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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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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냐 3D의 

롤러코스터

배트맨의 집사

이해인
헐

<레지던트 이블4>의
Sexy Spot! 캐시 반필드

위스키보다 진한 J&B Dolls

MAXIM PARTY

이보다 상큼할 순 없다 아이유

노유민과의 만남

말벅지 만드는 피트니스
발기부전 뽀개기

하아~입냄새에 관한 고찰 

재기발랄 윤성호 감독
MAXIM이 연극티켓 쏜다

곰TV 해설가 채정원

질러라! 대세는 픽시 자전거
똘똘한 태블릿 PC

태풍의 핵, 신형 아반떼

Starcraft 짐 레이너
로티풀 스카이
프로레슬러 김남훈
배우 박희본

돈 버는 주식투자의 5가지 카드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별의별 공포증
돼지 맛있게 굽는 법

당신의 여친은 스파이

NBA 오프시즌 결산
인간어뢰 김남훈의

FIGHTER’S LIFE

스마트폰 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 

MAXIM BUSINESS

2,690만원의 대결
HONDA 시빅 vs
DODGE 캘리버

MAXIM 과월호 / 대학로 <연극열전> 시리즈 예매권 / 영화 <피라냐 3D> 시사회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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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왁싱권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쉴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짐 레이너
게임 속 레이너와의 실제 인터뷰.

 ‘웃기네’의 
    하늘이 돌아왔다

 MAXIM이
피라미드를

장식하다

Rottyful Sky
TAXI기사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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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ITNESS
하체는 모든 운동(떡질 포함)

의 기본이다. 트레이너 강이 젓

가락 같은 당신의 다리를 호날

두 말벅지로 바꿔줄 비법을 공

개한다. 

36 GIRL NEXT 
DOOR
그녀의 각선미에 MAXIM 남자 

스태프는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

다. 독자 모델 최이윤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90 켈리 브룩
34E에 달하는 참한 가슴, 깨끗

한 얼굴과 완벽한 허리를 더하

면? 영화 <피라냐 3D>로 우릴 

두근거리게 하는 영국의 자존

심 켈리 브룩이 정답. 

80 ICON: 짐 레이너
<스타크래프트2>의 간지 마초

남 짐 레이너가 MAXIM에 전격 

출연했다. <스타2> 빠돌이라면 

그의 인터뷰를 놓치지 말 것! 

96 ICON: 마이클 케인
배트맨의 집사로 당신에게 익

숙한 그는 영국 영화의 레전

드이자, 구글링을 사랑하는 노

인이다. 

98 MAXIM 
BUSINESS
애널리스트 김일태의 돈 되는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기획 <법대로 해> 1탄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104 택시 기사가
돼야 할 25가지 이유
생생 에로부터 공포까지 다양

한 체험이 가능한 택시 기사의 

세계로! 

108 지산 락
페스티벌 유람기
기꺼이 이틀간의 노숙을 자처

한 에디터 김씨의 록 페스티벌 

체험기와 여기에 꼽사리 껴간 

패션 어시스턴트 에디터 조씨

의 록페 스타일 취재기

82 

이해인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매력 만점의 이해인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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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의 하늘이 ‘섹시한’   

  로티플 스카이로 돌아오다.

50
로티플 스카이

8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4탄!

작가/굽시니스트

주연/섹시한 귀신 화보를 뽑아 낸 MAXIM 편집부

14 CIRCUS MAXIMUS
캐시 반필드, 내장 송편, 달리의 유별난 취향, 아이유의 상큼한 모

습과 여자친구를 위한 쇼핑몰(이라고 쓰고, 눈이 즐거운 쇼핑몰이

라고 읽는다), 별별 공포증, 여친이 스파이?, 한반도 로맨스, 돼지 

맛있게 굽는 법, 입 냄새, 쓸 만한 무료 어플, J&B Dolls

38 RATED
<피라냐 3D>, 안젤리나 졸리 방한기, 악마를 본 에디터, 그룹 밀

크 출신 배우 박희본, 재기발랄 영화감독 윤성호, 풍류 넘치는 DJ 

DOC, 2PM vs. 록 페스티벌, 볼 만한 연극, 명작 게임 <택틱스 오우

거: 운명의 바퀴>, 곰TV 해설 채정원, 만득이 노유민

54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NBA 오프시즌 결산 

인간어뢰 김남훈이 격투기를 말하다.

59 STUFF
똘똘한 태블릿 PC, 이달에 질러야 할 아이템, 픽시 자전거

68 MAXIM RIDE & WHEELS
2,690만 원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라. 혼다 시빅 1.8과 닷지 

캘리버의 대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격대별 국내 시판 차량 총

망라 리스트 업데이트 버전(헥헥), 2010년 하반기의 왕자 아반떼

128 STYLE
이집트 피라미드 장식할 벽화 그리기, 동대문에 숨어있는 보

석- 디자이너 매장 습격

136 GROOMING
티 안 내고 화장하기. 근데 너무 티 안 나면

시간낭비잖아! 

141 IN DA CLUB
오빠, 오늘은 만져도 돼. 발 디딜 틈 없었던 MAXIM 터치미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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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INSIDE

MAXIM CARTOON BY

역사는 변화의 산물이다. 

예로부터 신석기, 청동기 같은 변화의 물결에 늦게 참여한 부족은 일찍 변화한 부족의 지배

를 받았으며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지 못한 종들은 멸종을 맞았다. 버락 오바마는‘Change’

라는 6글자의 슬로건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변화란 늘 우리가 겪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한 번 굳어진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바꾸

는 건 어렵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고 싶

어 하니까. 

하지만 이제 MAXIM은 동시대를 사는 어떤 다른 부족보다 먼저 그 변화에 몸을 내던졌다. 시

장의 수요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잡지의 전면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를 감행한 것이다. MAXIM은 iPhone 애플리케이션 출시 2주 만에 약 13만 건이라는 다운로

드 횟수를 기록했고 이로써 MAXIM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매거진에 목말라 있

음을 확인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계획되어 있던 수많은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이다. MAXIM의 전 직원들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면서라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더 다양한 장치로 진화하는 데 앞장서는 

투사가 될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변화를 겪는 MAXIM이 너무 이진법의 디지털로 변화해 과거

의 향수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마라. 여전히 MAXIM은 너무나 진하고 독특한 인간 냄새

를 풍기는‘사람’이 만들어내는 유기체니.

WANTED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1.MAXIM 9월호를 구매한다.

2. 가장 재미있었던 기사를 3개를 고른다.

3.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에 “MAXIM 9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4.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을 적은 

메일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당첨자

는 가비앤제이 화보 때문에 잡지란 걸 처음 사본다는 김

미영 독자, 가비앤제이 사진을 모두 내놓으라고 앙탈을 부

린 전용원 독자다. 축하한다. 이런 욕심쟁이, 우후훗!   

굽시니스트
(좌) 그룹 밀크를 기억하나? 박희본은 멋진 배우가 되었다.
(우)‘웃기네’의 하늘을 기억하나? 로티플 스카이로 돌아
왔다. 애들이 참 잘 컸네. 반갑다!

(좌) 독자 모델 최이윤 씨의 깜찍 애교 일발 장전
(우) 우릴 미치게 만든 STUFF 화보 모델 이하나 씨의 화려
한 전신 레깅스 스타킹

촬영 내내 상큼한 미소로 스태프를 들었다 놨다 한“꽃사
슴”이해인 씨, 덕분에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 병원비 내놔!

2010년 9월, MAXIM 기획전략실 뉴미디어팀 대리 홍솔뫼





Letters
이달에 도착한 독자 사연이다! 쌩큐!

인터뷰 유감
8월호에 실린 허경영 인터뷰를 읽고 불만이 있어 

편지를 보낸다. 진짜 허경영을 만나 인터뷰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걸 실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허

경영 같은 사기꾼의 말을 아무 비판 없이 기사화

했나? 무책임하다!“MAXIM이라는 잡지의 특성

을 이해해 달라”혹은“그를 조롱하는 의미로 실

었다”고 변명할 순 있겠지. 그렇다면 최소한 에디

터의 반론과 해설을 넣었어야 했다. 허경영의 주장

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는 건 너무 경솔하지 않나? 

-Lee on

MAXIM 컬렉터
안녕하세요. 8월호 독자 편지를 보니 어느 독자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MAXIM 사진을 찍어 보냈더

군요. 그래서 저도 자랑질 한번 해봅니다. 모두 미

국판 MAXIM입니다. 다른 남성잡지도 모으고 있지

만, 그 중 MAXIM이 가장 좋아요. 100권정도 모았

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딴 짓 그만하고 얼른 장가

나 가라고 전부 버리시고 겨우 이 정도만 남았습

니다. 한국 MAXIM도 어서 아름다운 여성들 사진 

많이 실어주세요. -Chris lee

MAXIM 사랑에 경쟁이 붙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입

니다. 누가 누가 MAXIM을 더 사랑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판 MAXIM도 많이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 나갑니다. 그리

고 어머니께서 MAXIM이 장가가는 데 도움되는 책

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계시네요. MAXIM엔 파릇

파릇한 미혼 여성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 같이 

MAXIM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며 훈

남들을 마다하고 있지요. 하나 들여가세요.

당첨

독자님의 애정 어린 지적 감사합니다. 유머 차원

에서 실은 인터뷰였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

네요. 그에 관한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미디어를 

통할 수 없게 된 허경영씨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MAXIM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하더군요.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독자님은 없을 거

라고 확신했기에 별다른 논평은 덧붙이지 않았습

니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독자평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저는 찌질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만나고 있는‘이

대생’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

애,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쩔어요, 쩔어. 저

는 키도 180cm로 루저도 아니고, 또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이빨 하나는 잘 까요. 유머감각으로 그

럭저럭 잘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 부

족한 건 학벌. 그 여자애와 비교해서 학벌이 조금 

딸리네요. 학벌 차이는 진짜 있는 건가요? 진짜 이

대 나온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대 나온 

여자는 어떻게 꼬시나요? MAXIM이 좀 도와주세

요.  -Winner 찌질남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벌은 그다지 중요하

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할 경우, 학벌이 좋으면“인간적이다”라고 하고 

학벌이 나쁘면“멍청해서 저런다”고 손가락질하

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편집부에 SKY 출신 에디

터 하나 보내드리지요. 학벌 빼곤 정말 못났습니

다.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에 처박혀 야동이나 보

며 낄낄대고 있습니다.  보기 싫어 죽겠으니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녀가 이 인간을 한 번 보면 앞으

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비앤제이 좋아 미치겠어요
저 지난호 MAXIM 보면서 좋아 미치는 줄 알았어

요. 가비앤제이 누나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노시현 누나 짱 좋아해요. 완전 귀여워요. 아악, 진

짜 감동이었어요. 저 몇 권 더 사서 모아뒀어요. 사

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워요! 

아아아악!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저 폴라로이드 

사진 꼭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팬. 완전 레알. 장

난 없음. 그래서 저 이거 안 받으면 울 거예요. 아

아, 진짜 좋아. -환장병

고마워요, 환장병 님. 근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

리는데 약은 일찍 끊는 게 좋아요. 지금 환장병 님

은 <뜨거운 형제들>에서 한상진이 발바닥 맞다가 

심장 터뜨리기 직전까지 간 것보다 몇 배는 더 흥

분하신 것 같습니다.





 ‘자볼라니’ 받고 싶어효
자볼라니를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정말

로~! -용현식

수업 시간에 과감히 MAXIM을 책상에 올린 용기

에 박수 보냅니다. 자블라니를‘자볼라니’라 칭

한 것은 독자님 나름의 개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웃기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용현식 님의 사

연이 도착하기 전에 자블라니 이벤트는 종료되었

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식 님이 보내준 동

영상 속 수업 태도와‘자볼라니’표기에서 드러

나는 국어 실력을 보니 현식 님의 미래가 몹시 걱

정이 됩니다. 다른 독자분이 아래 QR 코드를 아이

폰으로 스캔하여 용현식 님 동영상 속 교복과 교

실 모양을 보시고 학교 이름을 제보해주시면, 저

희가 그 학교에 MAXIM 9월호 1권 보내드리겠습니

다. 담임선생님이 MAXIM을 보는 인증샷과 선생님

이 직접 서명한 통신문에“현식 학생의 미래는 좀 

걱정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다”정도의 

내용을 적어 보내면 제가 용현식 님 반에 1년 정기 

구독권 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한 마디 할

게.“대학 가면 애인 생긴다는 말 진짜 구라다.”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WANTED!

EDITOR’S REAL CHOICE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면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라! 수업 중 선생님에

게 보란 듯이 떡 하니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

생 용자는 이미 나왔으니 더 독하고 격한 상황에서 

MAXIM을 보는 용자의 도전을 기다리겠다. 사진 올린 

블로그나 홈피의 주소(URL),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

처, 주소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내면 

선물을 차지할 수 있다.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4만원 상당의 <연극열전> 공연티켓 예매권 한쌍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

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기밖에 더하나? 매월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

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이달 MAXIM 스태프가
지른 물품들 
핑크 키보드, 덜덜덜... 

김상헌 에디터
“니플도, 키보드도 남자는 역시 핑크.”

고경희 에디터
“촬영용이라니까요!”

김민혜 에디터
“운동하려고. 스쿼트...”

이영비 에디터
“똥이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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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MAXIM
정식 맥심이 나오고 있는데도 왜 다른 데서도 똑

같은 책이 나오는 거죠? 제 생각엔 어떤 게 정식 

맥심이고 어떤 게 가짠지 너무 설명을 안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전 얼마 전 홈페이지를 보기 전까

진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비방

글을 써대는 알바도 있습니다. -Macros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야 굴뚝같습

니다만 저희는 대응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신 미국에 있는 MAXIM 본

사가 국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시

간문제이니 저희 MAXIM KOREA는 좀 더 좋은 잡

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이마에 엄지 꾹).

우리 개새끼
어제 우리 집 강아지를 입양 보냈다. 사정상 계속 

키우기가 힘들어서... 사진의 개보다 1만6천 배 정

도 예쁜데 공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보고 싶다, 우

리 개새끼. -toohon84

강아지 이야길 하는 걸 보니 7월호 MAXIM 독자 

편지에 나온 하얀 개새끼를 보셨나 보군요. 이별

은 언제나 아픈 겁니다. 힘내세요. 입양 보낸 개새

끼의 빈자리가 허전하다면, 하는 짓이 개 같은 인

간들을 관찰해 보세요. 9시 뉴스 틀면 많이 나옵니

다. 공을 차는 대신‘뻥’을 치고 놀며, 때론 발정 

난 수컷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곧휴를 휘

두릅니다.  아,‘개새끼’란 말은 나올지언정‘보

고 싶다’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듀얼 MAXIM

는 것 같습니다. 전 얼마 전 홈페이지를 보기 전까

나도 사랑해.  

콱, 접어불랑께.

 

당첨





A MAXIM VIEW OF THE WORLD

MY FIRST TIME

A MAXIM VIEW OF THE WORLD





CIRCUS MAXIMUS TWISTED COOK

➊ 물고기의 배를 갈라 내장 덩어리를 끄집어낸다. 싱싱한 녀석보단 죽은 지 오래된 녀석일수록 내장의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  ➋그중 새하얀 속살만 골라

내어 물에 씻어 건진다. 뭐니 뭐니 해도 속살은 우유 빛깔이 진리니까.  ➌내장의 핏물이 빠질 동안 멥쌀가루를 반죽해 알맞은 크기로 떼어낸 다음 반달 모양

으로 빚는다. 귀찮으면 시장에서 파는 송편을 사서 안에 들어 있는 소를 제거해도 상관없다.  ➍조개껍데기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송편 반죽 사이에 핏기

를 제거한 내장을 꽉꽉 채워 넣는다.  ➎시루에 솔잎을 깔고 쪄낸다. 은은한 솔 향과 내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한데 섞여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스 불을 꺼도 

된다.  ➏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기를 머금어 주름이 더 깊어진 내장을 한 입 베어 문다. 뚝뚝 떨어지는 육수가 풍미를 더한다. 그래, 이 맛이야!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RICE CAKE
    With FISH ORGAN
우유 빛깔 내장송편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재료: 싱싱한 물고기 내장, 솔잎 약간, 멥쌀가루

떡은 뒤에서 

쳐야 찰지제.

RECIPE

오메가3지방산이 부족하면 생식기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 생선 내장에 지방

이 많다는 건 손님 끊길까봐 두려운 비뇨기과 전문가들의 거짓부렁에 불과하

다. 오메가3지방산을 다량 섭취해 거대하게 키운 물건을 허리에 감고  어머니 

앞에 살가죽 벨트를 내밀며 외쳐라.“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생선 내장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해 뇌와 심장 건강에 좋다. 하지만 몸

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보충해야 한다. 내장송편을 섭취해 

미리 심장을 단련해두면 추석 연휴에 닥칠  집안 어른들의 취직, 결혼, 아

이 걱정 3종 세트로부터 당신의 심장을 거뜬히 지켜낼 수 있다.      



CIRCUS MAXIMUS CRAZY DALI 

오줌_난 여덟 살 때까지 이불에 오줌
을 쌌다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 부모님은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줬

거든! 실로 난 집에서 절대군주였다고 

할 수 있지. 부모님 놀래주려고, 정말 순

전히 재미로 오줌을 갈긴 거라오. 

발_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
다오. 그 계집아이는 특히 내 아름

다운 발을 좋아했지. 내 발이 아

름답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

실인데, 이에 대해 거듭 감탄하는 

그 애는 좀 멍청하다고 할 수 있

지. 어느 날 그 애가 내 발을 애무

했어. 감히 내 몸을! 내 자신이 그

녀를 질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멍 들 때까지 그 여자애를 마구 때

렸다오! 

칸트_칸트의 글을 좋아하오. 한 줄도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의 글을 읽

을 때마다 자부심과 만족감이 생기더라고. 

이런 쓸모없고, 또 중요한 책을 쓴 칸트는 분

명 천사일 거야.

완벽한 몸_난 누구보다 이상적인 몸을 가
지고 있다오.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면 

그때마다 즐거움이 마구 생겨났어. 특히 아침마다 날 깨우러 오는 

줄리아를 놀래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녀가 오기 15분 전에 일어

나 옷을 벗고 가장 자극적인 자세를 고안했어. 그녀의 발소리가 가

까이 들리는 순간까지 자세를 바꿔가며 정말 많이 고민했다오.

그 짓_내가 자라면 내 손
도 같이 자란다오. 난 학원 화

장실에서‘그 짓’에 대해 처

음 알게 됐지. 그 짓을 하면서 

난 죄책감에 시달렸다오. 하

지만 난 계속 그 짓을 해야 했

어! 그 유혹을... 이번이 마지

막이라고 다짐하면서도 계속 

했지. 결국 난 궁극적인 방법

으로 그 짓을 일요일에만 하

겠다고 결심했다오! 일요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쾌락도 

더해졌지.

기습 공격_난 나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게 좋더군. 바이올린을 들고 

있던 한 놈이 신발 끈을 매고 있을 때 

달려가서 마구 때렸지. 때리고 발에 불

이 나도록 도망가다 잡히고 말았다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 그 자식은 계

속 날 때렸어. 난 비명을 질러댔지. 선

생님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

고 난 이렇게 변명했어.“미술이 음악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바이올린을 밟은 것뿐이다”라고. 어때, 

쿨하지 않나?

자궁_너네들은 뱃속에 머
물 때의 기억 따윈 없지? 난 

천재니까 다 기억하지. 그것

도 아주 생생하게! 나, 달리

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

어. 어머니 뱃속은 따뜻하고 

쾌적한 낙원이었지. 색깔로 

묘사한다면 빨강, 주황, 노

랑 정도?

겨드랑이_나는 남들과 다른 옷
을 입고 다녔지. 내 친구들은 그런 

나를 훌륭히 경호해줬어.“시궁창 

쥐새끼처럼 생겼지만, 중요한 인물

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했다오. 그

러나 럭셔리한 카페에 갔다 와서 평

범하게 옷을 입기로 생각을 바꿨지.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내 결정은 확

고했어! 왜 생각을 바꿨냐고? 럭셔

리한 카페의 여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 날 경멸하는, 겨드랑이에 

털이 없는 그 여성들에게 말이지!

진드기_내 등에 벌레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오. 진
드기인 것 같았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면도칼로 진드

기를 긁어냈다오. 진드기 있는 곳을 절단하자 피가 뿜

어져나왔고 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 의사는 내가 잘

라낸 것이 진드기가 아니라 점이라고 말했지. 이거 참, 

허무하군.

천재 아티스트 
달리의 취향

새 대가리_난 
아무리 환하게 웃어도 이 사

이에 낀 시금치가 드러날 위험

이 없는 사람이라오.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절대 시금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

지. 시금치는 형태가 없어서 싫

어한다오. 난 철저해서 내 이성

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음식만 먹지! 예를 들어 조그만 

새의 머리 같은 것? 바삭바삭! 

변장 놀이_난 어렸을 때부터 
변장 놀이에 몰두했다오. 알몸에 

하얀 가발, 왕관, 망토 이 세 가지

면 난 더 바랄 게 없다오! 아, 고

추가 없길 바랐지. 그래서 허벅지 

사이로 고추를 감췄어. 이제야 완

벽한 거 같군!

시금치 먹을래?

새 대가리_난 
아무리 환하게 웃어도 이 사

이에 낀 시금치가 드러날 위험

이 없는 사람이라오.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난 

절대 시금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

난 누구보다 이상적인 몸을 가
지고 있다오.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면 

그때마다 즐거움이 마구 생겨났어. 특히 아침마다 날 깨우러 오는 

줄리아를 놀래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녀가 오기 15분 전에 일어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가 
자서전에서 한 말들을 모았다.
아무리 그의 말과 행동이 찌질할지
라도 우리 같은 범인은 그저‘천재답
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BY 김민혜  ILLUSTRATION 민병인



GIRL’S CLOSET

소녀들의 쇼핑몰
소녀들이 무대 의상을 벗고 평상복을 꺼내 입었다. 우린 그
저 감사할 따름!  

아이유 on stag
e 

아이유는 얼굴도 예

쁘고 노래도 잘하고 

시구도 수준급이다. 

깜찍+발랄+상큼 3종 

세트를 마구마구 발

산하는 귀요미. 

아이유 in online shop 더 사랑스럽다. 아이유한테 잔소리 한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www.pinkygirl.co.kr 

카라 on stag
e 

엉덩이춤으로 우리들

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

더니 괴도 루팡으로 변

신해 급기야 심장을 훔

쳐가기에 이르렀다. 티아라 on stag
e

그대들은 나를 미치

게 하고 자꾸 자꾸 원

하게 한다. 처, 처음처

럼! 

카라 in online shop 하라구의 개미허리, 청순글래머 신세경의 뒤를 잇는 막내 강지영의 착한 몸매, 규리여신님의 사랑스러운 자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www.karaya.co.kr 

티아라 in online shop 

여동생, 누나, 여친 옷

장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옷을 걸치고 있다. 

여친이 입었을 땐 후

줄근한 티셔츠처럼 

보였는데 티아라가 

입으니 그렇게 청순

할 수가 없다. 역시 패

션의 완성은 얼굴이

다.  

www.t-aradot.com 



LOVELY GIRL

쇼핑몰보다 피팅모델!
그래 이해한다. 당신의 눈은 이미 옷이 아닌 그녀에게 향했겠지. 

은밀한 즐겨찾기
그래 가끔은 아이쇼핑을 하자.

러브랑 - SEXY
그래. 우리도 다 안다. 당신이 언젠가 생길 여자친구
의 속옷을 고르러 이곳에 들렀다는 사실을... 부드럽
게 감싸주는 편안한 ‘그것’이 참 많다. 그치? 
www.loverang.co.kr

올트리플엑스 - SEXY
티팬트와 가터벨트는 이렇게 생긴 거였군. 당신은 그
저 학습 차원에서 이곳을 들렀을 거야(응!?). 절대 섹
시, 코스튬 의상이 궁금한 건 아니었지. 아니었을 거
야!
allxxx.co.kr

시즈마 - SEXY 
당신은 이곳에서 귀한 공부를 했을 거야. 그래. 브래
지어가 꼭 가슴에 달린 건포도를 가릴 필요는 없지. 
그 근처를 두르기만 할 수도 있는 법이야.
www.sizma.co.kr

섹시팝 - SEXY
남자가 원하는 의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군. 이
제 남은 건 이걸 소화할 여자친구만 구하면 되는 건
가. 그런데 갑자기 안구에서 폭풍 눈물이 쏟...
www.sexypop.co.kr

SO HOT

유키몰
SEXY&CHIC

홍익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를 졸업한 한소영이 창업한 쇼핑몰. 깔끔하고 군살 없는 홈페이지가 인상적. 

그녀가 고른 모던하면서도 섹시함이 잘 묻어나는 의상이 돋보인다. 여자친구가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

일을 선호한다면 이곳을 들러보자. 당신 역시 홈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

을 볼 수 있으니 충분히 행복할 거다.

www.yukimall.co.kr

체리코코
LOVELY&LOVELY

남자는 체리코코의 그녀처럼 온몸에 “샤방샤방♬” 

포스를 뿜어내는 여자친구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

궁창이란 사실을 잊지 말도록! 그렇지만 당신이 로또라

도 당첨돼서 이런 멋진 걸을 만났다면 이곳에서 기꺼

이 지름신을 영접해도 좋겠지.

www.cherrykoko.com

바닐라민트
CASUAL

깔끔한 의상 못지않게 깔끔한 피팅모델을 볼 수 

있다. 가격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  캐주

얼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들르기 

좋은 쇼핑몰이다.

www.allopop.co.kr

블루핏
LOVELY&GIRLISH 

자매가 운영하는 4년차 여성의류 쇼핑몰. 언니가 의상 스타일

링을, 동생이 피팅모델을 담당한다. 수려한 외모의 피팅모델 덕

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당신이 여성스러움이 넘쳐나는 여자친

구에게 선물할 옷을 고르고 있었다면 이만한 곳도 없을 거다. 

www.bluefit.tv



CIRCUS MAXIMUS

SWIM GYM
물속에서 찰방찰방 물놀이만 할 게 아니다. 물을 이용한 토털 보디 훈련으로 멋진 몸매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지방 덩어리를 씻어버릴 준비 됐나! 이제부터 죽음의 물놀이를 시작한다.

ILLUSTRATIONS BY CHRIS PHILPOT

→ 마당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를 

배치하고 잔디 옆 차고 진입로나 

도보 쪽으로 물이 나오게 방향을 

맞춘다(뜀박질할 땅이 물에 흠뻑 

젖지 않게 한다. 이 바보짓을 하다 

미끄러져 엉덩이가 깨질 수도 있

다). 이제 길 한쪽 끝에서부터 반

대편 끝까지 뛰어라. 스프링클러

가 천천히 회전하며 물을 뿌리는 

동안 물줄기를 앞질러야 한다. 길 

끝에 닿으면 스프링클러를 마주

보라. 당신에게 패한 스프링클러

가 다시 분노의 물줄기를 뿌리며 

요동치기 시작하면 물줄기가 그

리는 라인에 맞춰 아래 그

림과 같이 옆걸음으로 날

렵하게 달려 시작점으로 돌아간

다. 이것을 10회 반복(1세트)한 후 

쉬어라. 이번엔 뒤돌아 스프링클

러를 등 뒤에 두고 같은 방법으로 

10회 뛴다. 각각 2세트씩이면 충

분하다. 스프링클러와 일생일대의 

대혈투를 벌이는 당신을 보고 이

웃집 이쁜이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건 앞으로 다져질 당신 몸

매를 볼 생각에 너무 떨려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마라. 단련된 당신

의 복근이 강렬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비웃

을 수 없을 거다! 음, 곰곰이 생각

해보니 굳이 잔디밭과 스프링클

러가 없어도 할 수 있겠네? 미안. 

→ 보트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자. 적당한 위치에 도착

했다면 일단 몸풀기로 갑판

에 올라가서 팔굽혀펴기 15

회를 하라. 그리고 곧장 일어

나 높이 점프해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수면으로 나와라. 

보트 사다리를 타고 갑판으

로 다시 올라가 팔굽혀펴기 

15회를 더 한다. 그게 1세트

다. 이 촉촉한 운동을 10세트 

하라. 몸짱 될 생각하니 눈가

가 촉촉해지지? 운동이 끝

나면 뭍으로 돌아와 해가 저

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모

니카나 휘파람 같은 걸 불어

라. 제길, 왜 하필 이 순간에 

돼지 같은 군대 선임이 떠오

를까. 이게... ㅆㅂ, 사랑이었

어? 

특수부대 입영
예상 결과: 유산소운동 효과, 팔, 활배근 발달 
대한민국 예비군의 용맹 과시

→ 물에 떠서 버티기는 미 특수부대 전투 다이빙 스쿨의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훈련 중 하나

다(그곳에서는 당신이 밤 다이빙 훈련을 하는 도중 교관 3명이 몰래 다가와 마스크와 산소통

을 벗겨 버리는 미친 짓을 ‘ 희롱 훈련’이라고 부른다). 방법은 단순하다. 강이나 바다의 깊은 

물에 2분간 발을 움직이며 물에 부유하는 상태로 버텨라. 이때 두 손과 턱은 계속 물 밖에 두

어야 한다. 허우적거리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

부대원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이 짓을 한다. 당신도 옷장 속 전투복과 A급 전투화를 장착해

야겠다. 이 훈련은 반드시 동료를 옆에 두고 하라. 물에 꼬르륵 잠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

하고, 당신이 익사하면... 다음 달 MAXIM을 사줄 독자가 1명 줄어들지 않은가! 

→ 집에 이런 풀장 하나쯤은 다 있지? 워터파크에 있는 강한 물살, 파도 일으키

는 장치는 기본이지? 뭐 요즘 집에 다들 캐러비안베이 한두 채씩 놓으니까.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수영장 안에서 물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수영장 안을 빙

글빙글 걷는다. 이때 양 무릎은 번갈아가며 하이-니킥을 날리듯 최대한 솟구쳐 

올랐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온다. 당신을 계속 주시하던 이웃집 이쁜이는 당신이 

만드는 거친 소용돌이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다(아마 최면에 걸렸을 거다). 자, 이

제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험을 떠나볼까? 

예상 결과: 엉덩이, 종아리, 아래쪽 등, 어깨 단련
당신이 만든 소용돌이에 감복한 어머니가 투하한 세제와 세탁물

1

4

2

3

스프링클러와 
게처럼 뜀뛰기

보트 순회 훈련

풀장 소용돌이 스텝

예상 결과: 골격근, 코어 근육
(식스팩 뒤 중추 부근 근육)
과 다리 근력 발달, 이웃에게 
받는 손가락질

예상 결과: 위쪽 등, 가슴
과 오금줄 단련, 군대 시
절 좃뺑이의 악몽 환기



VOCA

착한 우리말 사전

너 이노홈~시키, 입은 바로 뚫렸는데 말 비뚤게 하는 거 다 안다. 뚫린 입이라고 막말 찍찍 발사
하지 말고 착한 언어 생활로 입걸레 탈출하자고. 그럼 그레이트 킹 세종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
니 아래 나온 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한 신조어를 열심히 익히자! 

공포 공포증
공포 혹은 공포증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

게 공포증이 생기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거다. 그럼 

공포 공포증을 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건 공포 공포 

공포증인가? 

거울 공포증
거울 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병적으로 두려

워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원인이다. 당신도 거울 보기 무섭다고? 당신을 

보는 남들은 어쩌겠어. 속죄하는 맘으로 살아요. 

발기한 성기 공포증
발기한 성기를 보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몸에 성

기가 달린 것 자체에 공포를 느낀다. 당신의 아랫도리

를 보고 황망해하며 땀을 흘리는 그녀는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절대 당신의 아랫도리가 소

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기다림 공포증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하고 초

조해진다. 처음에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행위에 

공포를 느끼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바로 당신 여자친구처럼. 

영국 공포증
영국 혹은 영국인에게 공포나 미움을 느낀다. 비슷한 

예로 독일, 일본, 중국, 네덜란드, 유태인 공포증 등이 

있다. 한국 공포증은 없다. 입에 마늘과 청양고추를 잔

뜩 물고 상모 좀 돌려야 우릴 무서워하려나.  

처녀 공포증
도대체 왜!?! 

무릎 공포증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비키니가 즐비한 여름의 거

리, 무릎 아래 길이 팬츠와 스커트를 적극 반대하는 

MAXIM, 그리고 도가니탕 집이 무릎 공포증 환자들에

겐 생지옥이다. 

좋은 소식 공포증
반전(反轉)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제 청구서

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앞으로 보내주세요. 

숫자 8 공포증
숫자 8에 공포를 느끼는 이 사람들은 8을 행운의 숫

자로 여기는 중국에 가면 정신분열이 일어날 거다. 아, 

꼭 숫자 8 때문이 아니라 대륙 시리즈를 오감으로 느

끼며 받는 쇼크일 수도 있겠다. 

별별 공포증

WEIRD PHOBIA

새끼손톱만 한 바퀴벌레를 보고 콧구멍이 벌
렁벌렁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바퀴벌
레 공포증이라고 하진 않는다 (아마 겁쟁이라고 

하겠지). 정신의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진짜’ 공포증을 모아봤다.

재치부인 [명사]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춘 기혼 

여성 활동가

익숙한 말 줌마테이너

유의어 다능아줌마, 무지개아줌

마, 꽃구름부인   

활용어 재치할매, 재치할배 

용례 남편 흉보는 개그 따위로 

재치부인이 된 박미선. 꽃구름

부인답게 돈도 많이 벌겠지. 

통신머리띠 [명사]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가리

켜 이르는 말

익숙한 말 헤드셋

유의어 소리머리띠, 소리귀마개 

용례 내 귀에 캔디 대신 통신머

리띠! 

흥끌이운동 [명사]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말

익숙한 말 스포테인먼트 

유의어 모꼬지운동, 흥끌이

운동, 어울운동, 눈길몰이운

동 

용례 이번 월드컵 특수를 노

린 흥끌이운동 중 단연 최

악은 밑도 끝도 없는  ‘샤우

팅’강요였어. 하지만 결국 

연아느님 모습에 들떠 거기

에 놀아난 내가 부끄럽다. 

깜냥쌓기 [명사]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

점, 토익 점수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는 일

익숙한 말 스펙 쌓기

유의어 오롯바라기, 으뜸올림

용례 그녀가 아무리 깜냥쌓기

에 매진해도 늘 면접에서 떨어

지는 건 순전히 얼굴 때문이다. 

똑똑손전화 [명사] 

인터넷 정보 검색, 그림 정보 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전화 

익숙한 말 스마트폰

유의어 모듬기능전화, 맞춤형

(휴대)전화, 슬기손전화  

용례 터치도 안 되는 똥폰은 버

려. 똑똑손전화가 대세야. 

까치발구두 [명사]

10cm 이상 아찔한 높이의 굽을 

가진 구두

익숙한 말 킬힐

유의어 마루굽구두, 고드름구

두, 소소리구두, 오싹구두

용례 까치발구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가끔 그 여자 발목

을 분지르고 싶을 정도야. 

통신머리띠

황금독신여성 [명사]

30대 이상 40대 미만 미혼 

여성 중 고학력에 사회·경제

적 여유가 있는 계층

익숙한 말 골드미스 

유의어 금빛늦처녀, 금빛홀

처녀, 금자탑아가씨, 노처녀  

용례 넌 돈 잘 버는 황금독

신여성도 아니니 닥치고 아

무 남자나 만나. 억울하면 

금자탑아가씨가 되어보렴. 

하지만 아마 넌 안 되겠지. 

 모꼬지운동, 흥끌이

운동, 어울운동, 눈길몰이운

 이번 월드컵 특수를 노

린 흥끌이운동 중 단연 최

샤우

강요였어. 하지만 결국 
깜냥쌓기 [명사]

누리물난전꾼 [명사]
온라인에서 불법 저작물을 전
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익숙한 말 헤비업로더 
유의어 쏘개질올림이, 까막뒤짐
누리꾼

용례 내 하드디스크에는 누리
물난전꾼의 은혜가 차고 넘치
는구나. 잉여 인간인 나도 남는 
시간에 까막뒤짐누리꾼 일을 
해볼까?

*주의 : 이 순화한 신조어를 쓰면 왕따를 당하거나 사회 부적응자 취급당할 수 있어. 하지만 국립국어원이 당신 X되라고 순
화어 만든 건 아니니 오해하진 마.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외부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겠어. 걔들 너무 
미워하지 마. 짠하잖아. 

온라인에서 불법 저작물을 전

30대 이상 40대 미만 미혼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10cm 이상 아찔한 높이의 굽을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가리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

인터넷 정보 검색, 그림 정보 송

BY 김민혜

닥치고 국어 사랑.

BY 김희성  IMAGE 여자 (Dreamstime.com)

고추가 없어졌다
니까, 이 사람아!



CIRCUS MAXIMUS 

여자친구가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방법
당신의 여자는 침대 속에서 은밀한가, 아니면 정말로 은밀한 작전을 수행 중인가?

>얼마 전 미국에서 활동하던 미녀 러시아 스파이 안나 채프먼이 붙잡혔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로 고위 관료나 사

업가들의 혼과 단백질을 쏙 빼놓고 다양한 분야의 무수히 많은 기밀까지도 뽑아냈다. 전 남편 알렉스 채프먼은

“침대에서 그녀는 대단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녀를 추억했다. 자, 이 정도면 그녀가 

공산주의자 + 살인병기 + 악랄한 산업스파이라 해도 데이트는 물론 다량의 단백질과 더불어 간과 쓸개까지 다 빼

줄 의향이 불뚝불뚝 솟지? 이렇게 속없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심리학자이자 사기 전문가 조너선 알퍼트에게 당신 

앞의 미녀가 치마 밑에 비밀스러운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징후를 물었다. 

안나 채프만이 러시
아로 송환된 후 미
국에선 그녀의 나체 
인형이 만들어졌다. 
미국인들은 인형 머
리를 쓰다듬으며 놀
란 가슴을 달래고 
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얼굴과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동

작은 거짓말쟁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지표다. 손을 포개는 것도 자신을 보

호하고 달래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당신에게 신뢰를 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에서 표정이 자칫 과

장될 수 있다. 또한 행동과 감정 사

이의 미스매치도 발견된다. 그녀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굴

을 찡그리는 등의 표현이 그 예다.”

배트맨처럼 말한다
“보통 때보다 말을 웅얼거리거나 

빨리 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

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는 표시다.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축약형을 쓰지 않으려 한다. 무의식

적으로 그들은‘안 했어’보다‘하

지 않았어’를 쓰는 게 더 신뢰가 간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움찔하다 슬쩍 빠져나간다
“당신이 스파이를 이야기 소재로 

꺼냈을 때 그녀가 불편해하는가? 

그렇다면 재빨리 야구 이야기로 화

제를 전환하라. 진실된 사람들 대부

분은 대화 주제가 갑자기 바뀌면 혼

란스러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놓는다.”

꼬치꼬치 캐묻는다
“드디어 그녀가‘자기, 속으로 무

슨 생각해?’가 아니라 ‘자기, 회사 

기밀문서 폴더 속엔 뭐가 있어?’

라며 다정하게 물어온다. 스파이 신

고가 111인지 113인지 헷갈리는 당신

이 번호를 114에 문의하는 사이에, 

그녀는 유유히 원하는 정보를 캐서 

중국으로 튄다.”

MY LUMP

EMERGENCY 

얼굴 크다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3위

1위

2위

중국 혹부리 아저씨
이 아저씨는 거대한 혹 때문에 입을 다

물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렵다. 그러

나 착한 혹부리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5년 동안 집 밖

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혹은 원래 작

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초사에

게 처방받은 약을 쓴 후로 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랐다고 한다. 그 약초사 강

남에 가슴 확대 전문 병원 차리면 가슴 

벅차게 떼돈 벌겠네!

하마 소녀
14세 아이티 소녀의 얼굴에 7.7kg에 달

하는 종양이 생겼다. 그녀 얼굴이 점

점 하마처럼 변해갔다고 해서 이런 증

상을 인간 하마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

였다. 그녀의 부모가 장마철에 소녀를 

‘물 먹는 하마’로 이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하지만 그럴싸

하다)!

중국 아바타걸
역시 중국. 22세 꽃다운 나이의 우샤오

엔은 섬유이형성증으로 인한 안면변

형 장애로 얼굴 전체가 혹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코로 숨 쉴 수도, 냄새를 맡

지도 못했다. 치료비가 없던 딸의 부모

는 온라인에 이 사연을 올렸다. 네티즌

들은 그녀를 아바타녀로 부르며 도움

을 모았고, 그 결과 소녀는 얼굴 종양 

90%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다. 나비

족 탈출!

비상 상황 대처법 <<  급류에 휩쓸렸을 때와 자위 도중 딱 걸렸을 때 급 류 자 위

양손을 들고 평정을 찾는다. O O

이 상황을 싸워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허비하지 않는다

O O

당신은 결국 이 위기를 넘길 것이며 앞으
로 살 날이 더 많다는 것을 떠올린다

O O

자위를 멈춘다 X O

자위를 재개한다 O X

자기, 머리 

자를 때 됐네. 

X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LOVE IN THE DARK

불륜 혹은 
로맨스
신문도 야동만큼 자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미처 몰랐는지. 검은 먼지 마셔가며 에디터가 찾아낸 
1960~1990년대 신문 속 불륜 이야기. 혹시 당신 부모님의 얘기는 아닌지 잘 살펴봐라! BY 김희성

노)형 몰래 형수와 E01. G컵 진짜임.avi

형 물건 뺏다 걸리면 얻어터지고 끝나지

만 형의 아내를 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독살 당한다. 1983년 형수와의 뜨거웠던 

관계를 청산하고 장가가서 맘 잡고 살던 

김 씨(27)는 결혼 1년 반에 골로 갈 뻔했

다. 격분한 형수가 김 씨 집 부엌에 있던 

소주병에 독약을 탄 것. 하지만 술을 나눠 

마신 애꿎은 딴 사람만 죽었다. 

또 다른 사연. 1986년, 7년이란 세월 동안 

시동생과 정을 통해온 김씨(40)는 시동생 

이씨(24)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

자 질투 게이지 급상승하여, 서울 구경을 

시켜달라는 명목으로 시동생 애인을 불러

내 이틀 동안 함께 돌아다니다 청산가리

를 탄 드링크를 먹여 숨지게 했다. 당신도 

여친 형부가 주는 음료는 사양하라. 

여교사와 제자(삭제당하기 전에 빨리 받

으셈)_오나전단백질쭉쭉.avi

1974년, IQ 149에 외모 반듯한 학생회장 이 

군은 당시 중2였다. 꼴에 남자라고 학교 

처녀 국어 선생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차였다! 하지만 이 군이 중학교를 졸업하

고 일류 고교에 진학하자 국어 선생이 먼

저 청평 유원지로 놀러가자고 꼬셨고 둘

은 산장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때

부터 둘은 여선생 하숙집과 여관을 넘나

들며 시도 때도 없이 정사를 벌였고, 이 

군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도

대체 왜?). 이후 여선생은 결혼했지만 원

인 불명으로 사망. 이 군은 비가 오면 청

개구리마냥 그녀 무덤 앞에서 엉엉 울었

다. 그런데 그녀 남편 조씨가 서둘러 재혼

하자 이 군은 그녀의 죽음이 조씨 때문이

라고 생각하고는 그의 배에 회칼을 심었

다! 그런데 마침 조씨는 교통사고로 입원

해 있어 엉뚱한 사람만 처참한 죽음을 맞

이했다. 진작에 ‘난 선생이고 넌 학생’

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하숙집 아줌마(후회 없음) 고화질, 노모, 

육덕, 페티시, 몰카.avi

아무한테나 세놓지 마라. 특히 대학생을 

조심하라. 1992년 경주, 세 들어 사는 대

학생 엄씨(30)와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나누어 오던 집주인 장씨(29). 둘의 관계

를 눈치 챈 남편에게 3일 동안이나 농약

이 든 음료수를 먹여 그를 농약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 

 

HD)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SSS

급 얼짱, OL(갠소대방출).wmv

1974년 농협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

생해 세간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대리와 여행원의 불

꽃 튀는 사랑이었으니... 세 자녀의 아버지 

박 대리(37)는 젊은 여직원 김 양(25)과의 

불륜 관계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은 나

머지 회사 공금을 빼돌려 그녀에게 펑펑 

쓰기 시작했다. 소장의 결재 없이도 얼마

든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었던 박 대리의 

직권과 김 양의 탁월한 장부 정리 기술이 

탄생시킨 희대의 핑크 빛 횡령 사건은 푸

른 수의 커플 룩으로 마무리됐다. 

유재석_(실제상황) 변두리 여관. 연출 아

님 소장용.mp4

때는 1969년의 일이다.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은 사업에만 

열중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남편의 

애틋한 사랑이 그립던 신씨(22)는 낮이면 

극장 구경을 다니는 데 재미를 붙이다 옆

자리에서 영화를 보던 대학생 꽃미남 전 

모 군(21)에게 반해 처녀 행세를 하게 됐

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변두리 여관에서 

스릴을 즐기던 젊은 새댁과 꽃미남 대딩

의 불륜은 한 달여 만에 끝이 났다. 전 군

은 신씨가 집을 가르쳐주지 않자 사진을 

들고 동네 사람에게 물어물어 집을 찾아

온 것. 간통죄로 경찰서에 잡혀온 대딩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명낙서를 남

겼다! I NEVER LOVE AGAIN. 

1 돼지를 준비하라  돼

지 배 가운데를 칼로 자

르고 식초, 소금, 올리브

유, 허브, 마늘로 문질러

라. 12시간 정도 차갑게 둔다. 

2 삽질  땅에 돼지 크

기의 구멍을 파라. 나

무 그늘 아래가 좋다. 

구멍 둘레로부터 약 10cm 여유를 두어라.

3 돌! 불! 철판!  아기 머리만 한 돌(진짜 아

기 머리는 안 된다!)을 구멍 주변에 쌓아라. 

장작과 숯에 불을 지피고 불로부터 50cm 

높이에 돼지가 누울 철판을 올린다.

4 기다리자  불이 사그라질 때쯤(약 170℃ 

정도) 철판 위에 돼지를 눕혀라. 돼지를 호

일과 방수천으로 덮고 8~10시간을 기다리

자. 익을 때까지는 호일이나 천을 벗기면 

안 된다. 좀 참으라고, 이 양반아!

OUTDOOR COOK

NO BRAINERS 

야외에서 돼지 굽는 법 

사상 최악의 아이디어

미국 헌츠빌 코튼 로의 셰프 제임스가 알려주는 고기 굽는 법!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똥 
제조기’일 뿐이라며 자학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이들도 아마 
그랬겠지.

기원전 1만 년
“아담, 이 윤기 나고 
먹음직스러운 둥근 
열매를 한입 물어
봐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기원전 6천5백만년
“스웨터 따윈 개나 
줘! 우린 공룡이야! 
빙하기?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인가?”

1912년
“갑판에 구명보트 
쌓을 공간이 있으면 
손님이나 더 실어. 
우리 배는 절대 가
라앉지 않아.”

기원전 2333년
“역시 채식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미
련한 곰, 너나 먹어.”

1991년
“태지랑 현석이한
텐 미안하지만 내
일 음반 촬영은 못 
가겠어. 난 레알 전
설의 레전드급 그
룹을 만들어야지. 
이름은 ‘잼’이 좋겠
다!”

기원전 1184년 
“헥터! 파리스! 이 
목마 좀 봐. 멋지
지?”

1995년 
“ 천장에 금이 갈 
정도로 손님이 많
다니 대박 징조야! 
주말 영업은 더 적
극적으로 합시다.” 

1888년
“오, 바로 거기예요! 
알로이스 히틀러, 
콘돔을 빼면 느낌
이 더 좋을 거예요.”

2006년
“그냥 열어 둬. 설
마 어떤 미친놈이 
와서 불이라도 지
르겠어?”

2010년
“ 옛날 연애 얘기 
요즘 방송에서 실
명으로 다 하는데 
나도 이걸로 빵 터
뜨릴까? 다 옛날 
일이잖아. 설마 누
가 장애인을 디스
하(까)겠어?”

BY 이영비

1865년
“여보, 우리 오늘 저
녁 포드 극장에 영
화나 보러 갈까?”

아, 우유 썩은내...



CIRCUS MAXIMUS BAD BREATH

1. 코를 의심한다
이스라엘의 한 여성은 입 냄새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

녀의 입속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정밀 검사 후 냄새의 원인

은 코에 있음이 밝혀졌다. 그녀의 코 깊숙한 곳에 20년이 넘

게 자리 잡으며 고약한 냄새를 유발해온 구슬을 발견했

던 것. 구슬이 어떻게 그 곳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까지 미스테리다.

2.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워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흡연

과 입 냄새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오히려 비흡연

자들이 흡연자보다 더 높은 황화합물 수치를 기록했

다. 이제 흡연을 억압하는 놈들에게 이 이야기를 근

거로 흡연은 항균작용을 통해 입 냄새를 줄일 수 있

다고 주장하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몇몇 비흡연자가 

담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토마토 주스! 토마토

는 황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한다.

3.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
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라이트연구소는 적군

에게 입 냄새를 유발하는 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폭탄으로 숨어 있는 적군을 감지하고, 적군 내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국방부로부터 까였지). 당신의 고약한 

입 냄새는 여태껏 구박만 받아왔다. 이제 그 입 냄새로 무

언가를 할 수 있게 나서보자! 라이트연구소에 연락해 당신

의 입 냄새를 기증하라. 최고의 생화학 무기가 될 것이다(그

리고 더 이상 국방부로부터 까이진 않겠지).

4. 질병을 예방한다
입 냄새는 입 이외 다른 신체 기관의 이상으로 인해 날 수 있다. 질

환마다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냄새별로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 당

뇨병은 아세톤 냄새, 신장 질환은 암모니아(쉽게 말해 화장실 냄새), 간 

질환은 달걀과 우유 썩는 냄새, 만성축농증과 폐 질환은 생선 비린내를 동반

한다. 입 냄새 환자의 5%는 입이 아닌 코 냄새로 골치를 앓기도 한다. 코에서는 주

로 치즈 냄새(마, 맛있겠는데?)가 난다. 입 냄새로 몸의 질환을 알아낼 수 있으니 입 냄새

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하지만 정말 달걀, 우유, 생선, 치즈의 섭취로 위와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니 함부로 몸이 아프다고 티내지 말고. 

입 냄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좋은 예

니 그거 아나? 니 입에서 생선 썩은 내 난다리또!

입 냄새 자가진단법
휘발성 황화합물을 측정하는 기계로 입 냄새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동반해야 한다. 임시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입 냄새 자가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1. 혀 뒤에 손가락을 댄 뒤 손가락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손가락은 죄가 없다. 자르지 마라.

방법 2. 잇몸과 치아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후 손가락에 

묻은 이똥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자고 일어난 직후 혹은 식사 후 1시간 정도 
입을 닥친 후엔 실시하지 말 것. 우린 분명히 경고했다!

방법 3. 혀로 손목을 핥고 5분 뒤에 손목의 냄새를 맡

는다.  

WARNING: 다시는 그녀와 손을 잡을 수 없을지도...

방법 4. 평평한 곳에 침을 뱉고 그 냄새를 맡는다. 

WARNING: 당신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맞다. 분노하
거나 부정하지 마라. 

방법 5. 이불 안에 혼자 들어가 입으로 숨을 쉰다. 

WARNING: 자신의 입 냅새가 스스로를 질식시킬 것 같

은 공포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괜찮아. 코로 숨 쉬면 
되잖아. 울지 마, 울지 마.

방법 6. 친구와 30분 동안 열심히 통화한 후 송화기

의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전화기를 바닥에 내팽개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자가측정법으론 자신의 원래 입 냄새보다 더 독한 
스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볼 것! 

입 냄새도 가지가지
입 냄새는 진성구취, 가성구취, 구취공포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취는 대부분 진
성구취에 속한다. 입속에서 부패 과정이 진행되며 나는 
냄새와 그 외 다른 신체 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나는 냄
새가 있다. 가성구취는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고, 자신만 
맡을 수 있는 입 냄새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취공포
증은 입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그렇다고 믿는 증상이다. 
자, 당신은 어느 쪽인가. 

입 냄새는 도대체 왜
사람의 입속에는 수백 억 마리의 세균이 꿈틀거리며 살
고 있다. 이 수백 억 마리의 세균과 음식물이 만나게 되
면? 입속 미생물이 부패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 스물
스물 발생한다. 이 휘발성 황화합물이 바로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다. 어허, 불평하지 마시오! 그래도 알몸으로 
태어나서 수백 억 마리 세균은 얻었잖소! 

이스라엘의 한 여성은 입 냄새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

BY 김민혜  IMAGE 입(Dreamstime.com)

SELF CHECK-UP

COMMON SENSE

입 냄새 기본 상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입으로 은행 
따다 왔냐?



입 냄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입 냄새로 고생하는 스타
그들은 입 냄새 나도 괜찮다.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데이비드 베컴
생선 지방으로 만든 오메

가3 보충제는 아침마다 그

에게 생선 비린내를 선사

한다. 빅토리아의 거식증

엔 다 이유가 있었다.

벤 에플렉
그의 지독한 입 냄새에 질

린 산드라 블록이 그에게 

민트 한 박스를 선물했다

고. 산드라 블록은 이 민트

를 주기 전까지 얼마나 많

은 고민을 했을까.

로버트 패틴슨
우리 여신 크리스틴 스튜

어트는 패틴슨의 스멜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한 적 

있다. 감히 우리 여신님에

게 독가스를!

제시카 심슨
일주일에 3번꼴로 이를 

닦는다고 고백한 바 있다. 

칫솔 대신 그녀가 사용하

는 것은 구강청결제 혹은 

그녀의 스웨터. 슥슥.

제니퍼 애니스턴
커피로 인한 입 냄새가 그

렇게 독하다고, 제이슨 베

이트먼과 알렉 볼드윈이 

증언했다. 브래드가 제니

퍼를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난 또!

길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길 

입 냄새’사건의 전모! 길

은 헬스 트레이너와 가까

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숨을 아래로 내뿜고, 양치

질은 반드시 증인이 있는 

앞에서만 한다고. 박정아 

지못미.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녀는 언제나 입 냄새 제

거용 사탕을 드레스룸, 화

장실, 공연장 곳곳에 배치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미국판 MAXIM의‘냄새나

는(혹은 냄새날 것 같은) 

스타’에 선정된 바 있는 

브리트니... 그때 상처 많이 

받았구나.

커피로 인한 입 냄새가 그

렇게 독하다고, 제이슨 베

이트먼과 알렉 볼드윈이 

증언했다. 브래드가 제니

퍼를 떠난 이유가 여기에 

나쁜 예

SMELLY STARS

나 잘해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당장
그 입 닥쳐.

   이년 때문에    
   수명이 줄어.

   브래드 피트,   
     너 정말?!

정아야!

   스웨터로 
   닦았어요.

1. 이혼한다
입 냄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2천 년 전 지독한 아가리 똥

내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입 냄새를 사유로 이혼한 커플이 기록에 남아 있다. 

2. 코를 자른다
중국 초나라 회왕은 자신의 입 냄새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한 여인의 코를 자른 전적이 있다. 사실 회왕

의 입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회왕의 애첩 정수라는 여인은 회왕의 새 여인에게 질투를 느낀 나

머지 그녀에게 “회왕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을 좋아한다”

고 거짓 사실을 알려줬고, 회왕에게는 “고년이 회왕님의 입 냄

새가 싫어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거짓 사실을 일러 바

쳤다. 우리 왕님, 배려심도 좋으시지. 더 이상 자신

의 썩은 내를 맡지 말라고 여인의 코를 베어버

리셨다. 누군가가 당신의 입 냄새를 지적질한

다면 그의 코를 싹둑 베어버려라. 다, 상대방

을 위함이니...

3. 입 속을 비운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입 냄새는 그의 권위보다 더 무시무시

한 것이어서 신하들은 그의 지독한 입 냄새에 벌벌 떨어야 했

다. 마침내 그의 주치의는 치아가 입 냄새를 포함한 모든 질

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왕에게 치아를 모두 뽑자고 건의했

다. 주치의의 이빨에 넘어간 루이 14세는 모든 치아를 뽑아버

리고, 잇몸과 입천장도 제거했다. 그 후 입속 상처가 아물지 않

아 생긴 피와 고름이 만들어내는 더 독한 악취가 신하들을 괴

롭혔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신의 입 냄새로 고통받는 신하를 

생각해 입속을 청결히 밀어버린 루이 왕의 희생정신은 가히 본

받을 만하다.

4. 남에게 덮어씌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한 여성이 입 냄새 문제로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는데,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녀의 입 냄새는 의외로 

깨끗했다고 한다. 범인은 바로 그녀의 입 냄새를 증언하기 위해 병원에 

같이 내방한 그녀의 아버지. 아버지의 입 냄새는 먼 거리에서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혈육도 내던져버린 입 냄새의 공포. 아버님, 

딸에게 입 냄새를 전가시키다니! 정말 뻔뻔하시지 말입니다! 

5. 자살한다
입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도 입 냄새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

다. 구취공포증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걱정으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1993년 9월 한 대학 교수가 자신에게 입 냄새가 난다고 믿고, 결국 이를 이

유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살인적인 입 냄새로 상대방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

는 사람에 비하면 낫다고 해야 하나.

6. 원천봉쇄
예언가 무하마드는 질병 예방을 위해 신도들에게 마늘을 먹을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마늘을 먹

은 신도는 냄새 나는 입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원 밖으로 내쫓았다. 아니 이건 뭐, 마늘은 먹었으

나 마늘 냄새는 풍기지 말란 소리니. 어쩌란 말인가!



잡느님의 아이폰 덕분에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은 천지개벽했다. 스마트폰은 모든 이
의 필수품이 되었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이
하 앱)이 쏟아져나왔다. 그중에서 MAXIM
이 쓸 만한 앱을 추려봤다. 무료 앱만 모았
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BY 김상헌 WORDS BY 이예근

두산 베어스
우리 곰돌이들이 선수
를 쳤다. 진짜 쳤다는 건 
아니고.
두산 베어스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용 

앱을 내놓았다. 두산베어스의 

경기 일정과 중계 안내를 중심

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대팀

의 경기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타 구단 팬이라도 유

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야구 팬

이라면 경기 스코어 확인용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 거다. 당신이 두산 베어스라면 치

를 떠는 엘지 쌍둥이의 팬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SMART APPS!

| TP 홀릭 tpholic.com
노트북을 사랑하는 에디터 김씨는 오늘도 이곳 게

시판에서 노트북 사진에 하앍 중이다.

| 루리웹 ruliweb.com
게임을 좋아하는 에디터 김씨는 오늘도 이곳 게시

판에서 열심히 잉여짓 중이다.

| 킵케이닷컴 kipkay.com
후배 엿 먹이길 좋아하는 에디터 이씨는 여기서 에디

터 김씨 책상에 전기충격기 설치하는 법을 배운다. 

| 뽐뿌 인사이드 ppomppu.co.kr
쇼핑을 좋아하는 에디터 고씨는 오늘도 이곳 게시

판에서 지를 제품을 물색 중이다.

| 언카우치드닷컴 
uncoached.com/category/shes-uncoachable
큰 슴가를 좋아하는 에디터 유씨는 화보 촬영 시안과 

기사 아이템을 찾는다는 핑계로 이곳에 상주한다.

BOOKMARK

에디터의 즐겨찾기
MAXIM 일꾼들의 즐겨찾기 리스트를 공개한다.

핫 트랙스

(Hot Tracks)
음반 매장이 내 스마트
폰 안에 들어왔다.

음반 시장의 불황은 필연적으

로 레코드 매장의 감소를 불러

왔다. 오프 매장에서 음반을 구

매하고픈 음악 팬에게 남은 최

후의 보루인 ‘핫 트랙스’에서 

개념 앱을 선보였다. 다양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음반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

췄다. 핫 트랙스 앱 하나면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손쉽게 발매 

예정 음반, 음반 순위, 인터뷰 기사를 만날 수 있으니 음악 팬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앱도 없을 거다.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OK 캐시백
포인트 적립도 
앱으로 O.K!

올 상반기 히트 앱이 요기 있

네! 이제 더 이상 OK 캐시백을 

적립하기 위해 카드를 들고 다

닐 필요가 없다. 상품 구매 후 

앱상의 가상 카드로 포인트 적

립이 가능하다. OK 캐시백을 

모으고, 사용하는 게 낙인 사람

이라면 당장 다운로드하도록!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광고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앱 만드는 솜씨도 이에 못지않

다. 현대카드를 가진 스마트폰 

유저의 M포인트를 모두 털어

낼 기세다. 무슨 소리냐고? 현

대카드 M포인트 몰 앱에선 M

포인트로 신상품은 물론 아이폰, 압력밥솥, 홍삼 등 다양한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다. 어때 지름신이 강림하는 소리가 들리나.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현대카드 

M포인트 몰
M포인트가 있다면 앱에
서도 지름신 영접 가능

MAXIM KOREA
내 손 안의 MAXIM!

MAXIM이 아이폰용 앱을 내놓았

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MAXIM을 들고 다니지 못

한 아이폰 유저라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 정작 읽기는 불편한 다른 잡

지의 앱과 달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 메뉴 구성이 인

상적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맛보기 앱과 유료로 구매하는 정식 

앱으로 구분되니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면 된다.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삼성증권

(mPOP easy)
앉으나 서나 주식 생각
인 당신에게 필요한 앱
이다.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스마트한 

사람이 되진 않다. 편리한 삶을 

살고픈 욕구가 있어야 스마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식 거

래도 마찬가지다. 편리한 거래

를 원한다면 사용성과 직관성에 

초점을 맞춘 삼성증권의 mPOP easy 앱을 추천한다. 사용자를 

배려한 이 앱은 당신을 증권계의 스마트 보이로 만들어줄 거다.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아이스크림
콘이 아니다!

SKT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

람들이여! 쓸 만한 앱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겐 일당백 역할

을 할 기프티콘이 있다. 네이트

온과 휴대폰으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상품 교환권을 선물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다. 그간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을 이

용하기 까다로웠던 걸 생각하

면 기프티콘 전용 앱의 등장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티스토어(www.tstore.co.kr)

톡닥

(Talk to Doc)
의료 상담도 앱 하나면 끝!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문의와

도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서울 강남의 

치과 의사 2명이 만든 톡닥

(Takl to Doc)은 간단한 의료 상

담을 해줄 뿐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 위치도 친절히 알려

준다. 병원 가는 게 귀찮거나 

갈 시간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사용해봄 직 한 앱이다. 

아이튠즈 스토어(itunes.apple.com/kr)



MAXIM APPLICATION

보기만 했던 MAXIM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자.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MAXIM

현재 MAXIM 5월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MAXIM 6월호 어플은 $1.99에 판

매 중이다. 5월호를 다 보고도 6월호를 구입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샘플 기사로 구성된 MAXIM 6

월호 맛보기 버전(Free Version)을 먼저 즐겨라. 맛보기 어플을 보니 뭔가 싸다 만 듯한 기분이 든

다면? MAXIM 6월호 전체 버전(Full Version)을 구입해 찝찝함을 해소하자! MAXIM 어플 메인 페

이지의 좌측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Library) 탭을 터치하면 구매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이제 

곧 7, 8, 9월호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기대하시라!

영상으로 즐기는 MAXIM
종이로 보는 콘텐츠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종이에 묶여 있던 

스타들이 마음껏 움직이기 시작한다. 스타의 생생한 화보 촬

영 현장과 인터뷰, 흥미로운 영화 예고편과 영화보다 더 멋

진 게임 트레일러, 매달 뜨겁게 달아오르는 MAXIM PARTY 

현장, 그 외 눈과 귀를 사로잡을 동영상을 기사와 함께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방에 해결한다
기사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따로 컴퓨터나 전

화를 찾을 필요 없다. 기사 속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터

치’만 하면 바로 연결된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인 당신에게는 

MAXIM 어플이 담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만나고 싶었던 국내외 유명 

스타들의 인터뷰와 멋진 화

보가 당신을 기다린다. 

스포츠, 연애 심리, 헬스, 

비즈니스, 범죄, 역사, 경제 

등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모든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동차, 바이크, PC, 장난감, 

스마트폰 등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아이템이 

여기 있다. 

실용적인 패션은 바로 이

런 것! 슈트부터 스트리트 

룩까지 MAXIM이 알려주는 

진짜 스타일을 익혀라. 

요즘  뜨는 영화는? 여자와 

볼만한 공연은? 잘나가는 

게임은? 들을 만한 음악은? 

MAXIM이 알려주겠다!

내 맘대로 클로즈업
기사 속 화보들을 내 맘대로 

확대하여 감상할 수 있다. 그

렇다! 당신이 바라던 바로 그 

기능! 

다양한 이벤트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어플도 

받고 상품도 받고. 자세한 이벤

트는 MAXIM 홈페이지(www.

maximkorea.net)를 참조하라!

STAR

AND MORE!

WHEN

FEATURE FASHION CULTUREMEN’s KIT



J&B Dolls 멤버인데 위스키를 좋아하나요?

저는 소주를 좋아해요. 하지만 J&B Dolls 팀원으로서 이제

는 J&B를 많이 좋아하려고 합니다. 

멤버 중 누가 술을 가장 잘 마시나요?

이 질문엔 왠지 멤버들이 모두 저를 지목할 것 같네요. 타

고난 걸 어쩌나요? 술자리에서 취해도 다른 사람들은 제

가 취한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오히려 제가 “나 어

떻게 집에 갔어?”라고 먼저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어

제 취했어?” 하고 놀라요.  

술버릇이 안 좋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

가요?

아!! 전 헤어집니다. 나쁜 술버릇은 고칠 수 없는 고

질병인 것 같아요. 전 깔끔한 술자리를 좋아해서 

술버릇 나쁜 사람은 노! 노! 노!

데뷔 준비 과정 중 힘든 건 없나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즐거울 수밖에

요. 아직까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

가 가끔 멤버들에게 안무를 가르쳐주는

데 저보고 나중에 강사 하래요(웃음). 어

릴 때부터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단 생각

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요. 어느덧 여기까지 왔

네요. 

활동하면서 만나고 싶은 스타나 만났는

데 가장 인상 깊던 스타는 누구인가요? 

비욘세요! 제 롤모델이자 저에겐 신적

인 존재예요. 한국의 비욘세가 되기 위

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

에 우연히 길에서 이정재 씨를 봤는

데 모든 게 그 3초 동안 정지된 느

낌이었어요.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 서늘

한 얘기를 들어보죠. 귀신 

본 적 있나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의 집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왠지 은송 씨도 술을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술을 잘 못 마셔요. 유전이에요. 

와인 한두 잔은 마시죠. 위스키는 

와인만큼은 아니지만 와인 다음으

로 좋아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주희

랑 술을 마셨어요. 우리 사인 항상 어색하다

며, 좀 친해지자고. 하지만 그 소주 한 병은 

모두 주희 입으로... (웃음)

특별한 술버릇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 술을 마시면 애교가 많아진

대요. 

만약 남자친구가 술고래라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너무 많이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만 술버릇

이 나쁘면 그게 문제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고치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리

고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자꾸 반복하면... 흠, 

하지만 진짜 너무 사랑하면 제가 참고 희생할 

것 같아요. 

J&B Dolls 연습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건 멤버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예

요. 전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가장 힘들어요. 하

지만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씩씩하게 해결했어요! 그리

고 다른 건 크게 힘든 점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

니 당연히 즐겁죠. 매일매일 연습하러 나오는 게 시험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해요. 춤 

추고 노래 부르는 일이 정말 즐겁고 적성에 맞아요. 가슴이 

벅차다고 할까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스타가 있나요? 

가수 박정현 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중학교 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정현 언니 노래만 들었거든요. 

귀신 본 적 있나요? 귀신 보면 음반이 대박 난다는 얘기

도 있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인

실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밤에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선 귀신도 외국인이더라고요(웃음).

고난 걸 어쩌나요? 술자리에서 취해도 다른 사람들은 제

가 취한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오히려 제가 “나 어

떻게 집에 갔어?”라고 먼저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어

제 취했어?” 하고 놀라요.  

술버릇이 안 좋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

가요?

아!! 전 헤어집니다. 나쁜 술버릇은 고칠 수 없는 고

질병인 것 같아요. 전 깔끔한 술자리를 좋아해서 

술버릇 나쁜 사람은 노! 노! 노!

데뷔 준비 과정 중 힘든 건 없나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즐거울 수밖에

요. 아직까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

가 가끔 멤버들에게 안무를 가르쳐주는

데 저보고 나중에 강사 하래요(웃음). 어

릴 때부터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단 생각

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요. 어느덧 여기까지 왔

네요. 

활동하면서 만나고 싶은 스타나 만났는

데 가장 인상 깊던 스타는 누구인가요?

비욘세요! 제 롤모델이자 저에겐 신적

인 존재예요. 한국의 비욘세가 되기 위

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

에 우연히 길에서 이정재 씨를 봤는

데 모든 게 그 3초 동안 정지된 느

낌이었어요.

여름도 다 끝나가는데 서늘

한 얘기를 들어보죠. 귀신 

본 적 있나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의 집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CIRCUS MAXIMUS HOT GIRLS

  J&B Dolls
dance with

왠지 은송 씨도 술을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술을 잘 못 마셔요. 유전이에요. 

와인 한두 잔은 마시죠. 위스키는 

와인만큼은 아니지만 와인 다음으

로 좋아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주희

랑 술을 마셨어요. 우리 사인 항상 어색하다

며, 좀 친해지자고. 하지만 그 소주 한 병은 

특별한 건 없는데 술을 마시면 애교가 많아진

만약 남자친구가 술고래라면 어떻게 해야 할

너무 많이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만 술버릇

이 나쁘면 그게 문제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고치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리

고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자꾸 반복하면... 흠, 

하지만 진짜 너무 사랑하면 제가 참고 희생할 

J&B Dolls 연습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힘든 건 멤버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예

  J&B Dolls



혜민

스카치위스키 J&B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 현재 주희, 은송, 유림, 혜민이 멤버로 구성되었고, 015B의 장호일이 오디
션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을 지휘해 화제다. 그리고 곧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그녀들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유림 씨는 어떤 술을 즐겨 마시나요?

전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위스키 브랜드 중 익숙한 

건 J&B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끼리도 연습하고 몸매 

관리 등의 이유 때문에 간단한 회식 외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전 각자의 술버릇이 무척 궁금해요. 

술 대신 무엇으로 회포를 푸나요?

커피는 지겹도록 마셨어요(웃음).

유림 씨가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싫어하겠네요?

술 마셨을 때는 안 만나줄 거예요. 

원래 가수가 꿈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무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면서 계

속 발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요.

트레이닝 기간에 어떤 걸 느꼈나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

르겠어요. 멤버끼리 궁합이 잘 맞아서 연습도 즐거

웠고 무엇보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서로 웃어주면

서 힘이 돼요.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요?

탤런트 이정섭 씨요. 

네? 

오랫동안 쭉 좋아했어요. 보고 있으면 재미있

고 즐거워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지금껏 살면서 귀신 이야기 듣고 한 번도 무섭다

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

거든요.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면 사람을 무섭

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서 돌려보낼 거예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세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빚은 멋진 퍼포먼

스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위스키 외에 좋아하는 술이 있나요? 

위스키는 다른 술보다 깔끔해서 좋아하고, 위

스키 외에는 막걸리를 좋아해요.

멤버 중 가장 술고래는 누구인가요?

전 주희 언니랑 자주 마셨어요. 아주 

말술이십니다(웃음). 

술버릇 나쁜 남자친구,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전 제가 술버릇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만은 

취하지 않고 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웃음). 그런

데 술버릇이 너무 나쁜 남자면 아예 만나지도 않

을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 땐 역시 실력이 늘지 않을 때죠. 전 그

래서 트레이닝이 아주 즐겁습니다. 스스로 발전

해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수는 숙명인가요?

전 본능적으로 이 길을 따라온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거울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

고 혼자 인터뷰 연습도 했거든요.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상상조

차 할 수가 없어요.

주희 씨는 만나고 싶은 스타로 비욘

세를 꼽았어요. 혜민 씨의 우상은 누

구인가요?

저도 비욘세가 우상이에요. 꼭 만나고 싶어요. 아, 그리고 

트레이닝 중에 현진영 씨를 뵀는데 카리스마가 넘쳐서 정

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우라가 대박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섬뜩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가위에 자주 눌려요. 처음 가위 눌렸을 때가 중 3때였

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올해 J&B Dolls의 활동 포부를 간단히 밝혀주세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과 항상 변치 않는 열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J&B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트레이닝 기간에 어떤 걸 느꼈나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

르겠어요. 멤버끼리 궁합이 잘 맞아서 연습도 즐거

웠고 무엇보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서로 웃어주면

서 힘이 돼요.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요?

탤런트 이정섭 씨요. 

네? 

오랫동안 쭉 좋아했어요. 보고 있으면 재미있

고 즐거워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지금껏 살면서 귀신 이야기 듣고 한 번도 무섭다

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

거든요.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면 사람을 무섭

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서 돌려보낼 거예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세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빚은 멋진 퍼포먼

스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혜민

스카치위스키 J&B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 현재 주희, 은송, 유림, 혜민이 멤버로 구성되었고, 015B의 장호일이 오디
션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을 지휘해 화제다. 그리고 곧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그녀들이 당신의 마음을 

위스키 외에 좋아하는 술이 있나요? 

위스키는 다른 술보다 깔끔해서 좋아하고, 위

스키 외에는 막걸리를 좋아해요.

멤버 중 가장 술고래는 누구인가요?

전 주희 언니랑 자주 마셨어요. 아주 

술버릇 나쁜 남자친구, 어떻게 처리할 

전 제가 술버릇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만은 

취하지 않고 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웃음). 그런

데 술버릇이 너무 나쁜 남자면 아예 만나지도 않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 땐 역시 실력이 늘지 않을 때죠. 전 그

래서 트레이닝이 아주 즐겁습니다. 스스로 발전

해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전 본능적으로 이 길을 따라온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거울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

고 혼자 인터뷰 연습도 했거든요.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상상조

주희 씨는 만나고 싶은 스타로 비욘

세를 꼽았어요. 혜민 씨의 우상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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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딜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당신

의 폭풍 센스를 발휘하여 여기에 어울

리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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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NTH’S WINNER

아우씨 손가락이 짧아 - kmw0415 

아이고 내 새끼...  - 조민희  

> 너무 슬퍼서 탈락.

오늘따라 떡이 먹고싶네 가래떡 콩떡 -;;gomar

내가 젖소 제조기. 얼룩소 즐. -Sj915

> 너무 난해해서 탈락.

오늘따라 캔버스가 요동치는군. 눌러서 펴줘야

겠는데 -...sream318

> 눌러서 펴지면 안 되니까 탈락.

힘 빼!!! 터지면 어쩌려고!!! -caboom

> 정신 차려!!! 이런 캡션으로 뭘 어쩌려고!!!

말풍선이 어디 있어요? -hellomiel 

> . . .  네?

“화룡점(畵龍點)...젖!” - 김정태

이보시오, 독자 양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털썩.

솔로 6년차 김정태 씨,“개마고원의 다람쥐마냥 건방진 말

투를 이해해달라”는 지루한 서두 잘 봤다. 그러나 젖이야

말로 핵심 중 핵심이라는 심오한 뜻을 담은 사자성어“화

룡점젖”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였으니 선물로 MAXIM 1년 

정기구독권 보내주겠다. MAXIM 보면서 솔로 생활 달래고 

연애 스킬과 작업용 잡상식 쌓아서 올해 안에 화룡점젖하

길 바란다. 꾸욱~. 

거 손 좀  치워보쑈!!

IMAGE Getty Images, Dreamstime 

ANd LOSERs

너의 손가락이

죄를 짓는구나!



커피믹스 배틀

TASTER’S CHOICE

MAXIM’S
CHOICE

DRINK
배틀

TASTER’S CHOICEDRINK
MAXIM 스태프의 마감을 함께할 새 커피믹
스를 고르는 신성한 테이블에서 MAXIM의 
간택을 받은 녀석은 누구일까?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네스카페 마일드 커피믹스 
★★★★★
시크한 도시남녀인 MAXIM 직원들의 커피

믹스 선택 기준은 놀랍게도 ‘다방 커피’였

다. 네 가지 커피믹스 중 ‘다방 커피’와 가

장 비슷한 맛을 지녔다는 이유로 네스카페

를 우리들의 마감 친구로 간택하기로 했다.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이 커피를 

참 잘 탔네~

고경희(패션 에디터) says  커피에 보리차를 섞은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구수한 맛과 향이 인상적이다. 

박혜진(기획전략팀) says  느끼한 음식을 먹고 난 

후 제격일 것 같은 진한 커피맛!  

유승민(피처 에디터) says  무심한 듯 시크한 맛

이 난다. 

맥심 아라비카 100 
★★★☆☆
‘맥심’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는 

호감을 표하는 줏대 없는 직원이 많았다. 

씁쓸한 아라비카 특유의 끝 맛이 달지 않

아 좋다는 평도 있었다. 하지만 커피도 잡

지도 역시 MAXIM.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은 커피를 

참 잘 타~

최인영(기획전략팀) says  알 수 없는 호감이 들

면서 커피를 정기구독하고 싶다는 욕구가 밀려온

다. 02-323-1182

김희성(어시스턴트 에디터) says  유독 쓰게 느껴

지는 건 선배 에디터의 갈굼 때문이겠지. 두고보

겠... 엉?   

이영비(피처 에디터) says  인생의 쓴맛이 느껴

진다. 

알리카페 클래식 
★☆☆☆☆
말레이시아 왕자도 마신다는 수입 커피. 하

지만 글로벌한 잡지사 MAXIM에서 근무하

는 직원들의 입맛은 그다지 글로벌하지 못

했다.  “곰팡이 슨 것 같다”는 선배 에디터

의 한마디에 알리카페는 당장 내다버리기

로 했다!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이 커피 참 

잘 탔어~

유승민(피처 에디터) says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얀 부유물만큼이나 네 가지 커피믹스 중에 가장 

차별성이 강하다. 헤이즐넛에 가까운 맛.  

장지원(디자이너) says  식으면 입자가 하얗게 떠

서 먹기 싫어진다.  

이영비(피처 에디터) says  허연 곰팡이를 물에 타

서 주다니 날 죽일 셈인가?  

테이스터스 초이스 마일드 모카 
★★☆☆☆
왜 우리 할아버지께서 ‘테이스터스 초이

스~ 테이스터스 초이스’하시는지 알아냈

다. 달다. 식으면 식을수록 단맛이 강해진

다는 점을 고려해 초이스하지 않기로 했다. 

밀린 기사에 허덕이다 보면 식은 커피를 마

시기 일쑤니까.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김, 이리 와

서 좀 앉아보게.

김상헌(피처 에디터) says  혀끝에 남는 뒷맛이 가

볍고 경쾌하다. 처, 첫사랑의 맛!  

최인영(기획전략팀) says  식당에서 주는 후식 커

피 맛. 식당에선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쓰나? 

박혜진(기획전략팀) says  향도 맛도 순하다. 식으

면 식을수록 특유의 단맛이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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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무엇이 녀석을 힘들게 하나
발기부전은 심리적 이유 때문에 생기

는 심인성 발기부전과 혈관이나 신

경계,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겨 발

생하는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나뉜다. 

두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

우도 흔하다. 전자는 우울증, 소심증, 

사이즈 고민, 섹스에 대한 부담감, 파

트너와의 낮은 친밀도 등 정신적 압

박감과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발기부전이다. 특히 많은 남성이 섹

스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드레날린을 마구 분비해, 육봉우리 

안으로 애써 끌어모은 뜨거운 피를 

허무하게 다시 내보내고 있다. 후자

는 혈관계, 신경계 이상, 약물 복용으

로 인한 내분비계의 이상으로 나타

나며 대부분의 경우 병원 치료나 약

물 복용을 동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녀석을 진단하자
먼저 심층 면담을 통해 발기부전의 

양상, 패턴,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 필

요할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발기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 계통의 이상 

여부와 고지혈증, 당뇨, 혈압과 같은 

혈관 계통이나 만성질환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또 심인성 발기부전과 기

질성 발기부전을 구별하기 위해 수면 

중 음경발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잠들기 전 녀석의 몸통에 우표를 붙

여 다음 날 우표의 상태를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정확한 

검사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치료한다
심인성 발기부전의 경우 상담과 교

육,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비아

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와 같은 약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으나 이것도 일단 정상 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 발기가 이루

어지면 이들 약물은 발기를 소멸시키

는 효소와 맞서 싸워 녀석을 지켜준

다. 하지만 시력 저하, 소화 불량, 불

쾌감, 두통 등의 부작용과 약물 의존

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녀석이 꼿꼿하게 당신을 

쉬지 않고 장기간 째려보는, 지속 발

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자!

신!감!회!복! 기질성 발기부전은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거나 시술로 치료

할 수 있다. 특히 남성호르몬은 성적 

호기심과 성욕을 증가시킨다(아, 지

금도 이미 충분한데). 주사요법을 사

용할 수도 있는데, 만년필 형태로 소

지가 간편하다. 단계적 치료에도 증

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보형물을 

삽입해 기계적인 발기를 유도할 수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

이 있게 마련이다. 힘내, 힘내.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발기부전은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녀석의 안부를 점검하고 신경 

써야 한다. 우선 기본적인 건강은 스

스로 지키자. 적극적인 마음가짐(섹

스에만 적극적으로 돌진하라는 얘기

가 아니다)과 파트너와의 원만한 관

계가 중요하다. 또 안정제나 진통제 

복용을 자제하고 대신 비타민과 아

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라. 규칙적인 

케겔 운동과 스쿼트 운동 그리고 당

신이 좋아하는 피스톤 운동은 발기

부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

로 비뇨기과를 무서워하지 말고, 문

제가 생겼을 시 바로 상담을 받아보

라. 그것도 어렵다면 MAXIM에 질문

을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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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워줄 게요.

아침이면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 기립 경례를 하던 녀석이 어느 순간 군기가 빠져 흐물흐물하게 퍼져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던 녀석이었는데... 녀석이 변했다. 빠져가지고! 군기가 잡혔다고 생각한 순
간 녀석은 다시 무너진다. 아, 골 때리지. 발기부전 말이다.

이달의 QnA
지난 8월 비뇨기과 칼럼의 주제는‘성

병’이었다. 여기 섹스를 한 적은 없지만 

성병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독자 한 명

이 질문을 보내왔다.

Q     최근에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데 자꾸 성기가 간지러워요. 좁쌀

만 한 여드름이 성기에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요?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

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imk12

A       먼저 헤르페스 질환을 의심할 수 있

습니다. 헤르페스 질환은 이전에 감

염된 적이 있을 경우 인체의 면역이 떨

어질 때마다 다시 나타났다가 면역이 회

복되면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놈이지요. 

따라서 최근 성관계가 없어도 이러한 증

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

분한 수면과 휴식, 컨디션을 좋게 유지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할 경우 항바이러스성 약물을 도포하거

나 복용하면 됩니다. 기타 다른 피부 질

환일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비뇨기과 

말고 피부과를 찾아가시지요.

섹스와 비뇨기 건강에 관한 당신의 궁

금증을 보내라. 국내 최고 비뇨기과 전

문의 3인방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

해준다.

E-mail ny@maximkorea.net

ASK DR. MAXIM

MAXIM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비뇨기과 전문의 
윤태경·전훈석·김준용 원장님 3인방
은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마노메디 비뇨기과 강남점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42-2 정
밀빌딩 2층(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문의 www.manomedi.net 080-345-
7582 / 02-516-1675



HOW TO

트레이너 강의 

BY김상헌  WORDS BY 트레이너 강(강창근)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대머리 아저씨(Dreamstime.com)

눈요기용 갑빠 만드는 일 따윈 잠시 접어라. 남자의 진짜 힘은 튼실한 하체에서 나온다. MAXIM이 빈약한 당신의 
하체를 호날두 말벅지로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주겠다.

Dumbbell Front Squat 덤벨 프런트 스쿼트

Side Lunge  사이드 런지

Lunge  런지

1.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에 든 덤벨은 어깨높이에 위

치시킨다. 

2.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 몸과 엉덩이의 중심을 실

으며 천천히 앉는다. 바닥과 대퇴부

(넓적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자

세를 낮춘 다음 호흡을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주의 사항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3.뒷무릎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구부린 다음 천

천히 시작자세로 돌아간

다. 반대편 다리도 동일

하게 실시한다.

3. 무릎을 굽힐 땐 상

체도 같이 천천히 숙인

다. 덤벨을 잡은 양손은 

굽힌 쪽 다리의 발끝을 

향하게 한다. 

1. 양손에 각각 덤

벨을 들고, 양발은 어

깨 너비의 2배 정도

로 벌린다. 

2. 발끝은 각각 바깥쪽

으로 45° 방향으로 향하

게 한다. 한쪽 무릎을 천

천히 굽히면서 동시에 반

대편 다리는 안쪽에 충분

히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

이 들 정도로 쭉 펴준다. 

1. 어깨너비만큼 다

리를 벌리고 서서 정

면을 바라본다. 

2. 한 발을 앞으로 길

게 뻗은 후 양 무릎을 천

천히 굽힌다. 이때 척추

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

한다.

주의 사항 
앞으로 뻗은 무릎이 발끝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칫하면 무릎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동작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양손에 덤벨을 든 채로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주의 사항 
다리를 펼 때 호흡을 내쉬는 걸 잊지 말 것.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

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누가? 다리 전체의 근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

누가? 대퇴부(넓적다리) 안쪽의 자극과 근육 증가를 원하는 당신!

누가?  대퇴부(넓적다리) 전면의 근육 강화를 원하는 당신! 누가?  대퇴부(넓적다리) 전면의 근육 강화를 원하는 당신! 

밤만 되면 여자친구(없는 사람도 알아두면 손해 

볼 건 없다)의 하반신이 탱탱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이 팽창하나? 그런 걸 전문용어로 부종형 하

체 비만이라고 부른다. 이럴 땐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비롯

해 혈액순환에 좋은 미역이나 김 같은 해

조류를 섭취하면 좋다. 안 그래도 다

리가 탱탱 부어 예민한 그녀에게 

“너한테 로킥 맞으면 골로 

가겠다”는 식의 쓸데없는 

농을 던져 욕 처먹지 말고 

위와 같은 팁을 전해줘

라. 그리고 “당신의 탱

탱 부은 다리조차 나에

게는 사랑스럽다”는 개

드립을 연속기로 넣어줘라. 그

럼 당신은 오늘 밤 그간 열심히 키

워온 하체 파워를 그녀에게 써먹을 기

회를 얻게 될 거다. 

WHAT WOMEN WANT

그녀를 위한 어드바이스 

밤만 되면 하체가 붓는 그녀를 위해! 

밤만 되면 여자친구(없는 사람도 알아두면 손해 

볼 건 없다)의 하반신이 탱탱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이 팽창하나? 그런 걸 전문용어로 부종형 하

이럴 땐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비롯

해 혈액순환에 좋은 미역이나 김 같은 해

안 그래도 다

리가 탱탱 부어 예민한 그녀에게 

“너한테 로킥 맞으면 골로 

가겠다”는 식의 쓸데없는 

농을 던져 욕 처먹지 말고 

드립을 연속기로 넣어줘라. 그

럼 당신은 오늘 밤 그간 열심히 키

워온 하체 파워를 그녀에게 써먹을 기

그녀를 위한 어드바이스
하체가 붓는 그녀를 위해! 

어익후, 내 새끼들



LOVE

온라인
 작업 실패기
하지만 사이버 러버가 
시버 러버 되는 거 한순간이다. 

> 기회는 많다. 나이 제한도 없
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

진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남자를 만나
는 여성의 30%는 실제로 대면하자마
자 침실로 향한다고 한다. 갓 블레스 
네트워크!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
니다. 기회가 많은 만큼 엄청난 숫자
의 경쟁자가 다른 사람의 프로필, 트
위터, 미니홈피, 메신저 대화명 등을 
마약감찰견마냥 킁킁 뒤져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좋아하는 이성
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작업이 너무 부담 없
는 나머지 후~ 불면 날아가는 깃털 
같은 남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 
온라인 작업질의 불타는 아수라장에
서 당신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녀들
의 경험담을 통해 접근 전략을 가다
듬어보자. 

그녀는 애플의 새로운 브라질리안 

왁싱 앱을 테스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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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싸이 프로필에 못난 얼굴로 귀여운 척 찍은 남자 셀카를 

보면 화면 속 2차원 이미지를 향해 뺨을 날리고 싶어진

다.  K(25세, 공무원)

처량한 발라드에 기집애처럼  ‘인연이라면 언젠간 만날 

거야’ 혹은 ‘너무 아프다...’ ‘눈물 뚝뚝’ 등 손발 오글거

리는 글을 올리거나, 반대로 사나이 허세글로 싸이를 도

배하는 인간도 많다. 홈피 메인 화면은 영화 <친구>나 <비

열한 거리>의 한 장면이다. 취향은 자유지만 너무 짜치는 

대중가요를 배경에 깔아놓는 것은 별로다. 어리고 철없어 

보인다.  J(28세, 커피전문점 매니저)

종종 채팅하던 남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입장했다. 

이유를 물으니 집단 패싸움이 나서 그걸 해결하고 왔단

다. 그는 자신이 칼에 찔려 배에서 피가 난다며 ‘윽, 잠시

만...’ 이란 말을 또박또박 화면에 타이핑했다. 아니, 그렇

게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C(32세, 포토그래퍼)

얼굴 사진은 없고 상반신 누드 사진만 떡 하니 올려놓는 

남자가 제일 이상하다. 남자치고 화장실 거울 보며 상반

신 셀카 안 찍는 놈이 없는 것 같다.  L(24세, 취업준비생)

당신이 여자를 파악할 때 오로지 ‘사진’만 보는 

것과 달리 그녀들은 음악, 글, 싸이 배경 이미지 등 

온갖 것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운

영자는 “여자들은 너무 활짝 웃는 사진보다 자연

스러운 무표정한 얼굴을 선호하며, 카메라를 정면

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선이나 앵

글을 왜곡한 사진을 선호한다”고 조언했다. 프로

필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무난한 클리셰를 탈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담백하고 무심한 듯한 

톤으로 좀 있어 보이는 취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는 정도면 된다는 뜻. 미국의 데이트 

사이트 Plentyoffish.com을 운영하는 케이트 빌렌키

는 이렇게 조언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착한 남자

와 독서가 취미인 남자보다, 이집트 고대 문화에 관

심이 많거나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연습을 한다

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살짜쿵 

뻥을 가미해도 상관없다! 어쨌건 목욕탕 거울 앞에

서의 상반신 탈의 셀카는 웬만하면 지양하자. 그리

고 너무 잦은 배경화면, 배경음악 교체도 지양하라. 

무척 할 일 없는 놈처럼 보인다. 

대화 스킬

대화 중 철자 많이 틀리는 사람은 진짜 없어 보인다. ‘어

떻해’‘아프지 말고 빨리 낳아. 너 아푸면 나 타령(탈영)할

거야’등등. 마음에 들었다가도  무식한 게 티나면 정 떨

어진다.  J(21세, 대학생)

터프하고 남자다운 그 선배를 좋아했다. 어느 날, 그와 메

신저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이모티콘과 

플래시콘을 미사일처럼 쏘아대는 거다! 거기다 ‘도리도

리’‘해써염’‘~윰체’ 등 주먹을 부르는 말투! 선배를 향

한 열정은 바로 급속 냉각됐다.  H(18세, 학생)

 “뿌우우우우~, 옵빠들, 저 왔쪄염!”으로 대화를 시

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민지’ 하나 뿐

이얌! 구냥 구렇다규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이다. 확, 셋빠닥을 뽑아블랑께.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두 번 이상 자지 않는 

것이 내 철칙이다.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자자고 하는 

것도, 너무 빙빙 돌리는 것도 싫다.  W(27세, 대학원생)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채팅을 했는데 자기 얘기, 

회사 욕, 가족 걱정, 진로 고민만 쏟아놓고 남 얘긴 듣지 

않는 거다.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니 주변에서 그 사람 얘

길 들어줄리 없고, 그래서 계속 채팅만 하는 전형적인 우

울남으로 보였다.  O(31세, 카피라이터)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여자에게 어필하는 첫 

번째 스킬은 잘 듣고 적당한 리액션을 보이는 것. 

그런데 말이 너무 빠르고 많으면 남자로서 매력

이 몹시 떨어진다. 온라인에서는 적당히 다정다감

하게 리액션만 쳐주는 것으로도 여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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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아찔하게 만드는 톱스타
들의 다리는 사실 그녀의 것이었
다. 연예인 보디 대역 모델로 활
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아찔
한 몸매 때문인지 촬영장 분위기
는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다!

최이윤 

나는
언뜻 보면 잘 놀게 보이지만 사실

은 제대로 놀 줄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 시끄러운 것보단 조용한 분위

기를 좋아하는, 꽃꽂이와 독서가 취

미인 여자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
키에 비해 긴 다리.  
   

나를 볼 수 있는 곳
양재천에 오면 열심히 걷고 있는 나

를 볼 수 있을 거다. 

남자친구
없다. 진짜다. 

주량
술은 잘 못 마신다. 잘 마시고 싶은

데 체질상 못 먹는다. 

tvN <러브 스위치>에서 마음에 
들었던 출연자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불을 꺼버

리더라. 불을 끄는 순간 미련 없이 

단념했다. 이젠 일방적인 사랑은 싫

으니까.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지 않나!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촬영 콘
셉트 
매혹적이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

겠다.

이런 남자가 좋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꾸밈없이 솔

직한 남자.

이런 남자는 싫다
여자 많은 남자. 한마디로 바람기 많은 남

자는 정말 싫다. 거짓말하는 남자도! 

좋았던 데이트 
많이 아팠던 날 남자친구가 손수 죽을 만

들어왔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

지 않는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끔찍했던 데이트
어릴 적 짝사랑하던 남자와의 데이트! 예

쁘게 보이려고 힐 신고 나갔는데 하필이

면 쇼핑을 하자더라. 발 아프단 말도 못하

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

니 발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발 받으면 내가 쟤보다는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 Come on!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도 Come on!

2010 GIRL-NEXT-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

터 12월까지 진행하며, 독자 모델의 화보는 MAXIM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

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화보 주인공인 당신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전문 디자

이너, MAXIM 스태프 등이 움직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maximkorea.net
문의 QNA@maximkorea.net

1 MAXIM이 2010 Girl-Next-Door의 문을 
두드릴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는 
상금 200만 원을 받으며, 2011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model@maximkorea.net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뽀샵질,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은 도리도리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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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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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FILM

보고나니 육회가 당기는 영화였다. 

<악마를 보았다>를
보았다.

BY 이영비

잘라도 다 보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악마를 보았다>를 두고 인

육을 먹은 뒤 개에게 주는 장면과 시신 일부를 바

구니에 던지는 장면 등이 인간 존엄을 훼손시킨다

며 2차례 제한상영가로 판정했으나, 우여곡절 끝

에 이 영화는 1분 30초를 편집하여 청소년관람불

가로 개봉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잘린 부분이 무

엇인지 궁금하다면 친절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 

멘트를 참조하라. 

감독의 함정카드 발동

울 병사마가 나오니 챙겨봐야지!  하는 소녀 같은 

마음으로 극장에 간 순수한 여자팬. 병사마를 시뻘

건 육회더미에 던진 감독 김지운에게 ㅆㅂㄹㅁ!

라고 욕을 해대며 10분도 못 견디고 울부짖으며 뛰

쳐나올 거다. 김지운은 여린 이의 비위까지 맞춰줄 

만큼 친절한 감독은 아니었다. 불쾌함에 손끝이 저

릿저릿 해올 땐, 어... 물 같은 걸 끼얹나?

하지만 역시 병사마

신은 루저에게 재능을 주셨다. 이병헌은 연기를 참 

잘한다. 최민식의 부담스러운 존재감을 밀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일단 액션 된다. 특수요원 전문 배

우 이병헌은 이 영화에서도 탄력 있는 주먹질과 

발차기를 선보인다. <놈놈놈>, <아이리스>, <지.아

이.조> 등에서 보여준 그 명성 그대로다. 선이 세밀

한 감정 연기도 대한민국 최고다. 악마 같은 연쇄살

인마가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에 놀라 슬퍼

하고 분노하다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과정 하나

하나의 섬세한 표정 변화는 영화를 보는 관객마저 

그와 같은 표정을 짓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다. 사

람 팰 때의 초점 없는 눈빛도 인상적이다. 진짜 맛 

간 것 같다. 흡사 즐기는 듯하다. 특히 복수의 종점

을 찍고 뒤돌아 나오는 길에서 슬픈 듯 개운한 듯 

오묘한 그의 표정이 압권이다. 김지운 감독, 이병헌

이 영화 다 살렸으니 밥 사야겠다. 육회 사라, 육회.

뒤치기를 부르는 이름, 최민식

연쇄살인마를 연기한 최민식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래와 같은 것을 표현했다: 육두문자, 게걸스러운 

강간, 살인, 사체 토막, 잔인하고 동물적인 사냥 습

성 등. 공포영화 <샤이닝>을 본 후엔 잭 니콜슨이 

아무리 방긋 웃으며 로맨스나 코미디 연기를 해도 

섬뜩한 것처럼, 앞으로 최민식이 어떤 영화에 어떻

게 출연하건 <악마를 보았다>의 모습이 겹쳐 보일 

것 같다. 그의 기계적인 살인마 연기는 몹시 불편

했다. 최민식 스스로도 가장 몰입할 수 없었던 캐

릭터 라 말할 만큼 캐릭터가 가진 악마성이 그만큼 

지독했다는 뜻이다. 이것도 다 감독 때문이다! 박

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가 여자의 뒤

를 덮치게 했고, 이번 영화에서도 꽤나 질퍽한 뒤

치기가 나온다. 아마 감독들은 최민식의 격렬한 둔

부 움직임으로 폭력성과 정복욕을 표현하려 했겠

지만, 감독이란 사람들은 최민식만 보면 뒤치기가 

떠오르는 변태인가? 하는 의문이 슬슬 커지기 시

작한다. 정말 최민식 엉덩이는 뒤치기를 부르는가?  

육회 좋아해?

김지운이 썰고 뜯고 자르고 토막친  결과물은 기

대 이상이었다. 고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에디터에

게도 말이다. 특정 장면만 편집하면 아마 B급 고어

물이라고 해도 믿을 듯. 게다가 B급 영화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사체 절단 장면의 실감나는 완성도란! 

<악마를 보았다> 관람 후, 한국 영화에서 나올 절단

씬과 유혈 폭풍 1년 치를 몇 시간만에 다 본 기분이

었다. 잔인한 장면은 많지만, 이 영화에 그것만 있

는 건 아니다(물론 그것만 기억에 남을 순 있다). 걸

출한 캐스팅, 계산된 불쾌함, 복수(액션)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간간이 터지는 감칠맛 나는 대사, 그리

고 벗은 여체(시체)와 김인서-최민식 쿵떡씬 등 영

화가 관객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이 영화는 

갖고 있다. 어쨌건 보고 안 보고의 결정은 관객이 

하는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어쨌거

나 <달콤한 인생>에도 황정민의 칼 쑤시는 사운드

와 속도감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역시 예상이 맞았

다. 김지운 감독은 육회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LONG FACE

>> 김지운 감독은 “개봉만으로 감격스럽긴 처음이며,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다”며 앞으로는 “<푸른 하늘 

은하수>, <금동아 은동아> 같은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이병헌은 김지운 감독을 들어 “감독이 영화의 공을 

자꾸 배우에게 돌리고, 주목을 배우 쪽으로 돌리는 걸 

보니 연출을 잘 못한 모양이다”라고 농담을 했다. 하

지만 그 자리에 김지운 감독 표정을 보니 그걸 농담이

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던데?

>> 최민식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는 <플란다스

의 개>,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이 푸른 풀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강간

해 푸른 이끼가 가득 핀 깊은 산 속에서 소녀를 토막 

내고 플란다스의 개에게 먹인 뒤 개 목을 따는 걸로 

피날레를 장식? 

그들의 볼멘소리
김지운, 이병헌, 최민식이 기자 시사회에서 남

긴 말. 

PREVIEW

익스펜더블
돌프 룬드그렌, 아놀드 슈

왈제네거, 실버스터 스탤

론, 브루스 윌리스, 미키 루

크, 이연걸, 랜디 커투어, 스티브 오스틴, 제이슨 스타뎀

이 한 영화에 나온다. 내용은 중요치 않다. 여기에 액션 

같은 걸 끼얹나? 8월 19일 개봉

레지던트 이블 4: 
끝나지 않은 전쟁 3D
레지던트 이블의 앨리스

가 3D로 돌아왔다! 오랜

만에 보는 시원시원한 

밀라 요보비치의 액션이 

우리의 안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래도 관람을 망설

이나? 그럼 일단 p.14로 돌아가보라. 9월 16일 개봉

폐가
흉가 체험을 떠난 사람들

이 그곳에서 사라지고, 남

은 건 그들의 찍은 영상뿐

이다. 관객들은 그들이 남

긴 영상을 보게 된다. 페이

크 다큐 형식은 좀 식상하

지만 깜짝깜짝 놀래는 재미는 있다. 8월 19일 개봉

이달의 신작 BY 김희성



수컷 냄새 풍기는 전형적인 영화에 수도 없이 출연
했다. 이번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나?  
아마도 내가 만든 영화 중 최고일 거다. 로버트 드니
로, 제시카 알바, 린지 로한, 미쉘 로드리게즈, 돈 존
슨, 스티븐 시갈, 치치 마린... 배우진을 봐라. 죽안다!

드니로와는 예전에도 일한 적 있다. 다시 만나니까 
어떤가?
그가 이렇게 말다. “와우! 대니, 이게 너의 첫 주연
작이군! 진짜 네가 자랑스러워! <히트> 찍을 때부터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난 그의 눈을 똑바로 바
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드니로씨, 커피나 좀 갖다
주겠어?”

멋지군! 이번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스티븐 시갈이 내 아내와 딸을 죽인 마약상 보스고, 
나는 그에게 복수를 한다. 나쁜 놈 자르고 써는 게 
내 일이다. 알다시피 내가 극중에서 자주 그렇게 죽
었던 것처럼. 

섹시한 그녀들과 함께 작업하는 건 어땠나?
일단 먼저 린제이, 그녀는 영화에서 아주 멋졌다. 미
쉘 로드리게즈는 신의 눈물 방물과 같았다. 그녀는 
뭐랄까... 진짜 고혹적이다. 그리고 제시카 알바? 난 
그녀에게 8번 정도 키스했다. 

젠장. 운이 좋군. 
맞다. 내 친구 마리오 맥스와 크레이크도 나한테 키
스하려 들었다. “제시카 알바랑 키스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키스를 해줘!”라고 말하면서.

천하의 대니 트레호도 무서워하는 게 있나?
나 수갑 알레르기가 있다. 1969년에 출소한 이후부
터니 꽤 오래 되었지. 다신 가고 싶지 않다.

감옥에서 배운 게 있다면?
트러블과 거리를 두는 게 남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엄마를 잘 돌봐야한다!

우리가 왜 <마체테>를 보러가야 하는지 이유를 대
봐라. 
당신이 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객이라면, 보지 
마라. 근데 만약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고 싶다
면 <마체테>를 보라. 좋은 영화가 탄생하려면 딱 3B
가 있어야 한다. BABY(아기), BULLET(총알), 그리고 
BLOOD(피). 우리 영화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ABOUT THIS FILM

HOLY JOLLY LIPS

# 남편이 브래드 피트인 게 자랑

“언제 자신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졸리

는 수줍어하며 “브래드 피트가 나를 원할 때”라고 답

했다. 둘이 사이좋은 거 아니까 그만 해라.

# 브래드 피트의 이기심

“브래드 피트는 당신이 위험한 액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냐”는 질문에 졸리는 “내가 공격당하

는 건 싫어하지만 내가 다른 남자를 때릴 땐 좋아한

다”며 피트의 치졸함을 만천하에 까발렸다.

# 난 이미 죽었는데?  

“영화 <원티드> 후속작 출연 제의를 거절한 걸로 안다”
는 질문에 졸리는 당황하며 “후속작에 출연할 일이 없

다. 왜냐하면 나는 <원티드>에서 죽기 때문이다”고 답

했다. 죽은 사람이라잖아, 이 양반아. 

# 또 등장한 뤠인 드립

“자녀분들이 비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졸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국 방문이 예

정돼 있는 외국 배우에게 고함: 가수 비에 관한 질문은 

매번 나오는 거니 뭐라도 좀 준비해서 오시라. 이거 비 

모른다고 하면 한국에서 쫓겨날 기세. 

# 대지의 신 졸리

그녀는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 입양을 주제로 다룬 영

화 <쿵푸팬더>에 출연했다”며 영화 선택 기준에 대해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입양 계획에 대

해 기자가 묻자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차후에 또 어

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모, 모르겠다

고? 이러다 전 세계인이 졸리를 엄마라고 부르게 생

겼다. 뭐, 나쁘지 않은데? (엄마 미안)

# 한국 판타스틱 해요

누군가 “한국은 해외 가십 뉴스가 들어올 통로가 거

의 없다”고 말하자(없긴 왜 없어! 인터넷은 장식이냐!) 

졸리는 “그것 참 판타스틱하다”며 부러움 섞인 대답

을 했다. 졸리가 한국에 다녀간 다음 날 해외 타블로

이드 잡지는 우릴 비웃기라도 하듯 졸리의 과거 사

진을 폭로했다. 

이 영화 좀 특이하다. 좀비 액션 <플래닛 테러>와 속 

시원한 슬래셔 <데스 프루프> 등을 옛날 동시영화처

럼 묶은 영화 <그라인드 하우스>를 기억하나(2007년 

한국에선 두 개의 영화로 나눠 개봉했다)? 여기에 아

주 짧게 등장하는 강렬한 예고편이 있다. 제목은 <마

체테>. 이것은 로드리게스 감독이 장난으로 만들어 넣

은 것인데 많은 팬들이 이것을 실제로 영화화해주길 

간절히 바래왔다. 2010년 이 영화가 미국에서 릴리즈

된다! 일단 그 캐스팅이 대단하다. 제시카 알바가 일

단 알바를 뛰어주고, 로버트 드니로와 스티븐 시걸 두 

세미-할배가 열연을 펼친다. 그리고 MAXIM이 사랑하

는 악동 린제이 로한이 올 누드 등장! 주연 대니 트레

호를 제외한 모든 배우들이 너무 빵빵해서 놀라울 지

경이다. 그 외에 미드 <로스트>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

쉘 로드리게즈, <플래닛 테러>의 멋진 달링 로즈 맥고

완 등이 등장한다. 어때, 피가 팔팔 끓지 않나? 

마체테

안젤리나 졸리가 남긴 떡밥
지난 7월 28일 안젤리나 졸리가 <솔트> 홍보 차 
한국을 방문했다. 할리우드 대스타답게 떡밥 거
리도 참 많이 던져놓고 갔다. 

BLADE OF  GLORY
<마체테>의 대니 트레호

유혈낭자 유쾌통쾌! 이 영화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러다 에디터 손가락 다 뽑히
게 생겼다. 만년 조연에서 드디어 주연을 꿰찬 대니 트레호에게 영화에 대한 이
야기를 듣는 걸로 일단 아쉬움을 달래자. 

대니 트레호는 졸라 무섭게 생겼다. <히트>, <콘에어>, <데스페라도>, <씬 시티2> 등 등장하는 영화 속 
그를 볼 때마다 우린 똥도 안 나올 만큼 겁을 집어먹었다(그는 실제로도 전과자다). 이번에 그는 몇 
편의 전작에서 그를 험악하게 그리는 데 재미 붙인 로베르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마체테>에서 주연
을 맡았다. 때맞춰 그를 만나 유혈 낭자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희본 
계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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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과의 인터뷰라 긴장했다고 들었다. 
스태프들이 편하게 해줘서 촬영을 재미있게 끝냈

다. 사실 아이돌(밀크) 시절에는 화보를 찍을 때 누

구는 치마만 입고, 누구는 모자를 꼭 쓰는 등 지켜

야 할 룰이 너무 많아 피곤했다. 그러다 보니 허벅

지가 굵다는 스스로  만든 고정관념 때문에 짧은 바

지나 치마를 피하기도 했다.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

지만 말이다(웃음). 

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처럼 
실제로도 털털한 성격인가?
시나리오에 캐릭터 설명이 많지 않다. 달랑 26세의 

카페 알바생이라는 설정밖에 없었다. 촬영하면서 

말투와 캐릭터를 만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내 실제 

모습도 많이 배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가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돌발 행동도 서슴없이 하

는 편이라 사이코, 돌아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윤성호 감독이‘자연스러운 연기가 발군이
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던데?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감독님이 잘 봐주신 거

다. 감독님이 연출을 잘해주신 덕분인 것 같다. 실

제로‘두근두근 홍어 드립’ 편을 촬영할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서 연기에 대해 이것저것 계산할 겨

를도 없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배우를 좋아하나? 
코믹 연기의 달인 잭 블랙, 우아함의 대명사 케이

트 블란쳇, <택시 드라이버> 시절부터 좋아한 로버

트 드니로!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전도연, 김태희, 

김윤석 선배님을 좋아한다.

김태희를 좋아하는 건 좀 의외다. 
실제로 만나면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느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녀의 인디 
시트콤 보기

박희본 
계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보석 같은 배우를 발견했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MAKE-UP 이도우, 고영은

STYLING 고경희  ASSISTANT 조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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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
다면? 
<페임>을 보면“자신의 재능에 헌신하라”는 대사

가 나온다. 스스로를 잉여 인간으로 생각할 만큼 한

창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 대사를 듣는 순

간‘파직’하고 마음속에 스파크가 튀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그룹을 그만둔 후의 심경은 어땠나?
스스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

하는 방법이 문제였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곤 했는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다. 

한때 같은 소속사이던 소녀시대의 태연과는 
요즘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들었다. 
언론은 내가 걸그룹에서 활동했던 아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정작 기사는 SM 엔터테

인먼트의 태연만 연락이 닿는다는 내용이 주가 됐

다. 지금도 그때 알던 사람들과는 연락하고 지낸다. 

그나마 내가 태연을 홍보에 이용해 먹은 뉘앙스의 

기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사람은 있나? 있어도 
없다고 말해달라.
없다. 됐나? (웃음)

이상형은 어떤 남자인가?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면서 느낀 건 연애는 사람

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나에 대한 무한한 이해심을 가진 남자, 

전 우주를 통틀어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면 좋겠다.

이제 당신은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모습이 훨
씬 매력적이다.
난 아직 배우라는 말이 낯설다. 노래 솜씨가 별로

인 가수를 뮤지션이라고 부르진 않잖나. 배우보다

는 연기자라는 호칭이 더 편하다. 아! 그리고 난 가

수를 그만두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라(웃음).

알겠다. 트위터를 하나? 
물론이다. 팔로우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팔로우 신청을 받아
준 걸 못 봤다. 
그럴 리가! 나만 믿어라.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신청해주겠다.

고맙다. 역시 예쁜 사람은 마음도 곱다. 

블랙 컬러 오픈 숄더 원피스 CLUB MONACO
D&G GALLERY O’CLOCK

화이트 컬러 원피스 Gaia
실버 팔찌 에디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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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가리지 않는 
삐딱한 장난꾸러기 
영화감독 윤성호
MAXIM은 재기 넘치는 천재 감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BY 김상헌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간단
히 소개한다면?
이혼한 전처를 잊지 못하는 비운의 

매니저가 그에 못지않게 비운의 삶을 

사는 사람과 지지고 볶는 이야기다. 

제목은 장 뤽 고다르의 1980년작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 빌려왔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 꼭 한 번 써먹고 

싶었는데 영화로 만들고 싶진 않았

다. 시트콤이라서 냉큼 제목을 집어

왔다. 제목에서 카라의 구하라가 연

상될 바엔 대놓고 써먹기로 결심했

다. 주인공 마누라 이름이 구하라다.

에피소드 1편 <두근두근 오디션>
은 대박이었다. 젖꼭지를 건포도

에 비유하는 센스라니! 당신의 경
험이 녹아든 에피소드였나? 
나도 좋아하는 에피소드다. 보통 스

토리엔 경험이 녹아 있지만 개그 코

드만큼은 머릿속에서 쥐어 짠다. 1편

을 보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여자 팬도 있었지만 상관없다. 일희

일비하는 팬은 나도 사양한다. 

어라! 너무 쿨한 반응 아닌가!
몇 년 동안 영화를 하다 보니 이골

이 났다. 내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하

는 분도 있고, 영화 잡지에 기고한 글

을 모조리 스크랩한 분도 있었다. 그

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쓸 순 없는 법 

아닌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은 외롭다”는 대사가 인상적이다.
사람은 다 외롭다. 배우, 연예인이라

고 외롭지 않겠나? 그런 의미다. 만

약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였다면 “

법조인은 외롭다”는 대사가 됐겠지. 

차기작이 <육상 소녀>(가제)로 정
해졌다. 
시나리오는 써둔 상태인데 시나리오

대로 찍을 확률은 희박하다. 시나리

오대로 풀자면 10억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TV 단막극이라고나 할까? 

예산도 딱 그 정도다(웃음). 일단 자본

금 역할을 할 두 배우 박혁권, 박희본

은 확보한 상태다. <육상 소녀>라고 

정말 육상 소녀를 다룬 상투적인 영

화를 만들고 싶진 않다. 사람은 누구

나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상 

선수다. 이 영화는 한 소녀가 땅에서 

폴짝 뛰었다 내려올 때까지의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가 될 거다. 

박희본이 <할 수 있는 자가 구하
라>에 이어 <육상 소녀>에서도 주
연을 꿰찼다.
내가 출연을 부탁했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 기대 이상의 연기

를 보여준 배우가 바로 박희본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이런 연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

니다. 물론 자연스러움까지 계산해서 

노련하게 연출하는 배우도 있다. 하

지만 나처럼 예민한 사람에겐 연기

가 꽉 차 보여 부담스럽다. 난 연기할 

때 약간의 틈이 있는 배우가 좋다. 그

녀가 바로 그런 타입이다. 

당신과 박희본이란 배우는 큰 무
대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중이다.
고맙다. 가능성이 있고, 잘되기를 바

란다는 말 아닌가! 지금은 여유가 없

어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도 엄

격하지만 나중에 잘 풀리면 한결 부

드러운 남자가 될 거다. 내가 하기 싫

은 궂은일은 몽땅 에이전시가 해줄 

테니 말이다(웃음).

당신 영화를 다운로드해도 상관
없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물론이다.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은 최

소한의 수요를 확보하기 전까진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오히려 손해다. 

일단은 사람들이 나와 내 영화를 알

게끔 만드는 게 급선무다. 공효진, 김

정화 같은 스타를 섭외할 때 무작정 

연락만 넣을 순 없는 노릇이다. 물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늘어났다

면 다음 작품 활동을 위해서라도 불

법 다운로드는 금지할 거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는? 
미국의 알리샤 키스! 액션 연기도 곧

잘 하더라. 우리나라에 와서 액션 영

화를 찍으면 멋질 거다. <오피스>의 

스티브 카렐도 좋아한다. 찌질한 중

년남 연기는 단연 그가 최고다. 그리

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찍으

면서 딱 20분 동안 함께 작업한 공

효진! 우리나라에서 연기가 되는 몇 

안 되는 여배우다. 이들과 함께라면 

끝내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웃음).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있나?
일단 내 영화는 패스. 다른 사람이 좋

아해주면 기쁘겠지만 내가 좋아해본 

적은 없다. 마릴린 먼로의 <뜨거운 것

이 좋아>의 마지막 장면에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죠”라는 대

사가 나오는데 90점짜리 영화를 100

점짜리 영화로 만들어준다. 나는 보

통 50점짜리 영화를 70점으로 업그

레이드하기 위해 대사에 공을 들이는

데 말이다! (이 영화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를 보고 나면 

윤성호 감독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MAXIM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자가 구하라>를 소개하
는 건 어떤가? 
대환영이다. 우리는 무단전제 재배포

를 사랑한다.

당신도 트위터를 하나? 
물론. 나도 남성잡지 에디터의 삶을 

취재할 일이 있으니 팔로우해 달라. 

그러고 보니 나와 박희본을 함께 찍

으려는 이유가 MAXIM 독자스러운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닌가!

앗, 미안. 대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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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6집
<HURRICANE VENUS>

보아가 돌아왔다. 발라드계의 

에이스 김동률, 댄스계의 블루

칩 지누까지 힘을 보태 최근 

SM 음반 중 가장 높은 완성

도를 자랑한다. 출중한 가창력

이 겸비된 파워풀 포퍼먼스도 여전하다. 문제는? 보아의 

미친 존재감이 예전 같지 못하단 거다. 아이돌처럼 신선

하지 않고, 디바라고 부르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 우리

가 기대한 건 기계적으로 잘 조합된 음반이 아니라 그녀

의 색깔이 묻어나는 음반이다. 그런 점에서 <HURRICANE 

VENUS>는 잘 만들었기에, 팬들의 아쉬움도 더 커진 절

반의 성공. 

시크릿
<MADONNA>

타이틀곡마다 주구장창 한 단

어를 반복하는데 어색하지 않

다. 심지어 이 단어는 머릿속

에 각인되어 자연스럽게 노래

를 흥얼거리게 되니 이 정도

면 후크송이라도 인정해주자. 타이틀 곡 <MADONNA> 역

시 ‘먹시돈나 떡볶이집’ 이름만큼이나 충격적이다. 가수

가 다른 가수의 이름을 노래에서 수십 번 반복하다니! 이 

곡을 만든 강지원&김기범 콤비의 센스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여기에 ‘MADONNA’라는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

도 어색하지 않을 익숙한 멜로디가 백업해주니 아무 생

각 없이 즐기기엔 이만한 노래도 없다. 

사실 한국에서 힙합은 흥하기 힘들다. 좁은 땅덩어

리에, 디스(한마디로 까대기)라도 했다 치면 주변에

서 저 놈 싸가지 없다고 난리법석이다. 이런 상황에

서 DJ DOC는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오가는 절묘

한 노래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자신들이 속한 힙

합 레이블 부다 사운드를 착실하게 먹여 살렸다. 노

련해진 악동들은 그간의 날카로움을 지우고 허허실

실 지내왔다. 하지만 늙어도, 이빨이 빠져도 사자는 

사자다. 6년 만에 돌아온 7집 <풍류>에서 DJ DOC의 이하늘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안주거리로 지껄

인 이를 철저하게 씹어준다. 최초의 장애인 디스 송이라 별명 붙은 ‘부치지 못한 편지’를 듣다보면 5

집 <The Life...Doc Blues>에서 <포조리>를 부르던 그들의 독한 모습이 겹쳐진다. 김창렬에게서 프로

듀서 바톤을 이어받은 이하늘은 DJ DOC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맛은 없지만 루저 

마음에 불 지피기엔 충분할 정도로 감칠맛 나는 멜로디와 가사로 무장했다. 정통 힙합으로 돌아가겠

다더니 레이싱 모델과 노니는 녀석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솔직히 말하는 그들의 음악이 가

슴에 와 닿는 건 당연한 결과다. 다양한 뮤지션이 참여해 음악이 풍성해진 건 장점이지만 음반 전체

의 통일감을 해친 것은 아쉽다.

DJ DOC 7집
<풍류> 
오빠가 돌아왔다

연극열전3 여덟 번째 작품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
로다!

언제 7월 30일~9월 19일

어디서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2-766-6007

결혼 3년차 아내 선미는 임신한 사실을 알

게 된다. 선미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남편 종철은 대학 진

학을 위해 낙태를 권유한다. 그러면서 둘 사

이에 아이를 두고 불화가 생긴다. 우울하고 

무겁지 않으니 걱정마라. 유쾌하면서도 날

카롭게 당신의 공감대를 울린다. 당신이 솔

로라면 ‘그래서 내가 연애도, 결혼도 안 한

다’라고 애써 위로하기 좋겠다.

연극열전3 여섯 번째 작품 

<너와 함께라면>
영계백숙, 오오오오~!

언제 7월 23일~10월 31일

어디서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1관

문의 02-766-6007

연극 <너와 함께라면>의 주인공은 73세 켄

야와 28세 아유미 커플이다. 켄야 노인이 아

유미의 집에 깜짝 방문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애쓰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

렸다.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나 연극 

<웃음의 대학> 등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이 연극에 또 한 번 열광할 거다. 연극 제목

이 말해주듯 여친과 함께 보러가는 것이 좋

다. 만약 싱글이라면 막이 내린 후 혼자 극

장을 나설 때 느낄 씁쓸함을 이세은(아유미 

역)의 깜찍한 모습을 감상하는 기쁨으로 위

로받을 수 있다. 

연극열전3 일곱 번째 뮤지컬 

<트라이앵글>
고교 시절 음악 실기 시험 때 교탁 앞
에서 트라이앵글 때리던 그 놈 생각
나네.  

언제 7월 27일~9월 26일

어디서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 2관

문의 02-766-6007 / www.thebestplay.co.kr

연극 <트라이앵글>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작

가 지망생 도연(남)과 스토커를 피해 도연의 

집에 쳐들어온 록커 경민(남), 그리고 경민

의 스토커 영이(여)가 등장한다. 유명한 소

설가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

는 소심남 도연, 자신의 노래 실력에 한계를 

느끼는 경민, 짝사랑에 고민하는 영이가 서

로 부딪치고, 싸우고, 화해하며 한층 더 성

장하는 과정을 신나는 뮤지컬로 풀어냈다. 

CRAZY VS CRAZY

2PM 콘서트  
지산 락페스티벌 

VS

볼
거
리

Miss A 해외파 괴물 뮤지션!!

암컷
밀도

99.9% 60%

주요 
서식 
암컷

안(경)+여(드름)+
돼(지)+암컷!!=응?

옷  입는 게 뭐임?

전
투
력

오빠를 욕하는 순간 
그녀는 녹색 괴물로 
변신할 거다.

헐벗은 여자라고 만
만하게 봤다간 고자
되는 건 시간문제! 

헌팅 
성공
률

0%
단, 네가 옥택연이라
면 성공율은 100% !

70%
암컷들이 선수를 칠 
지도...

암컷 
접촉
성공
률

스탠딩석이라면 클
럽과 비교할 수 없
는 후끈함을!

그녀들이 알아서 부
딪혀 올 거다. 아! 좋
구나! 항가항가!!

후
유
증

"오빠 사랑해!!"
하지만 그 오빠가 
당신은 아닐 거다. 

과도한 샤우팅과 미
친 슬램으로 망가진 
당신의 몸뚱이! 

결과
지산 승!  나의 록 스피릿은 
우주를 뚫을 스피릿이야!  

WIN

WIN

WIN

WIN

WIN

WIN

WIN

지난 여름 지산은 여러모로 뜨거웠다! 

<경남 창녕군 길곡면>

<너와 함께라면>

<트라이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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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틱스 오우거:운명의 바퀴
최고라는 말 이외에는 이 게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BY 김상헌

슈퍼패미콤(SFC)의 전설 <택틱스 오우거>를 기억

하나?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게임이란 평을 들을 

정도로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한 작품이다. 15년 전 

게임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짜여진 시

나리오는 숨겨진 엔딩까지 총 4개의 멀티 엔딩을 

제공했다. 전투 시스템도 혁신적이었다. 단순한 턴

제가 아니라 민첩성, 캐릭터의 장비 및 소지품 무

게를 고려해 행동 순서가 정해져 보다 세밀한 전투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게임 밸런스도 절묘해서 주

요 캐릭터만 편애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강

력해진 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

출했다. 여기에 다양한 아이템이 잠들

어 있는 100층짜리 사자(死者)의 던

전은 아이템 수집에 목숨을 건 게

이머를 불타오르게 했다. 이후 게

임 제작사와 디렉터가 파이널 판타지

로 유명한 스퀘어 에닉스에 통으로 넘어

가 <택틱스 오우거>의 후속작 대신 <파

이날 판타지 택틱스>가 등장했지만 게

임 밸런스, 스토리, 전투 시스템 모두 전

작과 비교해 손색이 있어 원작 팬의 갈증

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전설로 남은 <택틱스 오우거>의 PSP

판 리메이크가 전격 결정됐다. 

그것도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처럼 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원

작 그대로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하

는 형태다. 디렉터 역시 <택틱스 오우

거>의 아버지 미노가와 히로시가 담당

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PSP를 가진 

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소식이

고, PSP가 없는 자는 질러도 일말

의 후회가 없을 소식이다. 올해 선

보일 <택틱스 오우거: 운명의 바퀴>

는 게임의 대사량이 대폭 늘었고, 새

로운 인물 및 직업이 추가될 예정이

다. 주요 인물의 서브 시나리오 및 

퀘스트도 보강된다. 원작의 난이도

가 만만치 않았던 걸 감안해 이걸 상쇄할 만한 전투 

시스템도 제공한다. 난이도 때문에 플레이를 꺼리

는 유저도 마음 푹 놓도록! 소위 말하는 ‘택틱스’ 

시리즈의 정점에 선 작품이니만큼 감히 올해 최고

의 게임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거다. <택틱스 

오우거>의 팬이라면 왕의 귀환을 두 팔 벌려 열렬

히 환영하자! 

기종 PSP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
장르 TRPG
발매일 10월 예정
가격 미정

샤이닝 레전드
이 게임 좀 기대되는데? 

<킹덤 언더 파이어>로 유명한 국내 제작사 블루사이드가 

닌텐도 DS용 액션 RPG 게임 <샤이닝 레전드>을 제작 중이

다. 올 겨울 발매될 이 게임의 주인공은 모라토리엄을 선언

한 왕국을 재건하고자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생계형 왕자

다. 대륙을 돌아다니며 가출 공주 찾기부터 시작해서 다양

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피똥을 싼다. 블루사이드는 일반적

인 액션 RPG와는 달리 필드의 수많은 적들이 주인공을 끊

임없이 어택하여 게이머가 늘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게

임을 즐기게끔 할 거라고 밝혔다. <샤이닝 레전드>가 궁금

한 이라면 얼마 전 오픈한 티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도록! 

홈페이지 주소 www.shininglegend.co.kr

COMING SOON

<모바일 마구마구 2011>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온라인

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메김한 게임답게 서비스를 시

작한 지 15일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해 화제를 

모았다. <마구마구>가 가진 장점(현역 선수의 따끈따끈

한 데이터, 선수카드 수집, 간편한 조작)은 살리고 여기

에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을 연동시키는 센스를 더했다.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모바일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을 온라인 게임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단 소리다. 이

러니 원작 팬이 <모바일 마구마구>를 다운로드해서 틈

만 나면 게임을 즐길 수밖에! 

모바일 마구마구 2011
모바일 시장을 그냥 내줄 
수 없지.

기종 MOP  
제작사 CJ 인터넷
장르 스포츠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이번에 출시될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나리키리 던전 

X>은 1995년에 출시된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의 정통 

후속작이다. 전작으로부터 100여년 정도 지난 시대, 주

인공 디오와 멜은 요정 에토스를 만나 자신들이 해당 

직업군의 옷을 입는 것으로 직업 전환이 가능한 전직

술사(이런...최고다!)임을 깨닫는다. 이들이 나리키리 던

전을 열심히 탐험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어때 간단하

지? 여기에 PSP로 발매된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풀 

보이스 에디션의 개량 버전도 탑재됐다. 소프트 하나로 

2가지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게 가능한 진정한 일타이

피 게임이다. 한글화가 안 된 게 아쉽지만 그것까지 바

라는 건 욕심이니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나리키리 던전 X
진정한 일타이피 게임!

기종 MOP  
제작사 CJ 인터넷
장르 스포츠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위닝 일레븐11>이 발매된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정

도는 즐겨봤을 국민 게임이지만 지금껏 한글화가 된 적

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이벌 FIFA 시리즈가 꾸준히 한

글화 됐던 걸 생각하면 의외다). 자막 한글화를 넘어서 

우리나라 해설진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

지만 게임 화면에서 팀, 포지션, 등번호의 조합으로 선

수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는 것만 해도 어딘

가! 코나미의 이번 결정에 쌍수 들고 환영하는 바다. 소

니 진영(PS2, PS3, PSP)과 XBOX360으로 출시될 예정

이니 콘솔 게임 유저라면 <위닝 일레븐11>과 함께 가을

이면 더 심해지는 솔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다. 

위닝 일레븐11
위닝이 한글화? 
코나미가 왠일이래!

기종 PS3/XB360/PSP/PS2 
제작사 코나미
장르 스포츠 
발매일 미정 
가격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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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당신은 스타1, 2를 비롯해 

인기 있는 게임이라면 장르를 가리

지 않고 해설을 도맡았다. 무슨 게

임이 가장 재미있었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스타1, 2>. 

그러고 보니 모두 블리자드 게임이

군(웃음).

 

해설자 입장에서 볼 때 스타2와 전

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타1이 전술적인 면에 무게를 둔다

면 스타2는 전략적인 면에 집중하게 

된다. 아무래도 스타2는 전작보다 새

로운 전략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

이다. 

<스타2>의 중계 파트너 이현주 캐

스터, 안준영 해설과는 호흡이 잘 

맞는 편인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서 셋 

모두 시청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처음에는 각자 파트를 나눠서

도 중계해봤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금은 각자에게 시간을 배

분한 후 서로 이야기를 토스하는 형

식으로 중계를 진행한다. 셋 모두 게

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한 중계 형태다.

당신의 해설은 날 것 그대로의 과격

함이 매력이었다. <스타2> 중계에

서 너무 얌전해 진 것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까불고 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방송 출연이 어렵다(웃

음). 하지만 스타2 중계가 1편보다 정

적인 건 사실이다. 스타1에 10년 동

안 익숙해진 시청자의 눈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실시간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

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점점 나

아질 거다.

게임 해설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

엇인가?

일단 게임을 잘 해야 한다. 출시된 

지 3~4년이 지난 게임이라면 어지

간한 전략은 다 나온 상태니 말만 잘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해설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면 게이머의 전

략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

서 지금도 하루 4시간은 꾸준히 게

임을 하면서 래더 랭킹(베틀넷 순위) 

10위권 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곰 TV의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

그(이하 GSL)는 게임 해설자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물론이다. 하지만 나에게만 국한된 

기회는 아니다. 스타2에 승부를 걸고

픈 모든 이의 기회다. 스타1이 출시

됐을 당시 주변 여건 때문에 프로게

이머로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물

론 그간 빛을 보지 못한 프로게이머

에게도 놓칠 수 없는 찬스다. 

GSL 우승 상금이 자그마치 1억 원

이다. 당신도 해설자를 때려치우고 

대회에 참가하고픈 마음이 굴뚝같

겠다. 

물론이다. 매일 아침 리그 운영 방안

을 고민할 때마다 참가하고픈 마음

이 용솟음친다. 솔직히 첫 대회에 참

가하면 적어도 준결승까진 무난하게 

진출할 자신이 있다. 지금 GSL 사업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스타2 리

그를 취재하러 온 기자까지 우승상

금에 눈이 멀어 대회에 참가할 기세

니 나로선 오죽하겠나(웃음). 

스타2는 소수 유닛 컨트롤과 날카

로운 전략을 잘 짜는 프로게이머가 

흥할 것 같다. 

스타1 출신 프로게이머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게이머간의 재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스타1 프로게이머의 훈

련량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넘.사.벽 차이가 나는 경기

력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게 

스타2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봐라. 물론 스타1 프로게이머가 아니

라도 그만큼의 연습량을 소화할 수 

있다면 누구나 흥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다. 

MAXIM 독자에게 스타2에 대한 팁

을 준다면?

자원에 목메지 마라. 스타2는 전투가 

메인인 게임이다. 적절한 병력 구성

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중점을 둬

라. 그러려면 상대 진영에 대한 정찰

은 필수다. 본진 자원만으로도 최종 

유닛까지 생산이 가능하니 멀티 욕

심은 작작 부리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MAXIM과 스타2와의 

공통점은?

남자의 필수품. 

동감이다. 

AMAZING GAME SHOW

올해 펼쳐지는 2010년 글로벌 스타

크래프트2 리그(이하 GSC)는 2011

년 본격적으로 펼쳐질 GSC 대회

의 출전 선수를 뽑는 전초전이다(출

전 선수를 뽑는데 우승 상금 1억 원

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베팅

인 거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

회 등수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로 등

급이 결정된다. 1~32위까지는 ‘코드 

S’, 33~69위까진 ‘코드 A’로 구분

되어 총 상금이 12억에 달하는 2011

년 GSC 시즌을 치르게 된다.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국적,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다) 참여 가능

하니 자신이 <Z건담>의 카뮤를 능가

하는 게임계의 뉴타입이라면 과감히 

지원해라. 게임 오덕에서 억대 연봉

을 받는 프로게이머로의 드라마틱한 

변신도 꿈이 아니다. 참여 신청은 곰 

TV 홈페이지 gsl.gomtv.com에서 가

능하다.

스타크래프트2 리그
상금 6억 원 규모의 화끈한 게
임 대회가 온다!

프리랜서 해설
가에서 곰 TV 
정직원으로 자
리를 굳히다.

곰 TV에서 <스타2> 해설로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던 채정원은 얼마 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 운영팀

장으로 그레텍(곰 TV)에 입사했다. 

자신은 그룹 UN의 최정원이 아니라 

‘채’ 정원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이

름을 정확히 표기해달라고 말했다. 

채.정.원. 이제 됐어? 만족해? 좋아? 

응? 괜찮아? 됐지? 

채정원

곰 TV의 
스타2 해설가, 
채정원
<스타크래프트2> 대회는 내 손안에 있소이다!
BY 김상헌  IMAGE 그레텍 

스타크래프트2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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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다고 할걸? 바람도 많이 피웠다. 형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옆에 여자가 있고, 매번 다 다른 사람

이다. 몇 명 만났는지 세기 힘들 정도다. 능력도 좋

아서 예쁜 여자만 만난다. 

반대로 당신이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

바람 피웠는데 안 피웠다고 한 거. 나도 여자를 많

이 만났다. 고딩 때 8다리까지 걸쳐봤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났지. 당시는 삐삐로 연락하던 ‘좋은’ 

시절이었다. 삐삐로는 위치를 속이기 쉬웠거든. 가

끔 다른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서 뜨끔했던 적도 있

지만 걸리진 않았다.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소문이 있다. 싸움도 

잘했나?

난 시비만 걸고 빠졌다. 왜 말만 하는 애들 있잖

나. 난 성훈이(문성훈)한테 일러바치기만 하고, 성

훈이는 나대신 주먹을 휘둘렀다. 성훈이가 애들 많

이 때렸다.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

굳이 때려야 한다면 나를 괴롭혔던 군대 선임들. 

나보다 나이도 어렸다. 요즘 군대는 폭력이 없고 

대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말로 갈구는데, 

특히 내리갈굼이 심하다. 군대에서는 못 때렸고, 

지금은 제대했으니까 때리고 싶다.

군대 생활은 어땠나?

행군과 같은 힘든 훈련을 끝냈을 때 느낀 성취감은 

최고였다. 하지만 일반인 생활이 훨씬 낫지. 군인

과 일반인은 하늘과 땅만큼 처지가 다르다. 군인이

었을 땐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다. 양동근, 김재원, 

재덕이 형(김재덕)이랑 전철을 자주 애용했는데 항

상 문 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군대에 있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했다고 들었다.

로망이자 우상이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더 좋다.

여자친구가 좋나? 엄마가 좋나?

둘 다 날 보고 싶어 하면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 같

다. 둘 다 아프다고 하면 엄마에게 갈 것 같고. 피

는 물보다 진하니까.

죽기 전에 여자친구와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만

날 수 있다면?

여자친구. 아, 어머니 죄송.

죽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서 뭐할 건가?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못해본 체위, 못해본... 아

무튼 야한 거 다 해보고 싶다.

9월에 나오는 솔로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미디엄 템포의 듣기 편한 음악과 신나는 댄스가 담

긴 싱글 음반이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 유행하는 음악. 난 대

중가수다. 뚜렷한 색이 없다. 록이 유행하면 록을 

하고, 힙합이 유행하면 힙합을 하는 게 대중가수

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나만의 색을 가지겠다는 욕

심은 없다. 

음악과 예능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음악. 본업이 가수니까. 예능은 음악을 위해서 하

는 거지, 메인은 아니다.

<뜨거운 형제들> 하차의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

처음으로 욕을 실컷 먹었다. 그렇게 여파가 클 줄 

몰랐다. 방송 하나로 안티도 생기고 나도 망가졌

다. 프로그램이 나랑 안 맞기도 했고. 더 이상 이미

지가 나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소속사와 

고민 끝에 앨범에 주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부수

적인 이유로는... 여자친구와 많이 싸웠다. 아무리 

‘아바타 소개팅’이라 해도 여자친구가 보기에 기

분 나쁘지. 나뿐 아니라 다른 임자 있는 출연진도 

소개팅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항상‘만득이’가 따라다닌

다.‘만득이 노유민’, ‘노유민 만득이’ 캐릭터가 

20세기 소년이라, 일부러 옛날 개그를 한 거다. 욕

먹을 각오도 물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욕

먹을 줄 몰랐다. 원래 만득이 시리즈는 허무 개그

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 그게 웃음의 포인트지. 

그런데 어린 시청자들은 만득이 시리즈를 모르니

까 더 짜증을 냈던 것 같다. 재밌다는 사람도 꽤 있

었다! 재밌지 않았나? 

하아... 잘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한마디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겠나?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MAXIM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재미있는 성생활에 대해 많이 알려달라.

노유민에게 만득이란?

음반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

‘만득이 시리즈’는 왜 했나?

24 HOURS TO LIVE

노유민
‘만득이’가 노유민에게 끼친 영향. BY 김민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 이은학

어떻게 죽고 싶나?

안락사. 복잡한 거 싫다.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가

고 싶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갈 것 같나?

생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냥 생령이 되어 

이승을 배회할 거다. 여탕이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 

강남 거리를 활보해야지.

지금도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리를 활보할 수 있

지 않나?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못 돌아다닌다. 특히 요

즘은 캐릭터 때문에 더 심해졌다. 밥 먹을 때 사인 

요청이 들어와서 ‘밥 먹고 하겠다’고 정중히 말했

더니 바로 뒤 돌아서서 ‘지가 연예인이면 다야?’

이러더라. 내가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밥에 침 뱉

은 사람도 있었다. 

꽃미남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

저 하겠는가?

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하고 싶은 게 없다. 그 

시절, 형들이 술자리나 여자 만나는 자리에 나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거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

다. 아주 세게 놀았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놀아서 

지금은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

여자랑 하는 게임뿐 아니라 컴퓨터랑 하는 게임도 

원 없이 했다고 들었다.

이현도 형이랑 친했을 때, 그 형 숙소 근처에서 일

주일 내내 게임만 한 적이 있다. 일주일간 잠도 안 

잤다. 그러곤 현도 형 집에서 3일을 내리 잤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서 현도 형은 내가 죽은 줄 

알았다더라. 프로게이머 자격증까지 땄다. 난 뭐든

지 한번 시작하면 ‘프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다. 지금은 일 때문에 게임은 잘 안 한다.

과거의 당신처럼 게임에 미친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게임 프

로 MC를 한다든지. 자격증까지 땄으니 소속사에

서도 뭐라고 안 하더라. 게임으로 돈을 벌어다줬으

니까. 게임을 하려면 몰입해야 한다. 일 다 때려치

우고 한 달 정도 게임에 올인해야 어느 정도 실력

이 쌓인다. 물론 나는 게임을 하면서 몸도 망가지

고 폐인이 되긴 했다.

카드 많이 긁는다고 들었다. 죽기 전 카드를 딱 한

번만 긁을 수 있다면?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한 달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막아놨다. 죽기 전에 한도 풀고 자동차나 

바이크 살 거다. ‘야타’도 해보고, 실컷 즐기다 죽

어야지.

솔직해서 피 본 적 있나?

방송에서 명훈이 형(천명훈)의 옛 여자친구 실명을 

그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이후부터 명훈이 형

이 나랑 방송하기 싫어한다. 나랑 같이 방송하면 피 

본다고 하더라. 솔직해서 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

라 명훈이 형이다.

그럼 ‘명훈이 형’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모습 한

번 보여달라.

형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유독! 치마만 두르면 

      날 그만
      잊어줘....

      받들어, 삽!

노유민 인터뷰
보러 가기

모든 상의 THE SHIRTS STUDIO
바지 Dickies
신발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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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다고 할걸? 바람도 많이 피웠다. 형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옆에 여자가 있고, 매번 다 다른 사람

이다. 몇 명 만났는지 세기 힘들 정도다. 능력도 좋

아서 예쁜 여자만 만난다. 

반대로 당신이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

바람 피웠는데 안 피웠다고 한 거. 나도 여자를 많

이 만났다. 고딩 때 8다리까지 걸쳐봤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났지. 당시는 삐삐로 연락하던 ‘좋은’ 

시절이었다. 삐삐로는 위치를 속이기 쉬웠거든. 가

끔 다른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서 뜨끔했던 적도 있

지만 걸리진 않았다.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소문이 있다. 싸움도 

잘했나?

난 시비만 걸고 빠졌다. 왜 말만 하는 애들 있잖

나. 난 성훈이(문성훈)한테 일러바치기만 하고, 성

훈이는 나대신 주먹을 휘둘렀다. 성훈이가 애들 많

이 때렸다.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

굳이 때려야 한다면 나를 괴롭혔던 군대 선임들. 

나보다 나이도 어렸다. 요즘 군대는 폭력이 없고 

대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말로 갈구는데, 

특히 내리갈굼이 심하다. 군대에서는 못 때렸고, 

지금은 제대했으니까 때리고 싶다.

군대 생활은 어땠나?

행군과 같은 힘든 훈련을 끝냈을 때 느낀 성취감은 

최고였다. 하지만 일반인 생활이 훨씬 낫지. 군인

과 일반인은 하늘과 땅만큼 처지가 다르다. 군인이

었을 땐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다. 양동근, 김재원, 

재덕이 형(김재덕)이랑 전철을 자주 애용했는데 항

상 문 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군대에 있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했다고 들었다.

로망이자 우상이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더 좋다.

여자친구가 좋나? 엄마가 좋나?

둘 다 날 보고 싶어 하면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 같

다. 둘 다 아프다고 하면 엄마에게 갈 것 같고. 피

는 물보다 진하니까.

죽기 전에 여자친구와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만

날 수 있다면?

여자친구. 아, 어머니 죄송.

죽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서 뭐할 건가?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지. 못해본 체위, 못해본... 아

무튼 야한 거 다 해보고 싶다.

9월에 나오는 솔로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미디엄 템포의 듣기 편한 음악과 신나는 댄스가 담

긴 싱글 음반이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 유행하는 음악. 난 대

중가수다. 뚜렷한 색이 없다. 록이 유행하면 록을 

하고, 힙합이 유행하면 힙합을 하는 게 대중가수

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나만의 색을 가지겠다는 욕

심은 없다. 

음악과 예능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음악. 본업이 가수니까. 예능은 음악을 위해서 하

는 거지, 메인은 아니다.

<뜨거운 형제들> 하차의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

처음으로 욕을 실컷 먹었다. 그렇게 여파가 클 줄 

몰랐다. 방송 하나로 안티도 생기고 나도 망가졌

다. 프로그램이 나랑 안 맞기도 했고. 더 이상 이미

지가 나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소속사와 

고민 끝에 앨범에 주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부수

적인 이유로는... 여자친구와 많이 싸웠다. 아무리 

‘아바타 소개팅’이라 해도 여자친구가 보기에 기

분 나쁘지. 나뿐 아니라 다른 임자 있는 출연진도 

소개팅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항상‘만득이’가 따라다닌

다.‘만득이 노유민’, ‘노유민 만득이’ 캐릭터가 

20세기 소년이라, 일부러 옛날 개그를 한 거다. 욕

먹을 각오도 물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욕

먹을 줄 몰랐다. 원래 만득이 시리즈는 허무 개그

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 그게 웃음의 포인트지. 

그런데 어린 시청자들은 만득이 시리즈를 모르니

까 더 짜증을 냈던 것 같다. 재밌다는 사람도 꽤 있

었다! 재밌지 않았나? 

하아... 잘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한마디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겠나?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MAXIM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재미있는 성생활에 대해 많이 알려달라.

노유민에게 만득이란?

음반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

‘만득이 시리즈’는 왜 했나?

24 HOURS TO LIVE

노유민
‘만득이’가 노유민에게 끼친 영향. BY 김민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 이은학

어떻게 죽고 싶나?

안락사. 복잡한 거 싫다.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가

고 싶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갈 것 같나?

생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냥 생령이 되어 

이승을 배회할 거다. 여탕이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 

강남 거리를 활보해야지.

지금도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리를 활보할 수 있

지 않나?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못 돌아다닌다. 특히 요

즘은 캐릭터 때문에 더 심해졌다. 밥 먹을 때 사인 

요청이 들어와서 ‘밥 먹고 하겠다’고 정중히 말했

더니 바로 뒤 돌아서서 ‘지가 연예인이면 다야?’

이러더라. 내가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밥에 침 뱉

은 사람도 있었다. 

꽃미남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

저 하겠는가?

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하고 싶은 게 없다. 그 

시절, 형들이 술자리나 여자 만나는 자리에 나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거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

다. 아주 세게 놀았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놀아서 

지금은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

여자랑 하는 게임뿐 아니라 컴퓨터랑 하는 게임도 

원 없이 했다고 들었다.

이현도 형이랑 친했을 때, 그 형 숙소 근처에서 일

주일 내내 게임만 한 적이 있다. 일주일간 잠도 안 

잤다. 그러곤 현도 형 집에서 3일을 내리 잤다.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서 현도 형은 내가 죽은 줄 

알았다더라. 프로게이머 자격증까지 땄다. 난 뭐든

지 한번 시작하면 ‘프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다. 지금은 일 때문에 게임은 잘 안 한다.

과거의 당신처럼 게임에 미친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게임 프

로 MC를 한다든지. 자격증까지 땄으니 소속사에

서도 뭐라고 안 하더라. 게임으로 돈을 벌어다줬으

니까. 게임을 하려면 몰입해야 한다. 일 다 때려치

우고 한 달 정도 게임에 올인해야 어느 정도 실력

이 쌓인다. 물론 나는 게임을 하면서 몸도 망가지

고 폐인이 되긴 했다.

카드 많이 긁는다고 들었다. 죽기 전 카드를 딱 한

번만 긁을 수 있다면?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한 달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막아놨다. 죽기 전에 한도 풀고 자동차나 

바이크 살 거다. ‘야타’도 해보고, 실컷 즐기다 죽

어야지.

솔직해서 피 본 적 있나?

방송에서 명훈이 형(천명훈)의 옛 여자친구 실명을 

그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이후부터 명훈이 형

이 나랑 방송하기 싫어한다. 나랑 같이 방송하면 피 

본다고 하더라. 솔직해서 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

라 명훈이 형이다.

그럼 ‘명훈이 형’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모습 한

번 보여달라.

형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유독! 치마만 두르면 

      날 그만
      잊어줘....

      받들어, 삽!

노유민 인터뷰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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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플 스카이

Rottyful
Sky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한결 MAKE-UP 정우진 STYLING 최제윤

COOPERATION Ra Beauty Core

가요계를 강타한 최강의 카드,  
로티플 스카이가 MAXIM에 강림하다.

반갑다. 하늘이란 이름으로 ‘웃기네’란 노래를 

발표한 지 9년 만에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당신

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오랜만이다. 디지털 싱글 음반 <No Way>를 발표한 

일렉트로닉 장르를 사랑하는 가수 로티플 스카이

다. 잘 부탁한다. 

로티플이 포커판의 ‘로열 스트레이트플러시(같

은 무늬의 10, J, Q, K, A 카드, 포커에서 가장 강

력한 패), 일명 ‘로티플’을 말하는 건가?

빙고! 소속사 사람들이 포커를 좋아한다(웃음). 누

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장시간 회의 끝에 

만든 이름이다.

요즘 아이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마냥 귀엽다. 특히 노래 잘하는 아이유 같은 아이

돌을 보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다.

당신이야말로 아무로 나미에를 꿈꾼 원조 아이돌

이었다. 

그런 멘트는 내가 아니라 당시 홍보를 담당한 분이 

임의대로 붙인 거다. 그때는 질문하는 내용에 대

해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형태였다. 인터뷰라고 말

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나도 나이를 웬만큼 먹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다(웃음). 그래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덧붙는 경우는 없다. 

연예계에 몸 담았다가 학교로 돌아가기가 쉽진 않

았겠다.

어렸을 때 정말 내성적이었다. 활동이 끝나면 사람

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아이들과 무슨 말

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지 고

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을 정도다.

또래와 달리 일찍 사회 경험을 해서 그랬을 거다.

소속사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생활했다. 언행을 

잘못하면 소속사에서 야단맞는 일도 잦았기 때문

에 눈치도 많이 봐야 해서 피곤했다. 하지만 이제

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웃음).

본인의 가창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랬다. 독서를 하면서 글쓴이의 지혜를 배

우듯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며 그들의 노래 

솜씨를 배우는 데 주력했다. 가창력은 단순히 고음

을 잘 소화하는지 여부를 말하는 건 아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의 변화를 잘 조율할 수 있는지, 노래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정규 음반은 당신의 자작곡으로만 채울 생각인가?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규 음반은 다양

한 분들의 음악으로 채워질 거다. 자작곡만으로 음반

을 내놓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그녀의 뮤직
비디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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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의 하늘이 9년간의 공백을 깨고 로

티플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싱글 음반

을 내놓았다. 그녀가 직접 작사한 타이틀곡 

‘No Way’는 일렉트로닉 장르 특유의 기계

음과 그녀의 목소리를 잘 버무린 세련된 곡이

다. 사실 그녀는 매드모아젤이라는 인디 그룹

에서 캐스커의 이준원과 함께 활동했을 만큼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일렉트로닉에 정조준

해둔 상태였다. 가요계의 여전사라면서 붕어

처럼 입맛 뻥긋거리는 이들과 달리 매끄러운 

라이브는 물론 싱어송라이터의 자질까지 두

루 갖춘 섹시한 기계전사 17호 로티플 스카이! 

그녀가 내놓을 정규 음반이 더욱 기다려진다. 

WANTED

로티플 스카이 <No Way>
디지털 싱글 음반

의외다. 음악 이야기를 할 땐 겸손이 지나친 것 같다.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신

의 음악이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언론들은 집요하리만큼 당신의 과거 시절을 언급한다.  

피곤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다. 누구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신기하듯 나도 마찬가지

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류시원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때론 부담스럽

지 않나?

음악은 물론 가치관도 잘 이해해주시는 든든한 지

원군이다. 부담스럽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

일본 진출은 계획하고 있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열심

히 할 생각이다.

기계음을 좋아해서 세탁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다.

사실이다. 세탁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리도 좋아한다.

록 페스티벌도 좋아하나?

물론이다. 2007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케미

컬 브러더스가 내한했을 때 무대의 맨 앞을 점령

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눈 주위를 까만 화장

으로 무장하고 갔다. 모 잡지에서 사진을 찍어갔

는데 메인 컷으로 등장해서 당황했다. 하지만 화

장이 거의 변장 수준이었기 때문에 알아본 사람은 

드물었다. 

전 세계 일렉트로닉 장르 대부분을 섭렵했다는 인

터뷰 기사를 봤다. 

오해다. 그걸 다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루에

도 수천 곡이 일렉트로닉 장르란 이름을 달고 등

장한다. ‘일렉트로닉 장르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

다’ 정도로 생각해달라.

쉬는 시간에 주로 뭐하고 노나? 

난 정말 게임을 사랑한다.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

서 고정닉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플스(PS) 게임 

광팬이다. 친구들이 엑박(XBOX 360)을 사라고 꼬

드기지만 난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지내는 용산 

전자상가 상인분도 여럿이다. 

오 마이 갓! 당신은 공돌이의 이상형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미녀라니! 

요즘에는 여자들도 게임을 많이 즐긴다. 내 주변 

여자들은 이미 내가 모조리 게임계로 포섭했다. 

당신 주변에만 없는 거 아닌가? 

어서 이상형을 밝혀라!

외모는 보지 않는다. 쌍꺼풀만 없으면 된다.  취미가 비

슷한 사람이면 좋겠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질색이다. 

다음에 또 MAXIM과 화보를 찍을 생각 없나? 

언제든 환영이다. 핫한 잡지의 대명사 MAXIM이잖나!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당신(하늘)이 높은 계절이다.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실제로 어머니가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본 후 이

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가을까진 음반 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 만약 잠시 쉬게 된다면 파리를 다

녀올 생각이다. 

당신에게 ‘하늘’이란? 

친구들은 나를 (사)이코 또는 17호(드래곤볼에 등

장하는 인조인간)라고 부르고, 집에서는 손발이 오

그라들지만 애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늘이란 이

름은 나에겐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그러고 보니 17호와 싱크로율이 대단하다.

단발을 워낙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17호는 크리링과 결혼해서 많은 지구인에게 희망을 

줬다.  

나도 크리링을 매우 좋아한다.

어서 빨리 콧구멍이 없는 대머리가 되어야겠다.

하늘이란 이름은 나에겐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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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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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류 아나운서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형인 건 인정하지만 지바롯데 마린스의 김태균

과 비교하면 처지는 게 사실이다. 올 시즌 지바롯데

와 3년 계약을 한 김태균은 시즌 연봉이 약 19억 원

에 달하는 스포츠 재벌이니까! 그렇지만 팬심(김태

균을 향한 게 아닌 건 잘 알고 있겠지?)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라서 이들의 결혼 소식이 발표된 후 수

많은 야구 커뮤니티에서는“김태균 ㅆㅂㄹㅁ!”라

는 글이 난무했다. 특히 그녀가 자서전 <아이러브

베이스볼>에서 야구 선수와 사귀지 않을 거라고 한 

말을 굳게 믿은 남성 팬들은 분기탱천했다. 한때 김

석류 아나운서가 이상형이라고 밝혀 마음이 하늘 

위로 떠다녔을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충격

(?) 역시 만만치 않았을 거다. 결국 남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이라 쓰고 돈이라 읽는다)이 최고

란 사실을 김별명 선생님이 몸소 증명해주셨다. 알

겠나! 능력만 있으면 여신이든, 마녀든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거다. 이번 생에는 너무 늦었고 다음 생에

는 꼭 능력을 갖춘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도

해라. 그나저나 김석류 아나운서가 일본에 다녀온 

즈음에 김태균 선수도 마침 몸이 안 좋아서 라인업

에 빠진 게 우연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정말 김태

균 이    ㅆㅂㄹㅁ! 

SPORTS

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EBALL
GODDESS HUNTER
야구계의 여신 김석류가 야구계의 별명가이 김태균을 사로잡다.

BASEBALL

 ㅠㄷBIG BALL SHOW

MISSION FAILED
반지 원정대의 무너진 꿈
박찬호가 우승반지를 손에 끼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었던가!

치열한 MVP 경쟁
승자는 누구인가?

우승 반지 때문에 현기증이 난

다던 알렉스 로드리게스조차 양

키스에서 우승 반지를 득템했거

늘,우승 위해 헐값으로 이적한  양키스

에서 내쳐졌으니 말이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그를 영입해서 메이저리거로서 수명 연

장은 가능해졌다.선발 출전이 가능하다면 1승만 남겨

둔 아시아 최다승(123승)을 넘어설 수 있다. 불혹(40세)

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공

을 던지는 박찬호를 MAXIM이 응원하겠다.

박찬호가 우승반지를 손에 끼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었던가!

우승 반지 때문에 현기증이 난

다던 알렉스 로드리게스조차 양

키스에서 우승 반지를 득템했거

늘,우승 위해 헐값으로 이적한  양키스

에서 내쳐졌으니 말이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피츠버그 

내가 오프 시즌에 온전히 몸을 만들면 이 정도 성적을 

보여준단 건 잘 알겠지? 올 시즌 내 모습은 2006년의 

영광을 재현할 기세야.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투수 트

리플 크라운(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1위)은 문제없

지. 사실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기록은 QS(퀄리티 

스타트: 선발투수가 6이닝 3실점 이하를 기록한 경기)

야. 물론 QS를 한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지. 승리하려

면 점수가 필요하고, 이건 온전히 빠따질에 달려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나처럼 출전한 경기 모두(8월 15일 기

준: 22게임 출전, 22게임 QS)를 QS로 막아준다면 3점 

이상만 내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

어? 이런 투수 또 없다니까. 게다가 이번 시즌을 끝으

로 해외 리그로 진출할지도 모르니까 이참에 MVP 한 

번 더 주는 게 어때?

올 시즌 독하게 마음먹고 빠따질을 했는데 덩달아 괴

물 녀석도 미친 듯이 공을 던지더라고. 이대로 가다간 

2006년의 재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더군. 그

래서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세웠지. 지난 8월 14일 내

가 광주 구장에서 KIA 타이거즈와 치른 원정경기 2회

에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3점 홈런을 날리는 걸 다

들 봤는지 모르겠네. 그 홈런으로 10경기 연속 홈런(8

월 15일 기준)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어. 그

전까지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대일 롱(1956년), 돈 

매팅리(1987년), 켄 그리피 주니어(1993년)가 기록한 8

경기 연속 홈런이었는데 내가 이걸 넘어선 거야. 여기

에 홈런, 타율은 내가 1위 자리를 굳히게 공구리를 좀 

쳐뒀지. 여하튼 올해에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겠다, 홈

런빨도 잘 받으니 내가 꼭 MVP를 받아야겠어. 

류현진  

이대호

VS

태균은 석류를 
좋아해~♬



MAXIM이 선정한 이달의 스포츠 이슈들. NBA 오프시즌 결산은 따로 빼뒀으니 놀라지 말 것! 
이번 달엔 야구 소식이 흥하구나! BY 김상헌  IMAGES 김태균, 메시(Getty Images)

SOCCER
SOCCER CINDERELLA
이게 바로 인생역전!
그깟 공놀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줄이야!

양신의 퇴장
우리나라 최고의 교타자가 이별을 고하다.

맨유 유니폼을 입은 포르투갈 출신의 베베는 길거

리 노숙자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포르투갈 

3부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타고난 신

체 조건과 재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한 베베는 1

부 리그 빅토리아 가마랑스의 러브콜을 받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선수를 찾던 유럽 스카우터의 눈에 

쏙 들어왔다.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맨유까지 그를 

탐내는 빅 클럽은 많았지만 포르투갈 현 축구 대표

팀 감독인 카를로스 케이로스의 조언으로 베베는 맨

유행을 선택했다. 맨유의 퍼기 할배는 신인 대니 웰

백을 선더랜드로 임대 보내면서까지 베베를 1군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어차피 그가 맨유의 

1군 경기에 꾸준히 출전한다면 ’박지성의 라이벌 등

장’, ‘ 박지성의 위치 흔들흔들’ 등등 수많은 찌라시에

서 씹어댈 거다. 지금은 노숙자에서 이적료만 740만 

파운드(약 133억 원)를 받게 된 축구계의 신데렐라 이

름이 베베란 사실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GOODBYE

SOCCER
ANTI FOOTBALL
레알! 100만의 팬 양성 경기

우리도 리오넬 메시가 위대한 선수라는 건 지난 월

드컵을 통해 익히 경험한 바 있다. FC 바르셀로나

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클럽이란 사실도 잘 안

다. 그렇지만 지난 8월 4일 서울 상암 구장에서 K

리그 올스타와 펼친 친선 경기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 한마디로‘레알(마드리드)! 100만의 팬 양성 

경기’로 요약할 수 있겠다. 비록 K리그의 수준이 

세계 3대 리그에 비하면 손색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적어도 한 리그의 올스타를 상대한다면 베스트 라

인업을 보여주려는 모양새라도 내는 게 예의다. 게

다가 이번 친선 시합을 주최한 스포츠앤스토리라

는 업체의 병맛 운영과 한국프로연맹의 삽질 쇼가 

더해져 굳이 남아공 월드컵 우승 주역인 사비, 이

니에스타를 기용하는 게 아깝더라도 굳이 티를 낼 

필요는 없었다. 대놓고 메시마저 라인업에서 빼려

고 하다 메시가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지 않을 경

우 최소 20만(약 3억 원), 최대 40만 유로까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급하게 투입 결

정을 내리는 모양새라니! 그간 수비 위주의 축구를 

‘안티 풋볼’이라 비난하던 구단과 한국에 온 FC 

바르셀로나가 같은 구단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K리그 팬으로서 이런 분함을 K리그 올스타가 풀어

주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호흡이 

전혀 맞지 않은 K리그 올스타는 19분을 뛴 메시에

게 2골을 헌납했다. 그날 경기에서 김영광 선수의 

신들린 듯한 선방이 없었다면 결과는 더 참혹했을 

거다. 앞으론 한국 축구가 굽실거리면서 외국 유명 

클럽을 모셔오지 않기를 바란다. K리그 팬이 올스

타전에서 바라는 건 유명 클럽과의 굴욕스러운 시

합이 아니라 중부 대 남부 연합팀의 치열한 경기라

는 사실을 바보 같은 한국프로연연맹이 알아줬으

면 하는 소망이 있다. FC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 

이 따위로 공을 찰 거면 두 번 다시 한국 땅을 밟

지 마라. 알겠나! 

2010년 프로야구 올스타 게임이 끝남과 동시에 양신

(양준혁)이 시즌 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미 주전 

라인업에서 빠진 양준혁은 후배를 위해 배팅볼을 던

져주는 해맑은 선배 역할을 수행 중이다. 본인 말로

는 후배를 위해 자리를 비켜준다지만 그간 프랜차이

저 선수를 개뼉다구처럼 버리는 삼성의 못되먹은 버

릇이 도진 거다. 라이벌 팀인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조차 박정권 선수를 대신해 올스타전에 출전한 

양신을 4이닝이나 기용하면서 배려했다. 이렇게 우리

나라 프로야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스타가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은퇴 선언을 하다니! 양신도 현

역 생활의 욕심을 더 부리다 은퇴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연인이라고 부르는 라이온즈(돈성이 아니라 

대구·경북 시민의 야구 구단) 팬의 배웅을 받으며 

경기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다. ‘돈성’이

란 별명은 선수나 팬에 대한 배려 없이 우승 타이틀

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박기 위해 혈안이 됐기 때문에 

붙은 거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해가 갈수록 삼

성 라이온즈의 팬이 광속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있다.

양신의 화려한 성적
이 정도는 되어야 빠따질 좀 한다는 소릴 듣는 거다. 

통산 타율: 0.318              통산 타점: 1,389점
통산 득점: 1,299점           통산 안타: 2,318개
통산 홈런: 351개             최다 출장: 2,131 경기
최다 타수: 7, 235 타수(타석에 들어선 횟수)



SPORT

NBA 2010년 오프시즌 결산
떠들썩했던 2010 NBA 오프 시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간다. 최대어로 손꼽힌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행을 선택하면서 벌써부터 히트의 우
승을 점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라는 엄청난 트리오를 구성한 마이애미 히트는 과연 NBA를 지배
할 수 있을까. 
BY 김상헌  WORDS BY 조현일(월간 루키 편집장)

IMAGES Getty Images

웨이드, 르브론, 보쉬 트리오를 결성한 마이애미 

히트는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세 선수 모두 20대 중반의 팔팔한 전성

기에 모였기 때문. 드래프트 5순위 이내 세 선수가 

리그 데뷔 7년 만에 한 팀에 모인 것은 NBA 역사

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서 처음 미국 대표팀 동료로 만난 이후 4년간 치밀

한 계획 아래 결국 한 팀에 모인 이들은 다른 팀을 

압도하는 전력으로 벌써부터 우승에 대한 기대감

에 부풀어 있다. 

전망은 밝다. 2006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

징 올림픽을 통해 세 선수는 함께 뛰어도 전혀 문

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구나 플레이 

스타일도 겹치지 않는다. 셋 모두 이타적인 성향을 

지녔기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란 평이 대다수

다. 다만 2~3년 내에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

른 강박관념이 트러블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

는 점은 걱정이다. 

여기에 흔히‘빅 3’를 구축한 팀들에서 나타나는 

벤치의 약세도 찾아볼 수 없다. 히트는‘빅 3’의 

네임 밸류를 마음껏 활용하며 리그 최고의 3점 슈

터 에디 하우스, 3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다재

다능한 백인 슈터 마이크 밀러, 노련미가 돋보이

는 빅맨 주완 하워드 등을 데리고 왔다. 상당히 알

찬 보강인 셈이다. 

현재 ESPN에서 NBA 해설을 맡고 있는 제프 밴 건

디는“시카고 불스가 1995-96 시즌에 세웠던 정

규 시즌 72승을 깰 것이다. 1972년 레이커스의 33

연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히트의 전

력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2010 명예의 전당에 입

성한 스카티 피펜은“72승? 어림없는 소리다. 아

직은 보스턴 셀틱스가 리그 최강”이라며 밴 건디

의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히트가 리

그를 압도할 최강 전력을 구축한 것은 분명한 사

실이다. 웨이드가 스스로 연봉까지 깎으며 르브론, 

보쉬 두 드래프트 동기를 손에 넣은 히트. 과연 그

들이 2010-11 시즌에 어떤 식으로 리그를 지배할

지 기대된다. 

마이애미 히트, 역대 최강의 ‘빅 3 ’ 탄생

스포츠 역사상 전례가 없는‘THE DECISION’이라는 

되도 않는 이적쇼부터“위대한 선수는 스스로 프랜

차이즈를 떠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르브론의 이

번 행보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창 팔팔한 나이에 벌

써부터 우승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버

린 탓이다. NBA의 전설 찰스 바클리는“리그 MVP

를 두 번이나 차지한 선수는 다른 스타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제 발로 걸어나갔다”

며 그의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겠지만 이번 르브론의 결정

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찰스 바클리, 칼 말론, 게리 페

이턴처럼 십 수 년간 노력하면서 프랜차이즈 팀을 우

승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단 7년 만에 

우승 가능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성기에 오른 시

점에서 슈퍼스타들과 함께하는 편한 길을 택했기에 

더욱 그렇다. 매직 존슨, 래리 버드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그 누구도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우

승에 무임승차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르브론의 이

름 앞에 붙었던‘KING’,‘CHOSEN ONE’이란 별

명은 이제 날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양손에 챔피언 

반지를 낄 만큼 리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에겐 평

생‘겁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다. 

겁쟁이 르브론
황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택
하다.

CHICKEN MAN

엄마.... 쟤들이 
나한테 겁쟁이래



시카고 불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의 강호 시카고 불스가 

돋보인다. 불스는 리그 최고의 파워 포워드로 꼽

히는 카를로스 부저를 5년, 8,000만 달러에 영입

한 데 이어 정교한 백인 슈터 카일 코버와도 계약

을 맺었다. 여기에 수비력이 빼어난 로니 브루어

에게도 불스 유니폼을 안겨줬다. 지난 시즌까지 

유타 재즈에서 뛰던 선수 세 명을 한꺼번에 빼온 

셈. 기존의 데릭 로즈, 조아킴 노아, 루올 뎅 트리

오에 재즈 출신 3인방이 더해질 불스의 새로운 선

율에 많은 팬이 기대를 걸고 있다. 

마이애미 히트, 역대 최강의 ‘빅 3 ’ 탄생

1위 1995-6시즌의 시카고 불스
NBA 정규 시즌 역대 최다인 72승을 기록하며 기존 

기록을 3승이나 경신했다. 82경기 동안 불스는 평

균 105.2점을 넣었고 92.9점을 내줬다. 득·실점 차이

는 무려 11.8점. 1996년 2월 2일, LA 레이커스 원정에

서 99 대 84로 승리하면서 41승 3패(승률 93.2%)를 기

록하는 등 시즌 내내 상대 팀들을 압도했다.“숫자가 

증명해주지 않는가? 1995-96 시즌 불스가 최강 팀이

다.”당시 불스 왕조의 주역이었던 피펜의 말이다. 

2위 1985-86시즌의 보스턴 셀틱스
래리 버드, 로버트 패리시, 케빈 맥헤일이 이끈 셀틱

스는 홈에서 무려 40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정규 시즌 

도합 67승 15패, 플레이오프에서 15승 3패라는 압도

적인 성적으로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다. 

3위 1986-87시즌의 LA레이커스
매직 존슨과 압둘-자바, 바이런 스콧 등을 앞세워 정

규 시즌에서 65승을 쓸어담았다. 이후 플레이오프

에서는 단 세 번만 패하며 아주 손쉽게 우승 트로피

를 손에 넣었다.“플레이오프가 이토록 쉬운 적이 없

다”는 압둘-자바의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그 외
1971-72시즌의 레이커스: NBA 최다인 33연승을 기록

1982-83시즌의 필라델피아 76ers: 플레이오프 성

적 12승 1패

1970-71시즌의 밀워키 벅스: 젊은 카림 압둘-자바의 

무차별 스카이 훅슛의 존재

NBA 역사상 최강팀!
NBA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겼
다. 레이커스와 셀틱스는 33번의 우승을 
합작했고 불스,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도
합 10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NBA 역대 최강팀은 누구일까?

THE ONE

LA 레이커스

전년도 챔피언 LA 레이커스도 히트 못지않은 알찬 오프 시즌을 보냈다. 센터급 스피드에 30%대 레이업 성

공률을 보이는 등 노쇠화가 뚜렷한 포인트 가드, 데릭 피셔의 뒤를 받칠 선수로 스티브 블레이크를 영입했

다. 아직 5~6년은 거뜬한 선수로 레이커스의 고질적인 약점인 1번 포지션을 살찌울 전망이다. 또한 밥 먹듯 

무릎을 잡고 쓰러지는 앤드류 바이넘의 부상 보험으로 여전히 쏠쏠한 블록 능력을 자랑하는 티오 레틀리프

도 데리고 왔다. 레이커스 팬들이 가장 반길 만한 소식은 맷 반스의 레이커스행 뉴스다. 지난 시즌 올랜도 매

직 소속으로 뛰었던 반스는 레이커스와 경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라마 오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주인

공. 하지만 코비와 오덤은“그날 일은 다 잊었다. 레이커스에 입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쿨한 모습을 보여주

었다. 동료가 된 론 아테스트는“반스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다. 거기다 터프

하게도 가슴털이 엄청나게 많다. 아주 흥분된다”는 그다운 말로 반스의 영입을 반겼다. 

보스턴 셀틱스

지난 시즌 준우승팀 보스턴 셀틱스도 빼놓을 수 

없다. 거미줄 수비를 자랑하는 토니 알렌이 멤피

스 그리즐리스로 떠났고 라시드 월리스가 은퇴

를 선언했지만 폴 피어스, 레이 알렌과 재계약하

며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여기에‘오닐 브러

더스’인 샤킬 오닐, 저메인 오닐을 한꺼번에 영

입하며 리그 최고의 골밑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

다(10여 년 전 한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한‘친형

제’사이가 절대 아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 내 주

전 센터로 뛰었던 켄드릭 퍼킨스가 부상에 따른 

재활 훈련으로 내년 2월이나 되어야 돌아올 예정

이기에 이번 오프 시즌 움직임은 대단히 탁월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셀틱스 주전 5명의 

평균 나이는 34세로, 30개 팀 가운데 가장 많다. 

이쯤 되면 이탈리아 세리에 A의 AC 밀란 못지않

은 노인정 팀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SPORT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 
격투기를 말하다
당신이 격투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신 역시 삶이란 링 위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한 사람
의 격투가기 때문이다. BY 김상헌  WORDS BY 김남훈

브록 레스너 vs 셰인 카윈
종합격투기 역사상 최강의 괴물 브록 레스너. 그리고 그

를 잡기 위해 최적화된 야수 셰인 카윈. 2010년 7월 6일 

UFC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 시합은 기술과 작전이 지배

하는 헤비급에서 다시금‘힘과 야성’이 범벅이 된 경

기의 진면목을 보여준 명승부. 미국에서 회당 6만 원

하는 유료 시청권이 어째서 140만 장이나 나갔는지 알 

수 있는 경기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투쟁하
는 인간처럼 못된 생명체도 없다. 살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며 다른 동물은 물론 같은 인

간마저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살육하기도 한다. 이

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대규모의 무력 충돌

이란 어느 한쪽이 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전쟁에 임

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

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 전쟁의 역사 가

운데 인간이 인간을 최종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이 

바로 격투기다. 어찌 보면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

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의미

에서 이채롭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민족, 아니 

그런 건 집어치운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내 목숨

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총알이 떨어지고 칼이 부

러진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자신의 팔과 다리

뿐. 축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이나 육상 종목들이 

절대자의 취미나 귀족의 오락거리에서 시작한 것

과는 달리 격투기는 철저하게 생존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다. 격투기에 스포츠로서 선수 안전을 위

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규정을 넣은 것이 바로 격투 스포츠다. 격

투 스포츠의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관심은 

승자에게 향한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사실은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링 안의 패자

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격투기의 매력 하나: 단점을 뛰어넘는 노력
격투기의 승패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기준

점은 바로 하드웨어다. 중량을 맞춘다 하더라도 키 

크고 팔 긴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리치가 

길면 안전거리에서 상대의 안면을 두들길 수 있

다. 자신은 상대를 공격하고 적은 자신을 공격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래서 격투기는 불공평하

다. 그런데 이게 또 매력이 있다. 팔이 짧은 선수

는 찰지게 싸워야 한다. 적의 주먹으로 얼굴이 난

장판이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계속 두들겨 맞

을 뿐이다.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

텝을 경쾌하게 밟으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안으

로 파고들어야 한다. 어차피 안전거리란 없다. 때리

면서 맞거나, 맞으면서 때리거나. 두들겨 맞는 것

은 필수 옵션이고 주먹을 날리는 것은 충분 조건

이다. 그런데 이 기세가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고 때론 일방적

일 것 같은 경기였는데 완전히 열세였던 도전자

가 챔피언을 압도하는 것이다. 앞서 격투기는 격차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달리보면 현실세계 삼

라만상을 가로, 세로 7m 링 안에서 재현하는 일종

의 디오라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

고 가진 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현실에선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격투기에선  이것이 가능하다.

 

격투기의 매력 둘: 파이터들의 열정
링에 오르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 링 위의 박진감 넘

치는 삶에 정신이 혼미해졌거나 링 밖이 무서워 그 

안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다. 유독 격투기 챔피언 중

에는 어린 시절 허약하고 여린 심성 때문에 괴롭힘

을 당한 이들이 많다. 2m의 거구이면서 UFC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팀 실비아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

니와 살면서 유독 같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사물함에 갇힌 적도 있다. 웰터급 챔피언인 

조르주 생피에르 또한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한쪽 발

은 맨발인 적이 많았다.  그들은 링 밖이 무서웠다. 

링 안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링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취를 이루었다. 

얼마 전 권투 선수 배기석 선수가 시합 후 
사망했다. 그는 앞서 말한 두 부류에 속하지 않

는 사람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청년 가장으로 일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그리고 최근의 4연패

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프로선수 생

활을 그만두려고 했다. 링 안과 밖. 그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의 청춘을 보

라. 그의 청춘은 현실과 열정을 모두 갖췄다. 현

실과 열정이 만들어낸 멋들어진 데칼코마니. 바

로 이것을 보면서 우린 삶의 기운을 얻는다. 배기

석 선수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지

만 자신의 삶을 단 한 줌도 낭비하지 않았던 그

를 보면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삶

을 살았던 여러 파이터를 보면서 우린 삶의 의미

를 재점검한다. 그래서 우린 격투기를 본다.

그가 추천하는 UFC 명경기

김남훈
UFC 해설자, WWA 프로레

슬러, (주) OFK 대표이사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
로 격투기와 프로레슬링에 대한 
화끈한 이야기를 들려주러 그
가 왔다.

딴 남자 

만나지 마.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S10 언제까지 아이패드 타령만 늘어놓을 건가! 전자제품은 모름지기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이제는 아이패드를 대신할 제품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렇다고 아이패드 사이즈의 하이엔드 노트북을 지르자니 부담스러
운 가격 때문에 총알 걱정부터 앞선다. 이럴 땐 똘똘한 태블릿 노트북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 출시된 빌립 S10은 윈도7 운영체
제를 탑재했고, 상판이 180°로 회전하는 멀티 터치(터치스크린이 동시에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술) 태블릿 노트북이다. 일단 
멀티 터치의 반응 속도는 아이패드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와이파이는 물론 외장 모뎀인 와이브로도 탑재해서 인터넷 접속은 오
히려 아이패드보다 한 수 위다. 여기에 기존 넷북(1024 X 600 해상도)보다 한결 넓어진 화면(1366 X 768 해상도), 1kg의 가벼운 무게, 한 번 충
전하면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변강쇠 배터리도 제품의 매력을 더한다. 아이패드 출시 전까지의 간극을 메울 만한 제품을 찾고 있었다면 
S10이 안성맞춤일 거다. 문의 www.myviliv.com 1588-0097  가격 79만9천 원(기본 사양)

아이패드를 대신할 멀티 태블릿 PC가 등장했다. BY 김상헌  PHOTOGRAPH BY ARC STUDIO 

STUFF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MUST HAVE 
ITEMS 

이맘때면 당신에게 고독이란 몹쓸 친구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너무 걱정하진 마라. 우리에겐 매달 지를 제품

이 있고, 지르는 순간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MAXIM이 당신을 대신해서 9월의 지

름 리스트를 작성했다.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정진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이하나

당신이 고독한 가을 남자 콘셉트로 커피 전문점에서 죽치고 있으려면 노트북은 필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노트북이
나 지를 순 없는 법이다. 이럴 때일수록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포
토샵을 비롯해 무거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한다면 아수스에서 내놓은 U35JC를 장바구니에 담아두자. 엔비디아의 옵티
머스(<트랜스포머>가 아니다) 기술을 적용해서 복잡한 작업일 땐 노트북에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단순 작업일 땐 메인보
드에 내장된 그래픽카드를 자동 선택하기 때문에 전원 관리가 효율적인 제품이다. 여기에 터보 부스터 기능을 지원하는 i5 
CPU를 채택해 멀티태스킹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에 비해 AS는 다소 아쉽지만 가격 대비 성능
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지름을 마쳤다면 커피 전문점에서 시크하게 노트북으로 된장질을 하는 일만 남았다.
-
문의 kr.asus.com 1566-6868 가격 115만 9천 원

ASUS / U35JC

STUFF 



(좌)
핑크 포인트의 지브라 패턴 톱, 
핑크&블랙 컬러 슈즈 모두 Gaia
화이트 쇼츠 에디터 소장
화이트& 블랙 컬러 귀걸이, 핑크 컬러 팔찌 
모두 JAMIE&BELL

(우)
스카이 블루 컬러의 점프 수트 Gaia
스카이 블루 컬러 슈즈 DONNICHETI
화이트&블랙 컬러 귀걸이,
블루, 화이트 컬러 팔찌 모두 JAMIE&BELL

외롭다고? 지금 당장 <스타크래프트2>에 접속
하라. 당신 어차피 지금 즈음이면 싱글 캠페인
은 모두 끝냈을 터! 남은 건 배틀넷에서 다른 유
저들과 피똥 싸는 전투를 벌이는 일뿐이다. 하
지만 데스크톱에 장착된 어리바리한 그래픽 카
드가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른다. 물론 옵션을 
저화질로 조정해서 게임을 즐길 순 있다. 그러
나 남자라면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 과감히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아수스의 ENGTX460 DCU TOP 768MB는 윈도
7과 찰떡궁합인 다이렉트X11을 지원하는 지포
스 GTX460 GPU를 채택해 이전 제품보다 전력 
효율을 높였다. 특히 쿨러에 신경을 많이 쓴 덕
에 원래 GPU 성능(675mhz)보다 상향 조정된 
오버클럭(700mhz)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돌아
간다(전력 소모도 큰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당
신의 못난 그래픽 카드를 퇴출하고 이놈을 영
입하면 <스타2> 생활이 흥할 거란 소리다. 물론 
그전에 당신 컴퓨터의 CPU 성능과 메모리 용
량이 넉넉한지 체크부터 해야겠지? 

문의 kr.asus.com 1566-6868
가격 26만 원대

ASUS
ENGTX460 DCU TOP 768MB



우리가 흔히 즉석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라
고 부르는 녀석의 장점은 한마디로 “(전원을) 
켜고, (모드를) 바꾸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뽑고♬~”로 요약할 수 있다. 찍은 사진을 현
장에서 필름으로 바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
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로는 근접 거
리 촬영이 불가능했다. 최근 후지필름이 카메
라는 그대로 두고 인스탁스 미니 전용 접사 렌
즈를 장착해 40~60cm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을 방법을 찾아냈다. 기
가 막힌 녀석들! 여기에 카메라가 달린 제품만 
보면 미친 듯이 셀카를 찍어대는 사람을 위해 
접사 렌즈 뒷면에 작은 거울도 장착했다. 어떤
가? 당신 여자친구가 환장할 만한 아이템이지 
않나? 덧붙여 미키 마우스가 해맑게 그려진 리
미티드 에디션이다. 당신이 질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젠장! 

문의 www.fujifilm.co.kr 02-3281-7700
가격 ### 원

화이트 &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 원피스 CLUB MONACO
실버컬러 샌들 Gaia
화이트와 블랙 컬러 귀걸이 JAMIE&BELL
화이트 & 블랙 체크패턴 시계 GLAM ROCK
by HOROLOGIUM

FUJIFILM
INSTAX MINI 75 MIKEY MOUSE



뱅앤올룹슨이 만들면 서브우퍼도 때깔이 다르

다. 튤립 모양으로 디자인된 베오랩11은 장식용

으로(물론 그렇게 모셔두기엔 가격이 크레이지 

모드지만) 소장하고픈 생각이 들 정도다. 성능 

역시 디자인 못지않게 짱짱하다. 베오랩11에 사

용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이스 파워 앰프는 

수백 와트(Watt) 이상의 미친 출력을 자랑한다. 

이놈 하나면 당신이 그간 듣지 못했던 드럼의 

타격음, 음의 층계를 쌓는 베이스 소리도 또렷

하게 들을 수 있다. 저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

라고 구석에 처박을 필요도 없다. 벽에 한 송이 

튤립처럼 가지런히 걸 수 있으니 인테리어 소

품으로도 최고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다. 서브

우퍼를 구매하기 위해 지갑에서 200만 원 이상

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당

신이 베오랩11이 들려주는 찰진 저음을 듣는다

면 지름신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산더미처럼 

커질 거다. 눈과 귀의 즐거움을 위해 베오랩11

을 지르고 마이너스 통장의 세계로 광속 질주

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까

짓 거 한번 질...질...러...음.

문의 www.bang-olufsen.com 02-518-1380

가격 290만 원 

애니멀 프린트 모노키니 수영복 TANKUS
스트랩이 많은 뱀피 샌들 DONNICHETI
가죽스트랩 위에 찡이 박힌 팔찌와
길게 늘어진 블랙 귀걸이 에디터 소장
메탈 소재 뱅글 JAMIE&BELL

FUJIFILM
INSTAX MINI 75 MIKEY MOUSE







STUFF TWO WHEELS 
  

FIXIE!
대세는 픽시다!
BY 김상헌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정진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이하나

COOPERATIONS 
3.57 VOV, Calvin Klein(02-3446-7725) 
adidas Originals(02-3447-3446)
Gaia(02-3447-1098) 
JAMIE&BELL(070-8247-7834) 
HEAD(02-2138-7769) 

화이트 민소매 티 VOV
블루 언더웨어 Calvin Klein
블루 스팽글 숏팬츠 Gaia
에나멜 소재의 화이트컬러 운동화 adidas Originals
줄자 형상의 블루 팔찌, 번개 형상의 블루 귀걸이 모두 JAMIE&BELL

뭣인 줄은 알고 타야 할 것 아닌가!
픽시는 픽스트 기어(Fixed Gear)의 준

말로 고정된 싱글 기어를 가진 자전거

란 의미다. 픽시의 싱글 기어는 페달을 

밟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굴리면 자전거는 앞으로, 반대로 굴리면 

뒤로 간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전거는 

프리 휠(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자전거 

휠이 돌아가는 형태)임에 반해 픽시는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

다. 그러나 초심자가 타는 경우에는 브

레이크를 다는 게 좋은데 프레임에 브

레이크 구멍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

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픽시 자전거란?

유의사항
픽시를 단순히 외양이 예쁘다는 이유

로 구매하면 곤란하다. 브레이크의 부

재, 싱글 기어(오르막길에서 기어변동 

따윈 없는긔),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

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생만 하다 픽시

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픽

시를 타기 전에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라이딩하는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픽시가 일반 자전거보다 하체 운동 효

과는 더 뛰어나니만큼 말벅지가 되고

픈 남자라면 픽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예쁜 자전거에 꽂히는 여자들의 

시선은 덤.

픽시 자전거는 완제품으로 구매

하는 경우는 드물다. 각각의 부품

을 조립해 하나의 완전한 자전거, 

즉 이 세상에 1대뿐인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드는 과정도 픽시가 

가진 매력이다. MAXIM에서 픽시 

전문 매장 3.57이 추천하는 2대

의 완성된 픽시를 소개한다. 자

신에게 필요한 부품을 체크해 멋

진 픽시를 완성해보도록!! 

  

COREX TANGE
픽시를 본격적으로 타고 싶다면 이 정도 부품으로 꾸려보는 건 어

떨까? 가격대는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당신만의 픽시를 완성한다

면 한동안은 부품 교체 없이 즐거운 라이딩에만 몰두할 수 있을 거

다. 픽시 자전거 전문점 3.57의 라이더 권용권이 추천했다. 

COREX FRAME

HEAD

CRANK

PEDAL

TOE CLIP

CLIP BAND

CHAIN RING

SEAT POST

COREX Tange 55 SIZE

Hatta Swan Super Deluxe

Suqinq 75 Sg144 Gold

MKS Custom Nuevo 

MKS Steel Single

Kashimax SINGLE STRAP

Dura Ace 48T

Nitto

 SADDLE

 HEAD POST

 HANDLE

 GRIP

 HUB

 RIM

 CHAIN

 COG

Kashimax Saddle

Nitto Steel 105

Nitto Steel 125, 380

Soyo Long Grip

Promax 36H

FRONT: Mavic, REAR: Mavic

Izumi Gold

Dura Ace 16T
문의 www.fixie.co.kr 02-332-0357  
가격 170~180만 원대



레드와 블랙컬러 원피스, 핑크 운동화 모두 HEAD
줄자 형상의 블루 팔찌, 레드 컬러 반지 모두 JAMIE&BELL

요즘엔 픽시 완제품을 저렴하게 공동 구매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
인 픽시 자전거 커뮤니티 두 곳을 소개한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픽시를 구하
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할 것!

결국 돈이 문제인가?

픽심매니아
cafe.naver.com/singlefixie
이곳에서 주로 공동 구매하는 ‘오버플로

우 픽시’는 40만 원대다. 크롬과 몰리브덴 

등의 합금으로 이뤄진 크로몰리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하이텐강 프레임과 무

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탄성률과 강성이 

좋아서 튼튼하다.

픽시공화국
cafe.naver.com/republicfixie
이곳에선 50만 원대, 일명 ‘릭시’ 의 공동구

매를 진행한다. 릭시는 무난한 스펙과 안

정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적절하다.

픽시의 기본 스킬

스키딩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몸의 중심이동만

으로 픽시를 멈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는 뉴욕이나 동경처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환경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이 공공도로에서 픽시를 탈 일

이 많다면 스키딩보다는 브레이크를 사

용하는 걸 추천한다. 스키딩을 함부로 남

발하다간 당신의 픽시는 저승에 도착해

서야 멈추게 될 거다.

스탠딩
픽시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춘다. 스탠딩은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

에서 픽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

는 테크닉을 말한다. 핸들을 45° 정도 기

울여주면 보다 효과적이다.

페이키
한마디로 역주행! 싱글 기어를 가진 픽시

라서 가능한 테크닉이다. 주로 스탠딩 상

태에서 페이키로 연결되는데, 첫 페달링

을 강하게 해주면 균형 잡기가 한결 수월

하다. 이때 핸들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버텨주는 게 포인트! 마음이 급해서 페달

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굴리면 실

패할 확률 100%다.

이 스킬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픽시를 
타는 즐거움은 배로 늘어난다.

FRAME

HEAD

CRANK

PEDAL

TOE CLIP

CLIP BAND

CHAIN RING

SEAT POST

ANCHOR Carbon S Size

Hatta Swan Super Deluxe

Sugino SG144 Gold

MKS Sylvan Track

MKS Steel Single

NJS Toshi

Sufino 75 S-Cubic

3T Seat Post

 SADDLE

 HEADPOST

 HANDLE

 GRIP

 HUB/FRONT

 RIM/FRONT

 CHAIN

 COG

Fizik Servelo Team

ITM

Profile Airwing 420

Silva Cobra

Campagnolo REAR: Dura 

Zipp, REAR: Mavic

Izumi V

Euro Asia 18T

ANCHOR CARBON S SIZE
이젠 픽시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편한 당신이라면 슬슬 비싼 부

품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싹틀 거다. 선수용 못지않은 픽시

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조합으로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주머

니는 텅텅 비게 될지라도 완성된 픽시는 당신의 수족 같은 편안

함을 선물할 거다. 마찬가지로 픽시 자전거 전문점 3.57의 라이

더 권용권이 추천했다. 

ANCHOR

문의 www.fixie.co.kr 02-332-0357
가격 300만 원대



MAXIM DRIVING

MAXIM 비교 시승기#3
국산차도 좋지만 아직 수입차가 주는 포스는 그녀를 당신의 침대로 이끄는 데 30% 정도의 파워업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 웬만한 국산차보다 저렴한 2,690만 원짜리 수입차 두 대를 갖다놓았다.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CRUISE
고속도로에서는 시빅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다. 크루즈 컨트롤, 즉 정속 주행 기능이

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정지 없이 한참을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

도 마치 밟고 있는 것처럼 일정 속도로 스스로 달

리는 기능이다.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비교

적 많이 보편화되어서 그다지 신기할 건 없지만 크

루즈 컨트롤 기능을 처음 써본다면 오른발에 주어

지는 자유가 얼마나 쏠쏠한지 알거다. 발가락이 가

려울 때면 느긋하게 발을 시트 위로 들어올려 긁으

면서, 가속과 감속은 가속페달이 아닌 액셀/디셀 

버튼을 손으로 눌러 조절할 수 있다. 핸들은 체형

에 따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텔레스코픽 핸들이

니, 핸들을 당신에게 최적화해놓았다면 이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마치 게임하듯이 손으로 스티어

링 휠만 조작해보자. 

시빅의 크루즈 컨트롤은 40km/h 이상의 속도에서 

가능한데, 스티어링휠에 리모컨 버튼으로 붙어 있

다고 시내에서도 아무 때나 크루즈 컨트롤을 사

용하면 곤란하다. 수시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

춰야 하는 도심에서는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MAXIM은 시간상 고속도로로 나갈 수가 없어 

강변북로에서 새벽에 시험해보았지만 서울은 

크루즈 기능을 쓸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트렁크는 예상 외로 꽤나 넓어서 깜짝 놀랐다. 박

세리 캐디가 들고 다니던 커다란 골프 가방을 여유

있게 4개 정도 넣을 수 있다니 말이다! 

후방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는 건 좀 아쉽다. 

MAXIM 에디터가 시승하기 전에 어딘가의 다른 기

자가 한발 앞서 시승했는데, 후방 감지 센서가 없

음을 시위라도 하듯 엉덩이를 멋지게 긁어놨다. 성

질머리하곤. 

시빅이 땡기나?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 통장엔 
2,690만 원이 있다. 당신은 분명 합리적이고 시
크하며 자아가 강한 도시남일 거다. 혼다차 중
에 마이카로 시빅을 고려하는 사람 대부분은 
높은 연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구매자다. 
그만큼 현재 시빅은‘연비가 높은 차’라는 이
미지가 매우 강하다. 안 그래도 좋은 연비에다
가, 아마도 혼다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시빅
의 이름으로 출시했기 때문일 거다. MAXIM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도로 위에
서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그런 이미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DRIVING
‘연비가 좋은 차’ 시빅. 그것도 2,000cc가 아닌 

1,800cc의 가속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복잡한 도

심 에서 차선을 바꾸고, 추월하고, 끼어들기를 감행

해보면 시빅이 발휘하는 놀라운 순간 가속력을 느

낄 수 있다. 분명 시빅의 주행 성능은 연비의 유명

세에 가려 저평가받고 있다. 이거야 원 얼굴이 너

무 예쁜 나머지 빵빵한 몸매가 빛이 바랜 여자라고

나 할까. 연비와 출력이 모두 훌륭한 차. 말이 쉽지 

동전의 양면처럼 갖추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덕목

을 훌륭하게 소화하게 만드는 건 뭘까? 바로 직렬 

4기통 SOHC I-VTEC 엔진 덕이다. 단순히 출력이 

낮아 연비가 높은 경차의 엔진, 고출력을 실현하기 

위해 기름을 벌컥벌컥 마셔대는 슈퍼카의 엔진. 이

들의 장점을 모두 살린다는 게 모순적으로 보이기

도 한다. SOHC I-VTEC 엔진은 속도에 따라 고출

력 패턴과 연료 절약 패턴으로 스스로 전환하는 영

리한 엔진이다. 한마디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

는 엔진이란 소리다. 시빅 2.0에 쓰이는 DOHC 엔

진이 더 고성능인 건 사실이지만 1.8 SOHC I-VTEC 

엔진이 더 높은 연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감안했

을 때는 오히려 2.0보다 더 뛰어난 엔진이 아닌가 

싶다. 아마 이 녀석을 몰아본다면 2.0을 사고 싶다

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출력과 가속력이 만

족스러울 테니까.

코너링 또한 명품이다. 서울 강변북로는 의외로 

꽤 급한 커브가 많은 도로다. 새벽에 이 도로를 

80km/h 크루즈 기능으로 달렸는데도 코너에서 몸

쏠림 없이 무척 부드러운 코너링을 선사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닛부터 전면 유리로 이

어지는 곡선은 거의 직선으로 이어진다 싶을 만큼 

유선형 구조에 가깝다. 

DESIGN

시빅의 와이퍼는 매우 특이하다. 시승 기간 내내 비

가 내려서 와이퍼를 항시 작동해야 했다. 보통 두 

개의 와이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 시

빅의 와이퍼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치 

사람이 두 손으로 바깥 방향으로 손을 내젓듯이 움

직이는 게 신기하다. 두 개의 와이퍼가 충돌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부딪치지 않고 절묘한 타이

밍으로 움직인다.

2010년형의 디자

인에서 가장 고

무적인 발전은 

바로 휠 디자인

의 변화다. 단조

롭던 시빅의 휠은 

2010년형에서 웬만

한 튜닝휠 부럽지 않은 멋

진 모습으로 부활했다. 실내디자인에서 가장 주목

할 만한 특징은 이른바 ‘멀티플렉스 미터’라고 이

름붙인 시빅만의 계기판이다. 운전 중에 가장 많이 

확인해야 하는 속도계를 디지털 액정 표기 방식으

로 바꾸고 앞 유리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다

른 차에서는 주행 중에 속도를 확인하려면 시야

를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하는 데 비

해, 시빅에서는 숫자로 액정에 표기된 현재 속도가 

항상 시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일이 거의 없다.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

다. 가로 구도가 아닌 세로 구도로 뻗어 있는 멀티

플렉스 미터는 마치 슈퍼바이크의 클러스터를 옮

겨놓은 듯하다.  

CRUISE

주요 제원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직렬 4기통 SOHC I-VTEC 

1,799cc

전자제어식 자동 5단

가솔린

전륜구동

140마력

17.7kg·m/4,300rpm

13.3km/ℓ(2등급)

1,255kg

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2010 Honda CIVIC 



닷지 캘리버에 더 눈이 간다면 당신은 분명 경
쟁하기보단 삶을 즐길 줄 알고 일상을 훌쩍 떠
나길 좋아하는 쿨가이일 거다. 닷지에서는 캘
리버를 두고 SUV가 아닌 MUV(Multi Utility 
Vehicle)라고 부른다. 하긴 요새 자동차 브랜
드들은 자사 모델 SUV가 다른 차별화된 이름
으로 불리길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놈이 
그놈.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캘리버도 분
명 그러려니 했다.  

DESIGN
처음 캘리버의 키를 넘겨받고 드는 생각.‘작다!’ 

흔히 보는 보통의 SUV에 비해 일단 크기가 눈에 

띄게 아담하다. 높이가 1,535mm. 국내에 시판 중인 

다른 SUV보다는 오히려 현대 i30(전고 1,565mm)에 

가깝다(참고로 산타페 1,725mm, 모하비와 카니발 

1,810mm, 쏘렌토 1,710mm, 윈스톰 1,705mm이다). 

하지만 각진 보디라인과 마초적인 라디에이터 그

릴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만 놓고 보면 역시 가장 미

국적인 픽업트럭 다코타를 생산하는 닷지답게 매

우 남성적이다. 

CONVINIENCE
사실 연비와 가속력, 승차감에서 우위를 보이는 시

빅 1.8에 비해 주행 성능만 따지고 보면 캘리버가 

열세긴 하다(아, 그래도 캘리버의 배기음 하나는 끝

내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땐 캘

리버가 갖추고 있는 세심한 기능들이 포기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

실용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수납공간, 특히 음료수

를 시원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CHILL ZONE(칠 

존)은 비슷한 가격대의 어떤 차에서도 볼 수 없는 

기능이다. 차 안에 아이스박스라니!! 그녀와 드라이

브하기 전에 CHILL ZONE에 시원한 캔맥주를 넣어

두었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꺼내 그녀에게 내밀

어보자. 여자는 준비성이 좋은 남자를 사랑한다. 알

코올이 간에 살짝 스며들면 이제 운전은 불가능하

니 여유 있게 쉬었다 갈 곳을 찾으면 된다. 

눈 아프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실

내조명도 강점이다. 백미는 뒷좌석 천장에 붙은 분

리형 LED 랜턴이다. 차 안에서 뭘 떨어뜨렸을 때 

시트 밑을 뒤지느라 핸드폰 불빛으로 낑낑댄 기억

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알 거

다. 제자리에 꽂아두면 자동 충전되니 배터리를 깔

아끼우는 수고따윈 필요없다. 

기본으로 장착된 오디오 시스템은 감동 그 자체다. 

내비게이션으로 착각할 만큼 널찍한 터치스크린으

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강렬한 중저음의 힙합 비

트가 흘러나온다. 이건 뭐 클럽이 따로 없다. 뒷 좌

석을 돌아보면 유아용 안전벨트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당신이 가정적인 남자일 

거란 착각을 그녀에게 심어줄 수 있다. 

운전석에서 느끼는 안락함은 캘리버가 한 수 위다. 

일단 모든 시트 조절이 수동인 시빅에 비해 모든 시

트 위치 및 각도 조절이 전동으로 움직인다. 우주

선에 탄 기분이랄까? 하지만 뒷좌석에 탄 스태프

들의 의견은 달랐다. 입을 모아“뒷좌석의 안락함

은 시빅이 더 좋다”고 한다. 캘리버는 등받이 각도

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고정되어 불편하다고 덧붙

였다. 캘리버가 운전자 중심의 차라는 얘기다. 

DASH BOARD
운전자에게 편리한 건 그뿐이 아니다. 모든 차에는 

계기판에 연료량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있지만 사

실 연료계의 바늘이 empty에 가까워지면 과연 남

은 연료량이 얼마나 달릴 수 있는 양일지 긴가민가

해진다. 혹시라도 길 위에 멈춰설까봐 두려워서 갈 

길이 바쁜데도 주유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본 

경험이 한 번쯤을 있을 거다. 캘리버는 연료 게이

지 밑에 ‘200km TO EMPTY’의 형식으로 앞으로 

기름이 바닥날 때까지 더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를 표시해준다. 

캘리버의 장점은 바로 이런 거다. 복잡한 기능이나 

대단한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

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모아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신기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차 타이어에 공기압이 충분한지 차에서 내리지 않

아도 쉽게 체크할 수 있다. T.P.M.S라는 이름의 타

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니 말이다. 원

리는 MAXIM도 모른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밖

에는. 

아쉬운 점은 4륜일 것 같은 외관과 달리 전륜구동

이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작은 트렁크다. 

그래도 시체 하나 정도는 넉넉히 넣을 수 있으니 걱

정 마라. 역시 Multi Utility Vehicle이야! 세단과 SUV

의 경계점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 닷지 캘리버. 혼

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생을 즐기거나, 아이스

박스에 맥주 3캔 넣고 예쁜 그녀를 태우고 여행을 

다니거나, 그녀가 낳은 새끼들이 아직 어려서 유아

용 안전벨트가 필요할 때까진 캘리버는 훌륭한 차

가 될 거라 단언할 수 있다. 

주요 제원
엔진
배기량
변속기
연료
구동방식
최대출력
최대토크
공인연비
공차중량

I4 DOHC 16밸브 Dual VVT

1,998cc

CVTⅡ차세대 무단자동변속기

가솔린

전륜구동

70마력

19 .4kg·m/5,200rpm

9.9km/ℓ(4등급)

1,380kg

춥다. 문 닫아라.

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2010 Dodge Caliber



가격

배기량

연비

최대출력

최대토크

1,399만원~

1,598cc

13.0km/ℓ

114마력

15.5kg m

역시 우린 쌈 붙이는 걸 좋아한다. 

1,356만원~

1,591cc

15.2km/ℓ

124마력

15.9kg m

1,490만원~

1,598cc

15.0km/ℓ

112마력

15.9kg m

1,490만원~

1,591cc

16.5km/ℓ

140마력

17.0kg m

라세티 프리미어

포르테
SM

3
아반떼

라세티 프리미어

아반떼

STUFF WHEELS

2010년 상반기의 화두가 기아 K7, K5였다면 하반기 태풍의 핵은

현대 아반떼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BY 유승민



 ‘아반떼의 숫자들로 인해 세상의 중형차들은 혼란 

 에 빠질 것이다’

 ‘이 차를 아반떼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현대차가 아반떼를 출시하면서 전면에 내걸고 있

는 카피다. 지난 8월 2일자로 현대자동차는‘중형 

Compact’라는 신개념을 들고 아반테 2011년형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2011 아반떼를 두고 누리꾼의 갑론

을박이 한참이다. 분명 그중엔 경쟁사나 현대의 알

바도 있을 것이고, 날카로운 준전문가도 있을 것이

며, 얼마 전 다른 차를 샀다가 아반떼의 모습을 보

고 배가 아파진 구매자도 있을 거다. 어쨌거나 이 

땅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이에게 화두가 되

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절반의 성공

을 안고가는 셈이다. 특히나 이번 2011 아반떼는 어

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게릴라성 홍보 이벤트

로 짭짤한 재미를 본 기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MINI를 본받기로 한 모양이다. 이미 MAXIM이 진작

에 사용하고 있던 QR코드 홍보까지 도입한 걸 보

면 더더욱 그렇다. 

이 녀석, 덩치만 좀 키우면 2,000만 원 중반대 가격

이어도 될 스펙이지만  사기캐릭이 되어 준중형 시

장을 쓸겠다는 각오로 1,490만 원(오토 기준)에 아반

떼가 되어 나타났다. 얼핏 보면 헤비급에서 고전하

느니 경량급 리그로 내려가서 다 작살내겠다는 심산

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준중형 

자동차 시장은 헤비급도 웬만해선 명함을 내밀기 힘

든 죽음의 리그다. 이미 각 자동차 회사의 특급 에이

스들이 준중형 시장에서 피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

다.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삼성의 SM3, 

기아의 포르테, 현대의 i30. 이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히트작들이 지금 대한민국 준중형 시장의 F4다. 경

쟁 수입 차종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값으로 후려쳐

버리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에다가, 전혀 밀리지 않

는 성능의 우리 F4는 수입 차종 쪽은 전혀 안중에 없

는 듯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산 준중형(스바루 

레거시, 볼보C30, BMW3 시리즈, 도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S4, 폭스바겐 제타, 벤츠 C클래스)들은 세계

적인 명차임에도 한국의 불꽃튀는 준중형 시장을 손

가락 빨며 지켜보고 있다. 

준중형이라는 이름의 사각의 링에서 임수정의 빈

약한 몸매만큼이나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좀 약했

던 건 현대 i30였다. 해치백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정통 세단 경쟁을 벌이던 라프, 포르테, SM3의 대

결 구도에서 한발 비켜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이제 현대가 사기 유닛에 가까운 세단으로 선수 교

체를 감행했다. 기아, 삼성, 대우가 긴장하는 소리

가 들린다. 포르테와 라프는 이미 MAXIM의 테스

트 드라이빙을 거쳤으니 하루빨리 SM3와 아반떼

의 대결을 성사시켜야 할 듯하다. 2010 아반떼에서 

주목할 점은 SPAS라는 이름의 자동 주차 시스템이

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만 조작하

면 센서가 작동해 핸들이 좌우로 혼자 이리저리 돌

면서 주차되는 기능이다. MAXIM이 2009년에 폭스

바겐 티구안을 시승하면서 체험했던 자동 주차 기

능을 국산차에서, 그것도 아반떼에서 만나볼 수 있

게 된 거다. 게다가 백미러에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고 한다. 그럼 이제 이걸로 주차하

다 쭉- 긁으면 현대차에서 보상하는 건가?



GM

GM

기아

기아

GM

현대

기아

현대

기아

GM

GM

GM

GM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현대

기아

기아

GM

현대

기아

기아

기아

기아

르노삼성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GM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현대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GM

르노삼성

쌍용

쌍용

현대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현대

GM

쌍용

쌍용

기아

GM

쌍용

르노삼성

GM

스마트

현대

기아

현대

기아

기아

르노삼성

쌍용

스마트

기아

기아

르노삼성

푸조

현대

GM

GM

HONDA

Dodge

현대

현대

기아

르노삼성

르노삼성

쌍용

쌍용

쌍용

쌍용

미쓰비시

스마트 

스마트

기아

현대

현대

기아

기아

기아

GM

쌍용

현대

GM

르노삼성

닛산

기아

현대

GM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쌍용

푸조

푸조

토요타

JEEP

현대

기아

현대

Volkswagen

푸조

HONDA

기아

쌍용

쌍용

닛산

Volkswagen

Volkswagen

푸조

푸조

HONDA

HONDA

ford

닛산

토요타

토요타

크라이슬러

푸조

현대

기아

기아

볼보

쌍용

쌍용

MINI

HONDA

볼보

닛산

MINI

HONDA

미쓰비시

스바루

현대

푸조

푸조

HONDA

토요타

스바루

르노삼성

르노삼성

현대

기아

볼보

푸조

푸조

푸조

ford

ford

기아

BMW

AUDI

푸조

MINI

MINI

ford

ford

크라이슬러

쌍용

HONDA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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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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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Volkswagen

JEEP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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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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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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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AUDI

Volksw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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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ford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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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푸조

HONDA

스바루

미니

기아

LEXUS

인피니티

Dodge

SAAB

닛산

AUDI

ford

JAGUAR

크라이슬러

BMW

BMW

GM

Volkswagen

Volkswagen

캐딜락

미니

쌍용

LEXUS

JAGUAR

랜드로버

기아

볼보

AUDI

Volkswagen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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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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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아우디

BMW

쌍용

JEEP

볼보

JAGUAR

크라이슬러

AUDI

AUDI

623

645

714

754

774

870

898

991

989

959

910

1095

1020

1066

1187

1102

1141

1198

1117

1110

1232

1206

1216

1234

1361

1355

1323

1345

1311

1325

1340

1482

1432

1541

1547

1592

1688

1684

1684

1657

1651

1611

1728

1734

1778

1702

1880

1892

1892

1813

1855

1870

1850

1953

1981

1980

1927

1975

1990

2048

2080

2055

2040

2002

2188

2126

2187

2196

2170

2245

2276

2010 마티즈 클래식 0.8 SOHC

2010 마티즈 클래식 0.8 VAN

2010 모닝 가솔린 1.0 밴

2010 모닝 가솔린 1.0

2011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GSL

2010 클릭 가솔린 1.4 DOHC

2010 모닝 LPI 1.0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4 DOHC 가솔린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4 DOHC

2009 젠트라 1.2 SX

2009 젠트라X 1.2

2009 젠트라 1.6 가솔린

2009 젠트라X 3Door 1.6

2009 젠트라X 1.6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6 VVT 가솔린

2010 클릭 가솔린 1.6 DOHC

2010 클릭 디젤 1.5 VGT

2010 아반떼 가솔린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4 DOHC

2009 SM3 CE 1.6 가솔린

2009 베르나 트랜스폼 세단 1.5 VGT 디젤

2010 프라이드 해치백 가솔린 1.6 CVVT 

2010 포르테 1.6 CVVT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6 가솔린

2011 i30 1.6 VVT

2010 프라이드 해치백 디젤1.5 VGT

2010 프라이드 세단 가솔린 1.6 CVVT

2010 프라이드 세단 디젤1.5 VGT

2011 쏘울 가솔린 1.6

2011 SM3 1.6 가솔린

2011 아반떼 1.6 GDI

2009 베르나 트랜스폼 해치백 1.6 VVT 가솔린

2011 i30cw 1.6 VVT

2009 포르테쿱 1.6 KOUP

2011 쏘울 디젤 1.6

2011 카렌스 2.0 LPi

2011 i30 2.0 VVT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3인승

2009 포르테쿱 2.0 KOUP

2010 포르테 2.0 CVVT

2011 카렌스 가솔린 2.0

2010 라세티 프리미어 1.8 IDENTITY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밴 5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3인승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밴 5인승

2010 라세티 프리미어 2.0 디젤

2011 i30 1.6 VGT

2011 투싼IX 가솔린 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LPi 왜건 12인승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가솔린 쎄타II 2.0

2011 쏘울 가솔린 2.0

2010 토스카 L6 2.0

2011 i30cw 1.6 VGT

2011 i30cw 2.0 VVT

2011 투싼IX 디젤 R2.0 2WD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2인승

2010 K5 가솔린 2.0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2WD

2010 토스카 L6 LPG 2.0

2010 SM5 2.0 가솔린

2010 액티언 CX5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5 2WD

2011 쏘나타 Y20

2010 아반떼 하이브리드LPi 1.6 하이브리드

2010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11인승

2010 포르테 하이브리드LPi 1.6 HEV

2010 그랜드 카니발 2.2 디젤

2010 스포티지R 디젤 R2.0 4WD

2011 투싼IX 디젤 R2.0 4WD

2010 윈스톰 2WD 5인승

2010 카이런 2.0 5인승 2WD

2010 액티언스포츠 AX7 4WD

2010 그랜드 카니발 2.7 LPi

2010 윈스톰 2WD 7인승

2010 액티언 CX5 4WD

2011 QM5 가솔린 2WD 씨티

2010 토스카 디젤 2.0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assion

2011 제네시스 쿠페 200 Turbo

2011 쏘렌토R 가솔린 2.4 2WD

2011 싼타페 VGT 2.0 2WD

2010 카니발 2.7 LPG

2010 카니발 2.2 디젤

2010 QM5 디젤 2WD

2010 카이런 2.0 7인승 2WD

2010 스마트 포투 쿠페 Pulse

2011 쏘렌토R LPI 뮤2.7 2WD

2011 쏘렌토R 디젤 2.0 2WD

2011 QM5 디젤 2WD

2010 푸조 밀레짐 207GT

2011 싼타페 LPi V6 2.7 2WD

2010 윈스톰 4WD 5인승

2010 윈스톰 4WD 7인승

2010 혼다 시빅 CIVIC 1.8 

2010 닷지 캘리버 2.0 가솔린 

2011 싼타페 VGT 2.2 4WD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로체 이노베이션 가솔린 2.4

2011 SM7 뉴아트 2.3 가솔린

2011 QM5 디젤 4WD

2010 슈퍼 렉스턴 2WD RX5

2010 카이런 2.0 5인승 4WD

2010 카이런 2.0 7인승 4WD

2010 액티언 CX7 4WD

2010 미쓰비시 랜서 2.0 가솔린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assion

2010 스마트 포투 카브리오 Pulse

2011 쏘렌토R 디젤 2.2 2WD

2011 쏘나타 F24

2011 싼타페 가솔린 2.4 2WD

2010 K5 가솔린 2.4 GDI

2010 K7 VG240

2010 카니발 2.2 리무진 디젤

2010 토스카 L6 2.5

2010 슈퍼 렉스턴 2WD RX6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70

2010 윈스톰 맥스 2.0 DLX

2010 QM5 디젤 4WD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2WD

2011 쏘렌토R 디젤 2.2 4WD

2011 싼타페 VGT 2.2 2WD

2010 윈스톰 맥스 2.0 HDLX

2008 크라이슬러 PT크루저 2.5 가솔린 

2010 더럭셔리 그랜져 Q240

2010 K7 VG270

2010 카이런 2.7 7인승 4WD

2009 푸조 207 해치백 1.6 GT

2009 푸조 308 해치백 1.6 MCP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2WD

2010 지프 컴패스 2.4 CVT

2011 제네시스 쿠페 380 GT

2010 모하비 가솔린 3.8 2WD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2WD

2010 폭스바겐 제타 2.0 TDI

2008 푸조 307 왜건 2.0L SW

2010 혼다 CR-V 2WD URBAN

2010 모하비 디젤 3.0 2WD

2010 슈퍼 렉스턴 4WD RX6

2010 카이런 2.7 7인승 AWD

2010 닛산 알티마 2.5 가솔린

2008 폭스바겐 비틀 2.0 가솔린

2010 폭스바겐 골프 2.0 TDI

2009 푸조 207 왜건 1.6 SW

2008 푸조 307 해치백 2.0 HDi 

2010 혼다 시빅 CIVIC 2.0

2010 혼다 CR-V 2WD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XLT

2009 닛산 로그 2.5 가솔린 4WD

2010 토요타 캠리 2.5 가솔린 

2010 토요타 RAV4 2.5 가솔린 4WD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4 가솔린

2010 푸조 밀레짐 207CC

2010 더럭셔리 그랜져 L330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2010 모하비 디젤 3.0 4WD

2010 볼보 C30 2.4i 가솔린

2010 체어맨H 500S

2010 슈퍼 렉스턴 AWD RX7

2010 미니 쿠퍼 1.6 메이페어

2009 혼다 어코드 2.4 가솔린

2007 볼보 S40 2.4i

2010 닛산 알티마 3.5 가솔린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

2010 혼다 CR-V 4WD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2.4L

2010 스바루 레거시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2WD

2009 푸조 207 쿠페 1.6 RC

2008 푸조 307 왜건 2.0 SW

2010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10 토요타 프리우스 1.8 하이브리드 

2010 스바루 포레스터 2.5

2010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SM7 뉴아트 3.5 가솔린

2011 베라크루즈 디젤 300 4WD

2010 K7 VG350

2008 볼보 V50 2.4i

2009 푸조 207 컨버터블 1.6 CC

2009 푸조 308 해치백 2.0 HDi

2010 푸조 3008 1.6 HDi 

2008 포드 몬데오 2.0 디젤 

2010 포드 토러스 3.5 SEL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30

2009 BMW 1시리즈 120d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2009 푸조 308 왜건 2.0 SW HDi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

2010 미니 쿠퍼 1.6 캠든

2010 포드 이스케이프 2.5 Limited

2010 포드 머스탱 쿠페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세단 2.0 디젤

2010 슈퍼 렉스턴 AWD NOBLESSE

2009 혼다 어코드 3.5 가솔린

2010 미쓰비시 아웃랜더 아웃랜더 3.0L

2008 미쓰비시 이클립스 2.4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2.8 가솔린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30

2010 그랜드 카니발 3.0 하이리무진

2010 체어맨H 600S

2008 아우디 A4 세단 2.0 TFSI S-line

2010 폭스바겐 골프 2.0 GTD

2010 푸조 407 세단 2.0 HDi 

2008 미니 쿠퍼 클럽맨 1.6 쿠퍼S

2009 사브 9-3 2.0 TiD 

2010 스바루 레거시 3.6

2010 제네시스 BH 330

2010 제네시스 BH 380

2010 스바루 아웃백 2.5

2011 베라크루즈 가솔린 380 4WD

2010 BMW X1 18d

2010 볼보 C30 T5 가솔린

2008 볼보 S60 2.5T 가솔린

2008 아우디 A3 해치백 2.0 TFSI 다이내믹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2008 지프 랭글러 루비콘

2009 미니 쿠퍼 컨버터블 1.6 쿠퍼S

2010 포드 토러스 3.5 리미티드

2010 링컨 MKZ 3.5 가솔린 

2010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4 하이브리드 

2010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4.0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2.8 가솔린

2010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

2009 아우디 A4 2.0 TFSI 멀티트로닉

2010 폭스바겐 티구안 2.0 TSI

2008 푸조 307 컨버터블 2.0CC

2010 벤츠 C클래스 C200K

2008 포드 스포츠 트랙 4.1 가솔린 4WD 

2008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2010 미니 쿠퍼 캠든 JCW

2009 제네시스 밸류업 BH 380

2010 푸조 407 왜건 2.0 HDi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스바루 아웃백 3.6

2010 미니 쿠퍼 클럽맨 JCW

2010 모하비 가솔린 4.6 4WD

2010 렉서스 IS250

2010 인피니티 G37 세단 3.7 가솔린

2009 닷지 다코타 쿼드캡 4X4 

2009 사브 9-5 2.0 TiD 

2009 닛산 무라노 3.5 가솔린 4WD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2009 포드 익스플로러 4.0 가솔린 4WD

2009 재규어 X-타입 2.2D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2.7 가솔린

2010 BMW 3시리즈 320d

2010 BMW X1 20d

2009 베리타스 3.6 V형 6기통

2010 폭스바겐 CC 2.0 TSI

2010 폭스바겐 CC 2.0 TDI

2010 캐딜락 CTS 왜건 3.0 가솔린 

2010 미니 쿠퍼 컨버터블 JCW

2010 체어맨W CW600

2010 렉서스 IS250 F-Sport

2009 재규어 X-타입 2.5 Luxury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TD4 HSE

2010 카니발 3.0 L290 디젤

2010 볼보 S80 D5 2.4 디젤

2009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D

2008 폭스바겐 EOS 2.0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220 CDI

2009 푸조 308 컨버터블 2.0 CC HDi 

2008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4.0 가솔린 4WD 

2009 오피러스 프리미엄 GH380

2009 닛산 370Z 3.7 가솔린

2010 인피니티 EX 35

2009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3.8 가솔린 

2008 크라이슬러 300C 3.5 가솔린

2010 링컨 MKX 3.5 가솔린 AWD 

2010 벤츠 C클래스 C250

2009 벤츠 GLK클래스 220 CDI 

2010 링컨 MKS 3.8 가솔린 

2010 BMW 5시리즈 523i

2010 볼보 S80 3.2 가솔린

2010 볼보 XC70 D5 AWD

2009 아우디 Q5 2.0 TDI

2010 렉서스 ES 350

2010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MR 

2009 랜드로버 프리랜더2 I6 HSE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5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37

2008 BMW X3 xDrive20d

2010 아우디 A6 2.0 TFSI

2010 BMW X1 23d

2010 체어맨W CW700

2009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4WD 

2010 볼보 XC60 D5 AWD

2009 재규어 X-타입 3.0 Luxury

2008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

2009 아우디 A5 2.0 TFSI 콰트로

2009 아우디 TT 쿠페 TFS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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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피니티 G37 쿠페 3.7가솔린

2010 캐딜락 CTS 3.0 가솔린

2010 캐딜락 SRX 3.0 가솔린 AWD 

2010 BMW 5시리즈 523i

2009 렉서스 IS 컨버터블 IS250C

2010 미쓰비시 파제로 3.2 디젤 4WD 

2010 폭스바겐 CC 3.6 4Motion

2010 캐딜락 STS 3.6 가솔린 

2009 크라이슬러 300C 시그니처 3.0 디젤

2010 에쿠스 VS380

2010 체어맨W CW700 AWD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220 CDI

2010 BMW 5시리즈 528i

2010 아우디 A6 3.2 FSI

2008 혼다 레전드 3.5 가솔린 

2008 사브 터보X 리미티드 에디션 

2008 볼보 XC90 D5 AWD

2008 BMW X3 xDrive28i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FSI 2.0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00

2008 크라이슬러 300C 5.7 가솔린

2010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 TFSI

2010 푸조 407 쿠페 2.7 HDi 

2008 지프 커맨더 3.0 CRD 4WD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SWB

2008 BMW X3 xDrive30d

2010 아우디 A6 3.0 TFSI

2008 아우디 A4 컨버터블 2.0 TFSI 콰트로

2008 폭스바겐 투아렉 GP 3.0 TDI

2008 볼보 XC90 3.2 AWD

2010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3.7가솔린

2009 혼다 레전드 3.7 가솔린 

2007 로터스 엘리스 R 1.8 가솔린 

2008 렉서스 GS 350

2010 아우디 Q5 3.0 TDI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2.7D TDV6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2.7D TDV6

2010 재규어 XF 3.0D 디젤

2009 렉서스 RX 350

2010 인피니티 FX 35

2008 BMW X3 xDrive30i

2009 아우디 TT 쿠페 TTS 2.0 콰트로

2009 링컨 타운카 4.7 가솔린 LWB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28i

2009 포르쉐 박스터 2.9 가솔린

2010 BMW 그란투리스모 GT

2009 BMW Z4 sDrive30i

2010 스피라 N

2009 아우디 TT 컨버터블 TTS 2.0 콰트로

200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4.0 V6

2010 벤츠 E클래스 쿠페 E350 

2008 렉서스 GS 460

2008 로터스 엘리스 SC 1.8 가솔린 

2009 포르쉐 카이맨 2.9 가솔린

2011 인피니티 M56

2011 재규어 XF 5.0 가솔린

2010 볼보 S80 V8 4.5 가솔린

2010 아우디 S4 3.0 TFSI 콰트로

201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2010 포르쉐 카이엔 3.0 디젤

2010 체어맨W 리무진 CW700

2010 체어맨W V8 5000

2009 렉서스 RX450h

2010 포르쉐 카이엔 3.6 V6

2009 BMW Z4 sDrive35i

2010 스피라 S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6 3.0 TDI

2010 인피니티 FX 50S

2010 벤츠 M클래스 ML300 CDI 4매틱

2010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TDV6

2010 BMW X5 xDrive30d

2010 재규어 XF 3.0D S 디젤

2010 BMW 3시리즈 컨버터블 335i

2009 포르쉐 박스터 3.4 가솔린

2010 벤츠 C클래스 C63 AMG

2009 재규어 XJ 2.7D SWB

2010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2010 스피라 스피라 N

2010 BMW 5시리즈 535i E350

2008 BMW M3 4.0 DCT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350 4매틱

2009 재규어 XJ 2.7D LWB

2010 BMW X5 xDrive35i

2009 포르쉐 카이맨 3.4 S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2010 체어맨W 리무진 V8 5000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TDV6

2008 인피니티 Q 45 그레이드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10 캐딜락 CTS-V 6.2

2008 벤츠 CLS클래스 350

2010 포르쉐 카이엔 4.8S

2010 에쿠스 VS460

2010 벤츠 CLS클래스 350 AMG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9인승 2WD

2009 아우디 A8 3.2 콰트로 NWB

2010 포르쉐 카이엔 3.0S 하이브리드

2010 포르쉐 파나메라 기본형

2010 아우디 Q7 4.2 TDI 콰트로

2008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6.2 가솔린 4WD 

2010 벤츠 S클래스 S350 CDI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

2010 스피라 Turbo

2008 폭스바겐 페이톤 V8 4.2 LWB

2008 폭스바겐 투아렉 V10 TDI 4WD

2009 스피라 T 2.7 터보

2010 BMW X5 xDrive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5.0 V8

2010 재규어 XJ 3.0D

2009 시보레 익스플로러 밴 11인승 2WD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NWB

2010 렉서스 LS 460

2009 재규어 XJ XJR 4.2

2010 에쿠스 리무진 VL380

2009 재규어 XJ 4.2 LWB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7 V8 Td

2010 렉서스 LS 460 AWD

2010 BMW 7시리즈 740i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

2010 벤츠 M클래스 ML63 AMG 4매틱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S

2010 벤츠 E클래스 세단 E63 AMG

2010 벤츠 S클래스 S350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

2010 재규어 XF 5.0 V8 가솔린

2008 아우디 RS4 4.2 가솔린

2010 에쿠스 리무진 VL500

2010 스피라 스피라 Turbo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5 V8 Vogue

2009 닛산 GT-R 3.8 가솔린

2009 포르쉐 911 쿠페 카레라4S

2009 아우디 A8 4.2 콰트로 LWB

2010 렉서스 LS 460L

2010 스피라 스피라 S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S

2010 재규어 XJ 5.0P

2009 재규어 XJ SV8 Portfolio

2010 BMW 7시리즈 740Li

2010 BMW X5 M 4.4 가솔린 4WD

2010 포르쉐 파나메라 S

2009 포르쉐 911 쿠페 타르가4S

200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09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2 V8 Vogue

2010 포르쉐 카이엔 4.8 터보

2009 재규어 XK 쿠페 5.0 NA

2010 스피라 EX

2010 BMW X6 M 4.4 가솔린 4WD

2008 벤츠 CLS클래스 63 AMG

2009 포르쉐 911 컨버터블 카레라4S

2010 벤츠 S클래스 하이브리드 S400 HYBRID 

2007 BMW M5 5.0 7SMG

2010 포르쉐 파나메라 4S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5.0 NA

2009 재규어 XK 쿠페 XKR 4.2

2008 BMW 6시리즈 650i

201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 V8

2009 재규어 XK 컨버터블 XKR 4.2

2010 스피라 스피라 EX

2009 아우디 S8 5.2 FSI

2008 BMW M6 5.0 SMG

2010 렉서스 LS 600hL

2010 BMW 7시리즈 750Li

2010 벤츠 S클래스 S500

2008 벤츠 SL클래스 63 AMG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GT3

2010 벤츠 S클래스 S500 4MATIC

2008 벤츠 CL클래스 63 AMG 

2007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4.2 V8 

2010 포르쉐 911 쿠페 3.8 Turbo

2010 아우디 R8 5.2 FSI

2010 재규어 XJ 5.0SC

2010 포르쉐 파나메라 Turbo

2010 포르쉐 911 컨버터블 3.8 Turbo

2010 벤츠 S클래스 S63 AMG

2009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S 4.7 V8 

2010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4.7 V8 

2010 벤츠 SLS AMG

2010 BMW 7시리즈 760Li

2010 벤츠 S클래스 S60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쿠페 GT스피드 6.0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세단 플라잉스퍼 스피드

2006 페라리 F430 쿠페 V8 4.4 

2009 벤틀리 컨티넨탈 컨버터블 GTC스피드 6.0

2008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60 V10

2006 페라리 F430 컨버터블 V8 4.4 

2010 458 이탈리아 

2010 벤틀리 컨티넨탈 슈퍼스포츠 6.0 

2010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

2010 롤스로이스 고스트 6.6 V12

2007 페라리 599 GTB V12 6.0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컨버터블 드롭헤드쿠페 6.75 V12

2008 롤스로이스 팬텀 세단 EWB 6.75 V12

2010 마이바흐 62 제플린 62 V12 

6380

6380

6350

6380

6450

6490

6590

6580

6580

6622

6675

6650

6790

6710

6780

6750

6850

6980

6970

6970

6980

6920

7040

7000

7000

7180

7140

7120

7180

7260

7290

7250

7220

7310

7460

7490

7440

7490

7590

7520

7640

7600

7600

7600

7791

7850

7970

7900

7900

7990

8090

8130

8220

8336

8460

8490

8600

8600

8790

8700

8840

8860

8847

8850

8950

8900

8990

8950

8950

8990

9170

9190

9140

9206

9250

9200

9330

9408

9590

9590

9590

9500

9690

9861

9990

1억 0290

1억 0490

1억 0550

1억 0508

1억 0500

1억 0600

1억 0760

1억 0900

1억 0900

1억 1000

1억 1290

1억 2050

1억 2250

1억 2320

1억 2500

1억 2590

1억 2677

1억 2700

1억 2700

1억 2700

1억 2890

1억 2980

1억 2990

1억 2990

1억 3000

1억 3120

1억 3350

1억 3300

1억 3500

1억 3500

1억 3560

1억 3677

1억 3600

1억 3600

1억 3750

1억 3800

1억 3811

1억 3990

1억 4113

1억 4100

1억 4150

1억 4496

1억 4490

1억 4550

1억 4600

1억 4688

1억 4811

1억 4890

1억 4900

1억 5113

1억 5180

1억 5100

1억 508

1억 5380

1억 5240

1억 5500

1억 5690

1억 5680

1억 5730

1억 5732

1억 5800

1억 5800

1억 5800

1억 5900

1억 6000

1억 6190

1억 6190

1억 6380

1억 6790

1억 6890

1억 6910

1억 6900

1억 7150

1억 7280

1억 7490

1억 8150

1억 8318

1억 8470

1억 8500

1억 8850

1억 9190

1억 9250

1억 9490

1억 9719

1억 9750

2억 0900

2억 1000

2억 1140

2억 1780

2억 0240

2억 2500

2억 2660

2억 3600

2억 4000

2억 4500

2억 6000

2억 6500

2억 6900

2억 8000

2억 8500

3억 0500

3억 0300

3억 1000

3억 2000

3억 3300

3억 5500

3억 6000

3억 7200

3억 7500

3억 9500

4억 3000

4억 6000

6억 8000

7억 5000

7억 7000

7억 8000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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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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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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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크라이슬러

아우디

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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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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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LEXUS

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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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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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랜드로버

랜드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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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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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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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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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BMW

벤츠

JAGUAR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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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쌍용

랜드로버

인피니티

어울림

캐딜락

벤츠

포르쉐

현대

벤츠

시보레

AUDI

포르쉐

포르쉐

AUDI

벤츠

벤츠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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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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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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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레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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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랜드로버

LEXUS

BMW

포르쉐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포르쉐

JAGUAR

AUDI

현대

어울림 

포르쉐

랜드로버

닛산

포르쉐

AUDI

LEXUS

어울림 

포르쉐

JAGUAR

JAGUAR

BMW

BMW

포르쉐

포르쉐

랜드로버

랜드로버

포르쉐

JAGUAR

어울림

BMW

벤츠

포르쉐

벤츠

BMW

포르쉐

JAGUAR

JAGUAR

BMW

랜드로버

JAGUAR

어울림 

AUDI

BMW

LEXUS

BMW

벤츠

벤츠

포르쉐

벤츠

벤츠

마세라티

포르쉐

AUDI

재규어

포르쉐

포르쉐

벤츠

마세라티

마세라티

벤츠

BMW

벤츠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다들 이 정도는 타잖아요?”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NEW



캐릭터 남성복 BLANK 5 SPACE가 문화, 패션 

그리고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

이콘들을 담은 초상화 티셔츠를 제작한다. 초

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는 단순한 소재와 블랙&

화이트의 대비되는 색감으로 캐릭터의 심연을 

꿰뚫는 강렬함과 진정성을 전한다. 

문의 02-516-5611

 

리복이 신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토닝 운동

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신개념 아이템 남성 

토닝 슈즈 라인을 선보인다. 토닝 운동은 근

육 활성 운동을 말한다. 리복 런톤의 근육 활

성 운동 기능은 미우주항공국 엔지니어로부터 

검증된 바 있다. 

가격 149,000원/ 문의 02-3446-4058

와인 전문 수입업체 레뱅드매일은 추석을 맞

아 율루파 카베르네 소비뇽과 율루파 올드바

인 진판델로 구성된 켄우드 율루파 추석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 두 와인은 음식과 가장 잘 어

울리는 와인을 지향한다. 선물 세트는 신세계

백화점, 스타슈퍼 강남점 및 주류 전문점 등에

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10만 원/ 문의 02-3497-6888

20~30대 패션 피플들이 선호하는 아이웨어 

브랜드 DOX JAPAN이 올가을 포인트 있는 뿔

테 안경을 출시했다. 출시 상품은 기존의 넓고 

굵은 프레임 특징을 살리면서도 기존 제품보

다 두께가 얇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제작되었

다. 박재정, 씨스타, 클래지콰이 등 수많은 연

예인이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

다. 가격 137,000원/ 문의 053-856-5156

대한민국 대표 면도기 브랜드 도루코가 면도

를 귀찮아하는 남성들에게 신제품 페이스엑셀

(PACE XL)을 선보인다. 6중날에 내로 블레이

드(Narrow Blade) 기술을 접목해 절삭력을 한

층 더 강화했고 면도날 윗면에 부착된 트리머

는 구레나룻과 코밑수염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080-022-3211/ www.pace6.co.kr

BLANK 5 SPACE, 초상화 
그래픽 티셔츠 출시 

파나소닉이 터치 셔터에 광각을 지원하는 콤

팩트 디카를 출시한다. 루믹스 FX75는 렌즈 

밝기 등을 업그레이드한 명품 라이카 렌즈

와 광학 5배줌을 장착했다. 터치 셔터 기능

도 있어 3인치 LCD 액정을 손으로 톡톡 터

치하며 사진과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색상은 핑크, 샴페인 골드, 블랙 3가지 색상

으로 출시된다. 

가격 40만 원대/ 문의 02-533-8452

파나소닉코리아, 
루믹스 FX75 출시

리복, 토닝 슈즈 라인 
런톤 출시

레뱅드매일, 켄우드 율루파 
추석 선물 세트 출시

DOX JAPAN, 컬러풀한 둥
근 뿔테 안경으로 가을 훈
남 되기!

도루코, 6중날 면도기 
페이스엑셀(PACE XL) 출시

필립스, 스포츠 이어폰 
3종 출시
필립스 전자는 향상된 생활방수 기능과 함께 

격렬한 운동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

포츠 이어폰 3종을 출시한다. 각 제품에는 빠

르게 걷거나 뛸 때 이어폰 케이블이 손목에 걸

리지 않도록 하는 클립과 보관용 케이스를 함

께 제공한다. 

가격 2만~4만 원대/ 문의 02-709-1200

소니코리아의 DSLR 알파는 구매 고객에게 방

수 워크맨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워크맨 플

러스 알파 여름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알파 550/500/450 모델을 구입하고 정품 

등록 후 이벤트 사은품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

상으로 증정한다. 물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

니 서두르자. www.sony.co.kr

SONY, DSLR 알파 사고 
MP3 받자

파나소닉코리아, 
전기면도기 2종 출시
그리스의 훈훈한 잔디남 선수를 기억하는가? 

평평한 그라운드가 축구의 생명이라면 면도의 

생명은 불규칙한 수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파나소닉코리아는 3중날 곡선형 면도

망으로 불규칙하게 자란 수염을 깔끔하게 제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면도기 람대쉬 ES-LT50

과 람대쉬 ES-LT20 2종을 출시했다. 5분 충전

하면 1회 면도가 가능하다. 

가격 189,000원, 169,000원/ www.panasonic.kr

MAXIM 
BUYER’S EDGE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출간한 <세로토

닌하라!>의 열풍이 거세다. <세로토닌하라!>는 

여느 자기계발서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세로

토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태도와 마인드

를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로토닌형 삶에 동참해 진정한 여유와 행복

을 찾도록 하자. 가격 14,000원

성준인터내셔널의 시크 앤 섹시 패션 잡화 비

쿰은 트렌디한 디자인에 차분한 블랙 컬러로 

분위기를 더한 비쿰 크로스백에 비쿰의 나비 

문양을 넣어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심플리 

크로스백을 만들었다. 포멀한 정장과 캐주얼

에도 잘 어울려 패션 리더들에게 추천할 만하

다. www.bequem.co.kr

전 세계 판매 1위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이 윌

더니스 슈즈를 출시한다. 윌더니스는 이탈리

아 수제화 장인들이 노르위전 웰트 방식으로 

제작한 아웃도어 슈즈로, 그 디자인이 스트리

트 패션에도 어울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시티 패션 스타일을 

고루 만족시켜줄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가격 519,000원

이앤아이 퍼즐은 세로로 나열된 5개의 조각이 

8줄의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원통을 두르고 있

는 형태이며, 컬러의 조각을 일직선, 지그재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출 수 있어 정해진 정답

이 없다. 이는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다. 현재 이앤아이 퍼즐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과 G마켓, 옥션 등의 온라인 몰에서 판

매 중이다. 문의 031-945-5468

스타일 살리는 비쿰 
심플리 블랙 크로스백 

글램락이 2010 F/W 시즌을 맞이하여 트렌디

한 브라운 컬러의 걸프스트림 컬렉션 신제품 

GR70105를 선보인다.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따른 정확한 비율

을 연구하는 등 인체 공학에 중점을 두어 디

자인했고, 크로노그래프와 스리 핸즈를 갖추

어 그 기능성도 높였다. 문의 02-3284-1332

머렐, 헤리티지 아웃도어 
슈즈 Wilderness 출시

가벼운 두뇌 운동을 위한 
이앤아이 퍼즐(EnI Puzzle)

이노이브, 콩당세 
데이&나이트 케어 출시

글램락, 걸프스트림 
컬렉션 신제품 출시

신간 <세로토닌하라!>

LG전자, 3D PC 풀 라인업
으로 PC 시장 재편 나서

프랑스 내추럴 스킨케어 브랜드 콩당세에서는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무덥고 습한 날씨와 

땀에 지친 피부를 회복해 줄 데이&나이트 케

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이 두 제품은 중성 

및 복합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외부 스

트레스 및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줌은 

물론, 피부 보습 및 탄력 회복 기능까지 겸비했

다. 문의 1644-5955

LG전자는 서울스퀘어에서 진행한 3D PC 신

제품 발표회에서 노트북, 데스크톱 PC, 모니

터 등 신제품을 소개하며 국내 3D PC 시장

을 선점하겠다고 선포했다. 3D PC가 게임, 교

육 등 다양한 3D 콘텐츠 활용은 물론, 영상 제

작 및 인터넷을 통한 확산까지 가능해 3D 대

중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www.lge.co.kr 

어번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에서 2010년 사파

리 점퍼와 재킷을 결합한 디자인의 가을 재킷

을 출시한다. 재킷의 디테일로 가죽 패치워크 

처리가 되어 디자인적 요소를 더했으며 체크 

패턴에 도전하지 못했던 남성들도 쉽게 도전

할 수 있도록 멋스럽게 출시되었다. 2010년 가

을,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시리즈 재킷으로 가

을 남자로 변신을 시도해보자!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series의 가을 재킷!

맥캘란과 라리끄, 
하나뿐인 위스키 선보여
프랑스의 명품 크리스털 업체 라리끄가 만든

섬세한 디켄터와 64년 숙성한 맥캘란 싱글 몰

트가 만나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맥캘란 라리끄 

서 퍼듀 제품을 제작했다. 올 11월, 뉴욕 소더비

에서 최종 경매될 이 예술품은 경매를 앞두고

월드투어 중이며 지난 8월 한국에도 선보였다. 

경매 수익금 전액은 개발도상국에 깨끗한 물

을 공급하는 채리티 워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국 후지필름은 깜찍한 미키 디자인의 인스

탁스 미키 접사 렌즈와 개성 있는 사진 연출

이 가능한 인스탁스 미니 컬러풀 필름을 동시

에 출시한다. 인스탁스 미키 접사 렌즈는 기존 

폴라로이드 사진이 하기 어려웠던 근접 촬영

을 용이하게 해주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다. 함

께 출시한 인스탁스 미니 컬러풀 필름은 사진

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

하다. www.fujifilm.co.kr 

후지필름의 인스탁스 
전용 접사 렌즈, 
컬러풀 필름

MAXIM BUYER’S EDGE



시계 전문 브랜드 SEIKO의 프리미어 빅 캘린

더 크로노그래프는 60분까지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크로노그래프로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

한다. 또한 깔끔한 화이트 컬러 문자판에 고급

스러운 레드 브라운 컬러의 가죽 스트랩을 더

해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사용자

의 품격을 높여주는 세이코의 프리미어 빅 캘

린더 크로노그래프는 멋진 남성에게 꼭 필요

한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이다. 가격 850,000

원/ 문의 02-511-3182/ www.seikokorea.co.kr

맥캘란 추석 선물 세트는 12년, 15년, 18년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급스러운 나무 케이스에 3가

지 제품의 색깔과 매치되는 패키지를 준비했

다. 또한 제품 패키지도 맥캘란 본 제품과 함

께 12년산 미니어처에 싱글 몰트 위스키 전용 

잔을 준비해 제대로 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

다. 가격 12년산, 15년산, 18년산 각각 99,000원, 

139,000원, 243,000원/ 문의 02-3468-4600

남성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지이크가 F/W 시

즌을 맞아 로맨틱 웨딩 슈트를 선보인다. 로맨

틱 웨딩 슈트는 웨딩 촬영에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로, 세련된 모던함이 묻어나는 베스트, 재

킷, 팬츠로 이루어진 3PCS 제품이다. 올가을, 

지이크 로맨틱 웨딩 슈트로 행복한 신랑이 되

어 보는 이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물론, 동시

에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주목받는 트렌드 

세터가 되어보자.

매일유업 컵커피 브랜드 카페라테의 새 광고 

모델로 2AM이 발탁되었다. 카페라테는 새로

운 광고 모델 선정을 기념해 홈페이지를 통

해 2AM이 광고 촬영 시 착용한 의상을 증정하

는 이벤트를 벌인다. FIND YOUR BLACK이라

는 주제에 맞게 블랙을 콘셉트로 하여 찍은 사

진이면 응모할 수 있다. www.lovecaffelatte.com

140년 동안 일명 바세린 연고로 불리던 바세린 

페트롤리엄 젤리가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

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 출시된다. 올

해 140살이 된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리지

널은 엄격한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외부 자극

으로부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해준다. 또 기존 

100g들이 외에 휴대가 간편한 50g들이를 새롭

게 선보여 외출 시에도 소지할 수 있게 했다.

올 F/W 시즌에는 톤이 살짝 다운된 깊은 색조

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컨버스가 오리지널

리티의 대표 격인 척 테일러 라인에 올 시즌 

컬러 트렌드를 반영해 총 9가지 운동화 컬렉

션을 출시했다. 9가지 컬러에 각 고유한 이름

을 붙였으며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

가 높은 제품이니 서둘러 매장으로 달려가자. 

SEIKO, 프리미어 빅 캘린
더 크로노그래프 출시

카페라테, 광고 속 2AM 
의상 증정 이벤트

맥캘란, 특별한 추석 선물 
세트 출시

SIEG, 
로맨틱 웨딩 슈트 출시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리지널, 리뉴얼 출시

컨버스, Seasonal Color 
Collection 출시

벨킨에서 아이폰4 전용 케이스 4종을 출시했

다. 실드 마이크로 케이스는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 아이폰을 보다 세련되고 돋보이게 한다. 

실드 쇼크 케이스는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해 아

이폰을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 이밖

에도 실드 이클립스, 실드 퓨전 케이스는 독특

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했다. 

문의 02-559-0740/ www.belkin.com/kr 

에스티 로더 컴퍼니의 굿스킨 랩스가 내놓

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 트리액티라인 토

털 페이스 세트가 오는 9월 CJ 오쇼핑 채널에

서 시즌2 판매 방송을 시작한다. 굿스킨 랩스

의 트리액티라인은‘주름 지우개’라는 애칭

으로 불릴 정도로 안티에이징 라인에서 그 입

지를 굳힌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3440-2750

해운대에 나타난 조스를 퇴치하려고 바다 위

를 달리는 아쿠아 MINI와 MINI 해상구조대가 조

스와 추격전을 벌였다! 아쿠아 MINI는 게릴라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든 모형이지만 유리 섬

유,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까지 달아놓았다. 제

트스키를 탄 MINI는 실제로 수륙 양용차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미니빠들아, 괜한 기대는 버

리자. 해상용 MINI는 출시되지 않을 거다.

굿스킨 랩스, 트리액티라
인 토털 페이스 세트 판매

MINI, 해운대에서 특별한 
프로모션 개최

BELKIN, 아이폰4 전용 
케이스 4종 출시

루미녹스, 7050 네이비 실 
시리즈 출시
루미녹스의 7050 네이비 실 시리즈는 미 해

군 특수부대의 야간 작전 수행을 거쳐 그 기

능을 인정받은 시계로, 강화 유리섬유 케이스

를 사용해 가볍고 견고하다. 200m 방수 기능

은 물론 모든 루미녹스의 시계에 적용되는 루

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에서도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25년간 유

지하게 해준다. 

가격 369,000원/ www.lumino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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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지 않은 린지 로한의 매력을 비롯해
골 때리게 재미있고, 유용하고, 

섹시한 MAXIM의 컨텐츠를 
MAXIM 한국판 10월호 매거진과 

MAXIM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속 e-매거진으로 만나세요.

정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문의는 
잡지 맨 뒷장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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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or<스타크래프트2>를 주름잡는 마초남 짐 레이너가 MAXIM에 출연했다.

얼굴 보기 참 힘들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나? 

그간 테란 자치령을 상대로 혁명 일

으키랴, 우리 애들 무기와 밥을 챙기

느라 많이 바빴다. 그래도 이런 준비 

덕분에 아크튜러스 멩스크를 이길 수 

있었다. 

칼날여왕 케리건을 잃은 상실감이 엄

청났나 보다. 꽃미남 짐 레이너는 어

디가고 투박한 외모의 중년 아저씨

만 남았다. 

당신 진짜 눈치 없군. 그런 소리 종종 

듣지? 종족전쟁 이후 참 험난한 4년

이었다. 싸우거나 일하지 않을 때면 

늘 케리건 생각을 했다. 가끔은 술만

이 잠을 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케리건 사진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당신 주량이 

궁금하다.

위스키 잔과 위스키를 가져오면 주

량을 보여주겠다. 당신 나와 대작할 

수 있겠나? 

손도 한 번 안 잡아 본 케리건에게 집

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녀에게 우

리가 모르는 매력이 숨어 있나? 

글쎄. 신사는 키스를 했다고 해서 떠

벌리고 다니진 않지. 케리건과 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싸워왔고, 

그동안 그녀와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

다. 어쩌면 우리가 손을 잡았는데 당

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기껏 저그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케

리건을 하마터면 눈앞에서 잃을 뻔 

했다.

(<스타크래프트2>의 주요 무대) 코프

룰루 지역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는 경우가 없다. 이곳의 삶은 힘

들고 늘 폭력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

기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더욱 기

쁘다.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 타

이거스를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

이려고 했다고 한방에 보내 버린 건 

너무 야박한 행동 아닌가? 

타이커스는 내 친구였다. 그가 그립

다. 믿어 달라. 지금도 난 그 순간을 

매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는 순간적인 판단이 생명이다. 남자

라면 남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 후

회는 없다.

프로토스의 제라툴은 당신의 완.소.녀 

케리건이 우주를 구할 영웅이란 사실

을 알려줬다. 

아직 인류를 구하진 않았다. 내 친구 

제라툴의 예언을 믿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면 알겠지.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 당신은 변두

리 연방 보안관에서 반란군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출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 거라 생각한다. 난 모든 

일에 늘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가족

과 친구에게 말했을 때 부끄러운 일 

따윈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병과에 속해있

나? 정말 마린인가?

321 식민지 유격 대대 ‘천국의 악마

들’ 소속이다.

혼자서 상대하는 저그 병력(또는 해

치운 저그 병력)은 어느 정도인가? 

마침 1,000마리 가량의 저그 무리가 

이 방으로 돌진 중이라니 이 녀석들

과 싸워보면 알겠군. 당신이 총을 가

져왔길 바란다. 

으음... 당신은 정말 숱한 배신을 당

해왔다. 연방 보안관까지 지낸 사람

이 너무 무른 것 아닌가?

당신도 알다시피, 영혼을 믿지 않는 

무섭고 시니컬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사

람이 되는 게 그보단 훨씬 낫다. 거짓

말쟁이들이 1천 번, 1만 번 나를 배신

해도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내가 될 테

니까 말이지. 

다른 종족의 대장급(제라톨)과도 허

물없이 잘 지낸다.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친해졌나?

예전에 태사다르라는 프로토스 장군

이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줬다. 어쨌

든 그거완 상관없이 제라툴과 난 오

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사이라면 인종 

차이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저그와 프로토스 혼종은 당신의 경험

으로 비쳐볼 때 어떤 점에서 위험하

다고 생각하나? 

저그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프로토스

는 유닛 하나하나가 강력하다. 저그 

대군의 각 유닛이 프로토스 광전사만

큼 강력하다고 생각해 봐라. 정말 힘

든 싸움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 테란

은 그 어떤 것들에도 맞설 수 있다. 

뒤통수를 친 멩스크도 타도했고, 캐

리건도 되찾았다. 당신이 굳이 우주

를 위해 용 쓸 필요는 없어졌다. 솔직

히 말해보자.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

아직 멩스크를 죽인 건 아니다. 미래

에 대한 청사진은 있지만 누구에게

도 이야기하진 않을 거다. 당신에게

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MAXIM에 출연한 소감이 

궁금하다.

뭐, 난 유명 인사나 배우는 아니다. 그

냥 옳은 일을 하려 노력하는 남자일 

뿐이다. 사실 난 주량이 얼마냐는 질

문에 답하는 일 따위보단 전쟁터에서 

총질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우지원 사인볼
받기

Jim
스타크래프트2 
동영상 보기

크리스 멧젠은?

인터뷰를 도와

준 크리에이티

브 개발팀 선

임 부사장 크

리스 멧젠은 1994년 블리자드

에 합류해 <스타크래프트2> <워

크래프트2, 3> <디아블로1, 2>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주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진정한 게

임계‘마이더스의 손’이다. 

짐 레이너 5문 5답

당신 취미는? 

멩스크 사냥하기.

주로 사용하는 우주선은? 

전용 수송선이 있다. 어느 정도 개조

하긴 했는데 자세히 알려줄 순 없다.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꼽자면?

타이커... 맷 호너가 가장 친하다. 

당신의 진짜 나이는? 

어디 보자. 지금이 2504년이니까...

그냥 30이상 40이하라고 해두겠다. 

좋아하는 술은? 

술이라면 뭐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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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or<스타크래프트2>를 주름잡는 마초남 짐 레이너가 MAXIM에 출연했다.

얼굴 보기 참 힘들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나? 

그간 테란 자치령을 상대로 혁명 일

으키랴, 우리 애들 무기와 밥을 챙기

느라 많이 바빴다. 그래도 이런 준비 

덕분에 아크튜러스 멩스크를 이길 수 

있었다. 

칼날여왕 케리건을 잃은 상실감이 엄

청났나 보다. 꽃미남 짐 레이너는 어

디가고 투박한 외모의 중년 아저씨

만 남았다. 

당신 진짜 눈치 없군. 그런 소리 종종 

듣지? 종족전쟁 이후 참 험난한 4년

이었다. 싸우거나 일하지 않을 때면 

늘 케리건 생각을 했다. 가끔은 술만

이 잠을 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케리건 사진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당신 주량이 

궁금하다.

위스키 잔과 위스키를 가져오면 주

량을 보여주겠다. 당신 나와 대작할 

수 있겠나? 

손도 한 번 안 잡아 본 케리건에게 집

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녀에게 우

리가 모르는 매력이 숨어 있나? 

글쎄. 신사는 키스를 했다고 해서 떠

벌리고 다니진 않지. 케리건과 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싸워왔고, 

그동안 그녀와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

다. 어쩌면 우리가 손을 잡았는데 당

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기껏 저그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케

리건을 하마터면 눈앞에서 잃을 뻔 

했다.

(<스타크래프트2>의 주요 무대) 코프

룰루 지역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는 경우가 없다. 이곳의 삶은 힘

들고 늘 폭력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

기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더욱 기

쁘다.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 타

이거스를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

이려고 했다고 한방에 보내 버린 건 

너무 야박한 행동 아닌가? 

타이커스는 내 친구였다. 그가 그립

다. 믿어 달라. 지금도 난 그 순간을 

매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는 순간적인 판단이 생명이다. 남자

라면 남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 후

회는 없다.

프로토스의 제라툴은 당신의 완.소.녀 

케리건이 우주를 구할 영웅이란 사실

을 알려줬다. 

아직 인류를 구하진 않았다. 내 친구 

제라툴의 예언을 믿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면 알겠지.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 당신은 변두

리 연방 보안관에서 반란군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출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 거라 생각한다. 난 모든 

일에 늘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가족

과 친구에게 말했을 때 부끄러운 일 

따윈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병과에 속해있

나? 정말 마린인가?

321 식민지 유격 대대 ‘천국의 악마

들’ 소속이다.

혼자서 상대하는 저그 병력(또는 해

치운 저그 병력)은 어느 정도인가? 

마침 1,000마리 가량의 저그 무리가 

이 방으로 돌진 중이라니 이 녀석들

과 싸워보면 알겠군. 당신이 총을 가

져왔길 바란다. 

으음... 당신은 정말 숱한 배신을 당

해왔다. 연방 보안관까지 지낸 사람

이 너무 무른 것 아닌가?

당신도 알다시피, 영혼을 믿지 않는 

무섭고 시니컬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사

람이 되는 게 그보단 훨씬 낫다. 거짓

말쟁이들이 1천 번, 1만 번 나를 배신

해도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내가 될 테

니까 말이지. 

다른 종족의 대장급(제라톨)과도 허

물없이 잘 지낸다.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친해졌나?

예전에 태사다르라는 프로토스 장군

이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줬다. 어쨌

든 그거완 상관없이 제라툴과 난 오

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사이라면 인종 

차이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저그와 프로토스 혼종은 당신의 경험

으로 비쳐볼 때 어떤 점에서 위험하

다고 생각하나? 

저그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프로토스

는 유닛 하나하나가 강력하다. 저그 

대군의 각 유닛이 프로토스 광전사만

큼 강력하다고 생각해 봐라. 정말 힘

든 싸움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 테란

은 그 어떤 것들에도 맞설 수 있다. 

뒤통수를 친 멩스크도 타도했고, 캐

리건도 되찾았다. 당신이 굳이 우주

를 위해 용 쓸 필요는 없어졌다. 솔직

히 말해보자.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

아직 멩스크를 죽인 건 아니다. 미래

에 대한 청사진은 있지만 누구에게

도 이야기하진 않을 거다. 당신에게

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MAXIM에 출연한 소감이 

궁금하다.

뭐, 난 유명 인사나 배우는 아니다. 그

냥 옳은 일을 하려 노력하는 남자일 

뿐이다. 사실 난 주량이 얼마냐는 질

문에 답하는 일 따위보단 전쟁터에서 

총질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우지원 사인볼
받기

Jim
스타크래프트2 
동영상 보기

크리스 멧젠은?

인터뷰를 도와

준 크리에이티

브 개발팀 선

임 부사장 크

리스 멧젠은 1994년 블리자드

에 합류해 <스타크래프트2> <워

크래프트2, 3> <디아블로1, 2>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주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진정한 게

임계‘마이더스의 손’이다. 

짐 레이너 5문 5답

당신 취미는? 

멩스크 사냥하기.

주로 사용하는 우주선은? 

전용 수송선이 있다. 어느 정도 개조

하긴 했는데 자세히 알려줄 순 없다.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꼽자면?

타이커... 맷 호너가 가장 친하다. 

당신의 진짜 나이는? 

어디 보자. 지금이 2504년이니까...

그냥 30이상 40이하라고 해두겠다. 

좋아하는 술은? 

술이라면 뭐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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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블랙 상의,  실버 뱅글 
모두 JAMIE & BELL
블랙 워싱 팬츠 TAN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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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블랙 쇼츠 VOV
브라운 컬러 앵클 부츠 VAN MARIA at SODA
 



MAXIM 화보를 찍고 난 소감이 궁금하다. 

화보 촬영 중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버

스 위에도 올라가고, 거울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촬영 내내 즐거웠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해인 수녀님의 인지도를 

뛰어넘진 못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는 이해인 수녀님을 넘어선

지 꽤 됐다.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 즈음엔 검색 순위가 

살짝 바뀌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검색된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을 하나만 고른다면? 히로스에 료

코는 지겨우니 그만두자. 

꽃사슴녀! 이 별명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팬도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엔 <재미있는 TV 롤러코스터

>의 코너 제목 때문에 생긴 별명 헐(HER)녀! 요즘엔 지

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헐녀다. 헐녀!”라고 말하는 경

우가 더 많다(웃음).  

그럼 히로스에 료코가 출연한 영화를 본 적은 있나? 

<비밀>에서 그녀 모습이 나와 많이 닮았단 소리를 듣고 

찾아보긴 했다. 그 외에 다른 작품은 보지 않았다. 

실제로 만나보니 털털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이다. 주

변에 이성 친구가 많겠다. 

안타깝게도 연락하는 이성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남

녀가 친구 사이로 지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 

그건 당신이 예뻐서 그렇다. ‘인터넷 5대 얼짱 2기 출

신’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당시에는 치열한 오디션 끝에 얼짱으로 뽑힌 거라 나름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얼짱이어서 

‘얼짱 출신’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웃음). 

조만간 2기 얼짱 출신이 연예계를 접수할 거란 멘트

를 던졌다.

2기 얼짱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지만 유이를 비

롯해서 같은 모임 출신 사람이 잘나가는 걸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은 느껴진다.

예전에는 머리가 길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볼 생각은 없나?

여성스러운 모습을 선호하는 팬들은 지금도 머리를 길

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을 할 땐 짧은 머리

가 나를 어필하기 훨씬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

를 기르고 싶단 생각을 했는데 붙임머리로 머리를 길게 

해봤더니 오히려 평범해지는 느낌이었다. 당분간은 짧

은 머리를 고수할 생각이다. 

화이트 컬러 민소매 원피스 JAMIE&BELL
  아이보리 컬러 스트랩 슈즈 SHOESONE

 



바이올렛 컬러 원피스, 반지 
모두 JAMIE & BELL

스웨이드 소재의 베이지 컬러 슈즈
 ILMO STREET

당신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너무 높은가?(웃음)

<악녀일기 시즌 4>의 이해인과 <재미있는 TV 롤러코스

터> 헐(Her)의 이해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느

낌이 다르다. 전자가 솔직함이 강했다면, 후자는 거기

에 예민함을 더했다.

원래 성격은 <악녀일기 시즌 4>의 모습에 더 가깝다. 헐

(Her)녀는 한마디로 피곤한 스타일이다. 싸우는 것 자체

를 싫어하는 소심한 A형이라서 과격한(?) 헐녀 캐릭터

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남자친구가 MAXIM을 보다가 헐(Her)의 이해인에게 

들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녀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빠 뭐야? MAXIM이 그렇게 좋아? 세상에 MAXIM과 

나 딱 둘밖에 없어. 그럼 뭘 선택할 건데? 얘기해봐. 말 

못하는구나. 그래. MAXIM을 선택하겠지. 그렇게 MAXIM

이 좋으면 평생 MAXIM과 잘 먹고 잘 살아. 헤어져!” 이

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웃음)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당신

의 이상형은 꼭 물어보고 싶다.

일단 연하나 동갑내기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

다 남자다운 남자가 좋다. A형이라서 그런지 나를 리드

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얼마 전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함께 운동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서로에게 

피곤함을 선물하는 사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나 같은 남자는 어떤가? 

미안하다. 당신이 지금부터 24시간 후에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거다. 여자라면 알 거다. 다이어

트라는 압박이 얼마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MAXIM은?

남자의 로망이다. 남자들이 ‘맥’이라는 말만 꺼내도 눈

이 하트로 변하더라. 그래서 MAXIM에 꼭 한 번 출연하

고 싶단 생각을 했었다.

고맙다. 당신은 MAXIM 스태프의 로망이었다.

산드라 블록 주연의 <블라인드 사이드>
: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감동적이다.

f(x)의 누에삐오, 그리고 쇼팽의 피아노 연주곡
: 그녀는 한때 피아노 선생님을 꿈꿨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그녀는 <아버지>를 읽고 나서도 눈물을

폭풍처럼 흘렸다.

우리 꽃사슴이 좋아하는 것들
안타깝지만 당신은 아닐 거다.



골드 & 화이트 컬러 팔찌 JAMIE&BELL
베이지 컬러 상의 CLUB MONACO
브라운 컬러 악어가죽 형상의 부츠 DONNICHETI



핑크 컬러 시스루 상의 JAMIE & BELL
베스트 안에 화이트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발레복을 연상시키는 블랙 스커트 에디터 소장
골드 컬러 슈즈 ILMO STREET



골드 뱅글 JAMIE&BELL
퍼플 컬러 민소매 원피스 CLUB MONACO
발목 스트랩이 두꺼운 블랙 슈즈 PINKFUN

A형이라서 그런지 나를 리드하고 ,
             보듬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KELLY BROOKKELLY BROOK

DESERT

셔츠
Topshop
벨트
Urban Outfitters
팬티
Calvin Kl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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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다.
herstory

(위)
비키니
Topshop
베스트, 빈티지 부츠
Urban Outfitters

(아래)
브래지어, 팬티
Obsidian
by Elle Macpherson Intimates   
재킷
Urban Outfitters 

<피라냐 3D>라니, 제목부터 참 정직하다.   
그런가?(웃음) 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라도 

잘 만든 작품이라면 무척 좋아한다. 특히 <피라냐 

3D>엔 모든 게 있다. 예쁜 여자, 피라냐, 피, 그리

고 파도치는 수많은 가슴의 향연... 봄방학을 맞

은 젊은이들이 떼로 나온다. 피라냐가 자신의 봄 

방학을 망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면서.

아, 또 이런 영화에 남의 방학 망치는 악마 
같은 녀석이 안 나오면 섭섭하다. 
맞다. 호수 바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선사시대

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피라냐들이 그 틈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사람들이 웃고 즐길 시간은 

거기까지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
<걸스 곤 와일드(Girls Gone Wild: 젊은 사람이 모

여있는 클럽, 파티장 등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몸

을 보여주는 내용의 시리즈물-옮긴이 주)>에 나오

는 여자들처럼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

는 캐릭터랑 비슷하다. 영화 내내 비키니를 입는

다. 섭씨 40°가 넘는 더운 날씨에 적절하게도 비

키니를 입어주는 나에게 고마워할 거다.

피라냐 피하는 방법을 배웠나?
아니. 하지만 수중에서 숨 오래 참는 법은 배웠다! 

영화 속에서 포르노 배우와 물속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찍으면서 말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 사는 숙녀들은 예로부터 가슴 사이즈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멋진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켈리 브룩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완벽한 몸매는 살인적인 파괴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사람 여럿 죽일 정도. 그런 켈리 브룩이 영화 <피라냐 3D>에 등장해 못생긴 쥐포 같은 
생선 떼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영국의 자존심 팍팍 높이는 그녀, 켈리 브룩을 만나보자. 

오! 정말인가?
감독 알렉산더 아야는 프랑스인이다. 그래서인지  

유러피언 스타일의 예술적 영화 표현을 추구했다. 

만약 그가 미국인이었다면 배우들이 이렇게 말

했을 거다.“싫어! 트레일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그 프랑스인은 단지 유럽인이라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있었지.

영국 남자와 미국 남자 둘 중 누가 더 좋은
가? 
미국 남자가 멋지다! 영국 남자들은 너무 쿨하다. 

무엇으로 당신을 촉촉한 분위기에 젖게 만
들 수 있는지 알려달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고 심지어 은

은히 초를 밝히기까지 한다면... 아마 바로 토할 거

다. 나는 좀 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자친구가 

소파에 앉아 그냥 TV를 보고 있는 게 좋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판에 브래지어와 팬
티만 입은 채 등장했다는 게 사실인가? 
맞다. 큰 가슴 사이즈를 찬양하는 내용의 란제리 

광고였다. 그들은 내 가슴을 다 담기 위해 광고판

을 두 배로 크게 제작해야 했다.

브, 브라보!

슈퍼맨을 응원하는 이유 
2001~2002년, 그녀는 슈퍼맨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스몰빌>에서 클라크 

켄트의 친구이자 숙적 렉스 루터의 여자친

구로 등장했다. 슈퍼맨, 파이팅!

제이슨 스타뎀을 싫어하는 이유
노가다 액션 전문 배우 제이슨 스타뎀과 7년 

동안 연애하며 LA와 런던을 오가며 함께 생

활하던 그녀는 2004년 그와 결별했다. 제이

슨, 네 녀석은 가서 아드레날린이나 처먹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지난 8월, 영국에서는 알몸에 운동화만 신

은 그녀의 모습을 담은 리복 광고

판이 등장했다. 당신의 여친 몸매

도 켈리 브룩처럼 만들고 싶

다면 사진 속 그녀의 몸을 

살포시 받치고 있는 리
복 이지톤 워킹화에 주

목하라! 

<이탈리안 잡>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도둑 멤버 중 괴짜 컴퓨터 전문가의 섹시한 

여자친구로 그녀가 스치듯 등장한다. 그 순

간 관객의 뇌리에 박힌 압도적 가슴은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이유
그녀의 첫 주연 작품인 영화 <쓰리>는 쓰레

기라는 혹평만 안고 망작으로 추락. MAXIM 

화보를 보고 나면 이 망작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건져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겠지.

여자 속옷에 환장하는 이유
그녀의 가슴은 세계 최대 크기의 옥외 광

고판에 등장한 적이 있다. 켈리 브룩은 직

접 디자인한 속옷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피라냐 3D>를 봐야하는 이유
영화 내내 비키니만 입는다니까!

미식축구가 한국에서 인기 없는 이유
그녀는 8살 연하 럭비 선수 대니 치프리아

니와 2년 동안 사귀다 지난 6월 이별했다. 

그는 그녀의 란제리 광고를 보며 “옷을 너

무 적게 입었다” 며 투덜댄 못난 놈이었다. 

한 판 뜨까?

S
TY

LI
N

G
 A

LL
IS

O
N

 M
IL

LE
R

  H
A

IR
 G

EO
R

G
E 

PA
PA

N
IK

O
LS

A
 U

S
IN

G
 J

O
IC

O
/ 

E
X

C
LU

S
IV

E
 A

R
TI

S
T 

 M
A

K
E

-U
P

 K
IM

 G
O

O
D

W
IN

 U
S

IN
G

 A
R

M
A

N
I C

O
S

M
ET

IC
S

/ 
C

LO
U

TI
E

R
 R

E
M

IX
 H

A
R

LE
Y-

D
AV

ID
S

O
N

 F
AT

 B
O

Y 
LO

 M
O

D
EL

그녀는 예뻤다!

IM
A

G
E

S
 켈

리
 브

룩
(G

ET
TY

 IM
A

G
ES

/멀
티

비
츠

)

진짜 속 쓰리다.

<피라냐 3D>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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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다.
herstory

<피라냐 3D>라니, 제목부터 참 정직하다.   
그런가?(웃음) 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라도 

잘 만든 작품이라면 무척 좋아한다. 특히 <피라냐 

3D>엔 모든 게 있다. 예쁜 여자, 피라냐, 피, 그리고 

파도치는 수많은 가슴의 향연... 봄방학을 맞은 젊

은이들이 떼로 나온다. 피라냐가 자신의 봄 방학

을 망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면서.

아, 또 이런 영화에 남의 방학 망치는 악마 
같은 녀석이 안 나오면 섭섭하다. 
맞다. 호수 바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선사시대

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피라냐들이 그 틈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사람들이 웃고 즐길 시간은 

거기까지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
<걸스 곤 와일드(Girls Gone Wild: 젊은 사람이 모

여있는 클럽, 파티장 등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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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여자들처럼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

리는 캐릭터랑 비슷하다. 영화 내내 비키니를 입

는다. 섭씨 40°가 넘는 더운 날씨에 적절하게도 

비키니를 입어주는 나에게 고마워할 거다.

피라냐 피하는 방법을 배웠나?
아니. 하지만 수중에서 숨 오래 참는 법은 배웠다! 

영화 속에서 포르노 배우와 물속에서 애정 행각

을 벌이는 장면을 찍으면서 말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 사는 숙녀들은 예로부터 가슴 사이즈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멋진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켈리 브룩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완벽한 몸매는 살인적인 파괴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사람 여럿 죽일 정도. 그런 켈리 브룩이 영화 <피라냐 3D>에 등장해 못생긴 쥐포 같은 
생선 떼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영국의 자존심 팍팍 높이는 그녀, 켈리 브룩을 만나보자. 

오! 정말인가?
감독 알렉산더 아야는 프랑스인이다. 그래서인지  

유러피언 스타일의 예술적 영화 표현을 추구했

다. 만약 그가 미국인이었다면 배우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다.“싫어! 트레일러 밖으로 나가지 않

을 거야!”그 프랑스인은 단지 유럽인이라는 이

유로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있었지.

영국 남자와 미국 남자 둘 중 누가 더 좋은가? 
미국 남자가 멋지다! 영국 남자들은 너무 쿨하다. 

무엇으로 당신을 촉촉한 분위기에 젖게 만
들 수 있는지 알려달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고 심지어 은

은히 초를 밝히기까지 한다면... 아마 바로 토할 

거다. 나는 좀 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자친구

가 소파에 앉아 그냥 TV를 보고 있는 게 좋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판에 브래지어와 팬
티만 입은 채 등장했다는 게 사실인가? 
맞다. 큰 가슴 사이즈를 찬양하는 내용의 란제리 

광고였다. 그들은 내 가슴을 다 담기 위해 광고판

을 두 배로 크게 제작해야 했다.

브, 브라보!

슈퍼맨을 응원하는 이유 
2001~2002년, 그녀는 슈퍼맨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스몰빌>에서 클라

크 켄트의 친구이자 숙적 렉스 루터의 여자

친구로 등장했다. 슈퍼맨, 파이팅!

제이슨 스타뎀을 싫어하는 이유
노가다 액션 전문 배우 제이슨 스타뎀과 7년 

동안 연애하며 LA와 런던을 오가며 함께 생

활하던 그녀는 2004년 그와 결별했다. 제이

슨, 네 녀석은 가서 아드레날린이나 처먹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지난 8월, 영국에서는 알몸에 운동화만 신

은 그녀의 모습을 담은 리복 광고

판이 등장했다. 당신의 여친 몸

매도 켈리 브룩처럼 만들고 

싶다면 사진 속 그녀의 

몸을 살포시 받치고 있

는 리복 이지톤 워킹화
에 주목하라! 

<이탈리안 잡>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도둑 멤버 중 괴짜 컴퓨터 전문가의 섹시한 

여자친구로 그녀가 스치듯 등장한다. 그 순

간 관객의 뇌리에 박힌 압도적 가슴은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이유
그녀의 첫 주연 작품인 영화 <쓰리>는 쓰레

기라는 혹평만 안고 망작으로 추락. MAXIM 

화보를 보고 나면 이 망작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건져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겠지.

여자 속옷에 환장하는 이유
그녀의 가슴은 세계 최대 크기의 옥외 광고

판에 등장한 적이 있다. 켈리 브룩은 직접 

디자인한 속옷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피라냐 3D>를 봐야하는 이유
영화 내내 비키니만 입는다니까!

미식축구가 한국에서 인기 없는 이유
그녀는 8살 연하 럭비 선수 대니 치프리아

니와 2년 동안 사귀다 지난 6월 이별했다. 

그는 그녀의 란제리 광고를 보며 “옷을 너

무 적게 입었다” 며 투덜댄 못난 놈이었다. 

한 판 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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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녀의 모습을 담은 리복 광고

판이 등장했다. 당신의 여친 몸

매도 켈리 브룩처럼 만들고 

그녀는 예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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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속 쓰리다.

<피라냐 3D>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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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가슴 사이즈를 찬양하는 내용의 란제리 광고에 나온 적이 있다. 

                    그들은 내 가슴을 다 담기 위해 광고판을 두 배로 크게 제작해야 했다.

팬티
Calvin Klein
헤어밴드
Urban Outfitters
부츠
스타일리스트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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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Caine
BY MARIA FONTOURA
PHOTOGRAPH BY TERRY O’NEILL

배트맨의 집사이자 15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한 영국의 레전드. 그는 아직 칼자루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당신은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 출연했
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뭐
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사람
이 많다. 
아마 영화가 결말에 도달하기 전까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크리스

(크리스토퍼 놀란)는 관객이 어떤 생

각을 하고 있는지 통제한다. 당신이 

뭔가를 알길 원하면 그렇게 된다. 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놀란 감독은 만사를 자기 뜻대
로 하려는 지배광이라는 건가?
약간 비밀스럽고 의뭉한 구석이 있

긴 하다. 그가 <배트맨 비긴즈>의 집

사 역을 내게 제안하면서 대본을 읽

어 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영국에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사니 “내가 대본을 가지고 가

겠다”고 했다. 그가 도착하자 나는 

대본을 받고 “고맙다” 며 문을 닫으

려 했다. 그러자 그가 “대본을 다시 

돌려받아 가겠다”고 하는 거다! 그

래서 난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걸 다 

읽어야 했다.

얼마 전엔 런던에서 가장 거친 
동네를 휘어잡은 노인 이야기를 
그린 <해리 브라운>을 찍었다. 
촬영 장소가 당신이 자란 곳인
데 느낌이 어땠나?
미국에서는 그런 동네를 ‘공영 주택 

단지’라고 표현한다지? 그곳은 늘 

살기 팍팍한 곳이었지만 가 보니 내 

기억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다. 나도 

거기 살았을 때 동네 갱 패거리 중 

하나였다. 우린 약이나 총은 소지하

지 않았다. 문제의 대부분은 술 때문

에 생겼다. 요즘 그곳은 너무 치명적

으로 변했다.

해리 브라운은 전직 영국 해병
대 출신이며 젊은 갱단을 소탕
하기 위해 전투 기술을 사용한
다. 그 장면을 찍을 때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도움을 주었나?
그랬다! 무척 유용했다. 그러니까 지

금 내 나이가 일흔일곱 살이고, 열여

덟 살부터 스무 살까지 군인이었다. 

촬영 당시 그 시절이 떠올랐다. 

주먹질해본 적 있나?
당연하다. 내 젊은 시절은 내내 주먹

을 주고받던 시기였다.

싸움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팁
은 무엇인가? 
당신보다 몸집이 큰 사람과는 싸우

지 마라.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사

람들은 자기가 유도 레슨을 받았다

고 몸집이 큰 사람과 붙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출연작이 상당히 많다.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몇몇 작품은 나도 검색해봐야 한다. 

진짜 끔찍한 영화일수록 그렇다. 나

도 구글에서 ‘마이클 케인 영화’를 

검색한다.

당신 영화 중 최악을 꼽는다면?
아마 <스웜(The Swarm)>일 거다.

살인 벌의 재앙(<스웜> 내용)이 
<죠스 4(Jaws: The Revenge)>
보다 더 나쁘다는 건가?
음, 그건 내가 주연이 아니었으니 치

지 않는다. 60일 중 열흘만 작업했다. 

그건 마치 내가 “<배트맨>은 내 집사

(알프레도) 연기 덕분에 엄청나게 성

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추적>, <겟 카터>, <알피>, <이
탈리안 잡> 등 당신 영화의 상
당수가 리메이크되었다. 오리지
널을 뛰어넘은 것이 있는가?
없다. 왜 아무도 실패한 졸작은 리메

이크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난 <화려한 사기꾼> 같은 성공적인 

리메이크 영화도 만들었다. 말런 브

랜도가 나온 끔찍한 졸작 <베드타임 

스토리>를 가지고 말이다. 내가 나온 

영화 중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다.

당신은 <알피>에서 여자를 후리
는 최고의  선수로 등장했다. 그 
캐릭터는 실제 당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나?
아니다. 그 캐릭터는 실제 나보다 훨

씬 심한 멍청이고 여자에 대해 나보

다 더 모른다. 예를 들어 그는 공짜

로 정장을 세탁하기 위해 드라이클

리닝 숍 주인과 데이트한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여자를 대하지 않는다. 

난 오로지 로맨스에만 올인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남자가 여자
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남자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당신은 아무것도 모

른다.’

<배트맨>에서 함께 작업한 크리
스천 베일이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 촬영장에서 욕설
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놀랐다. 난 크리스천이 욕하거

나 소리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

이 없다. 그런 그가 그랬다면 분명 

엄청난 도발 요소가 있었던 게 틀림

없다. 나라면 그런 모습을 충분히 상

상할 수 있는데, 그는 아니다. 

다혈질인가?
난 항상 성질을 부리곤 했다. 그러다 

제임스 클라벨(작가 겸 감독)과 <마

지막 계곡>이라는 작품을 함께하게 

됐다. 어느 날, 또 내 성깔이 터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그랬던 것처럼. 

감독 제임스가 나에게 차 한 잔 하자

며 드레스 룸으로 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절대 화를 내보이지 말

라고, 그러면 당신 고유의 얼굴을 잃

게 될 거라고 가르쳤다. 그 뒤로 다

시는 촬영장에서 성질을 부리지 않

는다. 그저 현장에선 당신에게 미소

를 띠고 손을 흔들 뿐...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신을 땅바닥에 내

다 꽂겠지.

그런 값진 충고를 받은 적이 또 
있나?
한번은 존 웨인이 나에게 “절대 스

웨드 신발을 신지 마라”고 했다. 왜

냐고 물으니 그는 “화장실에서 소변

을 볼 때 옆 사람이 자넬 알아보겠

지. 그러고는 자네를 향해 돌아서서 

‘마이클 케인!’ 하며 아는 체할 거

고, 그럼 자네 신발에 온통 그 자식 

소변이 튀겠지.” 라고 했다.

일 안 할 땐 뭘 하며 지내나?
난 구글광이다. 나는 늘 채워지지 않

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나에

게 구글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다. 이

젠 모든 걸 알 수 있다.

은퇴에 대해 생각해보았나?
아니. 영화 산업이 배우를 은퇴시켜

야 한다고 생각한다. 팡파레나 발표 

따위는 없다. 난 그저 노병처럼 내 모

습 그대로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다.



ICON 
“ 나도 젊은 시절 동네
           갱 패거리 중 하나였다.”



MAXIM BUSINESS MONEY

당신의 돈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영양가 있는 얘기 좀 해볼라니까 괄약근 바짝
조이고 집중하라. BY 김일태 (웅진루카스투자자문 주식운용팀장) IMAGES Dreamstime.com

RUN! MONEY, RUN!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저

금리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부동산 가격마저 폭
락하며 자산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도 낮고 부동산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유일한 투
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가져온 반토막 펀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 일부 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를 
넘어선 지금에도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말
이다. 또한 최근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익을 실현하기 위한 펀드 환매가 속출하고 있어 펀
드 수익률은 더욱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향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고 가정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대
부분의 부동산이 가계 부채를 안고 구입 한 것이기 때
문이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돈을 빌려 부 동산을 매수하
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또한 금리가 오를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바람직하지 않 다. 그렇다면 더욱 
주식이 대안으로 대두할 것이고, 경기 회복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티
에 참여하기 위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번 달 MAXIM에선 국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증권사 
지점에 맡기기, 둘째 운용사에서 펀드 계좌 개설하기, 셋째 투자자문사와 
일임계약 체결하기, 넷째 증권사 랩어카운트 계좌를 개설하기, 마지막으
로 그냥 직접 투자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증권사 지점에 맡기는 경우
보통 주식 투자를 결심한 당신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지점으로 발길

을 향한다. 그리고 지점에 들어가 영업 사원을 소개받고 이들을 통

해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그러나 증권사 지점과의 거래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증권사의 영업 사원과 당신의 이해관계

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당신은 계좌 수익률이 높아 자산이 

늘어야 이익이지만, 증권사 영업 사원은 고객의 계좌 수익률과

는 상관없이 그저 매매를 많이 해야 이익이다. 왜냐하면 고객

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를 증권사와 

영업 사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먹기 때문이다. 즉, 영업 사원은 

당신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매매를 많이 일으키려는 욕구가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따라서 상승장에는 당신도 수익을 내고 

영업 사원도 매매수수료를 챙기지만, 하락장에선 당신이 손해를 

봐도 직원은 매매수수료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다. 

둘째, 증권사 직원은 말 그대로 영업 사원이

다. 즉 영업과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 탐방이나 

심층적인 분석을 통

해 종목을 연구할 시

간이 물리적으로 부족

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으로 큰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위

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매 회전율을 높여야 하므로 장기 투자 자체가 쉽지 않

다. 증권사 직원들은 항상 약정 압력, 즉 당신의 자산을 자주 매매해 더 많은 수

수료를 챙기라는 회사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펀드 가입
운용사의 펀드는 증권사 지점 또는 은행 지점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

품이다. 2005년부터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적립식 펀드가 히트하면서 천문학

적인 액수의 돈이 펀드 시장으로 몰렸다. 그러나 2007년 말을 고점으로 글로

벌 금융위기 하에서 펀드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반토막 펀

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펀드는 손쉽게 소액 투자도 가능하며, 보통 50~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경

우 매일 수익률을 평가받으며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되는 구조가 오히려 

투자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 펀드 평가사는 매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모든 주식형 펀드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가장 앞선 펀드가 가장 많은 돈을 끌어모으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펀드매니저는 끊임없이 종합주가지수를 의식하며 운용해야 한다는 거

다. 종합주가지수와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펀드는 경쟁에서 밀려날뿐

더러 펀드매니저도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승장이든 하

락장이든 종합주가지수와 괴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맡긴 

돈의 90% 이상을 주식으로 채우고 운용한다. 그로 인해 2008년 종합주가

지수가 반토막날 때 펀드도 반토막이 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

한 최근과 같이 환매가 집중될 경우 남아 있는 고객들은 수익률 피해를 보

고, 수익률이 떨어지니 또 환매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펀드

는 구조적으로 하락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자문사 일임계약
세 번째 주식 투자 수단인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의 경우, 불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와 달리 특정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그 고객만을 위해 운용한다. 일대일 계약을 맺는

다는 점에서 증권사 지점과 비슷하지만 매매수수료를 취하는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문사는 외국계 헤지펀드처럼 성과수수료

를 받는다. 즉 당신의 수익률이 일 년 후 얼마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에만 그 초과수익 부분의 일부를 성과수수료로 받는다. 따

라서 투자자문사도 수익이 내야만 성과수수료를 받으므로 고객

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수익

률을 추구하는 운용사의 펀드와 달리 투자자문사는 높은  성과수

로 그냥 직접 투자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증권사 지점에 맡기는 경우
보통 주식 투자를 결심한 당신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지점으로 발길

한 것이기 때
동산을 매수하

경우 채권가격이 
다. 그렇다면 더욱 

주식이 대안으로 대두할 것이고, 경기 회복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티

       

       
       펀드 가입
운용사의 펀드는 증권사 지점 또는 은행 지점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

고, 수익률이 떨어지니 또 환매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펀드고, 수익률이 떨어지니 또 환매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펀드

는 구조적으로 하락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는 구조적으로 하락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투자자문사 일임계약     투자자문사 일임계약
세 번째 주식 투자 수단인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의 경우, 불세 번째 주식 투자 수단인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의 경우, 불



수료를 받기 위해 높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긴 한다.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억 단위의 자금을 맡아 굴리므로, 소

액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랩어카운트 계좌
네 번째 주식투자 수단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사의 랩어카운

트 계좌다. 랩어카운트란 위에서 설명한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과 동일한 

의미다. 증권사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즉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증권사 시스템을 활용

해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소액 투자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문사의 자문대로 집중 투자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에 고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펀드처럼 원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수익

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최근 들어 랩어카운트 계좌가 일반 

펀드와 차별화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펀드에서 환매된 자금들이 

증권사 랩어카운트 계좌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361402-040-라 증권사와 

자문사의 합종연횡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당신 개인이 자신의 실력과 판단만으로 투자하는 거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는 본업이 있고 정보력 및 투자 실력 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자신있다면 말리진 않는다. 우량주 중심

의 장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는 개인투자자들도 존재하니까.

  

SO WHAT? 

애널리스트 김일태 액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랩어카운트 계좌
네 번째 주식투자 수단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사의 랩어카운

자문사의 합종연횡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당신 개인이 자신의 실력과 판단만으로 투자하는 거다. 아무래도 

자꾸 반토막 반토막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반토막
의 주인공이다. 대체 난 뭘 잘못한 건가?
2005년 적립식 펀드 붐을 타고 펀드 시장이 급팽창할 때 

그 변화의 흐름을 일찍 캐치하고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

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

기를 계기로 펀드가 처참히 수익률을 반환할 당시 그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다리며,“장기 투자하

라”는 운용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투자자들은 아직 원

금 회복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어떤 투자를 하란 말인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투자에도 시대적 트렌드라는 게 있

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해야 좀 트렌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최근의 흐름은 환매된 펀드 자금이 자문사의 일임계약이나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시

장으로 옮겨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자문사 시장과 랩어카운트 시장은 급

팽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문사는 한국형 헤지펀드로서 자

산운용 시장이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의 흐름을 빨리 읽고 빨리 대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얘기군. 그건 자신있다. 
건투를 빈다. 

자꾸 반토막 반토막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반토막

2005년 적립식 펀드 붐을 타고 펀드 시장이 급팽창할 때 

그 변화의 흐름을 일찍 캐치하고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

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

기를 계기로 펀드가 처참히 수익률을 반환할 당시 그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다리며,“장기 투자하

라”는 운용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투자자들은 아직 원

그런 애널 아니다.

남자들 불러.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사람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로 걸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

우여야 한다.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당신

이 속한‘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했다면? 걱정하

지 마라. 이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

니까. 특히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기 때문

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큰일 난다. 예를 들어

“MAXIM은 사이비기자 집단이다”라고 하면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꼬집어 비난했지만 그중에 누

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말한 경우에는 그 구성

원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어버린다. 예를 들

어“MAXIM 에디터 중에 한 명은 변태에 성 도착

증 환자다”라고 하면 MAXIM에디터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으로 어떤‘사

실’을  들어서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성립하고, 그냥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

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명예훼손

이 아니라 모욕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살펴보자.  우측에 예쁘게 정리해 놓았다.

자, 쉽지 않은가. 그리 심한 욕도 아니고 당신이 평

소에 심심찮게 들을 만한 얘기다. 그 모든 게 명예

훼손까진 아니어도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한다

는 사실. 당신에게 막말을 던져대는 그 자식이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바로 신고하라.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모욕죄를 인정한 예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

욕적인 언사에..

“빨갱이 계집년”,“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

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청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도록“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

로...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

고 그 곳에는 피고인(시아버지)과 그의 처... 

확실해. 

어제 메리와 사장이

화장실에서...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유승민  IMAGES Dream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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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 쌍년 왔구나? 

라고 말하면...

당신을 씹어대고 다니는 녀석이 있나? 자꾸 인생에 태클을 거는 놈이 있나? 법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나라에서 대신 혼내준다는데 뭘 
속 썩고 있나. 법을 열심히 활용해줘야 문화 시민인 거다. 그럼 함께 명예훼손의 세계로 떠나볼까?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공연히? 사실을 적시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똑같은 명예훼손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는 죄가 훨씬 더 무겁다. 한번 나불대는 것만으로

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라는 단서가 붙는다. 비방할 목적 없이 좋은 취지

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미디어에 까발리는 것은 죄

가 안 된다는 말이다.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

자들은 전부 진작 쇠고랑을 찼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떤 녀석이 방송국 기자를 도구처럼 이

용해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

나? 199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또

한 명예훼손죄가 된다. 기자가 이를 기사화한 이

상, 아무리 그 과정에서 기자의 판단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삿거리를 제공해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그 녀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

벌받는단 얘기다. 어떤가? 이 정도면 당신을 씹어

대는 4천만 국민을 다 고소할 수도 있을 거란 자

신감이 피어오르지 않나?

참, 그리고 형법 제309조에는 TV 얘기는 안 나오

지만 TV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무래도 형법을 제

정할 때 담당 국회의원 집에 TV가 없었나 보다. 

‘공연히’의 뜻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까발렸을 때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

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사실을 적시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게 된다. 

당신이 한 명에게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단 

한 명이 입이 정말 싸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

닐 놈이라면 당신은 명예훼손죄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인터넷 악플질이다. 인

터넷이야 개나 소나 다 보는 거니 인터넷에 뭐 올

리면 공연성은 거의 100% 인정된다. 

“박 대리 있잖아? 아무래도 여고생이랑 하다 걸려서 

요새 경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수군수군...” 

최 대리가 당신을 심하게 씹어대고 있다. 그런데 안

타깝게도 그놈이 지껄인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은 여전히 그 녀석을 명예훼손

으로 고소할 수 있다. 진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당

신의 명예가 망가졌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만약 그 자식이 없는 얘길 지어냈다면? 그건 죄가 크

다.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고소해버리자. 요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복수는 뜨겁게! 

우회적으로 둘러서 표현하면?
만약 최 대리 그 자식이 앞의 경우처럼 노골

적으로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우회적으

로 에둘러서 표현했다면?

“박 대리 말이야, 요즘 산삼보다 좋다는 고

삼을 캐 먹고 탈이 나서 경찰서를 드나든다

더군.”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는“명예훼손

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

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명예훼

손죄가 된다고 했다.

실제로 한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여학

생을 지목해 그녀의 남자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죄에 당첨되고 말았

다. 

사실을 적시했는데 아무도
못들었다면?
“빅 뉴스! 팀장님이 유부남과 놀아나고 있

답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팀

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전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다들 TV를 보느라 아무도 듣

지 못했고 당신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실

제로 사람들이 내용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님 귀두는 당나귀 귀두!......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임금님 귀는....

 IF...

이건 진짜 

비밀인데...



자, 당신에게 까부는 녀석을 명예훼손으로 걸어 넣는 

공격법을 배워보았다. 하지만 모름지기 수비가 허술하

면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뒤쪽 공간이 열려

버리는 법. 이젠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제대로 수비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다.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형법에는“제307조 제1항의 행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간 단 하다. 진짜 나쁜 놈

이 있어도 그놈이 나쁘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면 

세상에 착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냔 말이다. 어

려운 말로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명예만 지나치게 보

호하다 보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

된다는 얘기다. 

감이 잡히나? 당신처럼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

람은 언제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적

을 성토한 정의의 기사’인 거다. 비록 당신의 입에

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지언정, 당

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보다 많

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익을 위해 총대를 멨던 거

다! 당신의 그러한 목적만 일관되게 진술하면 제310

조에 나온 것처럼‘처벌하지 아니한다.’ 좀 더 유

식한 말로 하면‘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도 한다. 

이런 것까진 몰라도 된다. 원래 너무 전문용어를 많

이 쓰면 꾼 같아 보이는 법이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하게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주된 목적만 분명하면, 부수적으로는 쬐~금 개인

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지엄하신 대법관님들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

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

다”<大判 1993. 4. 13 92도

234>

“진실한 사실을 공익

을 위하여 적시한

다는 동기, 목적

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

한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

大判 1999. 6. 8 99도1543> 

물론 언제나‘공익을 위한 거였다’는 핑계로 처

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처벌받지 않으려

면 일단 당신이 한 명ㅍ예훼손 행위가‘진실한 사

실’이어야 한다.‘허위의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

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콩밥을 

맛봐야 한다. 오늘부터 뒷담화를 깔 때에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까는 습관을 기르도

록 하자.“아님 말고”하는 안일함이 화를 부른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건 몰라도 되

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정도는 알아

두면 은근히 써먹을 구석은 좀 있다. 

끝이다. 간단하지? 그럼 일단 당신의 두뇌 용량 중 

무려 113byte를 할애해서 헌법 제1조를 외우자. 살면

서 잘난체 하며 써먹을 데가 은근히 많이 있다. 

법대생 엿먹이기
주변에 혹시 법대 출신이나 법대생이 있나? 있다면 분

명 그 녀석은 법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마치 

‘법에 대해선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잘

난 척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은근히 여자한테 먹히는 

게 문제다. 그럴 땐 그 찌질이 안경잡이 법대생 녀석을 

한 방에 보내버려라. 다짜고짜“우리나라 헌법 제1조

가 뭐야?”라고 물어보라. 그녀석이 여유있게 대답할 

가능성은? 1%도 안된다. 정말이니까 MAXIM을 믿고 한

번 던져봐라. 그 녀석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어색

하게 일그러지는 걸 감지했나? 아마 모른다고 하기는 

창피하고, 그럴 듯한 단어를 갖다 붙이며 뻥을 칠 거

다. 이제 당신의 두뇌 용량의 113byte를 차지하고 있던 

헌법 1조를 읊어주면 되는거다. 

실제로 법대생 중에 헌법 1조를 제대로 외우고 다니

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대생이라는 녀석이 우리나라 헌법 1조도 모른다

고 하면 그녀석 아마 엄청 사이비같이 보이게 될 거

다. 그리고 당신은 졸지에 교양이 철철 넘치는 남자

로 등극한다. 원래 인생이란게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제일 빠르다. 

TV 퀴즈 맞추기
일요일아침에 주로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에 대한민

국 헌법 제1조는 단골중에 단골이다. 토요일 밤 클럽

에서 만난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모텔에 누운

채로 TV를 켜라. 퀴즈 프로가 나오면 당신의 지성을 

과시하면 되는 거다. 이제 당신은 불타는 정력과 차

가운 지성을 겸비한 매력남이 되었다. 퀴즈가 안나오

면 어쩌냐고? 뉴스 채널로 돌려라. 뉴스를 보면서 정

부를 비판하면서 헌법 제1조를 들먹여라. 사회 불평

불만분자인 그대도 그녀의 눈엔 국민주권주의를 걱

정하는 우국지사로 보일테니.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간 단 하다. 진짜 나쁜 놈

이 있어도 그놈이 나쁘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다면 

이런 것까진 몰라도 된다. 원래 너무 전문용어를 많

이 쓰면 꾼 같아 보이는 법이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하게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주된 목적만 분명하면, 부수적으로는 쬐~금 개인

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지엄하신 대법관님들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

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

다”<大判 1993. 4. 13 92도

234>

“진실한 사실을 공익

을 위하여 적시한

다는 동기, 목적

행위자의 주요

한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 같은 거 몰라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두!......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두는 당나귀 귀!......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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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중 70~80%가 여자다. 하앍하앍.

TAXI

TAXI
택시 기사가 돼야 할 

가지 
이유25

택시 기사에게 찰떡쿵 떡을 치자고 권유하는 손님이 가끔 있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손님이 떡 찧는 데 

걸린 시간을 택시비로 환승해 기사 손에 꼭 쥐어주기도 한다고. 이게 웬 떡이냐! 일본의 로망 포르노 <뒤

에서 앞에서>엔 손님에게 자기 자신을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수리비 대신 몸을 내주는 여

성 택시 기사 모모코가 등장한다. 

01

02 가끔 떡도 친다

스물다섯 번째 이유: 집에서 놀고먹는 것보단 낫잖아? 

BY 김민혜 IMAGE 택시(Dreamstime.com)

돌리고, 돌리고!

살리고, 살리고!

오빠, 막차

끊겼데이.

여자를 자주 본다

털썩...



밤 11시~1시 사이, 특히 종로와 동대문에 가면 이 

재미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이 시간대엔 취객, 근거

리 승객 등 맘에 들지 않는 손님은 태우지 않는다. 

거리가 멀수록 손님의 인기는 상승한다. 적어도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를 거쳐야만 ‘손님’이라 

불러준다. “지금 퇴근길이라 안 된다”며 매몰차게 

승차를 거부하면서 30분 이상 주변을 맴돌며 손님

을 고르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다(퇴근길이라며!). 

이때 반드시 모든 차 문을 잠가야 한다(손님이 좀

비야?!). 

1995년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교통 관련 법규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교통 법규에 대한 

폭발적인 불만은 비판 의식, 나아가 불법 합승, 승

차 거부 등의 용감한 행동으로 승화된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번지수를 대며 내비게이션을 

쓰라고 부탁하는 손님의 요구를 끝까지 못 들은 

척한다. 촉촉한 도시 남자는 손으로 만져지는 아

날로그식 현금이 좋다. 신용카드 같은 디지털 문

명은 거부한다. 디지털 사용을 주장하는 메마른 

인간에겐 마음껏 틱틱거린다.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는 루트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음속으

로 밟는다. 소닉 붐! 

택시 기사의 75%는 40~50대. 당신이 지금 택시 

업계로 진출한다면 파릇파릇한 영계가 되는 

거다. 아주머니의 끈적끈적한 눈길

은 서비스. 

‘여보’, ‘자기’ 하며 손 꼭 잡고 같이 타는데 같이 

내리진 않는 커플이 있다. 내 사랑은 맞는데 내 배

우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요일, 등산복 차림의 중

년 커플 손님 중 특히 이 눈물겨운 사랑을 몸소 보

여주는 사람이 많다. 뒤늦게 타오른 사랑을 소중히 

지켜내는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 

택시 기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절대 깨

어나지 않는 여자 손님 때문에 

손님의 보호자를 호출하면 보

호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쌍 싸대기 때리기’란다. 그

래도 안 일어나서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태반. 

05

0403 부모는 
강하다는 걸 느낀다

인내심을 기른다

07 골라 태우는 
재미가 있다

고급 승용차를
몰 수 있다

08 사회 비판 의식이 
생긴다

09 아날로그 감수성이 
충만하다

10 영계가 된다

06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

택시 기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절대 깨

어나지 않는 여자 손님 때문에 

손님의 보호자를 호출하면 보

호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쌍 싸대기 때리기’란다. 그

래도 안 일어나서 질질 끌고 가는 

강하다는 걸 느낀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좀 힘들고 외국으로 가야 한

다. 노르웨이나 독일의 택시는 대부분 벤츠. 우리

나라에서 고급 차로 택시 영업을 한다면, 운전하

기 좀 수월해지겠지? 양보는 알아서 척척척! 스스

로 비켜주기!

생긴 건 멀쩡한데 이유 없이 장거리를 왕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 십중팔구 미친 여자란다. 한 택

시 기사는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택시비로 2천 원만 받고 보람찬 하루를 마감했다고 

한다. 미친년한테 화도 못 내고, 그냥 참아야지. 

15
1928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택시

의 요금은 1회 승차에 1원. 균일

제 요금이라 초조하게 미터기를 

바라보지 않아도 됐다. 

운전 중 고마움이나 미안함

의 표시로 비상등을 깜빡거

리는 신호를 보내는 운전자

는 차 100대 중 5대 정도다. 

강화유리라며..

구로동 

따따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요.

내 사랑을 다들

   몰라줘요!

거다. 아주머니의 끈적끈적한 눈길

은 서비스. 

  넌 한물갔어,

        얘.

    이년이 또 

남자를 끌고 와서!!



서울시가 지정한 ‘꽃담황토색’ 택시를 몰 수 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까만색은 들어봤어

도, 이런 색은 처음 들어볼 거다. 트렌드 세터인 당

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똥색이다! 

법적 노동시간 따윈 개나 줘라. 진정한 프로는 10

시간 넘게 일한다. 택시 기사의 99.8%는 장시간 

운전으로 생기는 고혈압, 혈전 등의 직업병을 달

고 산다. 길이 막히거나 손님이 쉬지 않고 승차하

면 화장실도 못 간다. 하지만 프로는 달린다.  

일반 자가용 1만 대당 사고 건수인 1,657건에 비해 

8.2배 높은 1만3,574건이 택시를 탔을 때 발생한다

(2005년 기준). 사망률은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 5

배 정도 높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가진 미신 연구에 따르면, 귀

신 손님을 태우는 경우엔 귀신이 내린 목적지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나와야 별 탈이 없고, 허깨

비를 보면 이를 향해 강하게 돌진해야 사고를 막

을 수 있다고 한다. 귀신만 무서운 게 아니다. 한 

택시 기사는 “어떤 조폭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

자 면도칼로 내 얼굴을 삭삭 긁으며 돈과 목숨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서 내가 대답할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또 다른 택

시 기사는 한 손님이 특정 정치 지도자를 너무 욕

해대서 “듣기 거북하다”고 했다가 주먹이 날아왔

다고 말했다. 그것도 터널 안에서 말이다. 위 사례

는 살아 있는 택시 기사에게 들은 경험담이다. 그 

외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택시 기사 대

상 범죄가 너무 많아서 심장 단련하기엔 제격이

다. 역시 택시는 근성. 

가끔 팁도 받는다. 한 4억 원 정도? 영국의 한 택

시 기사는 20년간 자신의 차를 애용하던 미망인 

승객에게 유산을 받았다. 이 기사는 유산을 받고 

택시 기사직을 때려치웠다. 뭐하고 있나! 어서 영

국으로 가자.

강간을 했더라도 그것이 2006년 이

전이라면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있

다. 악질 범죄자만 아니면 면허

를 딸 수 있고, 악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몰래 도

급 택시를 몰면 그만이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취업 시장이 어디 있나? 심지어 

경쟁률도 낮다. 현재 택시 회사

의 택시 30%가 주인을 못 

찾아 회사에서 놀고 있다. 

기회는 지금이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

드가 현장에서 달아날 때 탔던 택시가 경매에서 약 

4,200만 원에 팔렸다. 당시 오스왈드는 버스를 타

려다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를 택했다. 당신도 청

와대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노려라. 향후 2년 내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없으란 법 없다.

112003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의 

40%는 운전할 때 위험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

기도 한다. 과속은 기본. 마포구 서교동 MAXIM 

사무실에서 강남구 논현동 스튜디오까지 15분 안

에 도착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소심하

기로는 밴댕이 못지않은 당신도 택시와 함께라면 

대범하게 모험을 즐길 수 있다. 

 
WAKE UP
택시 운전석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아래 사실들만 
못 들은 걸로 하면 말이다.

>> 연봉 협상 따윈 없다. 

>> 강간, 폭행, 연쇄 살인을 일삼는 일부 개호로

색히가 택시를 몰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괜

히 다 싸잡아 욕 먹는다. 

>> 법인 택시 기사가 현재 받고 있는 실제 임금

은 약 80만 원 정도인데 그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1명. 덜덜덜... 

>> 최근 택시 기사의 10%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

사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 택시는 늘어나고 손님은 줄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택시는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전체 

택시의 20%가 공급과잉이다. 당연히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진다.  

빵빵!

11 전무후무한 
똥색 차를 몬다

12 진정한 프로 의식이 
생긴다

13 지루할 틈이 없는 
스릴을 맛본다

14 운명을 시험할 
기회가 생긴다 17 문이 넓다

18 잘만 하면 대박난다

15 강심장을 키운다

16 쏠쏠한 팁이 생긴다

5.6
택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먼 미래엔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 흉가가 아닌 택시

를 탈 지어다.

택시는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11%를 책

임지고 있다. 즉 10명 중 약 6.5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

리는 동안 적어도 10명 중 1명은 편안하

게 에어컨 빵빵한 택시 안에서 그들을 

비웃고 있다는 말.

잔돈은 

됐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항

공기, 여객선, 열차 등이 모두 운행 중지됐을 때도 

택시는 꿋꿋이 달렸다. 한 택시 기사는 영국의 유

명 코미디언을 태우고 약 1,500km를 달려 15시간 

운행 요금으로 약 570만 원을 받았다. 

택시 안에서 다급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택시 기사들의 속설에 따르면 새 생

명의 탄생은 택시 기사에게도 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택시 회사가 택시에서 태어난 아이와 산모

의 병원비 일체를 지원하거나 아이 이름을 지어준 

훈훈한 사례도 있다. 김빵빵, 이추월, 최고속, 안비

켜, 안꺼져, 안내려(귀여운 세쌍둥이)... 

손님의 기분이나 의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

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걸 수 있다. 정치, 문화, 사

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손님이 듣지 않아도 

신경 안 쓴다. 

MAXIM에서 식도락을 전담하는 어시스턴트 에디

터 킴 모 씨가 택시 기사를 잠시 직업으로 고려한 

것은 순전히 이것 때문이었다. 믿고 싶지 않아... 

무서워... 

여친을 택시로
안전 귀가시키는 법 
지금 미련 없이 잘 보내면, 다음엔 택시 타고 
함께 MT 간다.

아빠사자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택시 승차 팁. 영업용 택시

의 번호판은 모두 ‘아, 바, 사, 자’로 시작한다. 간혹

‘허’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장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업 겸 대여사업용 택시다. 이 외는 모두 불법

개조 혹은 불법 택시일 확률이 높다. 외우기 어렵다

고? ‘아빠사자!’를 기억하라. 어흥!

선불
그녀를 뒷자리에 태운 후, 앞좌석 문을 열어 그녀의 

목적지를 대신 기사에게 말하라. 요금은 미리 선불로 

조금 넉넉하게 내고,“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

자. 그녀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다. 

모범택시
할증이 붙는 자정 이후,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의 요

금은 별 차이가 없다. 일반 택시에서 1만 원 이내의 

요금이 나오는 거리라면, 같은 거리를 모범택시로 달

릴 때의 요금은 약 2천 원 더 비싸다. 그녀 집이 그다

지 멀지 않다면 모범택시를 태워라. 2천 원 더 내고 

사랑도 더 받고.

택시 안전 귀가 서비스
콜택시는 일반 택시에 비해 안전하다. 일부 콜택시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회사 홈

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녀

가 언제, 어디서, 몇 번 차량을 탑승했는지에 대한 정

보를 당신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물론 무료다. 불안한 

건 그녀의 안전만이 아니라 귀가 코스인 사람에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지? 딴 길로 새면 바로 경

찰에 신고하는 거다.  

기사 양반, 119 

좀 불러주게!!!

아즈씨, 나

안 취했다니까.

삐리빠빠

빼리빠빠! 19 나만을 위한 리얼리티 
쇼를 찍는다

20 자연재해 같은 역경
에도 굴하지 않는다 22 외롭지 않다

23 기사 식당은 대체로 
싸고 맛있다

21 생명 탄생을 볼 
기회가 있다

24 잔돈 안 챙겨도 된다

차량 내 블랙박스로 차 안에 머무는 내내 리얼리티 쇼를 찍을 수 있다. 가끔 폭행, 불륜, 범인 추격, 대형

사고 등 대박 소재가 터지기도 한다. 가끔 생생한 에로 무비도 연출된다. 등장인물들은 택시가 움직일 때

만 쿵짝쿵짝하다 택시가 서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맘 편히 관람하긴 어렵다. 게다가 본

격적인 피스톤 운동을 하는 배우는 드물다(드물다는 건 있긴 있다는 뜻). 하지만 포르노에 모자이크가 있

으면 답답하면서도 그게 또 나름의 맛이 있듯, 적당한 사운드와 함께 좁은 룸미러로 보는 현장이 썩 나쁘

진 않을 듯. 

움베르트 에코는 말했다. 세계 어디서든 택시 기사

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 잔돈을 일절 가지지 않

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카드 택

시가 보편화되어 잔돈 없다고 돈 덜 거슬러주는 

일은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잔돈 줄이는 방법이 

없진 않다. 요금이 4,900원 나오면 잠시 머뭇거려

서 딱 5천 원을 만들고 그제야 ‘다 왔습니다~’하

면 된다. 딱 떨어지지? 하지만 택시 기사가 대담하

게 잔돈 에누리 쳐서 깎아주는 경우도 자주 있다. 

택시도 역시 근성과 간지! 

TAXI TIP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무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록 음악에 영혼을 내맡긴 채 광란의 

도가니탕에 빠졌다. 그래. 록 페스티벌은 바로 이 맛에 오는 거지!  BY 김상헌

MAXIM의 지산 락 페스티벌 유람기
의 지산 락 페스티벌 유람기



이날의 숨은 히어로! 브릿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영국 밴드 벨 앤 

세바스찬의 공연이야말로 이날의 헤드라이너(메인)였을 거다. 7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한 이들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

기를 끈 인디 브릿팝의 교과서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벨 앤 세바스

찬이 보여주는 경쾌한 모습에 흥겨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랑이 결혼

식에 게이를 데려오네, 마네 등 노랫말 자체는 결코 평범하진 않지

만 그런 것 따윈 기타리스트의 샤방한 엉덩이 춤 한 방으로 상쇄되

고도 남았다. 어차피 팝이란 장르가 가사를 100% 해석할 수 있어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록 페스티벌은 자신의 

오감이 즐겁다면 뮤지션에게 그저 몸을 흔드는 걸로 화답하는 게 허

락되는 잔치다. 물론 10여 년 전 벨 앤 세바스찬이 들려주는 달콤한 

음악으로 한계에 다다른 힘겨운 삶을 위로 받은 팬이라면 감동은 더 

배가 됐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물론 이들이 다시 이 땅

을 밟아주시기만 한다면야 2002년 월드컵의 거리응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열렬히 환호할 준비

가 되어 있다. 매시브 어택은 트립합(Trip hop: 힙합 비트를 기반으로 한 몽환적인 음악)의 개척자

다. 당신이 미드 <하우스>를 좋아한다면 이미 매시브 어택의 ‘Teardrop’ 을 전주 음악으로 듣고 있

던 셈이다. 이 곡은 자궁 안의 태아가 노래를 부르는 뮤직비디오로도 화제를 모았다. 사실 그들의 

공연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이번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

상적인 공연을 꼽는다면 단연 매시브 어택이 No.1일 거다.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이 이토록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매시브 어택의 공연을 보기 전엔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무대에서 시종일관 자신을 숨기고, 노래와 자신들의 메시지에 관객이 집중하게끔 만들었다. 팔레

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연소득 차이, 어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석유 재벌이 벌어들이는 돈

의 차이, 캐나다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차이 등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

니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은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노래와 하나로 덩어리 져 관객의 머릿속을 강

타했다. 관객들은 엠씨 스퀘어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공연에 온몸이 소름이 

돋을 만큼 공감하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이효리는 표절을 인정했다” 라는 문구가 무대 

위 전광판을 메울 때 공연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표절을 통해 위대한 밴드의 공연에 일조하

게 된 그녀, 처음으로 표절에 능한 붕어 가수 이효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브로콜리 너마저는 라이브에 능한 그룹은 아니다. 메인 보컬 계피가 빠진 후

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 어차피 관객이 원하는 건 리더 덕원이 만든 브로

콜리 너마저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싶은 거니 가창력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다. 실제로 공연에서는 계피가 빠진 부분을 다양한 편곡으로 메우려고 노력

이 엿보였고, 팬들 역시 아날로그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그들의 노래를 떼창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공연 도중 ‘청춘열차’ 라는 곡을 부를 땐 “당신의 청춘 

열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촌스럽고 정겨운 멘트를 던지는 것

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지만 어느새 그들은 그린 스테이지의 메인 무대를 장

식할 정도로 커버렸다. 이제 그들 역시 ‘앵콜금지요청’ 을 부르던 풋풋하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뱀파이어 위켄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디밴드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르는 다르지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장기하와 얼굴들’ 정도랄까? 실제로 이날 공연한 외국 밴드를 통틀어서 장 젊고 트렌디한 그룹이었

다. 특히 귀엽게 생긴 기타리스트 로스탐 바트망글리의 아기자기한 액션에 여자 관객은 자지러졌다! 흥! 양키고

홈! 어쨌거나 지피지기면 백전색승이라 이들에 대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 친구들이 

뱀파이어 위켄드를 결성했고, 졸업 전후로 만든 EP 음반(싱글 음반과 정규 음반의 중간 형태)이 온라인에서 인

기를 끌었다. 덕분에 한결 편한 환경에서 작업한 두 번째 음반 <Contra>는 레이디 가가, 수잔 보일(<아메리칸 아

이돌>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을 누르고 인디 레이블에서 발매한 음반으로선 12번째로 빌보드 차트 1위

를 점령한다. 이들의 음악은 신나는 락 음악을 베이스로 아프리칸 팝, 댄스홀, 브라질리언 펑크 등 다양한 장르

의 음악을 세련되게 조합한 사운드가 매력적이다. 그들의 그룹명처럼 지산에 모인 수많은 관객들은 뱀파이어 

위켄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뱀파이어가 피를 갈구하듯 신나는 음악을 갈구하며 록 페스티벌을 헤매기 시작했

다. 지산 록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참으로 적절한 밴드명, 적절한 공연이 아닐 수 없었다.

매시브 어택
21:30 빅탑 스테이지

   문답무용! 한마디로 최고다, 시팔! 

헤드라이너 매시브 어택의 공연만 아니었다면 이날 최
고의 공연은 벨 앤 세바스찬의 몫이었을 거다.

벨 앤 세바스찬
17:30 빅탑 스테이지

뱀파이어 위켄드
19:20 빅탑 스테이지

브로콜리 너마저
20:20 빅탑 스테이지



지산 록 페스티벌의 아침(이라고 쓰고 12시라고 읽는다)을 열어 준 

우쿨렐레 피크닉의 공연. 하찌와 티제이의 조태준과 브로콜리 너마

저의 보컬이었던 게피가 힘을 합친 프로젝트 그룹이다. 그룹명대로 

흥겨운 우쿨렐레 소리에 맞는 달달한 가사로 사람의 흥취를 돋게 만

드는 편안한 음악이 장기다. 공연 열기에 취해 미친년 머리 흔들기와 

미친년 SJFenLEMT 몸 던지기 신공을 밤새 구사한 이들의 심신을 달

래기에 적절한 무대였다. 비록 이번 록 페스티벌에서는 오픈 스테이

지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리 많지 않은 인원과 소통했지만, 조태준의 

낭만 가득 베인 가사와 계피의 맑은 음색이 합쳐진 이들의 음악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올 여름 휴가를 떠나

지 못해 우울했던 이라면 이들의 말랑말랑하고 신나는 음악을 방에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어차피 길 막혀! 바가지 써! 화상 입어! 피곤해! 휴가 따위 개나 줘! 

공연 시작 시간을 20여 분이나 훌쩍 넘긴 메이트! 사운드를 잡는다고 관중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말았다 하는 통에 공연을 기다리다 살짝 짜증났다. 수많은 여자 빠순이 때문에 메이트란 그룹에 

대한 시선이 삐딱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간의 시간을 사죄라도 하듯 노래 

한곡, 한곡에 온몸을 내던지며 무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겠단 기세로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

다. 특히 정준일은 자신의 건반이 부셔져도 상관없다는 듯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로 팬들의 갈채

를 받았다. 악기 소리에 보컬 소리가 묻혀서 메이트 특유의 절규하는 창법이 흥하진 못했지만 그

들의 여성팬이라면 ‘난 너를 사랑해’라는 곡을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을 거다. 아, 

하지만 나와 당신은 남자란 말이지...

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

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살렸다.

공연 시작 시간을 20여 분이나 훌쩍 넘긴 메이트! 사운드를 잡는다고 관중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말았다 하는 통에 공연을 기다리다 살짝 짜증났다. 수많은 여자 빠순이 때문에 메이트란 그룹에 

대한 시선이 삐딱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간의 시간을 사죄라도 하듯 노래 
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

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살렸다.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살렸다.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살렸다.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살렸다.우쿨렐레 피크닉
12:00 오픈 스테이지

언니네 이발관을 다른 팀과 달리 만족스런 사운드 튜닝을 위해 공연 일정보다 하루 

빨리 지산에 내려왔다. 공연 당일 리허설도 포기하지 않았다(덕분에 캠핑장의 사람

들은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호사를 누렸다). 주최 측에서 이

들을 진상이라고 여길 만큼 언니네 이발관은 만족스런 사운드를 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 입장에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나라 

공연 팀 중에선 가장 잘 빠진 소리를 들려줬다. 사람의 폐부를 콕콕 찌르는 가사와 

무겁고 몽환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언니네 이발관의 콘서트는 어떤 모습일지 궁

금해, 다른 공연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본 보람이 있었다. 여기에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은 특유의 쉬크한 표정(이라고 쓰고 화난 것 같은 얼굴)과 흡입력 있는 

목소리로 펫샵 보이즈 공연을 앞둔 관중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빠돌이 역할(이석

원은 펫샵 보이즈의 열혈팬!)을 충분히 소화했다. 특히 자신이 부를 노래의 상황에 

맞게끔 관객을 몰아넣고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재주가 탁

월했다. 기타리스트의 이능룡의 수줍은 퍼포먼스 역시 공연의 양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언니네 이발관이 빅탑 스테이지에서 헤드라이너를 이어줄 공연으로 선정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장 보통의 존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최고의 밴드니까!

언니네 이발관
19:20 오픈 스테이지

메이트
13:00 빅탑 스테이지

어차피 길 막혀! 바가지 써! 화상 입어! 피곤해! 휴가 따위 개나 줘! 



그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다행이다(응!?). 당신이 펫샵 보이즈를 몰라도 월드컵을 좋아한다

면 적어도 이들의 레퍼토리 중 1곡 ‘GO WEST’ 는 먹고 들어가는 셈이다. 지금까지 5천 만장의 

음반판매고를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듀오라는 뻔한 설명은 그들이 보여준 이날의 감

동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일렉트로닉 듀오, 그것도 보컬과 DJ의 조합이라는 심플한 

구성을 한 편의 뮤지컬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상쇄하는 모습은 공연을 보지 않은 이라면 쉬이 

상상하기 힘들 거다. 1986년 데뷔 이후, 20여 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일렉트로닉 

록 밴드답게 지금 들어도 세련됨이 철철 넘치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환갑에 

가까운 듀오가 그간의 세월이 흔적이 묻어나는 노회함 속에 숨겨진 열정을 뽐낸 이날의 공연

은 헤드라이너다운 멋진 무대였다. 그들이 공연을 마치고 관객을 향해 판타스틱을 외치는 순

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그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다행이다(응!?). 당신이 펫샵 보이즈를 몰라도 월드컵을 좋아한다

록 페스티벌 진상 BEST4
어딜 가나 병맛들은 있기 마련.

4위 함부로 물을 뿌리는 녀석
이것 하나만 기억해 둬라. 넌 뮤지션이 아니다. 사람들은 네가 뿌리는 

물 따위를 맞고 싶지 않다. 정 물을 뿌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무대에 

취해 정신줄을 놓은 틈을 타 적당량을 주변에 적절히 분산해서 뿌려

라. 네가 뿌린 생수통의 물을 한 바가지나 직격해서 머리가 미역처럼 

변한 이의 심정을 아나?

3위 꼴리는 대로 담배를 피는 녀석
담배를 피는 건 자유다. 록 페스티벌에서 줄담배를 핀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면 흡연자에겐 눈물이 찔끔 날만큼 감동

적인 흡연 환경인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촘촘히 

모여 있는 틈 안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폼을 잡아야 쓰겠나! 담배 연기

는 그렇다 쳐도 당신의 흡연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담배빵의 추억

을 갖게 된 사람은 어쩔 텐가! 너 같은 진상 때문에 매너 좋은 흡연자

도 욕을 먹는 거다!

2위 보라는 공연은 안 보고 여자 몸만 보는 녀석
그래. 공연 도중에 갑자기 티셔츠를 홀랑 벗는 여자 관객을 보면 남자

라면 당연히 눈이 가겠지. 눈이 가는 것까진 이해한단 말이다. 그런데 

공연 보러 온 녀석이면 적어도 공연을 보려고 노력은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벗은 여자의 몸뚱이를 보기 위해 공연 내내 눈알을 굴릴 거라

면 록 페스티벌엔 왜 온 건가! 그 돈으로 MAXIM 정기구독이나 하란 

말이다!

1위 한국 여자를 떡집 여자처럼 보는 양키
록 페스티벌에선 외국인을 동네 친구처럼 만나게 된다. 그것까진 좋

다. 그런데 왜 록 페스티벌의 주인처럼 거들먹거리며 우리나라 여자

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떡칠 수 있는 쉬운 여자 취급을 하는 건가! 

공연이 끝난 새벽 무렵에는 어김없이 양키들이 우리나라 여자에게 

찝쩍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싫다는데 왜 그러니, 유 병신아. 

이곳은 너희 홈그라운드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라. 빌어먹을 양키! 

그룹명에서 알 수 있듯 비틀스의 카피밴드다. 오픈 스테이지의 단골 주인공인 우클

렐레 피크닉의 보컬 조태준이 친한 지인과 함께 재미삼아 만든 밴드다. 뮤지션 역

시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노래를 부를 땐 팬의 입장으로 돌아가 훨씬 더 흥겨

운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터틀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무대가 어찌나 후끈했

는지 외국인이 무대에 난입할 정도였다. 여기에 터틀즈는 자신들이 영국에서 온 비

틀TM인 양 어설픈 영어(직독 직해가 가능했다)로 무대 앞에 모인 이들의 배꼽을 탈

출시키는 끼를 부리기도 했다. 펫 샵 보이즈의 무대에 혼신의 힘을 다한 관객들이 

오픈 스테이지에 잠시 쉬러 왔다가 다시금 무대로 달려가 춤을 추는 진풍경을 연출

하기도 했다. 

                      터틀즈의 공연, 기대 이상으로 흥하다!

터틀즈
24:00 오픈 스테이지

펫샵 보이즈 
21:30 빅탑 스테이지

록 페스티벌에서 만난 사람들
페스티벌은 길고, 사람은 많다.

>> 만나서 반가웠던 외국인

>> 닥터 드레 헤드폰 걸

>> DJ 현장

>> 스바루 걸 1, 2

서양인의 슴가는 역시 우월하다는 걸 보여준 그녀!

화투는 만국 공통어라는 걸 증명한 그들! 

지산 록 페스티벌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이었다. 

닥터 드레 헤드폰 

부스를 지키던 그

녀. 헤드폰을 구경

하러 갔다가 그녀의 

모습에 반해 카메라 

셔터가 눌러졌다. 

에디터가 연락처를 

물어보자 차갑게 외

면했다. 아아, 춥다.
이날 공연만큼이나 이곳의 그녀들은 화끈했다.

지산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고생한 여자 스태

프! 하루 종일 스바루 자동차 앞에서 오덕(록 페

스티벌에도 오덕은 있다!)의 카메라 세례를 받

느라 고생했다. 그래. 솔직히 인정하겠다. 에디

터 김씨도 그녀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 예쁜 여

자를 그냥 지나칠 남자가 어디 있겠나! 



STREET FASHION
락 페스티벌은 음악을 사랑하는 센스쟁이들의 집합소다. 당신이 비록 이번 지산 락페스티벌에서 
질펀하게 놀지 못했더라도 이들의 패션센스를 배워 내년을 기약해 보자. BY 조정진, 김상헌

선글라스 & 셔츠 & 데님 팬츠 모두 빈티지
슈즈 ZARA
A1. American Apparel / A2. Portishead

좌-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런닝구’처럼 보일 수 있는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를 잘 소화했다. 무릎까지 오는 팬츠, 헌팅캡과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보면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아이템이지

만 무난하게 소화한 이유는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우- 삭발한 머리와 블랙 컬러 의상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큰 키가 

아닌데 6부 팬츠를 입고도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상의와 

하의 컬러가 톤온톤 되었기 때문이니 당신도 배워보자. 

비가 올지도 모르는 야

외 록페스티벌에 어울리

는 레인부츠 선택은 탁월했다. 

티셔츠와 팬츠는 톤다운 시키고 

핑크빛 셔츠와 그린컬러 레인부

츠로 포인트를 잘 살렸다. 복고

느낌의 둥근 안경대신 프레임이 

굵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더 

스타일리시 했을 듯하다.
최진수(28) 샵돌이 

서인재(29) BROWNBREATH 대표

김우용(27) 영어 강사

ALL BROWNBREATH
A1. BROWNBREATH.COM / A2. 최진수 밴드

안경 Ermenegildo Zegna 
셔츠 A.P.C. / 팬츠 American Apparel

레인부츠 HUNTER
A1. A.P.C. / A2. MUSE

그린 컬러 셔츠는 나무와 잔디가 많은 지산과 동화되었다. 

컬러풀한 선글라스와 캐릭터 브로치, 그린 포인트 시계는 

록페스티벌에 알맞는 톡톡 튀는 아이템. 셔츠의 핏이 타이트 했

다면 좋았을 것 같다. 술배 튀어나올까봐 겁이 나는가!?

송지훈(32) QA

?
Q1.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Q2. 좋아하는 뮤지션

우리가 궁금한 것 두 가지



 헤, 헬로... 우월한 기럭지와 외모로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밝은 

컬러 티셔츠와 데님 팬츠로 캐주얼룩을 

연출했다. 화이트 컬러의 사각 프레임 선

글라스가 포인트로 심심함을 덜어준다.

JAMES (29) 모델

장아론(25) 대학생

김대현(26) 뮤지션

슈즈 patagonia
나머지는 모두 빈티지

A1. 빈티지 
A2. VAMPIRE WEEKEND

안경 빈티지 / 민소매 티셔츠 UNIQLO 
슈즈 Dr. Martens
A1. UNIQLO / A2. Coldplay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무채색 조합이 멋스럽

다. 민소매 티셔츠의 어깨 넓이가 넓어 거북

스럽지 않고 쇼츠의 밑단을 롤업한 세심함이 돋보

인다. 블랙 워커의 마무리가 안정적이다.

블랙컬러를 바탕으로 자연스레 물 빠진 데님 베

스트와 그레이 글렌 체크 팬츠로 빈티지한 룩을 

연출했다. 바지 허리선과 베스트 아래 부분이 어정쩡

한 게 흠이다. 대, 대단한 어정쩡함이다!!!

선글라스 Ray-Ban
티셔츠 & 데님 베스트 & 슈즈 모두 빈티지
A1. 빈티지 / A2. VAMPIRE WEEKEND

셔츠와 운동화의 그린 컬러, 셔츠와 양말

의 체크 패턴이 조화를 이루어 단정하면

서도 센스있는 룩을 보여줬다. 그린이 다리에 울

긋불긋 모기자국과 강렬한 컬러 대비를 이룬다. 

거기에 스케이트 보드가 생동감을 더한다. 

최장민(25) 무직

선글라스 빈티지 
셔츠 & 슈즈 VANS / 쇼츠 Levi’s

A1. VANS / A2. The Shins



낭만 무협을 꿈꾸는
新무협의 아버지 
용대운

강한 무공과 기연은 무협 소설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이

건 개연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가령 1990년대 구무협

은 아무 맥락도 없이“길을 가다가 여의주를 주웠고, 이

걸 먹었더니 천하 제일인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를 풀어냈다. 여기에 틈만 나면 여자와 떡을 쳐대니 사람

들이 재미를 느낄 리 없었다. 여기에 반발해 등장한 게 신

무협이다. 그들은 무협 소설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

이니만큼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당시 구무협과 신무협의 가장 큰 차이는 작품

에 고민이 담겨 있는지 여부인 거다. 

신무협이란?

그들에게 무협은 또 하나의 삶이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무협의 역사가 되었다. BY 김상헌

<태극문>으로 신무협의 시작을 알린 그는 이번 작품 <군림천하>로
신무협의 세계를 완성할 기세다. 

신무협의 세계를 연 대표 작가다. 

신무협이란 장르를 만들겠단 의도는 없었다. 다만 

기존 무협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싶어 글을 쓰기 시

작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신무협이 되

어 있더라. 이제는 신무협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소재, 방법으로 무협 세계를 풀어나

가는 제3의 무협이 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무협지를 보면 최소한의 맞춤법도 지

키지 않는 작품이 너무 많다. 

인터넷에 올린 습작을 그대로 출판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심해졌다. 소재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은 참신한 친구들이 많다. 글을 쓰는 트레이닝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작가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주인공이 있다면? 

작품은 권당 판매 부수가 최고 수준인 <태극문>, 주

인공은 가장 비극적인 <독보건곤>의 노독행이다. 

그는 끝까지 어떤 여자와도 맺어지지 못했다.  

신무협의 양대 산맥인 좌백과 당신의 차이점이 있

다면? 

좌백은 철저한 현실주의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

는 내용에는 철저한 사실이 밑바탕으로 깔린다. 나

는 무협이란 세계가 가진 낭만, 그곳에 사는 사람

의 생활,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재미를 추구한

다. 기존 무협에서 벗어나자는 발상은 같았지만 표

현하는 방식은 달랐다.

당신 작품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작품을 구상할 때 스토리보다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무협지에서 나올 만한 스토리는 이

미 다 나온 상태다.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가 아니

라 스토리를 끌어가는 인물이다. <태극문>에서도 

그랬지만 주인공을 남성적이고 의리 있는 사람으

로 그리려다 보니 혹독한 시련을 선물할 수밖에 없

었다.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한층 더 매력적

인 인물로 성장하고, 독자들은 주인공의 모습에 감

정을 대입해 울고 웃는다. <군림천하> 역시 마찬가

지다. 몰락한 정문문파의 우두머리가 문파를 다시 

일으킨다는 건 흔한 스토리다. 하지만 여기에 나만

의 색깔을 집어넣었다. 주인공 진산월은 강하지 않

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

는 캐릭터다. 그래서 독자들이 <군림천하> 2부에서 

진산월의 180° 달라진 모습에 더욱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다. 

그에 비해 주인공의 라이벌은 잘난 데다 신사적이

기까지 하다.

사실 잘나가는 명문정파의 주인공이 개차반일 경

우는 드물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도 없었다. 각자가 추구하는 지향

점이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주인공의 반대편에 선 것뿐이다. <

군림천하>에서도 평면적인 악함이 아니라 입체적

인 악함을 그릴 필요가 있었다. 

<군림천하>는 몇 권으로 완결할 생각인가? 기다리

느 라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미 스토리는 머리 안에 다 들어 있다. 어떻게 표

현하느냐의 문제다. 빨리 끝내려고 마음먹는다면 

등장인물을 얼렁뚱땅 한자리에 모아 죽이면 그뿐

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의 <군림천

하> 스토리가 무의미해진다.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려면 26, 27권은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다.

20권이 넘는 긴 호흡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방법이 

궁금하다. 

일단 캐릭터를 만들 때 음모를 꾸미는 캐릭터와 그

렇지 않은 캐릭터,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군림

천하>의 주인공 측에서는 진월산과 동중산이 대표

적이다. 이에 맞서는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후 

양 진영에서 머리를 쓰는 이들끼리 서로 만나게 하

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겉으로 드러

나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복선이 깔려 있다. 

여러 가지 음모가 계속 겹쳐지니까 독자가 보기엔 

이야기가 치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MAXIM이
만난 무협지

3대 천왕

고룡_중국 3대 작가 중 한 명이다. 무협지 마니아라면 
꼭 한 번 찾아볼 것!

마리아 푸조_<대부>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

레이먼드 챈들러_미국 범죄 소설의 대가. 현대 범죄 소
설은 이 작가를 빼놓고선 이야기가 안 된다.

용대운이 추천하는 작가



그들에게 무협은 또 하나의 삶이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무협의 역사가 되었다.

용대운의 대표작

용대운은 신무협의 효시 격인 <태극문>으로 유명한 작가다. 

그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단선적인 인

물이 아니라 무도를 통해 자아를 완성하는 인물로 그려진

다. 여기에 무협이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낭만적인 요소

도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를 괜히 ‘신무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

다. 무협지라고 무시했다간 그의 필력에 큰 코 다칠 거다. 

DVD 프라임_이곳은 전문 지식의 보고다!
dvdprime.dreamwiz.com

문피아_다양한 작가의 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www.munpia.com

와싸다닷컴_AV 정보의 획득! Adult Video 정보는 아님! 
www.wassada.com

작가 소개

당신을 낭만이 넘치는 무협 세계로

초대할 작품이 여기 있다.

1990년에 절필했던 용대운의 복귀작이다. 뛰어

난 재능이 없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완벽하게 갈

고 닦으면 능히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

리를 주인공 조자건을 통해 보여준다. 신무협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무협 소설도 결국 사람

을 다룬 소설이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잘 녹아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주인공 노독행이 기

연으로 얻은 무쌍류라는 실전 무예를 등에 업고 

복수를 위해 나선다는 내용이다. 무협이란 장르

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복수’라는 테마를 다

뤘지만 용대운의 필력이 더해져 비장미 넘치는 

작품으로 거듭났다. 남자 냄새 나는 거친 무협 

소설이 읽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우리나라 무협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걸작이다. 

몰락한 명문정의 장문인 진산월이 ‘군림천하(무

림에 군림해 종남파의 시대를 열라는 의미)’하

라는 사부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신무협의 끝을 보여주는 작품이

며 21권이 출판된 상태다(8월 기준). 더 이상의 

설명은 의미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태극문

독보건곤

군림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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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용대운의 인터넷 즐겨찾기
그가 즐겨가는 사이트는 이곳이다. 



요즘 근황이 궁금하다.

<대도오>의 속편 <흑풍도하> 5권 작업과 동시에 인터넷 

교보문고에 <대동이의 칼>이란 작품을 연재 중이다. 

<대도오> 속편을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속편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렇게 15

년이 흘렀고, 작년이 돼서야 <대도오>의 속편 <흑풍도

하>를 쓸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도 새로운 글을 

쓰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우려먹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란 걱정을 지우기가 힘들다.

‘좌백’이란 필명이 독특하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우(右)는 ‘오른(옳은)’‘바른’으로 읽히

는 데 반해 좌(左)라는 글자는 삐딱하게 받아들여진다. 

좌백의 ‘좌(左) ’역시 그런 맥락이다. 일반적이거나 평

범하지 않아도, 설령 삐뚤어지더라도 나만의 시각을 

갖겠다는 뜻이다. ‘백(栢)’은 구부림 없이 똑바로 자

라는 잣나무다. 내 신념과 관점을 똑바로 밀고 나간다

는 의미다. 한마디로 좌백은 ‘삐딱할지라도 나만의 시

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다. 

철학과를 졸업해서인가? 당신의 작품은 무협 세계를 

배경으로 한 사실주의 소설 같다는 평도 있다. 

배경, 등장인물, 주요 사건까지 뻥으로 점철됐는데 사

실주의가 가능할 리 없다. 하지만 장풍을 쏘는 무림은 

거짓일지라도 그 안의 사람을 통해 진실의 한 자락을 

묘사할 순 있다. 한 편의 우화가 진리를 표현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다

는 것 자체가 철학을 전공한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무협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해피엔딩은 주인공 이외 인물의 희생을 담보

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무협은 <햄릿>처럼 비극적 정서가 주는 카타르시스

로 심신을 정화하는 장르가 아니다. 해피엔딩을 언급

한 건 그런 맥락에서다. 그렇다고 주변인에게 무슨 

짓을 했든 주인공만 잘되면 끝이란 소린 아니다. 요

즘 무협 소설이 이런 경향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작가는 장르가 무엇이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아내야 한다. 안이한 해피엔딩

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면?  

최근 쓴 작품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에 <비적유성탄

>을 고르겠다. <흑풍도하>의 연재가 끝나면 달라질지

도 모르겠다. 

용대운 작가는 국내 무협 소설 작가 중에선 당신이 

최고라고 말했다. 당신이 볼 때 신인작가 중엔 누가 

최고인가? 

우리나라 작가의 무협 소설은 읽은 적이 없다. 잘 썼

으면 질투가 나고 못 썼다면 화가 나니까 말이다. 그

래서 신인 작가는 아는 바가 없다.

당신 아내 진산도 <정과 검>이란 감성적인 무협 작품

으로 유명한 작가다. 부부가 함께 작품을 쓸 생각은 

없나? 

서로의 작품 세계는 인정하지만 그게 막상 내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공동 작업이 쉽지 않았다. 내가 쓴 

부분을 진산에게 보여줬더니 몇몇 부분을 수정해 돌

려준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 부

분이 있어 다시 고치고 보니 진산이 손을 댄 부분만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았더라. 그 순간 진산과의 공동 

작업은 포기했다. 

한때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준비했다. 실

존 인물이 주인공이라면 작품을 쓰는 일이 만만치 않

을 거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한때 중국 당나라 시절의 전

기 소설 <규염객전>의 주인공과 연개소문이 동일 인

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는데 공부해보니 사실

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의 활동 시기는 20년 정도 

차이가 났다. 

<남자 이야기>를 그린 권가야 작가와 절친한 사이라

고 들었다. 다른 작품을 함께해볼 생각은 없나? 

권 작가는 진산의 단편소설을 만화로 그리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알 것 같다. 구두로는 얘기해둔 상태다. 

좌백의 대표작

작가 소개

자신이 보고픈 무협 소설이 없어 직접 쓰기로 결심했

다고 밝혀 화제가 된 작가 좌백은 용대운과 함께 신무

협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린다. 사실주의에 뿌리를 내린 

무협 소설이 특징인데, 무림이라는 배경만 제거하면 일

반 소설이라 봐도 될 만큼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그를 왜 신무협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거다.

명문정파의 주인공 나부랭이 영웅

담은 꺼져라! 하급 무사 대도오와 그 

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

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책

을 펼친 순간 그들의 행보에 일희일

비하게 될 거다. 하루하루를 투쟁하

듯 살아가는 그들과 지금의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대도오

좌백이 <버추어 파이터>라는 게임

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한 작품. 못

생긴 파계승 흑저가 온몸을 사용해 

적을 가격하는 박투술로 비정한 세

상과 맞서 싸운다. 꽃미남 주인공이 

아닌 것이 일단 마음에 들고, 적을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그를 보노라면 남자

의 피가 끓어오른다. 이게 바로 진짜 사나이! 

생사박

재미를 극한으로 추구한 작품이다. 

무협 소설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

는 이 시리즈 하나로 모두 맛볼 수 

있다. 무협 세상에서 매번 핍박을 

받던 마교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다

는 설정만으로도 유쾌하다. 

천마군림

기존 무협의 전제를 박살내버린다. 

무협지에선 흔하디흔한 검기, 검강 

따윈 나오지도 않고 천하제일인이라

는 주인공 왕일은 양놈의 펜싱에 발

릴 뻔하고, 양민에게 사기를 당할 정

도로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호

쾌한 무협 세계를 기대한 독자라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도 

있지만 좌백이 그려내는 반(反)무협의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무협지보다 재미있는 작품일 거다.

비적유성탄

좌백이 추천하는 작가
소설_로저 젤라즈니의 <신들의 사회>
미야베 미유키의 <외딴 집> 

사마령의 <음마황화>

영화_자코 반 도마엘 감독의 <토토의 천국>
쥘리앵 뒤비비에 감독의 <나의 청춘 마리안느>

진덕삼 감독의 <8인: 최후의 결사단>

그가 <대도오>의 속편 <흑풍도하>를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무협이라는 틀을 빌린
사실주의 소설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라! 

推薦

武林之王

左栢

사실주의에 뿌리를 둔
신무협의 개척자



좌백의 <대도오>를 재해석한 1999년 작품 <남자 이야

기>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인기 작가? 하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길거리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남자 이야기>는 1999년‘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

상할 만큼 인기가 높은 작품이었다. 당신의 신상에 

정녕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인가!

아마 3년 정도는 더 늙어 보였을 거다. 연재 기간이 

딱 그만큼이었으니까(웃음). 

투박한 무협 소설 <대도오>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사

이버 스타일의 <남자 이야기>로 거듭날 거라 생각한 

독자는 많지 않았다.

미녀 작가의 작품을 선택할 걸 그랬다(웃음). 좌백이

란 인간의 인상이 꽤나 험상궂다. <대도오>를 만화

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험한 인상까지 무릅쓸 

정도로 강했다.

당신 작품은 흉내 낼 수 없는 선 굵은 그림체와 과감한 

화면 구성이 매력적이다.

‘천편일률.’ 천 권의 책이 하나의 법령처럼 똑같단 

의미고, 내가 지향하는 길이다. 본질적 요소를 담아 

변하지 않는 법령과 만유인력 법칙처럼 단순함 속에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보편 일률적인 한 획을 늘 꿈

꾼다. 언젠가는 단순함에 보편성을 녹여낸‘진짜 간

결한’그림체를 선보이고 싶다.

데뷔 작품 <해와 달>을 연재한 소년지 <아이큐 점프

>는 폐간된 지 오래다. 요즘엔 만화 잡지를 찾아보기

도 힘들다. 만화가 입장에선 가슴이 먹먹하겠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 다만 동춘극단의 배

우가 자신이 설 무대를 TV에 넘겨줬을 때처럼, 종이 

매체를 모니터가 대신하는 걸 지켜보자니 가슴 한 

편이 아련할 따름이다. 

역사극 <남한산성>의 1부는 왜놈에게 겁탈당하는 여

염집 아낙네를 비롯해 임진왜란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事實)을 민초의 시선에서 다뤘다. 독자로

서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리

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접했을 때였다. 

대신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사람다움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줬다. <남한산성

>도 마찬가지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짓밟혔던 당시의 아낙네

나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지금의 19세 소녀나 민

초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매한가지다. 

사실 <남한산성>이란 작품에서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다. 

당신의 작품은 미국의‘그래픽 노블’처럼 만화의 수

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눈으로 보는 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거다. 이런 퀄리티의 작품 한 권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권당 6개월 정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농땡

이를 즐기느라 보낸다(웃음).

잘나가는 웹툰 작가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들었다. 웹툰으로 진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고려 중이다. 돈을 많이 번다니 앞으로 잘나가는 웹

툰 작가에겐 술을 한잔 얻어먹어도 되겠다(웃음).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 거친 남자의 
숨결이 묻어나는 작품이 보고 싶은 이라면 

그의 이름을 기억해둘 것!

우리나라 만화의
마지막 자존심

권가야

권가야는 <해와 달> <남자 이야기> 두 편의 작품만으로 이

미 거장 반열에 올라섰다. 작품의 재미는 물론이고 일반 작

가의 천편일률적인 그림체를 우주로 보내버리는 과감하고 

창조적인(여백을 활용한 흑백의 과감한 대비) 그림체와 화

면 구성은 우리나라 만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소설_최명희의 <혼불>
콜린 맥컬로우의 <가시나무 새>(안정효 씨의 번역본)

아사디 지로의 <칼에 지다>

영화_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클로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태웅 감독의 <가족의 탄생>

무협 소설_용대운의 <군림천하>
진산의 <가스라기>

임준욱의 <건곤 붙이기>

작가 소개

권가야가 추천한 작품
이야기꾼이 추천하는 작품들을 모아봤다.
읽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推薦

권가야의 대표작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만화가의 작품 
정도는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권가야의 데뷔작이다. 기존과 다

른 스타일의 무협 만화로 마니아 

층을 양산했다. 아직도 <해와 달>

의 열혈팬들은 언젠가 연재가 재

개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정

도. 외부 요인으로 도입부가 끝

나자마자 강제 종료됐지만 사람들에게 권가야라는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기엔 충분하고도 남을 작품이다. 

해와 달

좌백의 <대도오>를 사이버 스타

일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 

수많은 남성 독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이 작품을“남자에겐 남자

만의 이야기 있다”라는 표지 문

구만큼 매끄럽게 설명하는 것도 

없다. 마초다운 모습 안에 숨어 있는 서투른 남자의 감성

을 절묘하게 그려냈다. 특히 작품 초반에 보여준 작화의 

퀄리티는 우리나라 만화 중 최고라고 꼽을 만하다. 진정

한‘남자의 로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만화다. 

남자 이야기

한일 합작 만화로 <마스터 키튼

>의 스토리 작가 에도가와 케이

시가 스토리를 담당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한 범죄 스릴러물이다. 

우리나라, 일본 중 어디에도 치

우치지 않은 밸런스가 일품인 작품. 대중적인 인기는 <남

자 이야기>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편이다. 

푸른 길

용대운, 좌백, 권가야 세 작가는 모두 월간지라는 한계

를 극복할 수단만 있다면 연재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용대운의 <태극문>, 좌백의 <대도오>, 권

가야의 <해와 달>을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MAXIM에

서 만나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MAXIM의 떡밥 투척!
그들의 작품을 MAXIM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좋은 
      떡밥이다..!"



박순희 족보
박순희는 1900년대의‘한복족’에서 시작해‘고무신

족’,‘청바지족’,‘장발족’,‘공순이족’,‘오빠 부대’

를 거쳐 탄생했다. 한복족은 영화와 악극을 즐겼던 

기생, 고무신족은 영화배우를 보러 고무신을 신고 

극장을 찾던 30~40대의 아줌마 부대, 청바지족과 

장발족은 TV 문화가 유행시킨 포크송에 열광해 머

리를 기르고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대학생을 말한

다. 여기까지는 대중문화에 함락되었다기보다 주

체적으로 대중문화를 즐겼던 집단으로 볼 수 있겠

다. 이제부터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숭배하는‘종교 집단’박순

희의 효시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나훈

아와 남진의 팬 중엔 공장의 여자 근로자가 많았

다. 이들을 비하하는 말로‘공순이족’이란 단어가 

나왔으며, 이후 오빠 부대가 공순이족의 전통을 

계승한다. 1980년대에 등장한 오빠 부대는 주로 

조용필의 팬으로, 10대와 20대로 이루어졌다. 조

용필은 지금 팬클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팬클럽도 모집했다(공식 팬클럽의 심벌마크는‘고

추잠자리’). 그들은 아직까지도 조용필의 환갑 축

하 이벤트를 펼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

빠 부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에까지 이어지며 

슬슬 변화 양상을 보이다가 H.O.T. 세대가 등장하

면서 박순희로 진화했다. 팬클럽도 보다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변했고, 따라서 활동은 더욱 극성

스러워졌다.‘빠순이’란 말은‘오빠순이’의 줄임

말로, 술집 여자나 밝히는 여자를 비하할 때 쓰는 

은어다. 드디어 팬덤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 중 가

장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한 거다. 이는 팬덤을 향

한 시선이 더욱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팬덤이 사회 변방으로 몰리며 점차‘박

순희’로 변신하는 과정, 박순희가 벌였던 처참한 

전쟁들, 그리고 지금 박순희가 겪고 있는 또 한 번

의 진화 양상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마.

박순희는 굉장히 배타적인 집단이다. 자신들과 바깥의 경계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그 경계를 공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심한 반감을 내보인다. 
대신 내부는‘우리의 오빠 혹은 아기(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를 중심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스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지만 
외부의 비판은 용서하지 않는다. 즉 까도 우리가 깔 테니, 너네들은 짜져 있으란 거다. 그래서 박순희는 외부와 더 단절되지. 박순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기에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를‘객관적으로’살펴보겠다(나도 살아야 하니까). 

박순희 전쟁史 사지를 오들오들 떨게 만드는 빠순이의 전쟁 같은 역사.
BY 김민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THE FAN



서태지 세대 << 박순희 vs. 꼰대
1991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존재감에 대

해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면이 아깝다. 그들

을 (정확히 말하자면 서태지를)‘대장’이라 부르며 

따르던 박순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면이 모자

란다. 그리고 그들을 박순희라 부르기도 좀 헛헛하

다. 굳이 기사의 통일성을 위해 그들을 박순희라 지

칭해 글을 쓰도록 하겠다(그러니 제발 진정하십시

오!). ※서태지 박순희에 대한 자료는 주로 김현정·원용진

(한국언론학회_2002)의 <팬덤 진화 그리고 그 정치성: 서태지 

팬클럽을 중심으로>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서태지 박순희도 처음엔 비조직적인 형태였다. 자

발적이고 분산적인 형태의 다양한 박순희 집단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이에 기획사에서 전국의 박

순희를 모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1년여 만에 운영 

능력의 부재로 박순희 집단은 해체된다. 하지만 이

는 박순희가 더욱 자율적이고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사건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

다. 다채롭게 무슨 활동을 했냐고? 싸웠다.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4집을 내면서 박순희의 

싸움은 시작됐다. 당시는 가수들이 앨범을 내기 전

‘검열’에 가까운 검토를 받아야 했다. 서태지와 아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연윤리위원회가 4집 수록

곡 중‘시대유감’의 가사 수정을 요구하자 서태지

는 쏘쿨하게 가사와 보컬을 삭제한 연주곡을 앨범

에 실었다. 그러자 공연윤리위원회는 4집에 수록된 

두 곡의 가사가 사전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는 쩨쩨

한 핑계를 대고 음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

순희가 일어났다. ‘감히 우리 대장의 앨범을 판매 금

지해?’라는 마음이 컸을 거다. 박순희는 공연윤리

위원회 철폐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집단으로 움직이

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음반의 사전 심의와 사후 처

벌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박순희 승!

박순희는 점점 성장한다. 2000년, 모 프로그램에

서 서태지의 컴백을 까고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는 이유로 박순희와 언론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 

박순희는 프로그램의 광고주를 설득하는 등 언론

이라는, 싸워도 쪽 팔리지 않을 집단과 전쟁을 시

작한다. 물론 이때에도 대장을 향한 충성심이 전

쟁의 불씨가 되었다. 박순희는 광고주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결과는 역시 박순희 승! 그들은 서태

지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스케일이 큰 전쟁

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 점차 자신의 대장을 위

해서가 아닌, 대장의 정신에 거슬리는, 즉 사회 꼰

대들의 정신 상태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

한다. 그 후 온라인 팬 커뮤니티인‘태지매니아’

의‘매체비평클럽’과‘태지존’의‘대중음악판 바

꾸기위원회’가 연합해‘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에 참여했다. 이 역시 박순희 승! 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박순희는 전쟁을 

위해 기존의 왜곡된 대중음악계, 넓게는 왜곡된 

사회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대중음악에서 대중문화로, 대중문화에서 사회적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이루어진 이 전쟁은 박순

희가 일으킨 전쟁 중 최고의 전쟁이었다. 

H.O.T. 세대 << 박순희 vs. 박순희
자, 이제 완벽한 박순희 나오신다. 1세대 박순희 집

단은 H.O.T.의 데뷔 시기와 맞물리는 1990년 후반에 

등장한다. H.O.T.의 성공으로 비슷한 콘셉트의 아이

돌이 우후죽순 데뷔하면서 그야말로 박순희 춘추전

국시대가 펼쳐졌다.  

H.O.T.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

서 콘서트를 열 당시, 4만여 명의 박순희가 집결했

고, 우리 문보살님이 다치면서 200여 명의 박순희

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H.O.T.는 10대의 우상이자 

신이었다. 그런 H.O.T.에 대항하는 그룹이 있었으니, 

소프트한 이미지의 화이트 키스 3명과 터프한 이미

지의 블랙 키스 3명(풉!)이 모여 결성한 젝스키스. 각

각의 박순희는 각각의 우상에 미쳐 있었고, 미친 두 

집단이 만나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다. 

1999년 KBS 가요대상 방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

가던 H.O.T. 박순희와 젝스키스 박순희 집단이 붙

어 그중 1명이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다. 서로 

“우리 오빠가 낫다”고 우기다가 결국 주먹이 날

아간 거다. 결과는 의외로 젝스키스 박순희의 승

(쪽수로 밀어붙였다는 말이 있긴 하다)! 그 외에도 

박순희 간의 자존심 대결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

는 소소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젝키 듣보잡

은 우리 에쵸티 오빠들 모방해서 나온 거거든?”,

“야, 우리 젝키 오빠들이 더 잘생겼거든? ”등 손

발이 몸속까지 오그라드는 이유로 전쟁은 발발했

다. 특히 공연 현장에서는 두 박순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38선이 그어지곤 했다. 소녀시대를 울게 한 최

악의 공격‘침묵시위’도 이때 등장했다. 박순희는 

여자 가수나 라이벌 그룹이 나오면 침묵을 지키거

나 쌍욕을 해댔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은 벌어

졌다. 박순희들은 다른 박순희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테러하고 해킹하며 기습공격을 일삼았다. 

그러다 젝스키스가 해체하면서 두 박순희 집단은 

극적으로 화해한다. 화해의 손을 내민 건 H.O.T. 

박순희 측.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며 “너희 여

섯 명의 수정들 영원하길 바란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영원한 우정을 제안했던 것(아, 어쨌든 훈

훈한 마무리야).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박순희들의 우

리 오빠를 향한‘의리’에 있다. H.O.T. 세대의 박순

희는 근본 없는 잡팬을 가장 싫어했다. 즉 이 오빠

도 좋고, 저 오빠도 좋다는 우유부단한 소녀는 박순

희가 될 자격이 없었다. 오빠를 향한 의리가 극도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다른 박순희 집단과 자주 충돌

할 수밖에 없었다.

박순희 대 박순희의 싸움은 젝스키스가 해체하고, 

H.O.T.의 2200년을 배경으로 한 3D 축구영화(제작

비가 무려 70억 원이나 들었다) 출연이나 자작곡 앨

범 수록 등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박순희 대 

기획사의 싸움으로 옮겨간다. 젝스키스가 해체한 

뒤 젝스키스의 소속사 사장의 차를 박살낸다든지

(알고 보니 리포터 조영구의 차였더랬지. 불쌍한 영

구), H.O.T.의 소속사에서 집중 투자 대상을 보아로 

바꿨다며 보아를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오빠 지키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전쟁의 방법이 무작정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뿌리는 등 너무나도 유치했다.

1. 90년대 전설 서태지와 아이들
2. 신비주의 서태지도 옛날엔 이렇게 친절했다.
   서태지와 아이들 여름 캠프 모습
3. H.O.T. 팬클럽의 상징, 하얀색으로 뒤덮인 공연장
4. 젝스키스 팬클럽의 상징, 노란색도 만만치 않지!
5. 젝스키스가 출연한 화제의 영화 <세븐틴>
6. H.O.T.가 첫 주연한 3D영화 <평화의 시대>



G.O.D 세대 << 1세대 박순희 vs. 2세대 박순희
※1.5세대 박순희에 대한 자료는 주로 박은경(한울_2003)의 

<god 스타덤과 팬덤>을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이들은 1세대 박순희가 2세대로 진화하는 과정에

서 탄생한, 말하자면 1.5세대 변종 박순희라 할 수 

있다. 기획사와의 전쟁에서 발리기만 한 1세대와 

달리 1.5세대 박순희는 소속사와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겨뤘다. 박순희는‘박준형 퇴출 파문’이 일

자 팬클럽 연합을 결성해 소속사 상품 불매운동, 

서명운동, 광고 등의 활동을 통해 끝내 박준형의 

퇴출을 막아냈다. 

G.O.D 박순희가 소속사 JYP와 전쟁을 일으킨 이

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세대 박순희처

럼‘오빠’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 박

순희는 주로 G.O.D가 <G.O.D의 육아일기>를 찍으

며 폭풍 같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팬덤에 끼어든 

후발 주자였다. 둘째, 이들은 다음에 나올 2세대 

박순희처럼,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키고, G.O.D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당시 연예 산업은 인기가 

오르면 마음껏 부려먹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팽하

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소

수의 요구를 무시하는‘기업’의 횡포에 박순희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박순희는 G.O.D가 데뷔하기 전 혹은 늦어

도 데뷔 초에 형성된 순수 혈통의 팬이었다. 초반

엔 소속사와 같은 입장에서 G.O.D의 건강이나 스

타일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등 G.O.D를‘보살피

다’가 소속사의 횡포에 등을 돌린 것이다. 

후발 주자 박순희와 순수 혈통 박순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팬은 없었다. 그래서 G.O.D의 

인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엔 후발 주자 박순희

와 순수 혈통 박순희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순수 

혈통 박순희는 후발 주자 박순희를 두고 “  극성맞

다”고 욕했고, 후발 주자 박순희는 순수 혈통 박

순희를 두고“노땅(주로 나이 든 팬이 많았다) 주

제에 돈으로 밀어붙인다”고 욕했다. 하지만 이들

은‘박준형 퇴출 파문’을 중심으로 손잡고 연합해, 

기획사와 대대적인 전쟁을 실시한 것이다. 순수 

혈통 박순희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전술을 쓸 줄 알았다. 후발 주자 박순희

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행동력도 훌륭했다. 이 두 

집단이 뭉치면? 게임 오버다. 

동방신기 세대 << 박순희 vs. 기획사
1.5세대 박순희의 강점만 갖춘 강력한 인간병기 박

순희가 등장한다. 2세대 박순희는‘극성맞게’ 스타

를‘키우고자’하는 욕망이 강했고, 동시에 ‘소비

자로서 권리’까지 요구할 줄 알았다. 쏘 쿨해지기

도 했다. 아이돌에 대한 박순희의 사랑은 평균 2년

으로 단축되었고, 이마저 우상에 대한 존경심보다

는 내 상품에 대한 집착에 더 가깝다. 더 이상 오

빠를‘오빠’라 부르지 않는다. 대신‘아기’라 부

른다. 즉 2세대 박순희는‘팬’이라기보다는 유행

하는 스타를 찾아 옮겨다니는 ‘소비자’에 가깝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다. 누구랑? 기획사랑. 

2세대로 넘어오면서 언급해야 할 그룹은 동방신기

다. 즉 동방신기 박순희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다. 

2009년 동방신기 박순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

속사가 우리 아기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

용의 진정서를 냈다. 거기엔 12만1,073명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또 소속사가 일주일 전 콘서트를 일

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이기

도 했다. 동방신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해 

기획사에 항의 메일이나 전화를 일삼는 것은 기

본이다. 또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기

획사의 주주가 되기도 한다. 슈퍼주니어 박순희는 

소속사 측에서 멤버를 한 명 더 추가하려 한다며

‘1팬1주’ 운동을 통해 당시 약 1억여 원 상당의 주

식 5만8,206주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자는박순희가 아니다. 박순희의 공격력에도, 그

들은 기획사와의 전쟁에서 매번 졌다. 동방신기의 

멤버들은 어찌됐든 다시 모이지 못할 것이다. 기

획사의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슈퍼주니어

의 경우 새 멤버 영입 소식은 헛소문으로 밝혀졌

다). 박순희가 아무리 분노해봤자 그녀들은 기획

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아이돌을 소비하며 기획사

에 계속 돈줄을 대줄 거다. 막강의 파워를 자랑하

던 박순희가 전쟁에 패배하는 걸 보고 있자니, 애

처롭다. 

동시에 2세대 박순희는 뇌를 별나라로 보낸 막장 

박순희를 상대로 내부 전쟁을 시작했다. 동방신기 

박순희는‘동방신기 팬 바로잡기 연합’이라는 조

직을 만들었다. 동방신기 콘서트가 열릴 당시, 표

가 매진되기 전 재빨리 구입하기 위해 연습 삼아 

다른 가수의 콘서트 표를 대량으로 예매했다가 대

량으로 취소하는 행위, 다른 가수에게 막말을 하

는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 등을 서슴없이 해대던 

박순희를 교육하기 시작한 것. 박순희 집단의 고

위직인 팬클럽 임원이나 카페 운영진은 새로 박순

희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입을 달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 스스로 성숙한 소비자가 되겠

다는 결심 하에, 내부의 전쟁까지 감행한 것이다. 

막장 박순희와의 전쟁 역시, 내부적으로는 승리했

을진 모르나 외부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막장 

박순희의 철없는 행동을 그냥 덮어버리기엔, 그 

업적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이다.

WORDS

박순희 용어 사전
알아봤자 써먹진 못하겠지만.

공카: 공식 카페의 줄임말

공홈: 공식 홈페이지의 줄임말

유타: 유에프오타운의 줄임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스

타와 문자를 주고받는다.

강친: 강한 친구들의 줄임말. 강한 친구들은 공연 현장

에서 활동하는 안전 요원을 말한다.

사생: 스타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팬

정말 촹이다: 최강창민의 별명인‘촹’을 이용한 언어

유희의 일종

우데쵸: 우유에 데친 유천이의 줄임말

두준두준하다: 비스트의 멤버‘윤두준’의 이름을 이

용한 언어유희의 일종



2PM 세대 << 박순희 vs. 당신들
2PM 박순희도 기획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참

패한 적이 있다. 소속사가 재범을 탈퇴시키자, 박순

희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2PM이 아니라며 제대

로 된 설명을 듣기 위해 소속사와 간담회까지 마련

한다. 상품 불매운동, 서명운동, 광고, 집단 시위를 

하며 공격해댔지만 참패했지(박순희를 조사하기 위

해 간 2PM 콘서트 현장에서 소녀들은‘재범’이야

기만 나오면 고개를 떨어뜨리고 숙연한 표정을 지

었다). 하지만 2PM 박순희가 벌이고 있는 다른 전쟁

에선 박순희의 승리가 확실한 듯하다. 그럼 박순희

는 누구와 싸우고 있나. 바로 당신들이다. 2PM 박순

희는 변장술을 사용할 줄 안다는 점에서 2세대 박

순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파

이 작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거다.‘일코’라는 

말 들어봤나?‘일반인 코스프레’의 줄임말로, 아이

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인인 척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이들을 일컫는 단어다. 당신들이 박순희에

게 자꾸 손가락질을 해대니까, 박순희는 꼭꼭 숨어

버렸단 거다. 

2PM 콘서트 현장에서 소녀들이 에디터에게 했던 

가장 많은 말이  “콘서트는 그냥 기회가 생겨서 온 

거예요~”였다. 다들 자신은‘우리 아기’를 좋아

하긴 하지만‘박순희’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광하

진 않는다고 했다. 2PM을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냐

는 질문을 던졌다가 본 에디터는 미친년 취급을 받

았다.“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일도 해야 하

고”, “다른 아이돌도 좋기 때문”에 한 명만 죽자고 

좋아하진 않겠다는 거다(그래놓고 다들 콘서트 때 

소리 지르고 난리 났더라?).

이거 정말 위험한 공격이다. 당신 눈앞에 연막탄을 

던져놓고, 그것도 모자라  “나도 박순희가 싫다 ”

며 당신을 속인다. 언제 역습을 당할지 모른다. 당

신 앞에서,   “그 애가 누구냐 ”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녀도 새벽까지 학학거리며 인터넷을 뒤지

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박순희의 아

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박순

희가 아무리 연막작전을 펼쳐도 이 순간만큼은 견

디기 어려울 거다. 그녀의 우상을 비난해보라.“나

는 욕해도 좋은데, 우리 아기는 욕하지 마”라는 싸

늘한 반응이 돌아올 테니. 

이 긴 전쟁사의 결론은 이거다. 박순희가 싫어서 

발악해봤자 당신에게 돌아오는 건 박순희의 더 큰 

발악이다. 우리 그냥, 쟤들 내버려두자. 

 

＃ 주 캐릭터는‘공(공격)’과‘수(수비)’다.‘공’은 내
성적이고, 어두우며,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재벌이나 
학교 짱이 많다.‘수’는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평범한 
외모의 가난한 집 자식이 많다. 

＃ ‘공’이‘수’를 강간하거나 노예 취급을 한다.
‘수’는‘공’에게 사랑을 느낀다(응?).

＃ ‘공’과 ‘수’는 모두 남자다.

＃ 아이돌이라면 팬픽에서 한 번쯤은‘공’이나‘수’
의 역할을 맡는다. 즉 팬픽에서 한 번쯤은 다 따인다. 
그것도 같은 남자 멤버에게. 

＃ 하지만 G.O.D 박준형은 팬픽에서 보조 역할로 나
오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형...

＃ 팬픽사이트에 남자는 가입이 안 된다. 어차피 가입
할 마음도 없겠지만.

＃ 2006년 동방신기의 소속사는 팬픽 공모전도 열었
다. 대상에겐 상금 100만 원과 멤버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 이하로 영웅재중상, 최강
창민상, 시아준수상, 유노윤호상, 믹키유천상이 있다.

1. 아이돌 최초로 누나팬 '빠누나'
를 양상한 G.O.D
2. G.O.D 팬클럽의 상징인 하늘
색
3. 2세대 아이돌 대표 동방신기
4. 동방신기 팬클럽의 상징인 빨간
색. 엄마, 나 무서워...
5. 2PM 콘서트 현장에서 2PM
6.  2PM 콘서트 현장에서 2PM팬

펄 버건디 V.O.S 팬클럽과 원더걸스 팬클럽이 충돌
한 적이 있다. V.O.S 팬클럽이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원더걸스 팬클럽은 여왕 봉으로 응원 도구를 교체했
다. 

핫핑크와 연핑크 2NE1 팬클럽이 핫핑크 색상을 선
택하자 소녀시대 팬클럽은 ‘핫핑크 색상 풍선 저지 서
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노란색 젝스키스 팬클럽과 보아 팬클럽이 충돌한 
적이 있다. 

펄 아쿠아 샤이니 팬클럽과 SS501 팬클럽이 서로 
색상이 비슷하다며 대치 중이다.

펄 사파이어 블루 FT아일랜드 팬클럽이 이 색을 
선택했다가 슈퍼주니어 팬클럽과 충돌한 적이 있다. 
FT아일랜드 팬클럽이 깨갱하고 응원 도구를 노란 깃
발로 교체했다.

빨간색 물론 과거엔 유승준 팬클럽과 핑클 팬클
럽이 빨간색 풍선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는 동방신기 팬클럽이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빨간색을 넘보지 않는다.

흰색 H.O.T 팬클럽의 명성은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신문지 색상 더 이상 선택할 풍선이 없다는 걸 
직감한 싸이의 팬클럽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 
규칙이 있다면 신문지를 흔들었을 때 신문지가
꺾이면 안 된다는 것. 

똥색 다른 아이돌 팬클럽에 치인 컬투 팬클럽이 선택
한 색상. 아이돌이 다 가져가고 하나 남은 색상이 똥
색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늘색 머리 좋은 G.O.D는 이 풍선 색깔을 주제로 
노래까지 만들었다. 

SPORTS FANS

AIR FIGHT 

FANFIC

서장훈
한 팬은 서장훈에게 해부용 쥐를 곱게 싸서 선물로 보

냈다. 이에 서장훈은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다. 장신 서장훈, 더 이상 키 

크지 말라고! 살도 찌지 말라고! 팬의 눈물겨운 오빠 생

각.

현주엽
현주엽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었던 소녀 팬들의 마음

은, 소녀 팬들의 몸싸움에 그의 바지가 벗겨짐으로써 

갈기갈기 찢어졌다. 

강동희
사랑하는 오빠, 운동하지 않는 날에 심심하지 말라고 

전자게임기를 보낸 한 팬. 그녀는 알고 있을까? 그가 

전자게임기를 선물받은 후 심심할 때만 운동하는 게

임폐인이 됐다는 걸. 

이만기
지금은 <스펀지>에서 동네 바보 아저씨로 활약하고 있

지만 80년대만 해도 이만기는 하루 50여 통의 팬레터

를 받는 스타 중의 스타였다. 씨름이 열리는 곳은 언제

나 그를 보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아줌마팬들

이 북적거렸다. 반면 이만기에게 항상 발렸던 이봉걸은

‘덩치값 좀 하라’는 격려 편지를 자주 받았다고. 

선동렬
선동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처자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사랑의 열병을 앓고 드러눕자 선동렬이 3일 

동안 그녀를 만나 돌봐주었다. 

스포츠 스타 박순희 
80, 90년대를 휘어잡았던 스포츠 스타, 그들을 울고, 

웃고, 무섭게 했던 팬의 행동들. 아, 지금은 우리를 울

고, 웃고, 무섭게 하네.

이거 진짜 진지한 거다.

여자들이 레어급 포르노를 볼 때 이런 기분이겠지? 
웩... 웩... 웩... 

박순희 풍선 전쟁

팬픽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들

V.O.S 팬클럽과 원더걸스 팬클럽이 충돌
한 적이 있다. V.O.S 팬클럽이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원더걸스 팬클럽은 여왕 봉으로 응원 도구를 교체했

2NE1 팬클럽이 핫핑크 색상을 선
택하자 소녀시대 팬클럽은 ‘핫핑크 색상 풍선 저지 서

젝스키스 팬클럽과 보아 팬클럽이 충돌한 

샤이니 팬클럽과 SS501 팬클럽이 서로 
색상이 비슷하다며 대치 중이다.

FT아일랜드 팬클럽이 이 색을 
선택했다가 슈퍼주니어 팬클럽과 충돌한 적이 있다. 
FT아일랜드 팬클럽이 깨갱하고 응원 도구를 노란 깃

물론 과거엔 유승준 팬클럽과 핑클 팬클
럽이 빨간색 풍선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현재는 동방신기 팬클럽이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빨간색을 넘보지 않는다.

H.O.T 팬클럽의 명성은 아직까지도 건드리지

더 이상 선택할 풍선이 없다는 걸 
직감한 싸이의 팬클럽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 
규칙이 있다면 신문지를 흔들었을 때 신문지가

다른 아이돌 팬클럽에 치인 컬투 팬클럽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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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캐릭터는‘공(공격)’과‘수(수비)’다.‘공’은 내
성적이고, 어두우며,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재벌이나 
학교 짱이 많다.‘수’는 쾌활하고, 사교적이며 평범한 
외모의 가난한 집 자식이 많다. 

＃ ‘공’이‘수’를 강간하거나 노예 취급을 한다.

＃ ‘공’과 ‘수’는 모두 남자다.

＃ 아이돌이라면 팬픽에서 한 번쯤은‘공’이나‘수’
의 역할을 맡는다. 즉 팬픽에서 한 번쯤은 다 따인다. 
그것도 같은 남자 멤버에게. 

＃ 하지만 G.O.D 박준형은 팬픽에서 보조 역할로 나
오거나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형...

＃ 팬픽사이트에 남자는 가입이 안 된다. 어차피 가입



토머스 코크레인
그까짓 명장이 별 건가! 

CAVALRY CAPTAIN

THE WARLORD
요아킴 뮈라
돌격은 나의 힘!
BY 김상헌 WORDS BY NASICA

아! 

이 쫄바지 

어쩔...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 중에 쟁쟁한 인물이 아닌 

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눈에 튀는 

독특한 사나이가 한 명 있었으니 이번 달 MAXIM

에서 선정한 명장 요아킴 뮈라(Joachim Murat)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다. 뮈라는 여관 주인의 아들

로 태어나 스무살의 나이에 기병대에 입대해 5년 

만에 장교가 되어 나폴레옹과 동고동락하며 왕의 

자리까지 오른다. 나폴레옹의 부하 중 왕좌에 오

른 이는 베르나도트와 뮈라 둘뿐인데, 베르나도트

는 나폴레옹 버프와 무관하게 스웨덴 왕이 되었으

니 나폴레옹이 직접 왕위에 앉혀준 사람은 뮈라가 

유일한 셈이다. 물론 나폴레옹의 매제였다는 게 

임팩트는 컸지만 뮈라가 나폴레옹의 대규모 전투

에서 수차례 승리를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나폴레옹의 출세에는 내가 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뮈라 없이는 나폴레옹의 

출세도 없었다.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로베스피

에르의 몰락 이후 권력층에서 완전히 멀어진 나폴

레옹은 궁색함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그를 단번에 대통령 형님 못지않은 권력의 

실세로 만들어준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친왕당파

들이 일으킨 방데미에르(Vendemiaire, 포도달) 13

일의 반란 사건이었다. 이때 반란 진압의 책임을 

맡은 나폴레옹은 수많은 반란자를 적은 수의 국민

공회 군대로는 대적할 수 없다고 보고, 과감하게 

파리 시내에서 대포 화력으로 반란자들을 진압했

다. 이때 나폴레옹의 명을 받아 기병을 이끌고 교

외에 있던 대포를 반란군보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손에 넣어 나폴레옹의 반란 진압을 성공하게 해준 

주인공이 바로 요아킴 뮈라였다. 

나폴레옹의 여동생을 得하다 
방데미에르 작전의 인연으로 뮈라는 나폴레옹

과 함께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 참여하며 나

폴레옹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다. 특히 브뤼메르

(Brumaire, 안개달) 19일의 쿠데타, 나폴레옹이 총

재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한 사건 당시 척탄병(수류

탄을 멀리 정확하게 투척하기 위해 뽑은 병사)들을 

지휘해 500인 위원회를 끝장내는 공로를 세운다. 

이러한 공로로 뮈라는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린 

보나파르트와 결혼해 나폴레옹의 매제가 된다(여

인숙 아들이 박정희 여동생과 결혼하게 된 격!). 하

지만 캐롤린 보나파르트는 뮈라가 브뤼메르 쿠데

타에서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도 뮈라와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 뮈라는 잘생긴 외모를 가진 장신의 

곱슬머리 남자여서 여자에게 인기가 대폭발이었으

니까 말이다(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 당시에는 기병대를 낭만적으로 생각했기 때

문에 잘생긴 기병 장교와 아름다운 귀족 처녀의 사

랑 이야기라는 그림도 잘 맞아떨어졌다. 

실제로 뮈라는 전형적인 기병대 사나이였다. 그는 

저돌적이고, 용감하고, 강인한 데다 호탕했다. 그

렇지만 반대급부로 군사과학이나 치밀한 군사작

전엔 젬병이었다. 한마디로 기병대 지휘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실제로 뮈라는 나폴레옹의 

기병대를 지휘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

적인 것이 동프러시아 아일라우(Eylau) 전투의 활

약이다. 1807년 2월 동프러시아의 매서운 추위 속

에 베니히센 장군의 러시아군과 이제 막 예나-아

우어슈타트 전투를 마친 나폴레옹군이 마주한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버렸

다.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던 폴란드

와 동프러시아의 도로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특유

의 기동성을 살리지 못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병력

까지 분산시켜버렸다. 프랑스군은 뚜렷한 열세를 

보였고 나폴레옹 자신이 포로가 될 위기를 겪을 

정도였지만 지원군 다부 원수의 지친 병력은 도착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남은 병력이라곤 기병

대밖에 없었던 나폴레옹은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뮈라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 쿠데타를 진행하다가 500인 의원에게 둘러싸여 봉
변을 당하는 나폴레옹, 이때 나폴레옹을 호위한 저 두 척탄
병은 나중에 조세핀에게 감사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된
다. 

▲ 나폴리 왕이자 프랑스 제국의 원수이며 나폴레옹의
 매제인 요아킴 뮈라

▲ 용감할 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도 남달라 남들이 쉽게 소
화할 수 없는 호피 깔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던 멋쟁이 
왕 뮈라 

▼ 1807년 눈 덮인 아일라우 전투에서
뮈라가 지휘한 프랑스 기병대의 돌격



이때 뮈라의 활약은 정말 눈부시다는 말로밖엔 설

명할 수 없었다. 그는 80여 개의 편대를 둘로 나누

어 적의 기병대를 공격한 후, 동프러시아 지역 특

유의 안개를 이용해 적의 보병대를 그대로 관통했

다. 이후 부대를 재편성한 후 말머리를 돌려 다시

금 적의 보병대를 관통했다. 이 돌격에서 병력의 

15% 정도를 잃긴 했지만 덕분에 다부 원수의 지원

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었고, 적의 포병대를 제거

해서 아일라우 전투가 패배로 끝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때의 기병 돌격은 역대 나폴레옹 전쟁

을 통틀어 최고의 돌격이라 할 만했다. 더 대단한 

사실은 이때 뮈라가 지휘한 80여 개의 기병 편대

(약 11,000명) 돌격은 단일 규모로는 당시까지 유

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때의 돌격은 라이프치히 전투, 보로디노 

전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사실 

라이프치히 전투, 보로디노 전투의 기병 돌격 역

시 모두 뮈라가 지휘했고, 4위 규모였던 드레스덴 

전투도 그가 지휘했으니 기병 돌격을 이야기할 때 

뮈라를 빼고서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다. 

기병 지휘관으로서 뮈라의 천재성은 좀 더 작은 

규모였던 1799년 아부키르(Aboukir) 전투에서 더

욱 빛났다. 당시 이집트를 점령한 프랑스군을 몰

아내기 위해, 이집트의 원래 주인인 투르크 제

국은 영국 해군의 시드니 스미스 경의 군함에 2

만 명의 투르크 육군을 태워 아부키르 만에 상륙

시켰다. 이때 투르크 군의 세이드 무스타파(Seid 

Mustafa)는 당시의 무능한 투르크 지휘관과는 달

리 러시아군과의 전투로 다져진 유능한 지휘관이

었다. 그는 프랑스 보병대에 기병 돌격은 무의미

하다고 보고 해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

기전을 펼칠 준비를 했다. 이 방어선을 공격한 프

랑스군은 투르크의 두 번째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일단 후퇴를 선택했는데 이 방어선을 뚫어낸 것이 

바로 뮈라의 기병 돌격이었다. 그는 투르크 병사

들이 방어선 밖으로 나와 프랑스군의 부상자를 살

해하는 틈을 타 기병을 이끌고 전광석화처럼 방어

선으로 들이닥쳤다. 우왕좌왕하는 투르크 병사들

을 따라 투르크 방어선 안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

공한 뮈라는 그대로 무스타파의 천막까지 도달해

서 그를 사로잡아버렸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때 무스타파는 뮈라의 군도에 손가락 두 개를 

잘렸고, 무스타파가 쏜 권총에 뮈라는 턱에 부상

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뮈라는 “다행히 나

의 (섹쉬한) 입술은 무사하다”는 농담을 했단다

(님 좀 짱이신 듯).

그렇지만 1812년 러시아 원정에서 패한 후 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군대보다 먼저 귀국한 나폴레옹

은 뮈라에게 후퇴의 총지휘를 맡겼던 것을 두고두

고 후회했다(나폴레옹 본인이 남았더라도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의문이지만). 당시 나폴리 왕이

던 뮈라의 지위가 가장 높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친인척만 믿을 수 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

지만 결과적으로 뮈라의 지휘는 엉망진창이었다. 

그 이전에도 나폴레옹은 뮈라의 총지휘관으로서 

자질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투 전에 지

도를 자기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나폴레옹은 뮈라

를 보며 “그는 지도조차 없이 전쟁을 하려고 한

다”며 툴툴거렸다. 뮈라 역시 “내 작전 계획은 적

군이 눈앞에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자랑삼아 이

야기할 정도였다.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인 

나폴레옹이 숲을 볼 줄 알았다면 군사교육을 받지 

▲ 1812년 보로디노 전투에서 프랑스 흉갑기병들의 돌격.  이런 대장관이 역대 2위... 대체 역대 1위는 어땠다는 것인지?

▼1799년 아부키르 전투 - 그림 가운데 저 환한 빛 속의 인물이 뮈라 아니고 또 뉘겠습니까?



ABOUT HIM

BRAVE TEST

“나와 함께하면, 그는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적군 4~5천 명을 무찌르라고 명령하면 그

는 번개처럼 달려가 적군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를 

혼자 내버려두면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둔

하게 행동했다.”

- 나폴레옹(Napoleon)

“그는 정말 용감했지만, 사실 군사적 재능은 별로 

없었다. 적군 앞에서 기병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

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기병대를 보존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제16 엽기병(Chasseur)의 한 장교 

“힘이 장사였고,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했고, 전

투의 위험 한가운데서도 존경심이 들 정도로 침착했

다. 우아한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적군인 코작 기

병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폰 루스(Von Roos)

나폴레옹 전쟁 당시 장교들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

는 가장 명예로운 경험은 부상 외에 자기가 탄 말이 

적탄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용기 하면 빠지지 않는 

뮈라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1807년 하일스베르크

(Heilsberg) 전투에서 그는 적의 포병대에 정면 돌격을 

감행하다 적 대포의 산탄에 맞고 쓰러졌다. 다행히 그

는 말과 한쪽 장화만 잃었을 뿐이었다. 그는 곧장 다

른 말로 갈아타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그 정도로 뮈라

의 용감성은 당대 최고였다. 그는 항상 눈에 띄는 화

려한 군복을 입고 병사들의 선두에서 적군의 대포와 

소총, 창칼에 몸을 던졌다. 위험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

려워하는 법이 없던 용장 중 용장이었다. 

못한 사병 출신의 뮈라는 나무밖엔 보지 못했던 

셈이다.

뮈라도 말년복은 박했다!
안타깝게도 뮈라의 말년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 나폴레옹의 몰락이 

거의 확실해지자 그는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연합

국 측에 붙었다. 그렇게 하면 자신만은 나폴리 왕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행동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뮈라의 부인인 캐롤린 보나파르트의 

꼬드김 때문이었다. 사실 보나파르트 집안 꼬락서

니를 보면 놀랍진 않은 일이다. 그녀는 자신과 남

편의 지위와 부가 오래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몰

랐던 모양이다.

뮈라는 당연한 절차로 연합군에게 버림받고, 나폴

리 왕국의 원주인인 부르봉 가문의 페르디난드 4

세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다. 뒤늦게나마 뮈

라는 엘바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을 찾아가지만 

그의 배신에 분노한 나폴레옹은 그를 문전박대했

다. 사실 이건 나폴레옹 처지에서도 큰 손실이었

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네이(Ney) 원수가 아

닌 뮈라가 프랑스 기병대를 지휘했다면 전투 결

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뮈라는 코르시카 섬으로 피신했

다가 칼리브리아(Calabira)에서 반란을 일으켜 다

시 나폴리 왕국을 되찾으려 했지만 반란은 제압

당하고 숙적 페르디난트 4세에게 잡혀 한낱 범죄

자처럼 병사에게 총살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이때 

총살대의 장교는 그에게 눈가리개와 의자를 권했

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다. “난 늘 

죽음을 무릅써왔기에 이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

네.” 그러고는 당당히 서서 아내의 모습이 새겨진 

보석 장식에 키스를 한 뒤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

쳤다. “내 얼굴은 상하게 하지 마라! 가슴을 겨냥

해서, 발사!” 당대의 꽃미남으로서, 기병대의 용

감한 대장으로서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뮈라다운 

화끈한 최후였다.

이것 하나면 용기 인증 완료!

주변인의 눈에 비친 뮈라의 모습!

기병대의 명예

뮈라, 그를 말하다.

▲ 뮈라의 초상화. 이렇게 잘생긴 내 얼굴에 두뇌까지 
요구하다니 당치 않다!!

▲ 남자는 죽을 때도 간지나게... 나폴리 왕 뮈라의 최후

▲ 남자는 죽고난 뒤에도 간지나게... 그의 시체는 그를 
지독하게 증오했던 페르디난트 4세에 의해 중범죄자
들의 시체를 버리는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현
재 그의 무덤은 파리 시내의 유명한 묘지인 페르 라셰
즈 (Pere Lachaise) 묘지에 있다. 이 묘지에는 뮈라의 
동료 원수들이었던 오주로나 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비
제, 발자크, 쇼팽 같은 유명인이 함께 묻혀 있다.

▲ 남편의 정치적 브레인 역할을 자처하여 결국 남편
을 말아먹은 아내이자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카롤라인 
보나파르트

오빠,

나 너무 무서워~!



SEPTEMBER 2010 MAXIM 127

1945년,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바로 그해의 이야기다. 일본은 미국을 제치

겠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핵미사일 마사지에 항복했고 미국은 바로 군정(GHQ)

을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덴 성공했지만 똘기 넘치는 왜놈

의 반자이 어택(적을 향해 소총에 칼을 단 후 어택 땅~!), 가미가제(간단하게 

말해 자폭) 공격에 학을 뗀 후 열도의 무장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지상 과제

를 세운다. 특히 막가파 같은 자살 행동이 일본의‘무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

한 미국은 검도를 비롯해 도검류를 이용하는 모든 무도를 금지했다. 특히 반자

이 어택에서 일본군이 휘두른 일본도에 쫄았던 미국은 일본도 모두를 몰수해

서 없애겠다고 벼를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이 해제된 일본군의 군도를 

시작으로 칼이란 칼은 모조리 분해해서 용광로에 처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런데 군도를 처리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소장한 전통 일본도가 산더미처럼 있

다는 걸 알고, 이것들 또한 용광로에서 쇳물로 대동단결하게 하려 했다. 미국에 

떡실신당해 똘똘이를 세울 힘조차 없던 일본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일

본도가 한 큐에 용광로로 다이빙할 위기에 처하자 기막힌 꽁수를 들고 나왔다. 

그건 바로“일본도는 무기가 아닌 공예품이자, 미술품이다!”라는 드립이었다. 

사람을 써는 칼 중에서도 대표 주자 격인 일본도가 무기가 아니라니! 미군 쪽

에서는“이건 무슨 개드립이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일

본도를 지키겠다는 목표 아래 똘똘 뭉친 왜놈들은 그간 정리라곤 해본 적 없

던 일본도를 세세한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흔히 

일본도 칼날에 새겨진 물결무늬를 하몬(刃紋)이라고 부르는데, 제작자와 지역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장인마다 도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하몬의  문양으로 누가 만든 도검인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하몬은 쇠에 그린 하나의 작품이라고 부를 만

큼 예술적 가치도 뛰어났다. 일본인들은 이런 하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손잡

이 형상, 손을 보호하는 쓰바(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끼어 방패 역할을 하는 부

분) 등 일본도의 온갖 세세한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일본도 감정학을 정립해버

렸다. 여기에 일본도는 현대적인 고탄소강을 쓰지 않고 전통 강재를 사용한다

는 드립도 덧붙이니 천하의 미군정(GHQ)도 골동품이 대부분인 일본도를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덕분에 전통 일본도 칼날을 끼운 장교용 군도 역시 대부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대신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현대적인 공정으로 

양산한 부사관용 군도(하몬도 없고, 새로 만든 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는 얄짤 없이 용광행 급행열차에 탑승시켜 열 받은 양키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후 일본에서는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했고,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 소지하려면 반드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본의 도검 소지 허

가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서 박물관이나 학자의 연구 용

도가 아니면 발급 받기조차 힘들 정도다. 물론 일본도나 일본 창 같은 전통 무

기는‘무기’가 아니라‘공예품’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도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덕분에 일본은 그 외의 칼에는 지옥이 된 

거다. 예를 들면 현대적인 나이프, 고탄소강으로 만든 서양의 칼, 총검, 전통 방

식이 아닌 현대 기술이 들어간 일본도는 모조리 무기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부사관용 군도를 소장하는 것도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처

벌을 받으며 도검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런 도검을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칼날을 싹둑 잘라 15cm 이하

의 토막으로 만드는 거다. 일본의 밀리터리 마니아가 총검을 소지하기 위해 실

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장교용 군도는? 길이 따위 상관없다. 공예

품이니까! 그럼 횟감용 칼은? 길이가 1m나 되는 참치 해체용 칼은? 상관없다. 

부엌칼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500~1,000달러면 지를 수 있는, 현대 기술과 강철로 만든 품

질 좋은 모조 일본도들도 일본인은 손가락만 빨고 구경해야 한다. 서양의 롱소

드나 세이버 같은 도검도 마찬가지다. 돈이 썩어날 만큼 많아도, 잘나가는 정치

인이라 할지라도 구매할 수 없다. 일본 법령 <총포도검등록규칙>에 해외의 도

검은 일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서양 검을 

구입할 방법은 있지만 이건 서양 검처럼 생겼을 뿐 휘둘러봤자 제대로 벨 수도 

없는 장식품이나 다름없다. 날 따윈 세우지도 못한다. 일본의 <법조도검규칙>

에 따르면 로크웰 경도(HRC) 40 이하의 도검은 무기로 취급하지 않기에 수입

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로크웰 경도가 50 정도는 되어야 칼 구실을 할 수 있다. 

40 정도면 막장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디피카(Deepeeka)라는 곳의 도

검들은 로크웰 경도 40 이하라서 수입이 가능한데 이곳 제품은 페트병만 베도 

손잡이가 흔들리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날이 휘어버릴 정도로 안습의 강도를 

자랑한다. 바꿔 말하면 그 정도 막장급 도검이 아니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

단 소리다. 결국 일본은 전통 일본도에 한해서는 천국이지만 그 외의 칼에 대

해서는 모조리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지옥 같은 나라로 변해버렸다. 어떤가? 

일본 AV의 어이없는 성기 모자이크 기준 못지않게 도검에 관한 기준도 독특하

고 재미있는 나라 아닌가? 

일본 칼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도는 강철을 벨 정도로 강도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도가 무엇인지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신이 열광한 만화 <바람의 검심>에서 사무라이가 들고 다니는 칼이 바로 일본도다. 일본에서는 이런 도검류(창도 포함)를 우

리나라처럼 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날이 시퍼런 일본도는 물론이고 신품 못지않게 잘 보존된 것들도 날개 달린 듯이 팔린다. 녹이 

슬어 폐품 일보 직전이거나, 너무 많이 써서(무슨 용도로!) 날을 갈아내고 고쳐봤자 전투용으로 쓸 수 없는 것, 최근에 만들어진 것까지 거래량도 많고 종류도 각양

각색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칼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로서는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플 수준이다(무서운 일본 놈들 같으니!) 하지만 세상은 만화 <강철의 연금

술사>의 대사처럼 등가법칙이란 게 적용되는 법 아니겠나. 일본은 일본도가 아닌 칼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돈만 있으면 칼을 구하는 게 누워 떡치기이고, 횟집 

종사자와 전업주부들이 입에 침을 튀기며 구하고 싶어 난리인 고급 칼이 산재한 일본이 칼의 지옥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을 짓고 있을 거 다 

안다.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해주겠다. 

칼의 천국과 지옥, 일본
전통 일본도에게 그곳은 천국이요, 그것이 아닌 칼에게 그곳은 지옥일 지어다. BY 김상헌  WORDS BY 미스터 술탄

일본도 사진(하몬)

일본에선 전통 일본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 길이의 도검 소지는 꿈도 못 꾼다.

인도의 디피카(Deepeeka)의 도검. 진정한 막장 도검의 끝을 보여준다

KATANA'S HEAVEN 

��_2P_���_��.indd   126-127 2010-08-17   �� 6:38:59



1945년,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바로 그해의 이야기다. 일본은 미국을 제

치겠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핵미사일 마사지에 항복했고 미국은 바로 군정

(GHQ)을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덴 성공했지만 똘기 넘치

는 왜놈의 반자이 어택(적을 향해 소총에 칼을 단 후 어택 땅~!), 가미가제(간

단하게 말해 자폭) 공격에 학을 뗀 후 열도의 무장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지

상 과제를 세운다. 특히 막가파 같은 자살 행동이 일본의‘무도’에서 기인한

다고 판단한 미국은 검도를 비롯해 도검류를 이용하는 모든 무도를 금지했다. 

특히 반자이 어택에서 일본군이 휘두른 일본도에 쫄았던 미국은 일본도 모두

를 몰수해서 없애겠다고 벼를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이 해제된 일본군

의 군도를 시작으로 칼이란 칼은 모조리 분해해서 용광로에 처넣는 작업을 시

작했다. 그런데 군도를 처리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소장한 전통 일본도가 산더

미처럼 있다는 걸 알고, 이것들 또한 용광로에서 쇳물로 대동단결하게 하려 

했다. 미국에 떡실신당해 똘똘이를 세울 힘조차 없던 일본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일본도가 한 큐에 용광로로 다이빙할 위기에 처하자 기막힌 꽁수

를 들고 나왔다. 

그건 바로“일본도는 무기가 아닌 공예품이자, 미술품이다!”라는 드립이었다. 

사람을 써는 칼 중에서도 대표 주자 격인 일본도가 무기가 아니라니! 미군 쪽에

서는“이건 무슨 개드립이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일본도

를 지키겠다는 목표 아래 똘똘 뭉친 왜놈들은 그간 정리라곤 해본 적 없던 일

본도를 세세한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흔히 일본

도 칼날에 새겨진 물결무늬를 하몬(刃紋)이라고 부르는데, 제작자와 지역에 따

라서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장인마다 도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하몬의  문양으로 누가 만든 도검인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하몬은 쇠에 그린 하나의 작품이라고 부를 만큼 예술적 

가치도 뛰어났다. 일본인들은 이런 하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손잡이 형상, 손

을 보호하는 쓰바(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끼어 방패 역할을 하는 부분) 등 일본

도의 온갖 세세한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일본도 감정학을 정립해버렸다. 여기에 

일본도는 현대적인 고탄소강을 쓰지 않고 전통 강재를 사용한다는 드립도 덧

붙이니 천하의 미군정(GHQ)도 골동품이 대부분인 일본도를 어찌할 도리가 없

었다. 덕분에 전통 일본도 칼날을 끼운 장교용 군도 역시 대부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대신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현대적인 공정으로 양산한 부사관용 

군도(하몬도 없고, 새로 만든 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얄짤 없이 용광

행 급행열차에 탑승시켜 열 받은 양키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후 일본에서는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했고,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인 경우 소지하려면 반드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본의 도검 소지 

허가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서 박물관이나 학자의 연구 

용도가 아니면 발급 받기조차 힘들 정도다. 물론 일본도나 일본 창 같은 전통 

무기는‘무기’가 아니라‘공예품’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러

니하게도 일본도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덕분에 일본은 그 외의 칼에는 지옥이 

된 거다. 예를 들면 현대적인 나이프, 고탄소강으로 만든 서양의 칼, 총검, 전

통 방식이 아닌 현대 기술이 들어간 일본도는 모조리 무기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부사관용 군도를 소장하는 것도 불법 무기 소

지죄로 처벌을 받으며 도검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

런 도검을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칼날을 싹둑 잘라 

15cm 이하의 토막으로 만드는 거다. 일본의 밀리터리 마니아가 총검을 소지

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장교용 군도는? 길이 따위 상

관없다. 공예품이니까! 그럼 횟감용 칼은? 길이가 1m나 되는 참치 해체용 칼

은? 상관없다. 부엌칼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500~1,000달러면 지를 수 있는, 현대 기술과 강철로 만

든 품질 좋은 모조 일본도들도 일본인은 손가락만 빨고 구경해야 한다. 서양

의 롱소드나 세이버 같은 도검도 마찬가지다. 돈이 썩어날 만큼 많아도, 잘

나가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구매할 수 없다. 일본 법령 <총포도검등록규칙

>에 해외의 도검은 일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에서 서양 검을 구입할 방법은 있지만 이건 서양 검처럼 생겼을 뿐 휘둘러봤

자 제대로 벨 수도 없는 장식품이나 다름없다. 날 따윈 세우지도 못한다. 일

본의 <법조도검규칙>에 따르면 로크웰 경도(HRC) 40 이하의 도검은 무기로 

취급하지 않기에 수입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로크웰 경도가 50 정도는 되어

야 칼 구실을 할 수 있다. 40 정도면 막장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디피카

(Deepeeka)라는 곳의 도검들은 로크웰 경도 40 이하라서 수입이 가능한데 이

곳 제품은 페트병만 베도 손잡이가 흔들리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날이 휘어

버릴 정도로 안습의 강도를 자랑한다. 바꿔 말하면 그 정도 막장급 도검이 아

니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단 소리다. 결국 일본은 전통 일본도에 한해서는 

천국이지만 그 외의 칼에 대해서는 모조리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지옥 같은 

나라로 변해버렸다. 어떤가? 일본 AV의 어이없는 성기 모자이크 기준 못지않

게 도검에 관한 기준도 독특하고 재미있는 나라 아닌가? 

일본도 사진(하몬)

일본에선 전통 일본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 길이의 도검 소지는 꿈도 못 꾼다.

인도의 디피카(Deepeeka)의 도검. 진정한 막장 도검의 끝을 보여준다







여성(아크릴 물감과 스프레이, 150 x 360cm)
by ORCFINGA, GUFMOTT(SUPACRQS Crew)



MAKARIO (마카리오)
1. 기네스북에 혹해서
2. (p.129 캐릭터 담당) 자연으로 돌아가
기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일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웃어넘기는 모습
3. www.makariogim.com
4. MAKARIO
5. 없다
6. 늘 착하다
7. HABITS_6th
8. 진지 

JODAE (조대)
1. AMMP 뜻이 좋아 
2. (p.129 레터 담당) 직선을 이용해
인위적인 도시의 느낌을 표현
3. www.jodae.com
4. JODAE
5. 강한 인상
6. 돈 있을 때/ 술 마셨을 때
7. 쟤랑 같다
8. 덥다 더워!

ORCFINGA (옭핑가)
1. 일이 바빠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쉬고 싶어서
2. (p.130 캐릭터 담당) 여성의 원초적
이고 마초적인 힘
3. www.orcfinga.com
4. ORCFINGA 
5. 없다
6. 언제나 착한 편
7. 나도 같이
8. 비 와서 축축

GUFMOTT (거프모트)
1. 최근 분리수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평화 
관련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2. (p.130 레터 담당) 여성의 원초적인 힘
3. www.gufmott.com
4. GUFMOTT
5. 없다
6. 친구에게만/ 가식덩어리에게
7. www.habits.co.kr 
8. HOT

SUPACRQS Crew(수파서커스 크루).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타투이스트를 중심으로 기타 여러 장르 아티스트가 
모인 Urban Art Crew로 2002년부터 모였다. 공식 멤버는 7명으로 그중 4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www.supacrqs.org). 

모든 티셔츠는 NIKE   
MAKARIO가 입은 팀명이 적힌 티셔츠는 직접 제작
ORCFINGA 가 입고 있는  팬츠는 BROWNBREATH

당신네는 누구인가?



환경(아크릴 물감, 150 x 360cm) by 민준기



1. 재밌어 보여서  
2. 지구온난화
   요즘 너무 더워 다 녹아내릴 것 같다
3. 잔잔한 느낌의 모든 것 
4. 아티스트 민준기
5. 없다. 없어서 지금 작업만(그림, 전시회) 한다

6. 부탁을 잘 들어준다/ 
   들어줄 수 있는 부탁만 들어준다
7. 올가을 헤이리에서 전시가 있어서 
  준비하고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계속 작업하고...
8. 야릇 

P.S. 작업을 도와준 윤나리님 감사합니다. 
      생고기 한번 쏠게요. 

옐로 컬러 니트 198,000원 
체크 셔츠 138,000원 모두 HAZZYS

그린 컬러 팬츠 235,000원 SYSTEM HOMME

신인 아티스트. <퍼블릭아트> 2010 선정, <월간 사진> 2010년 4월 선정, 
<ASYAAF> 2010 선정 작가. 
사진과 회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한다 (www.minjunki.com).

당신은 누구인가?

민준기



평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넋업샨(SOUL DIVE), B-FREE, Minos 영웅(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정기고, 팔로알토 

동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Kebee, 꿈틀학교 학생들평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Zito, D.Theo(SOUL DIVE) 



1 Minos (마이노스)
1. 친한 형이 오래서
2. 세상이 좋은 음악으로 
    평화로워졌으면 한다. 
3. 대구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MC 
4. 이야기꾼
5. 매너가 좋다
6. 나쁜 척할 때/ 착한 척할 때
7. ELUPHANT 새 음반 작업에 집중
8. 오묘
9. God Loves Ugly: 
   음악을 시작하게 된 내용을 솔직하게 담았다

2 Kebee (키비)
1. 취지에 동감해서
2. 동화 속 세상만큼 
순수한 꿈틀학교 학생들
3. 힙합 뮤지션이자  레이블 소울컴퍼니 대표
4. SOUL
5. 뻔뻔하기, 눈 맞추기
6. 음악할 때/ 술 마실 때
7. ELUPHANT 2집 활동
8. 나이스
9. 백설공주: 가사가 좋다

5 Zito (지토)
1. 친한 형의 부름
2. 다양한 언어로 평화를 나타냄
3. 무대 위와 아래에서 
  성격이 다른 래퍼. 운동을 좋아함
4. 래퍼
5. 말을 안 하기
6. 잠잘 때/ 운전할 때
7. 미니 앨범 발표 및 활동
8. 펑키
9. Free Thought: 솔직한 생각이 
잘 드러남

3 팔로알토
1. 우리가 그린 그림이 이집트에 전시된다니!
2. 모든 사람이 영웅
3. 음반 기획사 Hi-Life Records 공동 설립,        
   올 4월 20일에 Lonely Hearts EP 발매  
4. 팔로알토
5. 진심만 있으면 통한다
6. 없다/ 매 순간
7. 몇 개의 디지털 싱글, 정규 앨범
   발표할 예정, 현재 열작 중 
8. 마치 유명해진 듯
9. 줄넘기

7 정기고
1. 친한 동생이 부름
2. 누구나 다른 이에게 영웅이 될 수 있다 
3. 노래와 늘어져서 뒹구는 것을 좋아함 
4. 긍정
5. 잘해주지 않기
6. 시원할 때/ 더울 때
7. 정규 음반 작업
8. 죄송
9. byebyebye

10 넋업샨
1. 의미가 좋아서
2. NO WAR, NO CRY
3. 한국에서 랩하는 청년. 
4. 넋(혼)
5. 음악
6.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 만들 때
7. 음악 활동
8. FUNNY
9. Free Thought

하의와 신발은 모두 본인 것
티셔츠는 모두 BROWNBREATH 제품으로, 

M.NET과 공동 작업한 캠페인
‘Save the Music’의 일환. 죽어가는 음

악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에픽하이, 360 

Sounds가 직접 디자인했다. 판매 수익금 
전체는 청소년 음악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인다. 

구입처: www.brownbreath.com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 M shop

11 D.Theo (디테오)
1. 같은 그룹 넋업샨이 불러서
2. Love Is Everywhere!
3. MC, 작사가 음악과 야구를 좋아한다
4. 땀
5. 정면 승부
6.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7. 음반 작업
8. 상당
9. Sky Walker: SOUL DIVE의 첫 곡

12 B-FREE
1. 초대받... 아닌가?
2. NO WAR, NO CRY 
3. 하와이에서 자란, 직설적인 랩을
   매우 잘하는 청년
4. 자유
5. 웃긴다, 거짓말을 안 한다
6. 남을 배려할 때/ 개인주의 작렬할 때 
7. 9월에 믹스 테이프 발표.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하와이에서 앨범 작업 
8. 좋다. 
9. I’m free!

>>힙합을 사랑하는 음악인. 
  Minos와 Kebee: 프로젝트 그룹 ELUPHANT 멤버. Minos는 대구 출신 래퍼로, 일상을 편안하게 풀어낸다. 
  Kebee는 소울컴퍼니 CEO기도 하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을 정도로 충만한 그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가사를 쓴다. 
  팔로알토: 언더뿐 아니라 오버 그라운드에서도 다양한 아티스트(드렁큰타이거, 타이거 JK, 윤미래, 에픽하이 등)와 함께 작업했다. 
  SOUL DIVE: 인피니트 플로우 출신 넋업샨과 Brown Hood의 Zito와 D.Theo가 뭉쳤다. 이번 5월에 낸 싱글 음반을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과 함께 작업했다.  
  정기고: 목소리 하나로 노래의 깊이를 더하는 국내 몇 없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B-FREE: 하와이에서 자라 가식이 없고 거침없는 표현이 특징인 래퍼  

*4, 6, 8, 9번: 꿈틀학교 학생(정선비, 최다은, 권혁준, 강소리)
   >> 꿈틀학교(www.imyschool.com): 2년 과정으로 연령 구분 없이 학년제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수능 위주의 강압적인 수업을 탈피해 다양한 체험과 개별 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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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네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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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MING

MAN'S BEAUTY

아이돌의 뽀송뽀송한 피부와 또렷한 눈매, 차승원의 폭풍 카리스마 콧수염, 송승헌의 숯검댕 눈썹. 이 모든 게 노력
하면 다 당신 것이 된다. 전문가에게 확실히 배워두자. 어설픈 흉내따윈 용서하지 않겠다.

BY 조정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UP 고영은  HAIR 이도우  MODEL 이완희

COOPERATIONS MAKE UP FOR EVER(www.makeupforever.co.kr) MAKE UP FOR EVER boutique 청담점(www.makeupboutique.co.kr) PHILIPS(080-600-6600)

리플 달고 눈썹 
왁싱 받기!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가?
QR 코드 스캔하고 리플 달면
메이크업 포에버 부띠끄 청담점
으로 보내주겠다!

EVENT!

1. Trim eyebrow 

눈썹 끝을 손으로 잡아서 

고정시키고 눈두덩에 삐죽

이 서 있는 눈썹을 민다. 원

킬하려다 눈두덩에서 피를 

볼 수 있으니 욕심 내지 말

고 살살 여러 번 나눠 하자. 

눈썹 칼 3개 3,500원 

OLIVE YOUNG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굵은 눈썹은 트위저를 사용

해서 뽑는다. 남자는 여자

보다 털이 굵어서 무리해서 

뽑으면 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트위저 26,000원 

MAKE UP FOR EVER

일명 쪽집게. 마트에선 1천 원 단

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너

무 저렴한 것은 잘 안 뽑힌다.

양쪽 눈썹을 하나로 이어준 

오작교 같은 털은 좋은 인

상을 주지 못한다. 눈썹 칼

을 이용해서 미간 부분만 

살짝 밀어준다. 미간이 어

딘지 구분 못했다간 모나리

자가 될지도 모른다. 

선명한 눈썹은 뚜렷한 인상

을 주는 첫 번째 요소다. 펜

슬 끝은 넓적한 모양으로 

자르고 눈썹 결 방향으로 

흐릿한 부분을 메우는 느

낌으로 그려준다. 텅빈 곳

을 색칠하려다간 키메라 눈

썹이 된다. 

에보니 펜슬 1,500원

원래는 연필로 나왔지만 인체에

도 자연스럽게 그려져 미용용으

로 많이 사용한다.

* 쉬운 방법: 원하는 모양으로 

미리 그린 후 모양 밖으로 삐져

나온 눈썹을 정리한다.

* 정 혼자서 눈썹을 다듬을 자

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메이크업 포에버 부

띠끄 청담점에서 왁싱 서비스

를 진행 중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영은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메이크업 포에

버 아카데미 수석 졸업 후 전임강사

로 일함. 미국 시네마 메이크업 스쿨 

수석 졸업. 각종 패션쇼와 광고 메이

크업을 진행 했고, 제시카 고메즈, 김

연아 등 유명인의 메이크업을 담당한 

F컵 가슴 소유자.

에보니 펜슬 1,500원

2. Put on eyeliner

4. Trim mustache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파

우더를 얇게 발라서 눈 주

변의 유분기를 잡아준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워터

프루프 제품이라 할지라도 

물에 강할 뿐, 기름에 강하

지 않기 때문.

파운데이션 브러시 39,000원 

MAKE UP FOR EVER

마트에서 저렴한 파운데이션용 

스펀지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손으로 눈을 치켜올린다. 점

막에 빈 공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점을 찍듯 메운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

이라인을 속눈썹 위쪽 살에 

선을 그리는 것이다. 기억해

라! 여자들은 또렷한 눈매를 

좋아하는 것이지“ 나, 아이

라인 했어요~ ”라고 광고

하는 놈은 혐오한다.

아쿠아 아이즈 아이라이너 1.2g 

26,000원 MAKE UP FOR EVER

워터프루프 기능성 제품으로 초보

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눈동자 중앙부터 바깥 방향

으로 점막을 채워나간다. 완

성이다. 좀 더 또렷한 인상

을 원한다면 중앙에서 눈 안

쪽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메운다.

그려놓은 아이라인 위에 블

랙 섀도를 덧칠하면 좀 더 

또렷하고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적당한 양을 브러시에 

묻혀 옆으로 펴 바른다. 

아이라인 블랜딩 브러시 

25,000원 MAKE UP FOR EVER

저렴한 가격대의 브러시를 사용

해도 된다.

* 아이라인을 그린 후 아래쪽을 

10초 동안 바라보자. 아이라인

이 눈두덩에 안착해 좀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

* 원래 비비크림은 박피 수술 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

기 위해 나온 의약품으로, 얼굴

에 바르면 회색빛이 돈다. 우리

가 비비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

은 대부분 컬러 로션이다.

* 옆의 과정이 다 귀찮다면, 바

리깡을 3번으로 맞추거나 빗을 

씌워서 밀어보자. 적당한 길이의 

수염만 남기고 정리할 수 있다.  

* 잦은 면도로 지쳐 있는 피부는 

수분이 가득 담긴 젤로 피부를 

진정시키자. 

* 콧수염 양이 적어서 고민 중

이라면, 미크로겐이라는 발모제

를 사용해보자. 연예인들이 애

용한다.

턱선에 파운데이션을 발라

서 피부 톤과 가장 흡사한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고른

다. 보통 남자는 가장 어둡

거나 바로 위 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얼굴이 하얗다고 

밝은 톤이나 중간 톤 파운데

이션을 사용하면 밀가루 인

형이 되기 십상이다. 

HD Foundation 30ml 53,000원 

MAKE UP FOR EVER

커버력이 뛰어남과 동시에 자연스

러운 피부 톤을 연출한다.

먼저 얼굴 가운데부터 바르

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파운

데이션의 양을 적게 펴 바

른다. 그래야 얼굴 윤곽선을 

살리면서 피부 결점을 커버

할 수 있다.

다크서클, 뾰루지 자국이 있

는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

서 꼼꼼히 덧바른다. 피부 

결점이 심하다면 컨실러를 

사용하자. 결점 부위에 컨실

러를 살짝 바르고 손가락으

로 펴 발라서 파운데이션과 

경계선이 남지 않게 한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른 

후 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살짝 눌러주면 얼굴에 더

욱 밀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지성 피부라면 

파우더를 얇게 바르자. 좀 

더 오래 메이크업을 유지

해준다.

3. Put on foundation

볼과 아래턱의 불필요한 털

들은 면도기를 이용해서 제

거하자. 

전기면도기 400,000원대
PHILIPS 아키텍
피부 자극이 적고 얼굴 곡면의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빗으로 털을 빗은 후 원하

는 길이만큼 당겨 고정한 후  

바리깡으로 민다. 털의 외곽 

모양은 얇은 바리깡이나 눈

썹 칼로 다듬는다.

바리깡 100,000원대 

Panasonic PRO

정식 수입이 안 됐으니 미용 재

료상이나 옥션에서 구입하자.

입술 바로 위 콧수염과 콧

구멍 털은 가위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다듬는다. 제 아무

리 멋있는 콧수염을 가졌더

라도 콧구멍 안에서 고개 내

민 놈이 있다면 오늘 강좌는 

말짱 도루묵!

민 놈이 있다면 오늘 강좌는 

말짱 도루묵!말짱 도루묵!

수염용 가위 4,500원 

OLIVE YOUNG

가위 끝 양 옆이 둥근 형태의 안

전대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군데군데 비어 보이는 부분

은 에보니 펜슬을 사용해 매

꾼다.

우측과 동일한 제품이다.

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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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HOW TO

STYLING TIP
동대문엔 싸구려 옷만 있다? 아니다. 동대문엔 가격 대비 최상의 의류를 판매하는 디자이너 숍이 있다! 
저렴하고 질 좋고 다양한 디자이너 의류를 구입하고 싶다면 당장 동대문 두타 4층으로 가라.

STEP 2. 동대문 디자이너 숍

BY 조정진 PHOTOGRAPHS ARC STUDIO COOPERATIONS HORSECABBAE, MOONGOON, STYLEHOMME

숍 소개 www.stylehomme.com
(두타 4층 52호)
남성 슈트의 모든 것을 판매한다. 맞춤 제
작이 가능하며 포멀한 슈트와 캐주얼한  
슈트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가격대?
기본 3pcs 슈트 150,000~250,000원 
2010 F/W 프리미엄 슈트 
300,000~400,000원 
트렌치코트 120,000~200,000원대 초반

옷의 특징?
기성 브랜드보다 슬림한 피트의 슈트를 만

든다. 슈트의 피트 감이 좋아야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디자이너 숍과 타 기성품 제품의 차이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내 소재, 
패턴, 색감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소량 생
산해 희소성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슈트는?
블랙 슈트는 모든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린다. 
(면접이나 졸업식, 경조사 때 꼭 필요함.) 

슈트 고르는 법?
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와 봉재
다. 슈트를 처음 구입한다면 블랙-네이비-
그레이-브라운 순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
다. 또한 슈트에서 유일하게 수선이 불가능
한 곳이 어깨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가 맞
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상의에 비해 
하의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슈트 구입 시 
여벌의 바지를 구입하면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슈트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슈트에서는 큰 변화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포인트를 타이로 주는 것이 안전하다. 과
한 액세서리보단 시계나 커프스단추, 심플
한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 정도가 좋다. 풀 
착장 슈트가 지겹다면 캐주얼한 피케 셔츠 
또는 롤업한 치노 팬츠와 스니커즈를 함께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컬러 매치 시 주의해야 할 점?
한 벌의 슈트를 입었을 때 세 가지 색 이상 

매치하지 말자. 블루 셔츠에 네이비 컬러 

타이를 매는 것처럼 비슷한 톤으로 색을 맞

추고 타이의 패턴을 이용해 변화를 주자.

의류 보관법? 손질법? 
슈트는 1년에 한두 번 드라이클리닝을 하

는 것이 좋다. 바지는 뒤집어서 바지걸이에 

걸어놓고 셔츠나 재킷은 옷걸이에 걸어서 

의류 커버로 씌어놓으면 색 변질을 막을 

수 있다.

STYLEHOMME

원 버튼 그레이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피크
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트다. 허리 부분에 
라인이 잡혀서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슈트와 캐주얼한 
룩에 모두 어울리
는 소가죽  제품으
로. 블랙, 화이트 ,브
라운, 라이트 브라
운 컬러도 다양하다. 
30,000~35,000원

슈트와 함께 혹은 재킷 대용으로 입을 수 
있다. 재킷처럼 캐주얼하게 연출 가능한 
트렌치코트는 가을을 시작하는 아이템
이다. 130,000~180,000원(100% 면 제품과 
폴리를 섞은 두 가지 제품이 있다)

투 버튼 블랙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테일러
드 라펠 디자인의 베이식한 슈트다. 면접이
나 신입 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
로 직장에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다.

투 버튼 브라운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광택
감이 있는 피크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
트다. 따뜻해 보이는 색감과 약간의 광택감
이 있어 세련되 보인다.

원 버튼 네이비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광
택감이 있는 테일러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트다. 슈트에 베스트를 착용하면 클래식
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TIPS, TIPS!

두타 영업시간?
월요일 오후 7:00~새벽 5:00 
화~토요일 오전 10:30~새벽 5:00 
일요일 오전 10:30~오후 11:00 

동대문 의류의 장점?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스
피드.

일주일 중 무슨 요일, 몇 시쯤 가야 물건
이 많은가?
금요일 야간에 주말 장사를 위해 제품
을 충분히 준비해놓는 편이다.

동대문 쇼핑 시 주의사항?
호객 행위가 너무 심한 곳은 피하자. 분
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동대문과 브랜드 의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스피드다. 동대문 브
랜드는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바로 
받아들여 기획, 생산, 판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 의류는 그렇지 못하다. 

질 좋은 옷을 구입하는 방법?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
고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일수록 품질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품질의 판단 
기준은 소재, 봉제, 보관 상태 등인데, 이
것은 가격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이너 숍 제품과 타 제품의 차이점?
직접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작다. 타 제품보다 양질의 상품을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격 흥정하는 방법?
최소한 차비 정돈 빼달라고 떼쓰고 안 
깎아주면 뒤돌아서 가는 척 해보자. 판
매자가 붙잡으면 성공이고 뒤통수에 대
고 욕하면 실패다. 실랑이를 하다가 쇼
핑 기분을 망칠 수도 있으니 지나친 가
격 흥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도매 매장에서 의류 구입 방법은?
소매 고객이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다. 꼭 구입하고 싶다면 편한 복
장에 오버 사이즈 검정 가방을 들고 피
곤한 얼굴로“깔(컬러를 말하는 동대문
시장 용어)별로 주세요.”혹은“샘플 좀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을 버벅거리거나 낯빛이 
당당하지 못하면 본전도 못 건진다는 
것!

이것만큼은 동대문에서 구입하자! 
데님 팬츠와 셔츠는 동대문 제품이 일
반 브랜드 제품보다 디자인이 다양하며, 
제품 출시가 빠르다. 

동대문 초짜를 위한 쇼핑 팁!

2010 F/W 자체 제작 슈트의 소재는 모두 울 80%, 폴리에스테르 20%로, 보온 효과가 있는 

부드러운 소재다.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트렌드니 평소에 블랙과 네이비 컬러 슈트만 가지

고 있다면 컬러에 변화를 주자. 슈트 160,000~220,000원. 셔츠 30,000~39,000원



1. 화이트 컬러 반소매 티셔츠 11,000원/ 2.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 61,000원/ 3. 발등 부분이 오픈된 화이트 컬러 슈즈 86,000원/ 

4.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깅엄 체크 베스트 95,000원/ 5. 접이식으로 된 가방 39,000원/ 6. 말 형상의 금장 브로치 15,000원/ 

7. 컬러 벨트 13,000원/  8. 네이비 컬러 원버튼 베스트 121,000원/  9. 차콜그레이 컬러 워커 138,000원 / 10. 화이트 컬러  티셔츠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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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깨에서 가슴까지 지퍼로 연결한 끈이 포인트인 티셔츠 49,000원/ 2. 블랙 디스트로이드 팬츠(아이돌 그룹이 많이 사간다) 

59,000원/ 3. 기본 가죽 워커 190,000원/ 4. 블랙 페도라 15,000원/ 5. 블랙 점프슈트 79,000원/ 6. 블랙 베스트 49,000원/ 

7. 베스트셀러 제품인 배기 스타일 팬츠 59,000원/ 8. 밀리터리 스타일 모자 15,000원 

숍 소개 www.horsecabbage.com 
(두타 4층 53호, A-land 명동점, 부산 LIUNGE)
기본 아이템에 작은 위트를 담는 것이 특징. 삼청동 
오프라인 매장, 두타 오프라인 매장을 거쳐 올 10월엔 
벨기에 브뤼셀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가격대?
모자: 20,000~35,000원, 티셔츠: 9,900~25,000원
셔츠: 25,000~55,000원,  팬츠: 21,500~65,000원
가방: 39,000~95,000원,  액세서리: 5,000~15,000원

소개팅에서 100% 성공하는 코디법?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한꺼번에 다 코디하려 하
면 안 된다. 최대한 심플하면서 작은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입자. 예를 들면 데님 반바지에 화이트 티
셔츠를 입고, 옐로 컬러 7부 셔츠를 가볍게 걸치는 방
식으로 포인트를 줘라.

의류 보관법? 
원단은 물과 건조에 따른 변형이 생기는 소모품이다. 
따라서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티셔츠는 손세탁 후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고 재킷이
나 셔츠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청바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세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숍 소개  www.moongoon.net(두타 4층 57호)
자체 제작 의류와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의류로 구성
되어 있는 셀렉트 숍으로, 주로 시크한 콘셉트를 선
보인다.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함께쓰는 컬러를 화이
트, 레드, 그레이로 제한하며 문군만의 문양을 개발해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과 한눈에 구별이 가능하다. 

가격대?
티셔츠: 20,000~50,000원, 셔츠: 30,000~70,000원 
점퍼: 60,000~120,000원, 재킷: 70,000~190,000원 
코트: 90,000~290,000원, 팬츠: 40,000~80,000원
신발: 40,000~290,000원

배가 나온 사람의 의류 선택법?
내가 똥배가 나와서 똥배 나온 사람이 날씬하게 보
이도록 코디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하의는 
가능한 슬림한 피트감의 디자인으로 입고 상의는 가
슴과 어깨는 약간 타이트하더라도 허리 부분은 약간 
헐렁한 디자인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블랙 컬러 의류 세탁법?
물 빠짐 방지하기 위해 세탁할 때 뒤집어서 해야 한다. 

MOONGOON

HORSECAB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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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5월호에 소개되었던 TOUCH ME 파티를 기억하나? 자극적인 스킨십으로 
화제를 모았던 1회 터치미 파티가 2회를 맞았다! 발디딜 틈? 그런 거 없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상원, 최한솔, Kaipaparazzi 

COOPERATION CLUB MASS(www.clubmass.net),GOA Limited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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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터치미 파티가 열린 2010년 3월 20일. 강남 CLUB 

MASS에 모인 파티 피플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런 파격적인 파티가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누구나 가슴속엔 모든 이가 거리

낌 없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파티를 꿈

꾸지만 막상 그런 파티가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 언제

나 그렇듯 미숙한 진행과 뜨지 않는 분위기, 뻘쭘한 눈

빛만 오가다 그저 그런 파티가 되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장난스러운 느낌의 손바닥 스티커를 앞세운 게 먹힌 탓

일까? 예상을 뒤엎고 터치미 파티는 클러버들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마치 다른 세계인 양 클

러버들로 하여금 살과 살을 부비게 하고, 스킨 커뮤니케

이션을 벌이게 만든 1회 터치미 파티는 막이 내린 후에

도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전해져가

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2010년 7월 17일 그 두 번째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터치미 파티의 규칙은 첫 번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됐다.

악천후였다. 갑자기 불어온 폭우도 터치미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소문만 듣

고 반년을 참다참다 찾아온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엔 첫 파티 땐 없던 룰이 

두 개 더 생겼다. 소심한 이들을 위해 좀 더 소프트한 손가락 콕콕 스티커, 그리고 만지

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는 과감한 클러버들을 위한 키스 OK 스티커가 바로 그것. 파

티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좀 놀라는 표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거리낌 없이 스킨십

을 하는 터치미의 물결 속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말로는 대놓고 허락할 수 없는 이야기

를 스티커로 대신하게 한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장난기를 빌려 만지고, 찌르

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불쾌한 기색을 비추지 않고 더 진해진 스킨십으로 

살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있었다. 그야말로 주지육림! 새벽 3시가 지나자, 파티를 즐기

기 위해 방문한 그룹 쿨 멤버 김성수는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

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DJ 아스트로 보이스와 김성

수는 놀라울 만큼 완벽한 호흡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색다른 재미로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되었다. 과연 다음번 TOUCH ME VOL. 3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지 않는가?  

DJ OF THE DAY
자정을 지난 시점, DJ Rober Gaez가 턴테이

블을 마주하자 CLUB MASS는 사람들의 환호성으

로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DJ Rober Gaez는 최근 David Penn과 더불어 세계

최고 하우스 뮤직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파티 현장에서 직접 정상급 디제잉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이날이 바로 그가 턴테이블 앞에 선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 

Rober Gaez는 하우스 음악의 새로운 콘셉트를 누

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페인의 신예 프로듀

서다. 그는 현재 Ubana 레코딩에서 많은 곡을 발

매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하우스 뮤직 레이블인 

Defected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 최근 성공

적인 하우스 음반이었던 <Our Darkness(Urbana 레코딩)>와 <What is house(Defected)>

의 제작에 참여했다. 오랜 디제이 부스 경험과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오포르토, 빈, 더

블린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문화에 관한 이해는 전 세계 하우스 음

악 팬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MAXIM 파티

를 항상 주시하라.

 

TOUCH ME!01

02 RULE

03 HOTTER!!

파티 현장 침입하기

스티커 붙인 부위를 

만져도 좋아요.

스티커 붙인 부위를 

만져도 좋아요.

스티커 붙인 부위를 

콕콕 찔러도 좋아요.

스티커 붙인 부위에 

키스해도 좋아요.

TOUCH ME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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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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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였다. 갑자기 불어온 폭우도 터치미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소문만 듣고 

반년을 참다참다 찾아온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엔 첫 파티 땐 없던 룰이 두 개 

더 생겼다. 소심한 이들을 위해 좀 더 소프트한 손가락 콕콕 스티커, 그리고 만지는 것만

으로 성이 차지 않는 과감한 클러버들을 위한 키스 OK 스티커가 바로 그것. 파티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좀 놀라는 표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하는 터치

미의 물결 속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말로는 대놓고 허락할 수 없는 이야기를 스티커로 대

신하게 한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장난기를 빌려 만지고, 찌르고, 키스하기 시작

했다. 어느 누구도 불쾌한 기색을 비추지 않고 더 진해진 스킨십으로 살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있었다. 그야말로 주지육림! 새벽 3시가 지나자, 파티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그룹 

쿨 멤버 김성수는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

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DJ 아스트로 보이스와 김성수는 놀라울 만큼 완벽한 

호흡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색다른 재미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과연 다음

번 TOUCH ME VOL. 3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지 않는가?  

DJ OF THE DAY
자정을 지난 시점, DJ Rober Gaez가 턴테이

블을 마주하자 CLUB MASS는 사람들의 환호성으

로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DJ Rober Gaez는 최근 David Penn과 더불어 세

계최고 하우스 뮤직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

다. 파티 현장에서 직접 정상급 디제잉을 선사하

기도 하는데 이날이 바로 그가 턴테이블 앞에 선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 

Rober Gaez는 하우스 음악의 새로운 콘셉트

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페인의 신

예 프로듀서다. 그는 현재 Ubana 레코딩에서 많

은 곡을 발매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하우스 뮤

직 레이블인 Defected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

했다. 최근 성공적인 하우스 음반이었던 <Our Darkness(Urbana 레코딩)>와 <What is 

house(Defected)>의 제작에 참여했다. 오랜 디제이 부스 경험과 모스크바, 프랑크푸르

트, 오포르토, 빈, 더블린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문화에 관한 이해

는 전 세계 하우스 음악 팬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MAXIM 파티를 항상 주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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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호 

www.maximkorea.net

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 

MICHAEL CAINE

STARCRAFT
BODY

ICON

피라냐 3D의 

롤러코스터

배트맨의 집사

이해인
헐

<레지던트 이블4>의
Sexy Spot! 캐시 반필드

위스키보다 진한 J&B Dolls

MAXIM PARTY

이보다 상큼할 순 없다 아이유

노유민과의 만남

말벅지 만드는 피트니스
발기부전 뽀개기

하아~입냄새에 관한 고찰 

재기발랄 윤성호 감독
MAXIM이 연극티켓 쏜다

곰TV 해설가 채정원

질러라! 대세는 픽시 자전거
똘똘한 태블릿 PC

태풍의 핵, 신형 아반떼

Starcraft 짐 레이너
로티풀 스카이
프로레슬러 김남훈
배우 박희본

돈 버는 주식투자의 5가지 카드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별의별 공포증
돼지 맛있게 굽는 법

당신의 여친은 스파이

NBA 오프시즌 결산
인간어뢰 김남훈의

FIGHTER’S LIFE

스마트폰 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 

MAXIM BUSINESS

2,690만원의 대결
HONDA 시빅 vs
DODGE 캘리버

MAXIM 과월호 / 대학로 <연극열전> 시리즈 예매권 / 영화 <피라냐 3D> 시사회 티켓 
/ 핸드폰 케이스 / Columbia 아웃도어 용품 / 간지좔좔 티셔츠 / 리복 운동화 Easy Tone 
/ 눈썹 왁싱권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쉴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짐 레이너
게임 속 레이너와의 실제 인터뷰.

 ‘웃기네’의 
    하늘이 돌아왔다

 MAXIM이
피라미드를

장식하다

Rottyful Sky
TAXI기사 25시
무협 3대천왕

빠순이 잔혹사
나폴레옹의 오른팔 뮈라
도검의 세계

지산

FESTIVAL
ROCK

인디시트콤으로 돌아온

 MILK의 박희본

굽시니스트

ROCK

남자의 화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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